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폭염과 태풍의 여름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 앞에서 제 회 육아정책연구14

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신생아기부터 성인초기까지 년 동안 진행20

되는 국내 유일의 패널 연구로서 아동 부모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정책 등 아동의, , , , ,

성장발달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수집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년 예비조사로 시작하여 년도 차년도 본조사를 수행하고 올해2006 2008 1

년도에는 차년도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년도 제 회 학술대회2023 16 . , 2010 1

개최 이후 연마다 빠짐없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제 회 학술대회를 맞이하게 되14

었습니다.

특히 올해 제 차년도 학술대회에서는 본격적 청소년시기인 중학교 학년의 데이터, 14 1

가 처음으로 공개제공됨으로써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포함해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
연구 발표가 가능하게 되었기에 한국아동패널로 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 since

의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2008’ .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많은 연구자들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 ,

리고 중학교 학년 청소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로 참여해 주셨습니1

다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된 집행기능 장애 보건 미디어와 관련된 중독 사이버비. , , . ,

행 부모의 자녀양육과 일가정양립의 문제 학교생활과 교사 그리고 아동의 전환기를, , ,․
주제로 한 연구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채로운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

화여자대학교 김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통계워크숍을 개최하여 종단자료 분석을 준비하

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협력학회로 참여해주신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 ,

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 , , , ,

열린부모교육학회의 개 학회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한국가족관계학회 성미애9

회장님 한국교육사회학회 이두휴 회장님 한국상담학회의 손은령 회장님 한국상담심, , ,

리학회 양난미 회장님 열린부모교육학회의 이유미 회장님 그리고 직접 참석하여 축사, ,

를 해주시는 한국아동학회 전효정 회장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정희 회장님 한국인간, ,

발달학회의 이강이 회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관심을 갖.

고 활용하여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 분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연구를 공유해주시는 발,



표자분들 바쁘신 가운데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

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나누는 의미 있는 학술의. ․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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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축사 한국아동학회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뒤로하고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돤 것을 모든 한국아동학회 회원들과 함께 진14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년에 출생한 한국아동패널의 참여자들은 이제 어엿한 중학교 학년으로 성장하2008 3

였습니다 년 동안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나아가 연구자들에. 16 ,

게 친절하게 다양한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 이하

한국아동패널 연구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주관으로 년에 시작되어 년까지 년에 걸쳐 종단적으2008 2027 20

로 진행되는 한국아동패널은 아동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최.

근 우리가 겪은 코로나 상황이나 강화된 등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19 IRB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동패널 데이터가 없었다면 그간 이렇게 활발한 연.

구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여 출간된 연구가 편에 육. 1000

박하는 등 한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성장 및 발달특성과 가정 및 지역사회의 영향, ,

그리고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초등이후의 학교 경험 또래 영향 등 생태학적 관점에,

서 아동과 관련된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한다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다각적인 육아환경을 모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수준에서 육아 부모 및 가족 교육 사회 정책의 영향 등을 다면적으로 축적한, , ,

종단자료는 아동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는 저출생시대에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영아부터 중학생까지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의미 있는 연구논문들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유

익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에서.

의 의미 있는 학술 및 정책 연구가 활발히 교류되는 학술의 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한국아동학회 회장 전효정



축사 한국유아교육학회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년 제 회 한국 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 2023 14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년부터 시작한 한국 아동패. 2008

널 조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패널 데이터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아동의 성

장과 발달을 살펴보고 이를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결.

과들을 한데 모아 학술대회를 통해 공유한다는 것은 아동패널 연구를 널리 확대학고 지

속적으로 중요한 종단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대형연구과제나 개인차원의 종

단 연구들을 수행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 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출생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추적

하고 조사하여 각각의 시기별로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 양육의 실태와 요,

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자료, ,

를 국가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개인 연구자들이 수집하.

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장기 종단적 자료수집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해 줌에 따라 이

러한 패널자료들이 우리나라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부모지원과 육아지원정

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에서는 수집된 패널 자료들을 연구자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수행

과 논문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다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특히 저희 유아교육분야에,

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동패널 자료는 주로 영유아들의 발달과정을 연구.

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가족 학교와 지역사회 육아지원정, ,

책 등과 같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하는 연구로 확ㆍ

대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 아동패널 조사를 실.

시하고 자료를 오픈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우리나라 패널데이터조사 연구에 대한 인식증진과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되었으며 영유아 및 아동 발달 연구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한국 아동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공유

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패널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 육아,

정책 수립과 실현에 도움을 주는 학술대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과 준비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정정희



축사 한국인간발달학회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의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4 .

아시다시피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 발달 과정에·

대한 종단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년부터 명의 신생아 가구를 패널로 확정하2008 2,150

여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 패널로 참여하게 된 아이들은 영아.

기 유아기 초등학생 시기를 거쳐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여전히 꽤, , ,

높은 수준의 패널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년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 16

황 속에서도 한국아동패널 연구가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근간에는 많은 분의 관심

과 열정 노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주는 아이들, .

과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협조해주는 보호자 분들 수고로운 업무가 수반되는 데이터,

수집을 세심하게 뒷받침해주는 실무진들 패널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맞춰 지속적으로 연구계획을 발전시키는 연구진들 이 모든 분들· .

의 수고가 함께 하고 있기에 한국아동패널이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까지 잘 성장해왔

다고 생각하며 한국아동패널의 성공적인 역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

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해본 사람이라면 양질의 종단 데이터를 확

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와 동시에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도 이를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런 의

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는 매년 귀한 자료를 관련 연구자들에게 먼저.

공개해주시고 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생산적인 학술교류와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제

공해주고 계십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해주고 계시는 이런 일들은 관련 분야 연구자들.

에게는 무척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데이터의 소중함을 아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회 회원을 대표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

구자들에게는 이런 소중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 학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논문 공모전에 신청한 분들에게는 처.

음으로 차년도 중학교 학년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생애 발달의 또14 1 .

다른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든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연구결

과가 발표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소중한 배움과 후속연구에 대한 유의미한 인싸이트를 제공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국아동패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아동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과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원하며 이상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한국인간발달학회 회장 이강이



축사 한국상담학회

안녕하십니까 한국상담학회 대 회장 손은령입니다? 12 .

먼저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14 .

뜻깊은 자리에 한국 상담학회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학회원 모두와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주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년부터 한국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추적조사하는 패널 연구를 토대로 필요한2008

정책을 마련하고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쓴,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 이하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동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패널 자료들에서도 여러 결과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는 하겠지만 이.

는 단순히 숫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만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당면과제를 던져줄 것입니

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 이면에는 결핍과 불안이 자리잡고 있고 경쟁을 통한. ,

성공과 성과에 대한 집착이 만든 수많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이 아동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상담학회는 온국민 마음건강 지킴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만 천명의 회원과 만여명의 상담 전문가들이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심리적5 1 ,

안녕과 정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발달과 문제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심리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가장 근접한 환.

경이 되는 부모가 그리고 사회의 어른들이 어떻게 아동을 대하고 아동과 함께하며, , ,

아동을 지지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여 보다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 ,

정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2023 .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한국상담학회장 손은령



축사 한국교육사회학회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올 수 있을까 싶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육.

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 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에 공동 개최로 우리 한국교[ 14 ]

육사회학회가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원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학,

술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

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년 시작된 한국아동패널조사는 우리나라의 육아정책 수. 2008

립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년부터 매년 패널자료를 활용한 학술대회를 시작한 이래로. 2010

매년 편 내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거20 300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여러 대학원에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한 석 박. ·

사학위논문이 제출되는 등 학술연구의 발전에도 공헌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육사회학회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공동주최기관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유해왔습니다 우리 아동들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던 시대는 멀어졌습니다 특히 돌봄과 교육의 문제가 별.

개로 간주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은 이 학술대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높

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유관 학회들과 육아정책연구소와의 활발한 학.

술교류와 소통은 우리 아동을 다양한 맥락과 층위에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육아정책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교육의 성공과, ,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한국의 육아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발전을 기원하며 연구 성과를 공유하,

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년 월 일2023 9 8

한국교육사회학회 회장 이두휴



축사 한국가족관계학회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 성미애입니다? ( ) .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제 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 개최를 사한국가족관계14 ( )

학회 전체 회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도 학술대회에.

협력단체로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 그,

동안 육아정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과 발달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신,

력을 갖는 자료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회 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에서도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전14

인적 발달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 개인의 정신 및 신체 발달에 대한 시사점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증진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중독 사. ,

어버 괴롭힘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권 부모권 가족생활권 등 다양한, ,

측면에서 사람이 살만한 돌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

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자들이 학문적으로. ,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상희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장 성미애



축사 열린부모교육학회

안녕하십니까?

열린부모교육학회 학회장 이유미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보내고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맞이하는 육아정책연

구소 주최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4 .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한국 아동패널조사는 우리나2008

라 아동의 영아기부터 전 학령기 동안의 발달 궤적과 그들을 둘러싼 생태학적 요인들

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발달 종단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육아정책.

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데이터를 연구자들과 공유.

하고 연구의 장을 열어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과 아동패널대회 담당자분들

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연일 보고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아동과 부모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자신과 타인의 권리 및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사회 아동과 가정 구성원의 심신적 건강을 넘어 사회적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더

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 시기의 데이터가 새롭게 추가된.

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올해의 학술대회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14 .

한국아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발표되는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 이들의 의미있는 사회환경으로서 가정과 부모의 양육특성 심리적 특성을 활, ,

용한 연구 등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건강성19

을 회복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의미있는 연구들을 경청하는 가운데 식견이.

넓어지고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육아정책연구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3 9 8

열린부모교육학회 회장 이유미



축사 한국상담심리학회

년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23 ’ .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여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

한 육아 지원은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 부모 그. ,

리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우리 사회의 아동과 육아에 대한 미시

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국가 수준의 신생아 패널을 구축하여 단일 연령 집단의 횡단적인‘ ’

자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이들의 발달상의 변화와 주변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부모 양육 및 육아 지원기관을 둘러,

싼 변화와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연구자들은.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이해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육아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회로 학회에서 배출되는 상담심70 ,

리사는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년 이상의 전문 수련 과정과 자격심사를 통과한 상담3

전문가입니다 전문적 상담 개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

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저희가 전문적이고 효과.

적인 상담 개입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거하여 저, .

희 상담심리사는 아동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함께 토론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년. ‘2023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

년 월 일2023 9 8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장 양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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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성장발달 집행기능-Ⅰ
좌장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1.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 분석

연구자 김진철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

토론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분류 성별 차이 분석2. (8-13 ) :

연구자 채수은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박소연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토론자 문영경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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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 분석

김진철1)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과 분류에 대한 학습자의 예측변

수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의 년도 년 자료이며 총 명남 명 여 명의 초등학교 학년 아동13 (2020 ) , 1,355 ( 689 , 670 ) 6

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은 가지 유형으로 표출. . , 3

되었고 유형은 고수준 집행기능 중수준 집행기능 저수준 집행기능이었다, ‘ ’, ‘ ’, ‘ ’ .

다음으로 낮은 집행기능과 높은 집행기능 집단을 비교하면 행복감 자기존중 그릿이, ‘ ’ ‘ ’ , ,

낮으면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성취압력이 높으면 높은 집행기능‘ ’ , ‘ ’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습태도와 창의적 학교 환경은 낮을수록 낮은 집행기능. ‘ ’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낮은 집행기능과 중간 집행기능 집단의 비교에서는 행복. ‘ ’ ‘ ’

감 자기존중 그릿의 흥미유지가 낮으면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지만, , ‘ ’ ,

노력지속이 높으면 중간 집행기능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성취압력이 낮으면 낮은 집‘ ’ . ‘

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습 태도가 낮을수록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 ‘ ’

확률이 높았고 창의적 학교 환경이 높을수록 중간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 ’

다 중간 집행기능과 높은 집행기능 집단의 비교에서는 행복감 자기 존중 그릿이 높. ‘ ’ ‘ ’ , ,

을수록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중간 집행기‘ ’ . ‘

능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학습 태도와 창의적 학교 환경이 높을수록 높은 집행’ . ‘

기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제안하였고 집행기능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

의했다.

❙주제어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행복감 성취압력 학습 태도: , , , ,

요 약

서론.Ⅰ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일자‘ ’ ( . 2023.1.9. ).

이의 핵심은 특히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책임교육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1) 동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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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식 규칙 사회성 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의. , ,

아동들의 적응은 개인의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교.

육부는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중학교의 심리적응도는 년도에2021 20

비해 감소하고 수학의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 정의적 특성 역시 감소하였음, , ,

을 밝혔다교육부 보도자료 일자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은 학생( . 2022.6.13. ).

과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선행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심리 특

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예컨대 학교생활의 적응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

으로 영향을 주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학교(Aunola, et al., 2000),

생활의 적응이 어려우며김수진 김순혜 읽기 수학 등 학습과 관련하여 장애를( · , 2015), ,

지닌 아동을 보면 작업기억이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들의 학(Swanson, 1993).

교생활 및 일상생활의 적응에서 교사는 아동들이 지닌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아동들이 학교 적응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유용성 변인으로 많.

은 교육학자들은 집행기능 을 주목하였다(Executive Function) .

집행기능은 다차원적 인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심리개념으로서 학습자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의 적응에서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양하게 표출하는.

정서를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학교 적응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은 학습자가

스스로 유연하게 인지적 통제를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Quodibach et al., 2014).

그리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은 회상 정보처리의 속도 행동 억제의, ,

과정에서 작업기억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

고 현재 집행기능에 대한 일관적인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경심리학.

관점 정보처리 관점 발달심리학 관점 등 연구자의 관심 영역별로 집행기능이 연구되, ,

었기 때문이다이동형( , 2009).

최근 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작업기억과 억제를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Welsh(2002)

다 그리고 는 집행기능은 목표설정과 계획 행동 조직화 융통성 작업. Meltzer(2007) , , ,

기억 자기 모니터를 하위 요소로 제안하였다 이후 집행기능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크, - . ,

게 억제 작업기억 인지적 융통성(inhibition), (working memory), (cognitive flexibility)

으로 정리되었다(Hur, Buettner, & Jeon, 2015).

억제 는 내적 성향과 외적 자극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행(inhibition)

위 사고 감정 등을 통제하여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 , (Diamond, 2013).

습자가 억제 능력이 결핍되면 충동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나 사고 등을 쉽게 표출할

수 있다 학습자의 억제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발달하는데 아동기보다는 성인기에 더. ,

발달한다 작업기억(Davidson, Amso, Anderson, & Diamond, 2006). (working

은 학습자가 복잡한 과업을 수행할 경우 이전 자극을 정신체계에 보관할 수mem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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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용력 정신 표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 정보처리 지속 능력 등을 포함한다, ,

억제 능력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새(Willoughby, Wirth, & Blair, 2012).

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에 필요한 대안적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이 필요하다

(Best & Miller, 2010).

인지적 융통성은 기존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정산 작용을 변경하거나 조절하는 전환 능력 을 의미한다(shifting) (Willoughby et al.,

과 은 집행기능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전환능2012). Huizinga, Dolan Molen(2006)

력은 청소년기까지 세 발달하지만 작업기억은 성인 초기 세까지 발달하는 경향(15 ) , (21 )

을 갖는다고 보고했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송현주 는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2014) ‘

란 질문지 타당화를 보고 했으며 이후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송현주’ .

는 국외 선행 문헌들을 종합하여 집행기능의 하위 요인을 계획 및 조직화 작업(2014) ,

기억 억제 정서와 행동 통제 목표지향적 행동으로 보았다, , , (Carlson, Moses, &

송현주 는 아동의 학교 적응에 개인 수준에서 집행기능Claxton, 2004). (2011; 2014)

이 긍정적 예측변수가 되고 특히 계획 및 조직화 능력 주의집중 행동 및 정서 조절, , ,

등이 학습자의 학업과 사회에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후 집행. ,

기능 변수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이나 만족감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예진과 전은옥 은 초등학교 학년 시기 집행. (2019) 1

기능 곤란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임을 보고했다 최근에는 집행.

기능에 대한 종단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서재화와 김현경 은 한국아동. (2018)

패널 차 차의 어머니 유아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만 세 유아기에 어머니와 함께(6 ~8 ) , , 5

한 활동참여도는 초 학년의 학교 적응과 집행기능 곤란의 감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1

주었다고 밝혔다 김경민 등 은 한국아동패널 차년도 자료의 초등학교 학년을. (2021) 11 4

대상으로 아동의 미디어 사용의 잠재집단을 전반적고사용유형 오락위주고사용유형‘ ’, ‘ ’,

학업외저사용유형 전반적저사용유형 등 개로 분류하고 하고 오락위주고사용유형‘ ’, ‘ ’ 4 ‘ ’

과 전반적고사용유형은 학업외저사용유형이나 전반적저사용유형보다 비속어를 많‘ ’ ‘ ’ ‘ ’

이 사용하고 집행기능에서 어려움을 경험함을 보고했다 채혜경 은 한국아동패널. (2021)

년 을 활용하여 년간 아동의 행복감 집행기능 곤란 및 학교생활 적응 간(2016 ~2018) 3 ,

의 종단 관계에서 세 변수 모두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선형 변화를 확인하고 아동의 집

행기능 곤란의 초기값은 학교적응 초기값에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장희선.

는 한국아동패널자료 초등 학년 초등 학년까지 집행기능곤란의 변화에 따른(2002) 1 ~ 4

잠재계층은 개의 이질적인 잠재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고 분류에 따라서 성격유형 미3 ,

디어기기 중동의 차이가 있고 예측변수로서 부모 요인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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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집행기능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 연구되었

으며 대체로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정서와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포함된 집행기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집행기능 설문이 종단으로 진행되었기 때.

문에 주로 유아기나 아동 초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주로 집행기능을 단일변수로 연

구하였다 하지만 집행기능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인지적 변수들이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집행기능 곤란의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초기 학자들은 집행기능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인지과정으,

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은 집행기능(Barkley, 2000; Welsh, 2002; Luciana, 2011).

과 연관된 인지적 과제들을 수행과정에서 다른 수준으로 표출된다(Carlson, Moses,

& Claxton, 2004).

또 하나는 집행기능의 발달은 아동 초기부터 청소년 시기 동안 지속해서 진행이 이,

루어지나 집행기능의 하위 변수들은 다르게 발달한다는 점이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발달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기능의 하위 영역들도 다른 발달과정을 거치면

서 유사하게 반응하는 잠재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위처럼 집행기능의 이론적인 탐색과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차 자료 에서 초등학교 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13 (2020) 6 (Latent

방법으로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Profile Analysis; LPA)

의 분류를 확인하고 분류에 대한 학습자의 예측 변수들을 확인하고자(latent profile) ,

한다 개인이 집행기능이 작동하면 외부 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에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 등을 조절하여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는 목표, ,

지향적 행동을 한다김은이 외 이한별 외 김은영 하은혜 재인용( , 2012; , 2016, · ,

이는 집행기능이 개인적 성격이나 기질의 영향 외에도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2020).

에 의해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예측변수는 개인 수.

준에서 행복감 자아존중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고 가정 수준에서는 부모의, , ,

성취압력이며 학교 수준에서는 학습태도와 창의적인 학교환경으로 한정하였다 개인수, .

준에서 행복감은 행복감이 높으면 도전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강영하,

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였고 자아존중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학교적(2008) ,

응을 잘하다는 서혜전과 노성향 의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그릿은 초등학교 고학(2018) ,

년생의 그릿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송민교 의 연구에 근거하였(2022)

다 가정수준에서 성취압력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홍은비와 노성향 의 연구에 근거하였다 학교수준에서는 학습태도는 학생(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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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긍정적인 수업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예측변수임을 밝힌 이태상 의 연구에(2010)

근거하였고 창의적인 학교환경은 창의적 학교환경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강민구와 홍지명 의 연구에 근거를 두고 설정하였다(2022) .

집행기능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집행기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잠재집단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집단 분석은 집행기능처럼.

분석 변수가 연속형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모집단(Nylund-Gibson & Choi, 2018),

으로부터 유사하게 반응하는 이질 집단이 존재하는 잠재집단을 구분하는 혼합 모형

을 말한다 초등학교(mixture modeling) (Maysn, 2013; Lanza & Rhoades, 2013).

를 마치고 중학교 급으로 진입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신체정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며 학습량의 급증과 입시에 따른 상대평가의 노출이 되면서 학교생활의 적응을

저해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집단의 수와 분류에 대하.

여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특성 파악하는 것은 이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적 개입

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들의 집행기능의 수준에 따른.

집단별 집행기능의 향상을 위한 차별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아동의 집행기능 집단은 몇 개로 분류되며 집단의 특징은 어떤가, ?•
둘째 집행기능의 잠재집단 분류에 아동의 개인 수준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가정 수준부모 성취, ( , , ), (•

압력 학교 수준학습 태도와 창의적인 학교환경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 ?

연구방법.Ⅱ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집행기능 잠재집단을 분류하고 유형 분류에 영향6

을 주는 학습자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은 개인 수준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 가정 수준부모 성취압력 학교 수준학습 태( , , ), ( ), (

도와 창의적인 학교 환경이다 이에 따라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그림 과 같다)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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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 1]

연구대상2.

연구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Koream Institute lf Child Care and Education,

에서 수집하는 한국아동패널 의 차년도KICC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13

년 자료를 활용했다 자료의 결측값은 완전 제거 방법으로(2020 ) . (listwise deletion)

제거했다 최종적으로 집행기능 행복감 자아존중 성취압력 그릿 학습태도 창의적. , , , , , ,

학교 환경 변인에 응답한 명의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1,359 6 .

의 남자는 명 여자는 명 이었다689 (50.7%), 670 (49.3%) .

연구 변수 및 도구3.

종속변수는 아동의 집행기능이고 예측변수는 학습자의 개인 수준에서 행복감 자아, ,

존중 그릿의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이다 가정 수준에서는 성취압력이고 학교 수준에서, .

는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창의적 학교 환경 등이다.

가 집행기능.

집행기능 척도는 송현주 의 간편형 자기 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2014) ‘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계획조직화 곤란이 문항 행동 통제 곤란은’ . 11 , 11․
문항 정서 통제 곤란 문항 부주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문항으로는 계획조, 8 , 10 . ․
직화 곤란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힘들다 행동 통제 곤란은 스스로 행동을 조절‘ ’ ‘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서 통제 곤란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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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방의 정리 정돈을 못한다 등이다 문항 척도는 전혀 아님 점 자주 그럼‘ .’ . ‘ (1 )’ ‘ (3～

점 으로 점 척도이며 본 연구는 모두 역산 처리해서 집행기능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3 .

평균값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수준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자료의 집행기능. Cronbach’s

는 이었다.84(.83~.88) .α

나 행복감.

아동행복감은 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학교 공부 외모 가족 학교 일MCS(2008) . , , , ,

상생활에 대하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문항으로는 나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6 . ‘

행복하다 이다 문항척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음 점 매우 행복함 점 점 척도.’. . ‘ (1 )’ ‘ (4 )’ 4～

이며 본 연구에서는 합산 평균값을 사용했다 평균값이 높으면 아동의 전반적인 행복, .

감은 높은 수준을 말한다 본 자료에서 행복감의 는 이었다. Cronbach’s .78 .α

다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의 설문을 참고하여 수정한 것MCS(2008), Rosenberg(1965)

으로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문항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5 . ‘ .’

다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점 매우 그럼 점 으로 점 척도이다 본 연구. ‘ (1 )’~‘ (4 )’ 4 .

는 합산 평균값을 사용했다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은 높음을 말한.

다 본 자료에서 행복감의 는 이었다. Cronbach’s .89 .α

라 그릿.

아동의 그릿 척도는 한국판 아동용 끈기 척도김희명 황매향 을 활용하였다 하( · , 2015) .

위 변수로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각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김진4 8 .

철 연구 의 제안에 따라서 요인분석에서 낮은 설명력을 보이는 흥미유지의 나는(2022) ‘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문항과 노력지.’

속의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

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문항을 제외하여 각 문항씩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6 .

척도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음 점 매우 그럼 점 점 척도이다 다만 흥미유지는‘ (1 )’ ‘ (5 )’ 5 .～

모두 부정 문항이므로 역산 처리하였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노력지속과 흥미유. (

지 수준이 높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 자료에서 흥미유지의 는 이고) . Cronbach’s .70α

노력지속 역시 이며 총 그릿의 는 이었다Cronbach’s .71 , Cronbach’s .73 .α α

마 성취압력.

가정 수준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강영철 이 사용한 문항으로써 총 개 문항(2003) 15

으로 구성되었다 대표 문항으로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다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점 항상 그럼 점.’ . ‘ (1 )’~‘ (5 )’

의 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 평균값을 사용했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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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성취압력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의 성취압력에 대한. Cronbach’s

는 이었다.92 .α

바 학습 태도.

학습 태도는 한국교육종단연구 김양분 남궁지영 김정민 외(KELS) 2013( ) ( , 2014)Ⅱ ･ ･
의 학습자 특성 중 행동조절전략 문항들이다 하위 요인으로 시간활용 장소활용 도움. , ,

요청 자료 찾기 등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간활용 대표 문항으로 내가 계획한, 12 . ‘

공부 시간표를 지킨다 이다 장소 활용은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부한다 도움.’ . ‘ .’.

요청은 선생님께 공부에 필요한 자료나 도움을 구한다 자료 찾기는 내가 잘 모르는‘ .’. ‘

내용이 있으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다 등이다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 ‘ (1

점 매우 그럼 점 사이로 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 평균값을 사용했으므)’~‘ (4 )’ 4 .

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습 태도는 우수함을 말해준다 본 자료에서 학습 태도.

의 는 이었다Cronbach’s .82 .α

사 창의적 학교 환경.

창의적 학교 환경은 창의 역량 측정지표 도구김미숙 외 를 활용하였다 크‘ ’ ( , 2012) .

게 친구 지지 문항예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교사 지지예 선생님3 ( : .), ( :

은 내가 무엇을 만들면 관심을 가지신다 교사의 지시적인 분위기예 선생님은 내 말.) ( :

을 들어 주기보다는 지시하는 경구가 많다 등이다 문항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 . ‘ (1

점 매우 그럼 점 점 척도이다 다만 교사의 지시적인 분위기는 부정 문항으로 역)’~‘ (4 )’ 4 .

산 처리하였다 따라서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학교 환경친구 지지 교사 지지. ( , ,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 친구 지지의) .

는 이고 교사 지지의 는 교사 지시적인 분위기의Cronbach’s .81 , Cronbach’s .92,α α

는 이었다 창의적 학교 환경의 전체 는 이었다Cronbach’s .60 . Cronbach’s .73 .α α

자료 분석4.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집행기능에 대하여 수준별로 잠재집단의 분류와6

유형별 예측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잠재집Mplus Version 8.9

단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잠재로파일 분석 에서는 자료에서 선형성 정규성. , (LPA) , ,

분산 동질성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도 측정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Muth n &é
최근 공변량에 의한 잠재 집단 분류에서 정확성을 위하여 방Muth n, 2000), 3STEPé

법을 많이 적용한다 이는 잠재집단 분류 오차를 고려(Asparouhov & Muth n 2014).é
하여 학습자의 개인 가정 학교 변인들을 보조 변수 로 포함해서, , (Auxiliary Variable)

분석하는 것으로서 잠재집단 분류 변화를 통제할 수 있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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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집행기능의 잠재집단 분석은 크게 무조건 모형과 조건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

조건 모형에서는 집행기능의 변수들의 수준별 잠재집단의 분류 탐색으로 잠재집단을,

개부터 개씩 증가시키면서 이전 모형과 증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평가 기준에2 1

의한 탐색적 절차에 의해서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첫째 모형적합도의,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등의 정보지수를 확인하였다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 . AIC

지수는 추정 모수 수와 모형 로그 우도를 바탕으로 모형 적합성을 결정하는 지수이

고 는 표집 수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모형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Akaike, 1987). BIC

표집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수는 표집 크기에 따른(Haughton, 1988). SABIC

오차를 줄이면서 추정하는 지수이다 종합적으로 위 지수들이 작을수(Sclove, 1987).

록 모형은 간명하고 자료를 잘 설명해 준다(Nylund·Asparouhov, & Muthen,́
둘째 엔트로피 지수를 확인했다 이 지수로 프로파일의 분류 질을2007). , (Entropy) .

파악하는데 범위에서 분류 확률을 근거로 정확도를 볼 수 있는 추정치이다, 0~1

값은 을 초과하(Ramaswavy·DeSarbo·Reibstein, & Robinson, 1993). Entropy .8

고 에 가까울수록 분류 질이 양호함을 말해준다1 (Kreuter, Yan, & Tourangeau,

셋째 잠재집단 수의 비교 검증은2008). ,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지수로 확인하였다 지수test(LMR),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BLRT) . LMR

는 만약 잠재집단 수 와 개 적은 잠재집단 수 간의 비교로서 값이 보다(k) 1 (k-1) p .05

작으면 잠재집단 모형보다 대립가설인 잠재집단 모형이 적합하다k1 k (Lo, Mendell

지수는 재표집을 통하여 로그 우도 분포를 활용& Rubin, 2001). BLRT Bootstrap

하여 유의도를 검증하는데 처럼 값 유의도를 통해(Peel & McLachlan, 2000), LMR p

서 모형을 평가한다 넷째 도출한 잠재집단의 최소한의 표본 크기를 확인했다 집단의. , .

표본 크기는 정해진 것은 없어도 과 는 집단의 표집 비율을Jung Wickrama(2008) 5%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와 동료들 은 최소 이상은 되어야, HixSmall (2004) 1%

함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집단 구성의 최소 비율을 이. 5%

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밖에도 사후확률 을 확인하였다 모형. (posterior probabilities) .

적합도 질은 에 접근할수록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상1.0 . .7

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본다(Nagin, 2005).

끝으로 조건모형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개인 수준행복감 자아존중감 그릿의 흥미, ( , ,

유지와 노력지속 가정 수준부모의 성취압력 학교 수준학습태도 창의적인 학교환), ( ), ( ,

경 들이 잠재집단의 분류에 대하여 예측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보조변수) . R3STEP

를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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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1. 연구 변수의 기초통계 및 자료 검토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집행기능이다 집행기능의 하위 요인은 계획조직화 행동 통. ,․
제 정서 통제 그리고 부주의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는 개인 차원에서 행복감과 자아, , .

존중감 흥미유지 노력지속이고 가정 차원은 성취압력이며 학교 차원에서는 학습 태, , , ,

도와 창의적인 학교 환경이다 연구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

계 및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1> .

우선 집행기능의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는 의 범위에서, .456(p<.01)~.842(p<.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집행기능과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172(p<.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집행기능은 성취압력과 부적 상관.563(p<.01) .∼

관계이었으나 나머지 독립변수 간에는 정적상관이었다 이 외에도 독립변수 간 상관관.

계는 까지 분포했다 조합 가능한 개 중에서 개를 제외-.067(p<.05) .631(p<.01) . 55 2∼

한 개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가정 수준에서 성취압력은 그릿의 노력53 (93.4%) . ,

지속 학습 태도 창의적 학교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 .

다음으로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독립변, .

인 간 다중공선성 의 판단은 공차 가 이상이고 분산(multicollinearity) (tolerance) 0.1

팽창지수 값은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Variance Inflation Factor: VIP) 10

된다 본 연구 자료에서는 집행기능을 종속변수로 하여 공(Grimm & Yarnold, 2000).

차를 확인한 결과 이고 분산팽창계수 또한 범위로 산출되어, .564~.938 , 1.065~1.773

모두 에 근접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1.0 .

이 밖에도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 이하 첨도. 2.0 ,

이하가 되면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한다 본 연구7.0 (Hancock & Mueller, 2006).

의 변인들의 왜도 절대값은 이고 첨도 절대값은 의 범위이었.003 1.207 , .007~1.427～

다 잔차의 상호 독립성 역시 값 이 로서 에 가까운 값. DurbinWatson (0 4) 1.976 2～

을 보임으로서 자료의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다.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 분류2.

가 집행기능의 잠재집단의 수 결정.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의 집행기능 하위 요인들에 대한 잠재집단을 확인하였다 그6 .

결과는 표 표 그림 과 같다< 2>, < 3>, 1 .〔 〕

우선 잠재집단의 수를 개부터 개까지 증가하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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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수 를 보면 잠재집단 수가 개에서 개로 늘어날 때 감소 폭AIC, BIC, SABIC 2 3

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분류의 질을 보여주는 는 잠재집단이 개에서 으로 가장 높, Entropy 4 0.843

았다 또한 모형 비교 검증 결과 과 는 잠재집단의 수가 개까지 모두 유. , , LMR BLRT 4

의하였으며 잠재집단의 개는 추정하지 못했다5 .

한편 집행기능 개 잠재집단의 집단별 사례수 비율과 결정된 잠재집단 분류에 대한, 3

평가지표로서 집단별 최소 표집 수와 평균 사후확률을 확인하였다 분류 집단의 표집.

수는 로서 집단의 비율이 이상으로서 기준169(12.44%), 530(39%), 660(48.56%) 5%

을 충족하였다 추정된 사후 확률(Jung & Wickrama, 2008). ( Posterior

은 로서 에 근접하였다 이는 이상으로서 분류 정확도Probabilities) .768~.944 1.0 . .7

가 양호함을 알 수 있다(Nagin, 2005).

위 지수 정보들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집행기능은 모형 에서, 6 3 AIC,

정보지수 값이 낮고 분류질이 높으며 과 의 모형비교도 적합BIC, SABIC , LMR BLRT

하고 잠재집단 비율 이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의 수에서 개가 가장 적5% 3

합하다고 판단했다.

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1 (N=1359)〈 〉

구분 (1) 1-1 1-2 1-3 1-4 (2) (3) (4) (5) (6) (7) (8)

집행기능 총 평균(1)

집행
기능
하위
변수

계획조직․ 화(1-1) .842**

행동통제(1-2) .838** .678**

정서통제(1-3) .797** .510** .596**

부주의(1-4) .800** .584** .545** .456**

개인

행복감(2) .407** .376** .341** .333** .286**

자아존중(3) .337** .315** .293** .294** .205** .631**

흥미유지(4) .563** .554** .443** .409** .438** .291** .204**

노력지속(5) .455** .474** .355** .270** .395** .390** .403** .358**

가정 성취압력(6) -.172** -.153** -.193** -.161** -.067* -.131** -.122** -.126** .026

학교
학습태도(7) .348** .338** .294** .200** .266** .444** .381** .231** .488** .070*

창의환경(8) .227** .242** .200** .162** .143** .456** .350** .070* .291** .011 .430**

평균 2.4982 2.3216 2.6610 2.5193 2.4908 2.9627 3.3180 3.0888 3.2109 2.3052 2.7452 3.2147

표준편차 .332 .415 .328 .451 .431 .480 .555 .812 .772 .770 .438 .389

왜도 -.660 -.259 -1.207 -.988 -.899 -.334 -.628 .080 -.003 .500 -.071 -.271

첨도 .088 -.487 1.427 .564 .390 .513 .414 -.007 .100 -.067 1.090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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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 수 모형 적합도2〈 〉

분류 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5 6

정보지수

AIC 3864.261 3321.246 3089.484 2977.052 2866.327

BIC 3932.050 3415.107 3209.418 3123.058 3038.406

SABIC 3890.754 3357.929 3136.356 3034.114 2933.578

분류의 질 Entropy .821 .824 .860 .860 .823

모형비교
LMR(p) .0000 .0027 .0004 .1051 .0000

BLRT(p) .0000 .0031 .0005 .1112 .0000

그림 집행기능 잠재집단 수 증가별 정보지수의 변화2〔 〕

표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류3 3〈 〉

잠재집단 사례수(%)
평균 사후확률

1 2 3

1 169(12.44) .768 .000 .232

2 530(39.00) .000 .811 .189

3 660(48.56) .027 .030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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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의 유형 탐색.

초등 학년 학생들의 집행기능의 잠재집단은 계획 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주6 - , , ,

의력의 하위 요인을 포함하며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지 유형별 특성 분석은3 . 3

표 그림 과 같다 모든 잠재집단에서 집행기능의 하위 변수 중에서 행동 통제< 4>, 3 .〔 〕

가 가장 높고 계획조직화가 가장 낮은 특성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잠재집단 은 학생. 1․
의 집행기능 계획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주의력 모두 평균보다 높아서 고수준, , , ‘․
집행기능으로 명명했고 전체 를 차지하였다 잠재집단 는 집행기능의 하위’ 12.44% . 2

요인 모두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학생들을 중수준 집행기능39% ‘ ’

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 은 집행기능의 모든 하위요인의 평균값이 낮은 수준을 보. 3

이고 있으므로 저수준 집행기능으로 명명하였고 전체 약 로 가장 차지하였다 다‘ ’ 49% .

만 잠재집단 은 의 유형과 달리 정서 통제가 주의력보다 더 낮은 특성을 갖는다3 1, 2 .

잠재집단별 집행기능 하위요인의 차이는 일원변량분석 으로 검증(oneway ANOVA)

했으며 계획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F=1102.838<.001), (F=1929.952<.001),․
주의력 모두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F=519.349<.001), (F=515.343<.001)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증에서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한 계획 조직화는 검증. - Scheffe

으로 실시했고 충족하지 못한 행동 통제 정서 통제 주의력은 검증을 실, , Dunnett T3

시하였다 네 가지 하위 변수 모두 높은 집행기능 중간 집행기능 낮은 집행기. ‘ ’ > ‘ ’ > ‘

능 순서로 표출되었다’ .

표 집행기능의 잠재집단별 하위요인 수준 차이4〈 〉

변수

고수준
집행기능1
(n=169)

중수준
집행기능2
(n=530)

저수준
집행기능3
(n=660) F 사후검증

M SD M SD M SD

계획 조직화- 2.64 .24 2.09 .25 1.78 .27 1102.838*** 1>2>3

행동통제 2.89 .25 2.56 .18 2.03 .25 1929.95*** 1>2>3

정서통제 2.78 .24 2.38 .39 1.90 .45 519.349*** 1>2>3

주의력 2.75 .43 2.33 .37 1.94 .40 515.343*** 1>2>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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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잠재집단별 집행기능의 수준3〔 〕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에 대한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3.

분석으로 도출한 잠재집단에 대하여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LPA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집행(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기능의 잠재집단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투입모형 분석에서 방법을 적용하였다 예측변수로서 개인 가정 학교 요R3STEP . , ,

인 중에서 어느 변수가 참조집단에 비해서 다른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 확인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에 제시되었다< 5> .

먼저 참조집단인 낮은 집행기능과 높은 집행기능 집단을 보면 개인 측면에서 행, ‘ ’ ‘ ’ ,

복감 자기존중 그릿의 흥미유지(-3.746, p<.001), (-2.994, p<.001), (-2.792, p<.001),

노력지속 이 낮을수록 높은 집행기능보다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983, p<.001) ‘ ’ ‘ ’

할 확률이 높았다 가정 측면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이 높을수록 낮은 집. (.305, p<.01) ‘

행기능보다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다 학교 측면으로 학습태도’ ‘ ’ .

창의적 학교환경 이 낮을수록 높은 집행기능보다(-3.431, p<.001), (-.848, p<.01) ‘ ’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 .

다음으로 참조집단인 낮은 집행기능 과 중간 집행기능 집단에서는 개인 수준에, ‘ ’ ‘ ’

서 행복감 자기존중 그릿의 흥미유지(-2.267, p<.001), (-1.830, p<.001), (-1.730,

는 낮을수록 중간 집행기능보다는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p<.001) ‘ ’ ‘ ’

았다 하지만 노력지속 은 높을수록 중간 집행기능에 속할 확률이 높. (1.527, p<.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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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가정 수준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은 낮을수록 중간 집행기능보다. (-.366, p<.001) ‘ ’

는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학교 수준으로 학습 태도‘ ’ . (-2.302,

가 낮을수록 중간 집행기능보다는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p<.001) ‘ ’ ‘ ’

고 창의적 학교 환경 이 높을수록 낮은 집행기능보다 중간 집행기(1.564, p<.001) ‘ ’ ‘

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

한편 참조집단인 중간 집행기능과 높은 집행기능 집단을 비교하면 개인 수준에, ‘ ’ ‘ ’ ,

서 행복감 자기 존중 그릿의 흥미유지(1.479, p<.001), (1.163, p<.001), (1.062,

노력지속 이 높을수록 중간 집행기능보다 높은 집행기능p<.001), (2.507, p<.001) ‘ ’ ‘ ’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가정 수준에서 부모의 성취압력 이 높을수. (-.671, p<.001)

록 높은 집행기능보다는 중간 집행기능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학교 수준에‘ ’ ‘ ’ .

서는 학습 태도 와 창의적 학교 환경 이 높을수록 중간(1.129, p<.001) (2.413, p<.001) ‘

집행기능보다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 ’ .

표 학습자 특성이 집행기능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5〈 〉

예측변수

참조 낮은 집행기능: 참조 중간 집행기능:

높은 집행기능 중간 집행기능 높은 집행기능

B S.E. O.R. B S.E. O.R. B S.E. O.R.

개인

행복감 -3.746
*** .292 .024 -2.267

*** .215 .104 1.479
*** .228 4.391

자기존중 -2.994
*** .239 .050 -1.830

*** .169 .160 1.163
*** .202 3.201

흥미유지 -2.792
*** .237 .061 -1.730

*** .175 .177 1.062
*** .157 2.893

노력지속 -.983
*** .166 .374 1.527

*** .144 4.603 2.507
*** .206 12.297

가정 성취압력 .305
** .105 1.356 -.366

*** .100 .693 -.671
*** .116 .059

학교

학습태도 -3.431
*** .359 .032 -2.302

*** .265 .100 1.129
*** .252 3.039

창의적
학교환경

-.848
** .246 .428 1.564

*** .213 4.780 2.413
*** .283 11.167

**p<.01, ***p<.001

논의.Ⅳ

본 연구는 최근 아동들의 학교생활의 적응에서 개인차 변수로 유용함으로 주목을 받

는 집행기능이 다차원적으로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잠재집단

을 확인하고 분류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 가정 학교차원의 예측변수를 탐색하였다 연, , .

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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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집행기능의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범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456 .842～

있었다 그리고 집행기능은 성취압력과는 부적 상관관계이며 그 외는 모두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성취압력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성취에 대한 압력의 정도를 말한.

다 집행기능이 높은 아동은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 및 성취에 대한 추진력이 높.

다는 점에서송현주 부모로 받는 성취압력은 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 2011)

있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의 부적 상관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년 학생의 집행기능은 정보지수 분류질 모형비교도 잠재집단 최, 6 , , ,

소 비율 평균 사후확률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개 모형이 가장 적합하였다 개, 3 . 3

집단의 분류는 집행기능의 종단변화 패턴에서도 개 집단으로 구분한 임효진과 류재준3

의 연구 와 동일하다 이는 동일 연구대상자 중에서도 집행기능은 이질적 집단이(2023) .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잠재집단의 하위요소들의 평균에 대한 교차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 학년 학생의 횡단자료에 대한 분석으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하. 6

위 변수들의 발달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님을 보여준다 잠재집단 은 고수준 집. 1 ‘

행기능으로 계획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주의력의 평균보다 모두 높고 총’ , , ,․
로 구성되었다 잠재집단 는 집행기능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중간 수준으로12.44% . 2

로 구성되었으며 중수준 집행기능이다 잠재집단 은 집행기능의 하위요인 모두39% ‘ ’ . 3

평균값 이하 수준으로 저수준 집행기능인데 전체 로 가장 많은 사례수를 차지했‘ ’ 49%

다 특히 이 집단에서는 유형과 비교하여 정서통제가 주의력보다도 낮았다 본 연. 1, 2 .

구대상자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들로서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집행기능이 만6 .

세부터 청소년 시기까지 하위요인들이 다소 다르게 변화한다는 점에서5 (Best &

저수준 집행기능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른 특히 정서 통제의 기능이Miller, 2010) ‘ ’

낮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정서문제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의집중의 기능 정보처리의 기능 통제의. , ,

기능 인지적인 유연성 등에 대한 종단적 발달 경향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는 아동의 집행기능의 발달에 따라서 적응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습자의 개인 가정 학교 측면에서의 특성이 잠재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 ,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수준에서 행복감 자기존중 그릿이 높을수록 높은 집행기능 집, , , ‘ ’

단에 속할 확률이 크고 가정수준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크면 낮은 집행기능에 해, ‘ ’

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수준에서는 학습태도와 창의적 환경이 높을수록 높은 집행‘

기능에 속할 가능성이 많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면 집행기능은 학습자 개인수’ .

준에서 기질이나 성격 심리 변수에서도 영향을 받으며 학습자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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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이 계획 및 조직화 작업 기억 억제 정서와 행동 통제 등으로 목표 지향적, , ,

행동을 복합적인 신경 인지 처리 과정 으로 환(Zelazo, Blair, & Willoughby, 2016)

경 자원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잠재력을 확장하고 사회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수준에서 아동이 행복감이 높게 인식(Lewis & Carpendale, 2019).

할수록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이 행복감을 낮‘ ’ .

으면 학교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고 집행기능 곤란을 겪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권희(

경 김원경 채혜경 과 같은 결과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이 낮으면, 2020; , 2021) .･
실패를 경험함으로서 방어 특성을 강화시킴으로서 집행기능을 어렵게 하고민미희( ,

자아존중이 높으면 자기 확신이 존재하고 긍정적인 특성 효과를 유발하므로2019),

집행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릿 또(Palermiti, et al., 2017) .

한 집행기능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과 그릿의 하위요인들이 부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공영숙 임지영 집행기능( · , 2022),

의 하위요인들과 그릿의 하위요인들의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함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지(

영 유정인 그리고 아동의 집행기능의 상위수준을 유지 상승하는 잠재집단의· , 2019), ,

그릿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임효진 류재준 의 맥락과 같은( · , 2023)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는 비교적 장기적인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흥미를 유지하고.

꾸준한 노력 하는 과정이 복합적인 인지기능과 연관되어 높은 집행기능 집단으로 속‘ ’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수준에서 잠재집단의 비교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

록 낮은 집행기능보다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부모의 성취압력‘ ’ ‘ ’ ,

은 낮으면 중간 집행기능보다 낮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의 성‘ ’ ‘ ’ .

취압력이 높을수록 높은 집행기능보다 중간 집행기능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았다‘ ’ ‘ ’ .

이는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의빈과 김진원.

은 부모의 성취압력이 지나치면 아동의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 등 정신건강에(2022)

부정적으로 영향을 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긍정적인 정서는 학습자의 집행기.

능 발달에 긍정적이고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는 학습자의 집행기능을 높이는 역할로,

작용한다권희경 김원경 하지만 본 연구는( · , 2020; Meuwissen & Englund, 2016).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오히려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아지면 높은 집행기능 집단에 속했‘ ’

다 이는 우리나라 학령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다면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은 집행기. ‘

능 에 속한 집단은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계획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주의’ , , ,․
집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유아기와.

부모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라는 점

에서 더 많은 연구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22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학교수준에서는 대체로 학습태도와 창의적 학교환경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높은‘

집행기능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아동의 학습태도는 시간활용 장소활용 도움요청 자’ . , , ,

료 찾기 등에 대한 만족도를 말한다 창의적 학교환경에 대한 본 연구는 크게 친구 지.

지 교사 지지 교사의 지시적 분위기 등 관계성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학교의 물, , .

리적 환경 친구 및 교사의 특성 교실 분위기가 아동의 학교 적응에 많은 영향을 주기, ,

때문이다김청자 본 연구결과는 협력성과 자기통제가 낮으면( , 2009; Amabile, 1996).

집행기능의 상위 유지 집단보다는 낮은 수준에 해당될 확률이 높다는 임효진과 류재준

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학교에서 가장 의미 있는 타자로서(2023) . ,

친구나 교사와의 적응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화의 결과 아동의 집행기능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시사점 및 추후 연구 제언.Ⅴ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으로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고6

있는 집행기능이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잠재집단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잠재집단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 가정 학교수준의 예측변수가 존재함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 , .

구 결과를 통하여 아동의 집행기능 함양을 위한 학교교육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능의 잠재집단으로 절반 정도의 학생이 낮은 집행기능에 속해있다 이, ‘ ’ .

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변수의 특성을 볼 때 학령기의 학,

교 부적응이나 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행기능의 함양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의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집행기능의 잠재집단에 대한 예측변수를 통해서 개인 가정 학교수준, , ,

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규학습 시간에는 학습자가 자기표현을 충분히 피력하도. ,

록 격려해서 스스로 자존감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스로 신학기에.

는 교과목에 대하여 목표설정을 스스로 작성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리고 자신의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하여 교과목과 진로와의 연계하는 교수 학습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했을 경우 이를 통하여 또다시 도전.

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성. ,

취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으로 목표설정 및 실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학습환경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친구와의 협력 놀이.

프로그램 교사와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자기조절 훈련 관계성 함양 프로그램 등에, , ,

대한 학교 개입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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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가 횡단 자료만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는 집행기능의 하, .

위 요인들의 발달에 대한 논의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종단연구를 통하.

여 우리나라 아동들의 집행기능의 발달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집행기능이 계획조직화 행동 통제 정서 통제 그리고 주의. , , , ,․
집중 등으로 이루어지는 높은 단계의 인지과정이라고 보면 관계성이 구체적으로 집행

기능의 하위 요인 중에서 어떤 것과 가장 관련성을 갖는 것인지 에 대하여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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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otential Profile Types and

Learner Characteristics on Children's Executive Functions

Jincheol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learners' predictors of potential

profiles and classifications for children's executive func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3

(2020), and a total of 1,355 (689 men and 670 women) are six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tential profiles of executive functions were expressed in three types,

and the types were 'high-level executive functions', 'medium-level

executive functions', and 'low-level executive functions'.

Next, if happiness, self-esteem, and grit were low, the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low executive function" group, and if the achievement

pressure was high, they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 execution

function" group. The lower the learning attitude and creative school

environmen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low executive

function"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 was proposed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executive func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Executive functions, Latent profiles, Happiness, Achievement

Pressures, Learning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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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아동의 집행기능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학습자 특성의 영향력 분석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 소셜이노베이션 교수( / , )

인지적 통합 능력인 집행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이 분야에 많은 관심.

이 모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개념적 발달적 차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대뇌 전두엽 기능을 반영하는 집행기능은 몇 가지 하위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

으며 인지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많이 측정되어 왔다 관련된 과제들은 여러 지능, .

검사에 포함되어 종합적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간편형 자기.

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 곤란 질문지가 스크리닝의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집행기능 능력과 집행기능 곤란문제 을 같은“ ( )’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

질문지의 실제 문항을 살펴보면 글쓰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등을 점‘ ’, ‘ ’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점자주 그렇다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역코딩하( ) 3 ( ) .

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전혀 방해하지. , ‘

않는다로 역코딩 된 문항이 한 아동의 집행기능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

다 이처럼 집행기능 문제를 나타내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집행기능이 높다 또는 낮다. ‘ ’ ‘ ’

로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 질문지의 저자 역시 선행 연구에서 질문지의.

목적이 집행기능 곤란을 일차적으로 파악하는 것임을 언급해왔다 따라서 연구에서 사용.

된 집행기능의 개념적 타당성을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집행기능의 다양한 하위 영역은 각 연령에 따라 발달하는 속도가 다르다 대부분, .

의 하위 영역들이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지만 정교화되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는 각 영역마다 소요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특히 집행기능의 핵심 요소로 알려진 작업.

기억은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까지 꾸준히 발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집행기.

능 외에 각 하위 영역별 잠재구조를 파악하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집행기.

능은 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도 어느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인 파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속성들을 반영하여 종단적 차원에서 세부적.

인 영역별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추천된다.



30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초기 청소년 세 의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분류(8-13 ) :

성별 차이 분석

채수은1) 박소연2)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아동들의 세부터 세까지의 집행기, 8 14

능의 발달과 성별 차이를 조사하고자 년 차 년 차 년 차2015 (8 ), 2016 (9 ), 2017 (10 ), 2018

년 차 년 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11 ), 2020 (13 ) . (Latent

분석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집행기능 점수는 곡선을 그리며 중앙으로Growth Model) ,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초기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으나 기울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아는 낮은 초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아들의 기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함을 보

여주고 있다 이어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의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었. 3

고 성별은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했다.

❙주제어 육아정책연구 집행기능 잠재성장모형 잠재프로파일분석 한국아동패널: , , , ,

요 약

서론.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집행기능 은 목표를 선택하고 만들어 내는 데 필수적인 자(Executive Function: EF)

기 지시적인 행동으로서 목표를 실행하고 목표 지향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예진 전은옥 연구자들은 가 다음과 같(Baggetta & Alexander, 2016; , , 2019). EF

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구조라고 언급하고 있다 억제 제어: (1) (inhibitory

작업 기억 그리고 전환 인지 유연성control: IC), (2) (working memory: WM), (3) /

연령에 따른 집행(shifting/cognitive flexibility) (Baggetta & Alexander, 2016).

기능 발달에 관해 청소년기로 갈수록 점차 발달한다는 데는 연구 견해가 수렴하지만

발달의 속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세 세 피험자의 집행기능 발달을. 9 -65

살펴 본 결과 과제 선택 능력은 역 자형 발달을 보였지만 과제 간 전환 능력에 대, U ,

1)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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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이러한 발달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이(Kray, Eber, & Lindenberger, 2004).

와 유사하게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하였다가 하락한다는 연구결과

도 있었다 반면에 세 이후 청소년기까지 급격히(Zelazo, Craik, & Booth, 2004) . 5

발달한다는 결과 도 찾아볼 수 있었다(Best, Miller, & Jones, 2009) .

집행기능은 전두엽 뇌신경영역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했을 때도(prefrontal cortex)

역 자 모양 발달을 추측할 수 있다 집행기능과 전두엽 기능은 많은 경우 동일되었는U .

데 예컨대 과 동료들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전두엽 손상 입은 환자들, Duncan (1997)

은 전두엽 기능 결함 테스트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정하게 낮은 편이었지만 목표 소홀"

또는 작업 요구 사항의 무시현재의 집행기능의 주 기능 와 같은 손상기능 테스트에서( )"

공통으로 결함을 보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집행 기능 검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사.

람들의 전두엽 피질 부피가 크고 피질이 두껍다고 보고하였다(Yuan & Raz, 2014).

전두엽은 사고력 계획수립 추론 의사결정 자기조절 등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보통, , , ,

청소년기까지 두터워지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얇아지는 경향이 있다(Salat, Buckner,

또한 전두엽 세포의 축삭돌기Snyder, Greve, Desikan, Busa, & Fischl, 2004).…

수도 세 전후로 고점을 보이다가 그 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10 (Kolk

이를 통해 집행기능의 활성화 정도도 청소년기에 가장 높고 그 후& Rakic, 2022).

줄어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집행기능은 전반적으로 성별 차이가 없지만 하위 구인에 따라 연령에 따라 성별차, ,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Grisson & Reyes, 2019; Pletzer, Harris, Ortner, 2017).

예컨대 주의 집중은 세와 세 여아는 같은 연령대의 남아에 비해 주의집중 능력이, 8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의 주의집중 능력에는 성(Barnett et al. 2007).

차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집행기능의 성차에 대해 의학적으로 접(Lange et al. 2014).

근한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의 일부 기능이 생리주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의사결정과 충동적 선택 즉 억제통제와 관련하(Pletzer, Harris, & Ortner, 2017). ,

여 다소 정리되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였다(van den Bos, Homberg, de Visser,

얻은 점수보다 실패 빈도에 따라 통제력2013; Dunn, Dalgleish, Lawrence, 2006).

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손실의 빈도를 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

반면에 남성은 손실의 규모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os et al.,

작동기억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는 남녀간 차2013; Overman & Pierce, 2013).

이가 없지만(Leon et al. 2014; Castonguay et al. 2015; McCarrey et al., 2016)

하위구인 별로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여성이 공간과 위치 기반 작업에서 남성보다 우.

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작업 수행 전략의 차이 때문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여성은 위치와 방향에 대한 타인 중심적 정보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



32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으며 반면에 남성은 전체적인 공간 정보나 방향 정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Alarcon et al. 2014).

그동안 집행기능의 하위구인에 따른 성별 차이는 주로 측정 초깃값에서의 차이에 대

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기능 곤란을 발달학적으로 조명한다면 이.

는 조현병 조울증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병인학과 관련이 될 것이다 그, , ADHD, .

러나 생리학적 프로그래밍에 따른 발달양상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집행기능혹. (

은 집행기능 곤란의 성별 차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이 집행기능과 성별 차이를 행복감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하였으나연은모 최효식 집행기능 발달의 성별 차이는 분석된 바 없다( , , 2019) .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 역점수8-13 ( )

잠재성장곡선의 변화양상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집행기능의 변화양. ,

상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형태를 확인하고 성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의 역점수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1: (8-13 ) ( ) ?•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의 역점수의 변화 양상은 성별에 따라2: (8-13 ) ( )•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의 역점수의 변화 양상에 따라 구분되는3: (8-13 ) ( )•
잠재프로파일의 수와 그 형태는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의 역점수의 변화 양상 잠재프로파일4: (8-13 ) ( )•
분류는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위 연구문제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집행기능집행기능곤란의 역점수은 세에서 세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며( ) 8 13

개인차는 점점 커질 것이다.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점수 프로파일은 세에서 세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 ) 8 14

우가 주를 이루고 저수준 유지 고수준 유지 등의 형태를 보이는 때도 있을 것이다, , .

전체 집행기능 성장패턴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구성 비율 계속 증가형 저수준유지( , ,

고수준 유지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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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1〔 〕

연구방법.Ⅱ

연구자료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차에서 차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Children [PSKC]) 8 13 .

년 월부터 월 중에 전국에서 표집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2008 4 7

하여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인 년까지 매해 조사 시행 계획되어 있다 조사 내2027 .

용에는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족 특성 학교특성 육아지원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특, , , , ,

성 육아지원정책 특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점수, . ( )

변인을 사용하였다 차연도 기준 대상 아동들은 중학교 학년이 되었. 13 (PSKC, 2020) 1

고 아동이 직접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인은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점수과 성별이다 차( ) . 8 (2015)

부터 차 년까지 총 차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차 년은 로13 (2020 ) 5 . 12 (2019 ) Covid19

인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차 년부터 집행기능곤란 질문지는 자기보고형으13 (2020 )

로 전환되어 아동이 직접 응답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격년으로 조사 간격이 변경되

어 차 년 데이터는 응답에서 제외되었다 원 데이터에서 활용된 변수명은 표14 (2021 ) . <

과 같다1> .

원본 데이터에는 총 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차부터 차까지2,150 , 8 13

집행기능곤란 척도에 한 번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데이터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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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집행기능곤란에 대해 모두 응답한 데이터와 불성실한(52%) .

응답을 보인 데이터 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불성실한 응답자는 성.

별 아버지의 최종학력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세 가지 변인에서 모두 유효한 값을, ,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유효값이 또는 즉 불성실한 응답자는 다른 변인들( 4 0). ,

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응답자의 데이.

터는 삭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남아 명 여아 명 총. 548 (49.3%), 564 (50.7%),

명이고 그들의 어머니응답자를 포함한다 표 참조1,112 ( ) (< 2> ).

차8 (2015) 차9 (2016) 차10 (2017) 차11 (2018) 차13 (2020)

성별 DCh20dmg001

집행
기능
곤란

EMt15exf001-
EMt15exf040

ECh16exf001-
ECh16exf040

ECh17exf001-
ECh17exf040

ECh18exf001-
ECh18exf040

JCh20sel001-
JCh20sel040

하
위
구
인

계획 조직화-
곤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한다1. .
~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11. .

행동통제
곤란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는12.
것 같다.

~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정서통제
곤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23. .
~

기분 변화가 심하다30. .

주의집중
곤란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31. .
~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40. .

표 집행기능 성별차 연구 활용 변수1〈 〉

조사도구2.

집행기능집행기능 곤란의 역점수1) ( )

송현주 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집행기능곤란 척도(2014) (executive

의 역점수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 4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 조직화 곤란 문항 행동통제 곤란 문, - 11 , 11

항 정서통제 곤란 문항 부주의 문항으로 총 문항이다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 8 , 10 40 . 6



세션 성장발달 집행기능1: -Ⅰ    • 35

개월 간 아동이 보인 모습과 행동을 토대로 전혀 아니다 점 가끔 그렇다 점 자(1 ), (2 ),

주 그렇다 점의 점 식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집(3 ) 3 Likert ,

행기능 곤란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 데 어려.’,‘

움이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행기능 곤란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

이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 는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 통.938 , Cronbach’s - .88,α

제 곤란 정서통제 곤란 부주의 이다.84, .90, .90 .

성별 부 최종학력 아동 주관적사회경제적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유효값 1393 4 1348 4 1359 0

결측값 290 465 335 465 324 469

평균 1.493 1.500 5.390 5.750 6.611 NaN

표준편차 0.500 0.577 1.004 1.258 1.528 NaN

표 집행기능곤란 불성실 응답자와 성실 응답자 기술통계 비교2〈 〉

분석 방법3.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

프로그램으로 측정 변인의 기술통계 수치와 변인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SPSS28 .

둘째 잠재성장모형 을 통해 전체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 추이, (Latent Growth Model)

를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JASP(ver.0.17.1) .

변수로 두어 개인 내 성장과 개인 간 차이를 분석한다 이 모델을 통해 원하는 변수의.

변화에서 개인 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밝히고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집행기능의 발달 추이에서 개인차에(Duncan et al., 1999). ,

대한 설명을 위해 성별 변수를 투입하여 남녀 차이를 분석하였다 각 데이터 모형 적. -

합도 지수의 적정성기준 과 간소화 규칙(RMSEA<.08; CFI>.90; TLI>.90; SRMR<.08)

에 따라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넷째(parsimonious rule) . , Jamovi(ver.2.3.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을 실시했다 최적의 잠재 프(LPA) .

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량적 측면에서 정보적합도 지수 통계적 유의도 분류, ,

의 질을 검토했고 정성적 측면에서는 간결성의 원칙 에 따랐다(rule of parsimony) .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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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집행기능의 발달 추이1.

집행기능 점수 기술통계 연령 및 성별1) –
표 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집행기능 점수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 3> .

다 세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집행기능 점수도 높았다, 11 .

표 집행기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3〈 〉

구분 N 평 균 표준편차

세8
(2015)

남자 548 99.70 13.20

여자 564 105.27 10.75

전체 1,112 102.52 12.33

세9
(2016)

남자 548 98.15 13.14

여자 564 104.20 11.10

전체 1,112 101.22 12.51

세10
(2017)

남자 548 97.71 13.85

여자 564 103.84 11.59

전체 1,112 100.82 13.11

세11
(2018)

남자 548 99.74 13.64

여자 564 105.36 11.44

전체 1,112 102.59 12.88

세13
(2020)

남자 548 99.58 13.44

여자 564 100.68 12.94

전체 1,112 100.14 13.19

잠재성장모형 분석2)

집행기능 발달 형태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가 없는 무조건 잠재성장모형(Latent

을 확인하였다 무변화모형 선형모형Growth Model) . (no change Model), (Linear

이차함수 모형 총 개 모형을 테스트한 결과 아래와 같은Model), (Quadratic Model) 3

모형적합도를 얻었다 세 개 모형 가운데 간소화 규칙 판단에 유. (parsimonious rule)

리한 를 이용하여 적정성기준 에 도달한 이차함수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CFI (CFI>.90)

단되었다표 참조 이 모형에서는 성장궤적이 곡선을 그린다고 본다그림 참조( 4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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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잠재성장모형 적합도4〈 〉

RMSEA CFI TLI SRMR Chi-square df

무변화 0.168 0.868 0.898 0.258 422.915 13

선형 0.180 0.884 0.884 0.198 369.741 10

이차함수* 0.137 0.960 0.933 0.080 131.092 6

모형적합도 비교에 따라 채택된 이차함수 모형에서 얻은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치

는 다음 표 와 같다 집행기능의 초기값은 평균적으로 이었고 이는 유의< 5> . 102.606 ,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초기값의 분산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001 .

나 아동의 초기 집행기능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차함수

모형으로 추정한 집행기능의 변화율은 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2.385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표준오차 와 비교했을.001 , 0.345

때 배 가량 큰 값으로 는 우연히 산출될 수 있는 값은 아니며 의미 있는 기울7 2.385

기가 산출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율의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집행기능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개

인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을 분석한 결과 로 유. , -8.788

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의 초기값이 높으.001 .

면 변화율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행기능이 높은 아동일수록 낮은. ,

아동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장모형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최종 선택된 이차( , , , 2018).

함수모형에 의한 집행기능의 발달 궤적은 그림 에 제시하였다[ 2] .

그림 집행기능 발달 궤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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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행기능은 학자마다 조금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

의집중 단기기억 억제통제혹은 자기조절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 집행, , ( ) (Chae, 2022).

기능의 하위 구인계획 조직화 행동통제 정서통제 부주의을 분석하여 결과를 그림( - , , , ) [

에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집행기능 하위구인 별 변화 추이 연구3] . (Lee, Bull, & Ho,

에서는 나이에 따른 발달 추이와 양상이 집행기능 하위구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2013)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변화 추이 패턴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Component parameter Estimate Std.Error z-value p

Intercept Mean 102.606*** 0.373 274.868 <.001

Variance 122.422*** 20.320 6.025 <.001

Linear slope Mean -3.866*** 0.505 -7.657 <.001

Variance 16.626 36.881 0.451 0.652

Quadratic slope Mean 2.385*** 0.345 6.920 <.001

Variance 6.413 9.401 0.682 0.495

*p < .05 **p < .01 ***p < .001

표 잠재성장곡선 이차함수 모형 기울기와 초기값에 대한 결과5〈 〉

그림 집행기능 하위영역 별 발달 궤적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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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별이 집행기능 발달경로의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2.

연예측변인이 모형에 투입되지 않았던 무조건 모형의 잠재성장분석을 한 후에 집행

기능에 대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예측변인을 구하고자 조건

모형의 잠재성장곡선 분석을 하였다 예측변인으로는 아동의 성별을 투입하였다 예측. .

변인이 투입된 잠재성장곡선모형의 모델 적합도를 표 에 모형도는 그림 에 제시< 6> , [ 4]

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의 값을 고려할 때 조건 모형. (Browne & Cudeck, 1993),

역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잠재성장곡선 이차함수 모형 적합도6〈 〉

RMSEA CFI TLI SRMR Chi-square df

0.118 0.961 0.927 0.069 132.044 8

그림 집행기능 발달경로 성별 차이 잠재성장곡선 모형도4〔 〕

잠재성장곡선 조건모형 분석2)

표 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은 초기값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 변인이지만< 7> ,

기울기 값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남자가 여. 0,

자가 로 코딩된 점을 생각했을 때 여아들의 초기값이 남아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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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남아와 여아의 기울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 .

라 기울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동들의 집행기능 발달은 동등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남아는 낮은 초기값을 가지고 있어서 여아와 동일한 기.

울기로는 동등한 집행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Component Predictor Estimate Std. Error z-value p

Intercept 성별 5.614*** 0.720 7.801 < .001

Linear slope 성별 -0.454 0.999 -0.455 0.649

Quadratic slope 성별 0.979 0.682 1.436 0.151

*p < .05 **p < .01 ***p < .001

표 통제변인과 독립변인의 모수 추정치7〈 〉

아동의 집행기능 변화 양상 잠재프로파일 분석3.

잠재성장곡선 분석을 통해 집행기능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초기값은 남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하나의 집.

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서로 다른 성장 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질적인 성장 경향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정하고자 집행기능 발달추이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했다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를 개에서 개. 2 5

까지 증가시키면서 모형을 분석했다 정보적합도지수는.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87),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를SABIC(Sample-Size Adjusted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clove, 1987)

포함시켰고 이들은 값이 작을수록 적합한 모형임을 뜻한다(Muth n & Muth n,é é
잠재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림 에서 잠재계2006). , [ 2]

층의 수가 개에서 개로 변할 때 그 감소폭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지수가3 4 .

계속하여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현상이 발견되는 곳, ‘elbow’

이 잠재계층 수의 선정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분류의 질은(Nylund et al., 2007).

전반적인 분류정확도인 를 확인했다 값은 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Entropy . Entropy 1

임을 뜻한다 값이 이하일 때는 잠재프로파일 분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Entropy .6

만 본 연구에서는 이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7 (Muth n,é
통계적 수치와 해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분산 동일화 제2004). ,

약을 가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개인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모3 .

형 적합도 비교는 표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 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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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5

정보
적합도지수

AIC 42141 41276 41052 40996

BIC 42221 41387 41193 41166

SABIC 42170 41317 41104 41058

통계적 유의도 BLRT p < .01 p < .01 p < .01 p < .01

분류의 질 Entropy 0.86 0.893 0.815 0.745

표 전체 사례에 대한 집행기능의 잠재프로파일 모형 비교8〈 〉

그림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5〔 〕

프로파일 별 집행기능의 추정평균과 표준오차1)

최종 결정된 개 집단에 대해 집행기능의 추정평균 패턴을 고려하여 프로파일 명칭3

을 부여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명 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 집행기능. 98 (8.81%)

이 낮아지다가 세 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으로 자기 과평가 집단으로10 (2017 ) ‘ ’

명명했다 두 번째 집단은 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세. 564 (50.71%) 11 (2018

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행기능곤란 설문지가 자가보고형으로 변화된) 13

세 년에 감소하는 패턴으로 자기 저평가 집단으로 명명했다 세 번째 집단은(2021 ) ‘ ’ .

명 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했다450 (40.46%) ‘ ’ .

집단별 표본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잠재 프로파일의 형태는 그림 에 제시< 9>, [ 6]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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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분류
인원(%)

집행
기능
세(8 )

집행
기능
세(9 )

집행
기능 세(10 )

집행
기능 세(11 )

집행
기능 세(13 )

1 자기 과평가 집단 추정평균 80.6 78.6 74.4 77.9 92.3

98(8.81%) 표준오차 (1.12) (0.94) (0.97) (1.03) (1.53)

2 자기 저평가 집단 추정평균 111 111 110 111 104

564(50.71%) 표준오차 (0.26) (0.24) (0.27) (0.28) (0.48)

3 무변화 집단 추정평균 96.8 94.3 94.9 97.4 97.5

450(40.46%) 표준오차 (0.41) (0.36) (0.37) (0.43) (0.63)

표 잠재 프로파일 별 추정평균 및 표준오차9〈 〉

세 집단의 집행기능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 집3

단은 집행기능의 총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검정통계량 값은. F

다음과 같다. F 8th(2, 1109) = 844.5, p<.001, F 9th(2, 1109) = 1285.0, p<.001,

F 10th(2, 1109) = 1264.0, p<.001, F 11th(2, 1109) = 865.5, p<.001, F 13th(2,

한편 사후분석 을 통해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1109) = 50.1, p<.001. (Tukey)

하면 그림 에서 직관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자기 저평가 집단의 평균이, [ 3] Class 2( )

가장 높았고 무변화 집단의 평균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기 과평, Class 3( ) , Class 1(

가 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그림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형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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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의 잠재 프로파일에 대한 성별 차이2)

연구문제 를 알아보기 위해 결과 도출된 개 집단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4 LPA 3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여자는 자기 저평가 집단(< 10>).

의 비율이 가장 높고 무변화 집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자기 과평가(60.8%), (34.8%)

집단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무변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4.4%).

았고 자기 저평가 집단이 자기 과평가 집단이 순으로 분포했(46.4%), 40.3%, 13.3%

다 그 중에서 자기 과평가 집단의 는 남자로 의 비율로 나타난 여자 보. 74.5% 25.5%

다 월등히 높았다 즉 여아들은 집행기능의 초기값이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

프로파일 변화 양상에 있어서도 성별은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파일 분류

성별
전체
(Total)

자기 과평가
집단(Class 1)

자기 저평가
집단(Class 2)

무변화 집단
(Class 3)

2χ
(p)

남자 548 73 13.3% 221 40.3% 254 46.4% 57.2

여자 564 25 4.4% 343 60.8% 196 34.8% p <.001

전체 1112 98 8.8% 564 50.7% 450 40.5%

표 프로파일 별 성별 차이10〈 〉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세 세의 집행기능의 발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8 ~13 )

색하고 성별차이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차 년 측. 8 (2015

정에서 차 년 측정 데이터 중 무응답 데이터를 삭제한 개 사례를 분석하) 13 (2020 ) 1112

였다 잠재성장곡선 모형분석을 통해 집행기능의 발달추이를 살펴보았고 집행기능의. 4

가지 하위영역 별로 잠재성장곡선 모형을 분석했다 이후 서로 다른 성장 경향을 보이.

는 잠재집단을 추정하고자 집행기능 발달추이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기능은 중앙값으로 수렴하는 이차함수 곡선,

형태를 나타냈다 즉 집행기능은 성장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완만한 곡선 형. ,

태를 띠다가 세 경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까지 증가한13 .

후 성인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고 한 과거 연구(Salat, Buckner, Snyder, Greve,

를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집행기Desikan, Busa, & Fischl, 2004) .…

능 발달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집행기능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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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좀 더 세분화된 분석과 보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조직화 행동통제 정. - , ,

서통제 주의 집중이라는 네 개의 하위 구성 요인별 발달 패턴을 분석했으나 요인별, ,

변화 추이 패턴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의 연구에. Lee, Bull, & Ho(2013)

서 하위 구성 요인별로 저학년의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

과이다 하지만 하위 구성 요인의 설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연구를 보완했다.

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의 연구에서는 단기기억을 하위 구성. , Lee, Bull, & Ho (2013)

요인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통제와 주의 집중을 포함시켰다 또한. . Lee,

의 연구는 참여자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발달추이를 보고한 반면 본Bull, & Ho(2013)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가 보고를 토대로 하였다.

정리하면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나이가 들면서 집행기능이 점차 개선되었다가 저조,

해지는 경향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까지 청소년의 집행기능의 뚜렷한 성장. 13

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현상은 집중도나 억제통제와 같은 하위 구인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났다 단기기억의 발달과 함께 집중도 억제통제력 수행 등이 청소년 중기. ,

로 갈수록 나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잠재성장곡선 모형에서 집행기능 성별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집행기능의 초,

기값에는 성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차도 확인되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

집행기능의 초기값이 높았고 개인차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에 있.

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기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지만 분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개인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

었다 이는 유치원에서 학년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반 과제 수행을 토대로. 8

감정의 자기조절 및 무모함을 측정하여 집행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초

기 학년에서 약간의 성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년 전체의 전반적인 성장 패턴

은 남녀간에 유사하게 증가하는 결과와 유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Bell, M. D.,

Imal, A. E., Pittman, B., Jin, G., & Wexler, B. E., 2019).

셋째 하나의 집단 내에서도 이질적인 서로 다른 성장 궤적을 보이는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질적인 성장 경향을 보이는 잠재집단을 추정하고자 집행기능 발달

추이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의 잠재 프로파일을 도출했다 프3 .

로파일의 형태에 따라 첫 번째 집단은 명 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고98 (8.81%)

집행기능이 세부터 감소하다가 세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으로 자기 과평가 집8 10 ‘

단 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명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 564 (50.71%)

세 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행기능곤란 설문지가 자가보고형으로11 (2018 )

변화된 세 년에 감소하는 패턴으로 자기 저평가 집단으로 명명했다 세 번째13 (2021 ) ‘ ’ .

집단은 명 으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는 무변화 집단으로 명명했다 세집450 (4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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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그중에서 자기 저평가 집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

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개인 발달이 세 이후 실제로 집행기능을 감소시키는 데13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주체가 주 양육자에서 아동이 자가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

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향후에 아동의 자가 보고 형태 데이터를 좀더 축적한 후.

분석하여 응답 주체에 따른 차별 응답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 LPA

결과 도출된 개 집단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성별은 프3

로파일 변화 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능의 높은.

초기값을 보인 여아의 경우 자기 저평가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남아의 경(60.8%),

우는 무변화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특이하게도 자기 과평가 집단에서(46.4%)

여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74.5%).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기능 측정 도구의 한계를 고려. ,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행기능은 차 년 조사까지 어머니 보. 11 (2018 )

고에 의한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고 차는 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3 12 COVID-19

않았다 차 년에 중학교 학년이 된 대상자들이 자가보고 설문지에 응답한 자. 13 (2020 ) 1

료가 수집되었고 차 년에는 격년 조사로 변경되어 데이터가 누락되었다이에14 (2021 ) .

본 연구에서 채택된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세에 하강하거나 상승하는 패턴이 응답자13

변경에 의한 것인지 발달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다 또한 질문, . ,

지에 의존하기보다 수행검사를 활용한 집행기능의 측정이 추가된다면 교차검증을 통한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후 도출된 개의 프로파일에 대한 일원분산, 3

분석을 실시하여 잠재 계층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분류의 오차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2-step

이 문제는 초기 응답자가 명으로 매우 큰 집(Asparouhov & Muth n, 2014). 2150é
단에 해당되어 과 추정 방법 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 데서 기인2-step 3-step

하였다구소희 맹세호 조영일 그러나 불성실 응답자를 제거하는 결측처리( , , & , 2020).

로 인해 사례수가 명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발생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추후 연1112

구에서는 접근법으로 검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3-step .

셋째 집행기능의 발달 궤적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성별 변인만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

집행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적 구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집.

행기능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모 자녀 상호작용 등 정서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46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선행연구의 결과박새롬 김재윤 김태련 강민주 박보경 노지운( , 2022; , , & , 2021; , & ,

한영숙 정영선 를 볼 때 집행기능 향상을 위한 조기 개입 전략을 구축2020; ,& , 2022)

하는데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 기간이 세부터 세에 한정되어 종단연구의 특징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 8 13

었다 예컨대 자기 과평가 집단의 경우 세까지 집행기능이 감소하다가 세에 급격. , 10 13

히 향상되는 패턴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아동의 세에서 세 사이는 초등학교에 진학8 10

한 후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학습에 대한 부담 또래관계의 확장 등 환경 변화에 적응, ,

하는 시기이다 이것이 청소년 중기 관계추론 선형 성장 궤적에서 현상이 발견된. ‘dip’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인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Dumontheil et al, 2010) .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함의는 남아들은 집행기능

에 있어 낮은 초기값을 나타냈고 자기 과평가 집단에 여아보다 남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발견되므로 학령기 초기에 남아의 집행기능의 변화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패널 조사는 년 성인기에 진입하는 시점. 2027

까지 계획되어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성인 집단의 아동기 집행기능을 역추ADHD

적하여 임계치를 제시한다면 아동기 개입 시점에 대한 제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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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der Differences in Latent Profiles of Executive

Function in Early Adolescents (8-13 Years)

Soo Eun Chae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ecutive function

in a cohort of children aged 8 to 14 years using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It also investigated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in these trajectories using data collected in 2015, 2016, 2017,

2018, and 2020. Th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and

revealed that participants' executive function scores exhibit a curvilinear

pattern, converging toward the mean over time. When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significant disparities were observed in the initial executive

function values, whereas the slopes, indicative of the rate of change in

executive function over time, displayed in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The research finding underscored the presence of lower initial executive

function scores in boys, prompting the necessity for implementing

intervention strategies to facilitate more pronounced growth in their

executive function abilities. Additionally, subsequent application of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the existence of three distinct profiles, with

gender identified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in shaping these profiles.

• Keyword: Executive dysfunction; Latent Profile Analysis; Latent Growth

Model;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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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기 청소년 세의 집행기능 잠재프로파일 분류(8-13 ) :

성별 차이 분석

문영경대전대학교 교수( , )

제가 토론할 논문은 초기 청소년 즉 초등학생 시기의 집행기능 발달의 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성별 차이를 밝혀냄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의 집행기능 발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습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전 시기의 집행기능 발달궤적을 밝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심이 있었으나 본 논문은 발달과 성별 차이에 집중한 면에서 집행기,

능 발달 그 자체에 관심을 둔 점이 돗보입니다 또한 종단자료 분석방법 두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는점에서 방법론적 장점이 있고 왜 두 분석을 모두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집행기능의 하위요인.

즉 억제제어 작업기억 전환 인지 유연성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아동들의, , , /

실행기능 발달의 궤적과 비교하여 발달궤적의 이해에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본 논

문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여러 장점이 있지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연구자들.

께 몇 가지 점을 고려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종단 연구의 경우 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 .

구자께서는 한번 이상 응답하지 않을 경우를 제거하였다고 하셨는데 종단 연구의 경우,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경우 자료의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을 하거imputation

나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imputation .

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에 포함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삭제된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비data

교하여 동질한 집단임을 밝혀주시는 것도 자료편향성이 없음을 밝히는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둘째 결과를 해석해 볼 때 측정도구에서는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통제 곤란 정서통, - , ,

제 곤란 주의집중 곤란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이론적 배경은 집행기능을 억제제어, ,

작업기억 전환 인지전환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 .

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 하위변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여 독자

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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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연구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까지 청소년의 집행기능의 뚜렷한 성장을 확인, 13

하기 어려웠다고 하셨고 이러한 현상은 집중도나 억제통제와 같은 하위 구인에서도 유사,

하게 나타났다 단기기억의 발달과 함께 집중도 억제통제력 수행 등이 청소년 중기로 갈. ,

수록 나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논의에 결과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첨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잠재계층을 세 집단 자기 과평가 집단 자기 저평가집단 무변화 집단 세 집단으, : , ,

로 나누었고 연구자들께서는 년도 자료가 아동이 스스로 자가응답하였다는 데에 근거, 13

하여 자기 과평가 집단은 점수가 낮은 상태로 지속되다가 년도에 올라가는 패턴 자기13 ,

저평가 집단은 점수가 높은 상대로 지속되다가 년도에 낮아지는 패턴 무변화 집단은13 ,

중간 점수의 상태로 지속되는 집단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가 집행기능.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집행기능 발달 점수를 중심으로 명명하는 것이 독자의 이해

를 더욱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수를 중심으로 낮은 중간 높은 집단으로 나누. , ,

어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또한 위 패턴에서 년도에 점수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연구자들께서는 이러, 13

한 결과가 자기보고에 의한 것인지 발달의 결과인지 명확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론적 근,

거로 살펴볼 때 발달적 변화가 년도에 굳이 나타나는 가 명확치 않습니다 또한 연구13 .

자들께서 자기 과평가 자기 저평가로 명명하신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결과가 자기보고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연구자들께서도 추측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

자들의 의견을 밝히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논문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토론자의 논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더 나은 논문을 위한 제안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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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미디어 미디어 기기 중독-Ⅰ
좌장 이강이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통해1.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활용:

연구자 장희선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

이성주호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토론자 조숙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2.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

연구자 송지나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 )

김은지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

토론자 송경희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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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통해자기조절학습에미치는영향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활용

장희선1) 이성주2)

본 연구는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거쳐 자기조

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PSKC)

명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학령 전기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차 아동의 학업스트2,150 , (7 ),

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 차 차 중학교 학년 자기조절학습 차 변인을 활용하여(11 ~13 ), 1 (14 )

기술통계 상관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 , , . ,

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 ,

학령 전기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자기

조절학습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종단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유아기 또래놀이행동과 아동기의 학업스트레스 및 미디

어기기 중독의 중재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또래놀이행동 자기조절학습 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 , ,

요 약

서론.Ⅰ

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의 학령 전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아동기 청소년기, ,

성년기의 토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유아는 놀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세계에 대해 배우며 자신을 표현하는 만큼 놀이 행동은 유아의 개인적, ,

발달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강민정 특히 유아는 영아( , 2016). ,

에 비해 또래놀이를 즐기고 놀이 속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 또래놀이는, .

유아가 사회적 유능성을 습득하고 표현하는 주요 상황을 반영하며 또래와의 놀이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험이 된다

따라서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 나타내는 유아의(Fisher, 1992; Gallagher, 1993).

1) 혜전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 호원대학교 유아교유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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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특성인 또래놀이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또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 ’

이지영 고보선 최진아 성지현 로 매우 중요하며 이후 학령기 학업수행이나( , , , , 2018)

학습성취 학교적응 등을 예측하게 해준다, .

또래놀이행동은 친사회적이며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놀이상호작용(interaction),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표현인 놀이방해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나(disruption),

거부를 당하는 놀이단절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disconnection) 3 (Fantuzzo et al.,

또래와 긍정적 놀이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1995). ,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높은 수준의 유능성 주의집중력 자율성을 보였다김경은, , , ( ,

반면 놀이방해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신체적 공격성과 과잉행동을 보이는2021). ,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학업성취 역시 낮았다 또한 놀이단절, (Coolahan et al., 2000). ,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에서 소극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학업에 대,

한 참여도가 낮았다 특히 놀이방해 또는 놀이(Bubin, Bukowski & Parker, 2006). ,

단절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경우 이후 학업에 대한 참여도 및 학업성취가 낮은 만,

큼 학업에 대한 정신적 부담과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 심리상태인 학업스트레스를 겪,

을 가능성 역시 높을 것이다 실제 생애 초기 스트레스 경험은 초기 청소년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고(Hastings, Shirtcliff, Klimes-Dougan, et al.,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 밀접한2011; McLaughlin, Colich, Rodman,et al., 2020),

관련이 있으며 미디어기기 중독 위험을 높이는 것(Hong, Kim, Choi, et al., 2013),

으로 보고되고 있다진미령 즉 유아기 시기의 놀이 단절과 방해와 같은 아동( , 2016). ,

의 내재화 문제는 초기 청소년기 미디어 중독 위험을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유,

발되는 상태인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최재정 유( ,

미숙 이러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데, 2020).

유아기의 놀이 행동도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유아의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인 힘 또는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과 태도를 놀이성이라고 하는데박리나 조준, ‘ ’ ( ,

오 스마트기기 몰입경향성은 유아의 놀이성과 부적 상관관계, 2022; Barnett, 199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나 박희숙 또한 놀이단절 행동을 보이는 유아( , , 2016). ,

들의 경우 타인에게 무시나 거부를 당하면서 점차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에 따,

라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친, ,

다 한은수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아동은 학령기 전과 다르게 늘어나( , 2022).

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며 학업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어 미디어기기 사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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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업의 부담을 해소하려고 한다 미디어기기는 생활의 편리함과 오락적 즐거움 커. ,

뮤니케이션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콘텐츠에 대한 중독성 디지털,

격차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 , ·

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경우 그 부작용이 더 심각할 수 있다신하나 정세훈( · , 2018).

특히 미디어기기 중독은 아동의 불안 우울 공격성을 높이고 학업성취 저하와 학교생, , ,

활 부적응 비행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이 필,

요하다김은주 박혜선 김형모 변희숙 권순용 최진오( , 2015; , , 2016; · , 2014; , 2015).

자기조절능력은 유아기에 발달적 기초가 형성되고 이후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 등을, ,

예측할 수 있는 중요 변인양옥승 으로 또래놀이행동과도 관계가 깊다 자기조절( , 2006) .

능력이 낮은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고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여 거부나,

배척을 당하기도 한다김인홍 김송이 이러한 유아기 자( , , 2017; Olson et al. 2011).

기조절능력은 학령기 자기조절학습과도 연관이 클 것이다 학습자는 스스로 외부의 정.

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존재로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지 동기 행, ,

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수진 신현주 이지혜 학습자 스스로( · · , 2014).

자신의 학습욕구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학습과정을 계획 점검 실행한 후 학습의 결, , ,

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기조절학습이라고 한다정주영 이러한( , 2014).

자기조절학습전략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인지전략

을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지과정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

학습을 위해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한다박승호 서은희 주영주 외 하( · , 2008; , 2013).

지만 미디어중독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기조절학습의 인지 동기, ,

행동전략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선 김세영 또한 김영준( · , 2006). ,

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가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2012)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의 또래놀이행동은 이후의 학업스트레스 및 미디

어기기 중독과 더불어 자기조절학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 또래의 배척을 불러일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는 이후의 발달 시기 동안 비행 학교 부적응 등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기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이전의 아동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

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을 통해 중학교 학년 시기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1

종단적 경로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모델 에 더하여서 독립변수와 종(Auto Regressive Cross-Legg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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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수를 포함한 모델을 분석한 와 과Chan, Zhang, Lee Hagger(2020) Bosmans &

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즉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Velden(2017) . ,

중독의 발달적 상호관계를 검증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에 독립변수인 아동의 또래놀

이행동과 종속변수인 자기조절학습을 추가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학령기 이

전의 또래놀이행동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을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간

접적인 종단적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기에 부정적 또래.

놀이행동을 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이 자기조절학습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여 중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의 종단적 상호관계와 그 방향성은 어떠한가1. ?•
연구문제 학령 전기 부정적 또래놀이행동단절 방해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 중독을2. ( , )•

통해 아동의 자기조절학습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조사 자료로 이 자료는 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만 세Children:PSKC) 2008 0

부터 층화 다단계 표본추출하여 매년 조사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차년도의 유아. 7

기 놀이행동시점 차 차년도의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 1), 11 ~13 , (2018

년 년 시점 시점 차년도 중학교 학생의 자기조절학습시점 자료를 연~2020 : 2 ~ 4), 14 ( 5)

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자료는 종단적으로 측정한 명의 자료로. 2,150 ,

결측치는 알고고리즘 대체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Expectation Maximization(EM) .

본 연구의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차년도 남아 명 여아 명7 1,091 (50.7%), 1,059

이며 대도시 명 중소도시 명 읍 면 명 시스(49.3%) , 694 (31.8%), 876 (40.7%), / 60 (2.8%),

템 결측치 명 이었다530 (24.7%) .

가 또래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이 개발Fantuszzo·Mendez, & Tighe(1999)

한 또래 상호작용 놀이척도 부모용 질문지를 최헤영 신혜영 이 타Penn (PIPPS) · (2008)

당화한 내용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 놀이 상호.

작용은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놀이상호작, , 3 .

용은 친사회적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항 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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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해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을 의미하고 문항 놀이단절은 위축되거나13 ,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을 의미하며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8 .

는 부정적인 놀이행동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하위요인만 활용하였다 응답자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항상 그렇다 점 의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 )’ ‘ (4 )’ 4 .

표 부정적 아동 놀이행동 문항과 신뢰도< 1>

문항 유형내용예( )
Cronbach’s α

차7

놀이
방해

13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876

놀이
단절

8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889

나 미디어기기 중독.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 어머니가 응답한 자료로 초등학교 학년부터4

학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6 .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중독진단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 아동패널 연구진이 청소년 관찰

자용으로 인터넷을 스마트폰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최윤희 하은혜’ PC ( · , 2019).․
본 척도는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게임 동영상 시청 등PC, , , SNS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이 척도는 일상생활장애의 문항 금단의 문항 내성 문항의. 5 , 4 , 4

미구분 문항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료는2 15 , .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매우 그렇다 점 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1 )’ ‘ (4 )’ . Cronbach’s

는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799 .α

표 미디어기기중독 문항과 신뢰도< 2>

문항 유형내용예( )
Cronbach’s α

차11 차12 차13

일상생활장애 5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PC· .

.880 .848 .799

금단 4
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PC· ,

불안해 보인다.

내성 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PC· .

기타 2
평소와는 달리 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PC·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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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문항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척도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

동패널 조사에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업스트레스는 초등학교 학년. 4 (11

차에서 학년 차까지 학업 상태나 성적으로 인해 겪는 부정적인 심리를 의미한다) 6 (13 ) .

예를 들어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와 같은 총 문항으로 구성되‘ ’ 3

며 점 리커트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점부터 매우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5 ’ 1 , ‘ ’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을 것을 의미한다 계수로 추정되. Cronbach's α

는 신뢰도는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792 .

표 학업스트레스 문항과 신뢰도< 3>

문항 유형내용예( )
Cronbach’s α

차11 차12 차13

학업
스트레스

3
이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니-OO ?
이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니-OO ?
이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니-OO ?

.792 .788 .802

라 자기조절학습.

한국아동패널 조사 차에서는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에 대해 자료14 1

를 수집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요구를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목. ,

표를 세우며 과정을 통제하며 학습과정과 전략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학습결과를 산출, ,

해 내는 교수학습전략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학습의 문항은 총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5

며 문항일관성지수, Cronbach’s α는 이다.809 .

분석방법2.

본 연구에서는 와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SPSS 25 AMOS 25 . ,

뢰도를 살펴보고 변인들의 정규성과 변인간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상관계, ,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종단적 관계를 살. ,

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ARCLM) .

석을 위해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사동일성을 차례대로 검증하였다 시간에, , .

따라 측정변인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고 한 시점 잠재변인 후 시,

점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지 확인하는 경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경로동.

일성에는 자기회귀계수동일성 검증과 교차외귀계수동일성 검증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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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한 잠재변인 오차항 사이의 공분산이 동

일한지 오차공분산동일성을 확인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 · , 2009).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학령기 이전의 놀이행동이 학

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간접적인 종단적 영향력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 2χ

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를 종합하여 확인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적합TLI, CFI, RMSEA .

도 지수 중 의값은 이상일 때 적합하며홍세희 값은TLI, CFI .90 ( , 2000), RMSEA .05

이상일 때 적합하고 이하일 때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08 (Browne& Cudeck,

덧붙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결1992). (bootstrapping) .

측처리는 알고리즘 대체하였다EM .

연구결과.Ⅲ

기술통계와 상관관계1.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Pearson

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표 와 같이아동의 취학 전 놀이행동상호작용< 4> . < 4> ( ,

단절 방해과 초 시기의 미디어기기중독 간 놀이행동단절과 학업스트레스간의 관, ) 5, 6 , ( )

계를 제외하고 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모든 상관관계가, ,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측정변인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증하였는데 그. ,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도 를 넘지 않아 모든 측정변인2 , 2

의 정규성을 만족하여 본 연구에서 통계 추정밥법은 최대우도추청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모두 보다 낮아문수백.85 ( , 2009; Kline,

불안정한 해를 산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 에서 로2010) , VIF 1.98 3.237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 4>

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중독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다, .



62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표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4>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
자기조절
학습

방해 단절 초4 초5 초6 초4 초5 초6 중1

부정적
또래

놀이행동

방해 1 　 　 　 　 　 　 　 　

단절 .587** 1 　 　 　 　 　 　 　

학업
스트
레스

초4 .103** .024 1 　 　 　 　 　 　

초5 .081* .004 .596** 1 　 　 　 　 　

초6 .143** .036 .466** .564** 1 　 　 　 　

미디어
기기중독

초4 .137** .082** .148** .147** .184** 1 　 　 　

초5 .026 .010 .138** .141** .175** .400** 1 　 　

초6 .029 .006 .135** .146** .186** .281** .448** 1 　

자기조절
학습

중1 -.100** -.092** -.127** -.146** -.132** -.122** -.094** -.085** 1

M 2.09 1.64 1.64 1.75 1.82 2.04 2.13 2.28 2.61

SD .52 .58 .42 .42 .44 .87 .85 .91 .54

왜도 .63 1.12 .65 .22 .44 .72 .48 .37 -.36

첨도 -.06 1.14 .01 -.48 .15 .16 -.26 -.43 .83

*p<.05, **p<.01, ***p<.00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2.

아동의 학년 변화에 따른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변인들 간의 종단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

결과는 표 과같다< 5> .



세션 미디어 미디어기기중독2: -Ⅰ    • 63

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합도< 5>

구분  df
RMSEA
(90% C.I)

TLI CFI △ df△ CFI△

기본
모형

모형1 1736.574*** 338 .054(.052-.057) .918 .927 - - -

측정
동일성검증

모형2 1761.729*** 344 .054(.052-.057) .919 .926
25.25
***

6 -.001

모형3 1771.598*** 348 .054(.052-.057) .919 .926 9.869** 4 0

경로
동일
성검증

모형4 1772.332*** 349 .054(.051-.056) .920 .926 .734 1 0

모형5 1778.188*** 350 .054(.052-.056) .919 .925 5.856** 1 -.001

모형6 1778.207*** 351 .054(.051-.056) .920 .925 .029 1 0

모형7 1782.322*** 352 .054(.051-.056) .920 .925
4.115
**

1 0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

모형8 1760.762*** 351 .054(.051-.056) .921 .926
21.56
***

1 -.001

*p <.05, **p <.01, ***p <.001

표 와 같이 모형의 비교를 통해 동일성 제약을 검정한 결과< 5> 차이 검증이 유의

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지만 값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값이 동일한, CFI , RMSEA△ △

값을 유지하고 있고 값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C.I (Chen, 2007). TLI,

값이 를 모두 넘었으며 값도 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CFI .9 , RMSEA .054

이 연구에서는 모형검증을 거쳐 측정동일성 검증 경(Brouwne & Cudeck, 1993). ,

로동일성을 거쳐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인 모형 이 모형 에 비해 적합8 7

도가 모든 적합도 지수가 보다 양호하여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3.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모형 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8 , < 6> .

첫째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서 초 차년도 학업스트레스, 4(11 ) (β=.132, p 초<.01),

차년도 미디어기기중독4(11 ) (β=.096, p 으로 나타나 직접경로는 모두 부적으로 유<.01)

의하였다 즉 학령기 전의 유아기 시기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놀이단절 놀이방해을. , ( , )

할수록 초등학교 시기 학업스트레스 수준과 미디어기기중독 수준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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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구조모형1〔 〕

표 최종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결과< 6>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표준오차 C.R.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학업스트레스 초4 0.282  0.132 0.054 5.177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미디어중독 초4 0.177  0.096 0.044 3.984

미디어중독 초4 → 학업스트레스 초5 0.1  0.085 0.023 4.386

학업스트레스 초4 → 미디어중독 초5 0.073  0.084 0.015 4.844

학업스트레스 초4 → 학업스트레스 초5 0.506  0.498 0.021 24.553

미디어중독 초4 → 미디어중독 초5 0.66  0.666 0.017 39.571

학업스트레스 초5 → 학업스트레스 초6 0.506  0.501 0.021 24.553

미디어중독 초5 → 미디어중독 초6 0.66  0.636 0.017 39.571

학업스트레스 초5 → 미디어중독 초6 0.073  0.083 0.015 4.844

미디어중독 초5 → 학업스트레스 초6 0.1  0.083 0.023 4.386

학업스트레스 초6 → 자기조절학습 중1 -0.07 ** -0.093 0.025 -2.81

미디어중독 초6 → 자기조절학습 중1 -0.143  -0.165 0.028 -5.114

**p <.01, ***p <.001

둘째 학업스트레스의 경우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까지 시간경로에 따라 통계적, 4 6

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년의 학업스트레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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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등학교 학년에 이르는 경로5 (β=.498, p 의 표준화 계수보다 학업스트레스가<.01)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에 이르는 경로는 표준화계수5 6 (β=.501, p 가 점차 높게<.01)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전의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이후의 학업.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미디어기기중독의 경우 초등학교 학년에서 학년까지 시간경로에 따라 통계적으로4 6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년의 미디어기기중독은. 4

학년의 미디어기기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5 (β=.666, p 이후 학년의 미디어<.01), 6

기기중독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636, p 전체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초<.01).

등학교 미디어기기중독은 이전의 미디어기기중독이 이후의 미디어기기중독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자기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정리하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은. ,

각각 자기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교 학년 학업스트레스가 초등학교 학년의 미디어기기중독, 4 5 (β=.084,

p 과 초등학교 학년 학업스트레스<.01) 5 (β=.498, p 로 가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01)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학년 시기에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의 초등학교 학년. , 4 5

시기에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미디어기기중독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넷째 초등학교 학년 학업스트레스가 초 의 학업스트레스, 5 6 (β=.501, p 와 미디<.001)

어기기 중독(β=.083, p 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001) . ,

교 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초 의 학업스트레스도 높고 미디어기기중독도5 6 ,

높았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은 상대방효과가 나타났다. .

넷째 초등학교 학년 학업스트레스가 중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직접경로, 6 1 (β

=-.093, p 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시기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학생<.01) . ,

의 경우 중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 .

다섯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 미디어기기중독이 초등학교 학년 학업스트레스, 4 5 (β

=.085, p 와 미디어기기중독<.01) (β=.666, p 에 미치는 직접경로는 모두 정적으<.001)

로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미디어기기중독이 높을수록 초 의 학업스. , 5 5

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도 높았다 여섯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 미디어기기중독이 초. , 5

등학교 학년의 학업스트레스6 (β=.083 p 와 미디어기기중독<.001) (β=.636, p 에<.001)

미치는 직접경로도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미디어기기. , 5

중독이 높을수록 초 시기에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이 높았다 일곱째 초등학6 . ,

교 학년의 미디어기기중독이 중 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직접경로6 1 (β=-.165,

p 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등학교 시기 미디어기기중독이 높을수록 중 에<.01) . , 1

서 자기조절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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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변화에 따른 경로에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다 즉 이전 학년의 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은 정적으로 높은 영향을. , ,

미치게 되어 이전 학년의 높은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이 다음 학년의 학업스

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학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다음 학년의 미디어기기중독도 높아지고 이전 학년의 미디어,

기기중독이 높을수록 다음 학년의 학업스트레스도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변인들의 정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7>

경로
표준화 계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학업스트레스 초4 0.132  - 0.132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학업스트레스 초5 - 0.074 * 0.074 *

학업스트레스 초4 → 0.498  - 0.498 

미디어기기중독 초4 → 0.085  - 0.085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학업스트레스 초6 - 0.043 * 0.043 

학업스트레스 초4 → - 0.256 * 0.256 

학업스트레스 초5 → 0.501  - 0.501 

미디어기기중독 초4 → - 0.098 ** 0.098 

미디어기기중독 초5 → 0.083  - 0.083 

부정적 놀이행동 → 미디어기기중독 초4 0.096  - 0.096 

부정적 놀이행동 → 미디어기기중독 초5 - 0.075 * 0.075 

학업스트레스 초4 → .084  - 0.084 

미디어기기중독 초4 → 0.666  - 0.666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미디어기기중독 초6 - 0.054 * 0.054 

학업스트레스 초4 → - 0.095 ** 0.095 

학업스트레스 초5 → .083  - 0.083 

미디어기기중독 초4 → - 0.431 ** 0.431 

미디어기기중독 초5 → 0.636  - 0.636 

부정적또래놀이행동 → 자기조절학습 중1 - -0.013 ** -0.013 

학업스트레스 초4 → - -0.039 ** -0.039 

학업스트레스 초5 → - -0.06 ** -0.06 

학업스트레스 초6 → -0.093 ** - -0.093 **

미디어기기중독 초4 → - -0.08 * -0.08 

미디어기기중독 초5 → - -0.113 * -0.113 

미디어기기중독 초6 → -0.165  - -0.165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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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거쳐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점효과 및 총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한 결과 첫째 학령기, ,

전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이 학년 학년 학업스트레스5 -6 (β=.074, β=.043 p<.05),

미디어기기중독(β=.075, β=.054, p 중학교 학년의 자기조절학습<.05), 1 (β= -.013,

p 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학령기 전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01) . ,

이후 초등학교 시점의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 및 자기조절학습에 종단적,

읹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학교 학년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 , 1

는 초등학교 학년 학년 시기의 학업스트레스4 -5 (β=-.039, β=-.06 p 와 미디어기<.01),

기중독(β=-.08, β=-.113, p 의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즉 한 시점에서 학업스트<.05) . ,

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이 높은 아동은 중학교 학년 시기 자기조절학습이 낮은 것을1

확인할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발달과정을 탐색하여 두 변인 사

이의 발달적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령기 이전의 아동의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통해 중학교 학년 시기 자기조절학습에 미치1

는 영향을 종단적 경로와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자료. 7

차아동 놀이행동과 차년도 자료학업스트레스 미디어기기중독 자기조절학습를( ) 11-14 ( , , )

사용하여 자기회귀지교차지연모형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은 이후의 미디어기기중

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이후의 학업스트레스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그리고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도 이후의 학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미. ,

디어기기중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자기회. ,

귀교차지연모형 결과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정적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와 유사하다한은수 따라서 이러( , 2021).

한 결과들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활동에서 스트레스를 줄

일 수 있는 교수학습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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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령 전기 유아시기의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

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들어가. ,

지 직전의 유아 또래놀이행동은 초등학교 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4~6

을 통해 중학교 학년의 자기조절학습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1 .

에서 인터넷 중독에 따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한정선김세영( , 2006).‧
이는 유아기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높

이는 데 기여하고 자기조절학습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령기, .

직전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년 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를 통해 이후3

자기조절학습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높

이기 위한 지원으로 유아기의 놀이 단절이나 놀이 방해를 줄이고 상호작용적 놀이행동

을 할 수 있는 놀이교육이 보다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은 놀이행동과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

를 매개하며 자기조절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아동의 자기조절학, . ,

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미디어기기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보다 중요함을 확인한 결과였다 이 결과는 중 시기 자기조절학습에 초등학교. 1

시기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 결

과이며 자기조절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적 요인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미디, ,

어기기중독 행동을 줄이는 정서와 행동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효과와 상,

대방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의 초기 시기가 이후의 학업스트레스. 4

와 미디어기기중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업스.

트레스를 줄이고 미디어기기중독을 막기위한 적절한 시기인 초등학교 학년 시기에 학4

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 즉 즐거움과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학습내용과 활동이 구성,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이 중학교 학년 시기의 자기조절학습, 1

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학업의 실패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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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조절하는 태도와 습관은 초등학교 학년 시기부터 형성되어야 장기적으로 축적되어4

중학교 학년 시기 자기조절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1 .

무조건적인 성취압력을 통해 학업을 강제하기 보다는 학업에 실패를 극복하고 긍정적,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덧붙여 미디어기기중독도 이후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중 시기 자기조절학습에. 1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년 시기부터 미디어기기를 조절하며 다룰 수 있는4

미디어리터러시와 미디어 교육과 이 시기 미디어기기중독이 위험군인 학생을 위한 상

담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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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 of play behavior before

school age on self-regulated learning through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in children: Using a

self-regression cross-delay model

Heesun Chang and Seongjoo Le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ong-term effects of play interactions

in pre-school age children on self-regulated learning, mediated by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The research data was gathered from a

panel of 2,150 Korean children (PSKC), focusing on play behavior (7th),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from 4th to 6th grades (11th

to 13th), along with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14th). The study's results revealed two primary findings. First, there

were observed self-effects and reciprocal effects in relation to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Seco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was found, wherein play behavior

during early schooling years influenced self-regulated learning through

academic str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early childhood play behavior, childhood academic stress,

and the mediating role of media device addiction. They provide important

insights for enhancing self-regulated learning in the future.

• Keyword: Play Behavior,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Stress, Media

Device Addi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ARC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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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활용:

조숙인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14 ‘

어기기중독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종단자료 차 차를 바탕으로 자기회. (7 , 11~14 )

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변인간의 인과관계와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 년간3

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미 뛰어.

난 완성도와 흥미로운 결과물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제가 연구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보완,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또래 놀이행동 차이 자기조절학습 차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1. (7 ) (14 )

서론 후반부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또래놀이행동과 관계가 깊다고 서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아기 또래놀이행동이 학령기의 자기조절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또래놀이. ,

행동 차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중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학교 학년 차의 자기(7 ) 1 (14 )

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또래놀이행동 차이 자기조절학습, (7 ) (14

차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탐색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서 두 변인 간의 직접적 영) .

향을 보지 않은 근거가 있는지 연구 내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판단되어 그 부분

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거나 두 변인 간의 직접적 영향을 포함한 모델을 추가로 분석해보,

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연구 제목에서의 또래놀이행동 명칭에 대한 의견 관련 수정 제안2. +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행동 중 두 가지 하위요인인 놀이방해와 놀이단절만을 사용하‘ ’

였습니다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경우 부정적 놀이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이어.

분석 시에는 변인명을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으로 명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제목에서도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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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되게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으로 언급해주는 것이 독자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라가는‘ ’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놀이상호작용의 경우도 역코딩을 하면 부정적인 또래놀이의‘ ’

하위척도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는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석 결과 기술부분에서 첫째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서 초 차년도 학업스트레스‘ , 4(11 )

(β=.132, p 초 차년도 미디어기기중독<.01), 4(11 ) (β=.096, p 으로 나타나 직접 경로<.01)

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라 이.’ , ‘ ’

해되어 표현의 수정이 필요해보입니다.

통제변인 고려3.

본 연구의 변인들은 아동의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어머니의 우울수준 부부갈등 등, , , ,

의 영향을 받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방법 부분에서 특별히 통제변인에 대.

한 언급이 없었고 모형에서도 통제변인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적어도 부정적 놀이행동 변,

인 차에 영향을 미치는 를 포함하여 분석을 돌렸을 때 연구변인간의 관계를(7 ) Covariates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정적 놀이행동 학업스. ,

트레스 미디어중독 자기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통제변인을 포함하여, ,

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강점을 더 강조하는 해석 제안4. :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 더 통찰력 있고 구체적인 결과 해석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즉 이 관계가 유의하고 이 관계를 통해 다른 변인에 영향을 보인다는 평면적인 결과 기,

술보다는 이 연구가 다른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왜 특별한지 본 연구의 결과가 이 분,

야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입체적으로 잘 드러나게 기술되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부정적인 변인들에 초점이 맞춰져 결과를 해석하고 있는데 논의 부분에서는 그,

러한 연구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여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구체.

적으로 유아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잘 놀 줄 아는 아이가 학령기에 학업 부담을 적게 느,

끼고 미디어 중독에 빠질 위험이 낮으며 이러한 경험과 성장의 궤적을 바탕으로 중학생, ,

이 돼서도 스스로 자기의 학습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의

해석을 담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놀이 단절과 놀이 방해를 줄이고 상호작용적 놀이 활동.

을 촉진하는 놀이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상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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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아동 초기 또래 놀이행동에 관한 제언 보완 제안5. :

대부분의 정책 제언이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 관련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있

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강점은 차에서 차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들의. 7 14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인데 유아 또래놀이행동의 종단적 영향력에 대한 제,

언은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차와 차의 간격이 넓고 부정적 놀이행동. 7 , 11~14

의 효과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효과 크기가 크고 장기적 영향을 설명하는 학

업스트레스와 미디어기기중독 변인들에 의도적으로 더 초점을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학년의 학업스트레스와 미디어 중독이 학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자기효과4 6

를 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해야한다 제언하4

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년 때 형성된 학업스트레스가 학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므. 4 6

로 더 이른 시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미디어의 올바, , ,

른 사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작은 의견이나마 연구에 보탬이 되고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훌륭한 연구를 진행해주신 연구자.

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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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

송지나1) 김은지, 2)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영아기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을 구분

하고 집단에 따라 아동의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다른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영아, . ,

기 조화적합성 유형에 따라 개의 잠재집단이 구분되었으며 집단에 따라 학령기 미디어4 ,

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영아기 기질의 정서성이 높고 양육지식이 낮은 집단.

에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기 기질이 쉬운기질이면서,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아기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이 아동 발달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잠재프로파일 종단연구 한국아동패널 양육지식 양육행동: , , , ,

요 약

서론.Ⅰ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 , ,

에 따르면 년 만 세 스마트폰 이용자 전체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2022)’ 2022 3~69

군 비율은 년만에 소폭 감소하였지만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5 ,

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 과의존 현상33.6% 2%p .

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디어기기에 대한 과의존은.

팝콘브레인 수면장애 디지털 격리 증후군 시력 저하 등 다양한 물리적 정신적 문제, , , ·

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동( , , 2023),

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손은경 최은영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 , , 2016),

을 초래한다엄윤섭 최은실 이경숙 조복희 이러한 이유로 학령기 아( , , 2018; , , 2007).

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미,

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는 청소년기 이전에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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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학령이전 위험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김효숙 유형근 남순( , ,

임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 시기는 스마트폰과 등 미디어기, 2015). PC

기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로서이원섭 조재희 최지선 청소년기의 미디( , , , 2022),

어기기 사용과도 밀접하게 관련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학년.

으로 전이하는 초등학교 학년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을 탐색하고자 한다.

미디어기기 중독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미디어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자주PC,

사용하고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며 스스로 미디어기기 사용에,

대한 절제와 조절을 할 수 없는 강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김형지 김정환 정세( , ,

훈 미디어기기 중독에 관한 영향 요인은 크게 기질김동희 집행기능, 2012). ( , 2014),

김형연 김민주 민미희 자기통제력백지은 조한익 외( , , 2020; , 2020), ( , 2009; , 2011),

로움박정희 박희현 황중원 김진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과 부모( , , 2014; , , 2017) -

자녀 간 의사소통강란혜 장영애 박정희 부모의 양육태도김나영 심( , 2008; , , 2007), ( ,

혜원 박혜선 김형모 가족건강성김상하 천성문 조은미 외, 2012; , , 2016), ( , , , 2018),

또래관계 우수정 황고운 조예진 현명호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으( , 2013, , , , 2016)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주요 개인 변인으로서 기질은 정서적 반응성과 그에 대한

자기조절에 있어 나타나는 개인차로 정의되며 인지적 성(Rothbart & Ahadi, 1994), ·

격적 특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Rothbart, Ahadi, & Evans,

미디어기기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데에는 상당한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하2000).

다는 측면에서 자기조절과 관련된 기질은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도 밀접하게 관련,

될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높은 수준의 생리적 규칙성 사회성 및. ,

외향성은 낮은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되지만 높은 수준의 정서성은 미디어기기 중독,

에 취약한 특성임을 밝히고 있다김동희 조준오 한동윤 홍광표( , 2014; , , , 2021;

한편 영유아기의 기질은 전생애 발달에 종Coyne, Shawcroft, Gale et al., 2021). ,

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학령기의 미디어기기 사용에도 종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유아기 기질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극히 일부 연구에서 영유아기 기질이 학령기 미디어기,

기 중독과 관련됨을 밝힌 바 있다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Kim, 2022).

칠 수 있는 기질적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조기중

재 및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Teerikangas,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종단적 관계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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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질은 양육자와의 조화적합성에 따라 다른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영아기 기질과 학령기 미디어중독의 관계를 검증함에 있어 조화적합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조화적합성 의 개념을 소개한 와 에. (goodness of fit) Thomas Chess(1984)

따르면 아동은 기질의 결과로서 양육자의 차별된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발달에 영,

향을 미친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와 는 같은 기질이라 하더라도 반. Thomas Chess

드시 같은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아동의 특성이 환경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조화적합성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유아가.

주양육자인 부모나 교사와 동일한 기질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아의 능력 및

기질 특성이 환경의 요구 및 기대와 조화를 이루어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이희경 김근영 장유진 이강이 즉 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 , , 2015; , , 2011). ,

하고 적절히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최적의 조화적합성을 이룰 수 있다최미경( ,

특히 가정은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환경이며 어머니는 아동과 가장 많은 시2010). ,

간을 보내는 양육자이므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아기 자녀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

소년기의 발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

정민 윤진 박해송 최은주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 , 1992; , , 2005; Lerner, 1983).

성은 아동의 자기조절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

며권성례 김진경 자기조절 발달은 미디어기기 중독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 , 2020),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생애 초기 조화(Khan, Khan, & Moin, 2021).

적합성이 장기적으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이 학.

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중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조화적합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의 기질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를 조화적

합성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서주현 이순형 이시자 이희경 김근영( , , 2009; , 2013; , ,

장유진 이강이 최미경 양육 실제를 조화적합성의 구성요인으로2015; , , 2011; , 2010),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 특성이 환경적 요구와 기대와 조화를 이.

룰 때 최적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장유진 이강이 아동의 기( , , 2011),

질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구와 기대로서 양육의 실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양육 실제를 고려한 조화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부모나 양육자가 기질과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실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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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 발달에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유아기 기질과 상호작용(Miller, 1988),

하는 조화적합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양육지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육지식은 어머니가.

신체발달 정서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유아발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 ,

의 정도로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Goodnow, 1988),

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아동발달 지식과 정보를 말한다윤형주 조복희( , ,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2004).

어머니로 하여금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고 적절한 환경 자극을

제공하도록 하여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김영주 송연숙 민현숙 문영경 특히 양육지식은 자( , , 2007; , , 2013; Stevens, 1984).

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행동이나 반응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는 요인이며김영주 송연수 양육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 , 2007),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해 준다정은영 강민주 또한 자녀에 대한 지식과 이( , , 2015).

해 그리고 그 지식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감한 양육이 가능하며,

민감한 양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기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Grusec et al, 2000),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Birmingham, Bub, & Vaughn, 2017),

양육지식은 장기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 발달을 통해 미디어기기 사용과도 관련될 가

능성이 있다.

조화적합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 부모의 양육지식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으로 양육행동이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부모가.

보이는 일반적 태도나 행동으로 아동이 생애 초기부터 부모와 상호(Becker, 1964),

작용했던 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화 과정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아동과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양(Bronfenbrenner, 1979).

육 태도 및 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양육(Berk, 2013).

행동과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이나 권위적 양육태도와 같은 양육의 긍정적 측면이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

기기 사용 문제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향 김형연 김민주( , 2020; , , 2020;

민미희 반면 허용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양육의 부정적 측면, 2020). ,

은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사용 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민( , 2021;

장영애 박주은 또한 양육지식이 높은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장, , 2011).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조화는 다양한 양상(Huang et al, 2005)

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달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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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행동을 조화적합성의 구성요,

인으로 상정하여 조화적합성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과 종단적,

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변인 중심 접근

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변인들의(variable-centered approach) .

영향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패턴을 파악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Latent Profile

을 적용하여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되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Analysis)

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프로파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집단 내 이.

질성을 가정하여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 개인 중심 접근방법- (person-centered

으로써 질적으로 다른 여러 개의 잠재집단을 구분해 각 개인을 다양한 특approach) ,

성을 고려하여 유형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

육 지식과 양육 행동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화적합성 잠재프로파일 유형 분류를 통해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차이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전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측면인 영아기 기질과 양육지식 및 양.

육행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나 단기종

단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장기 종단적인 관점,

에서 영아기의 조화적합성으로부터 학령기 미디어 중독에 이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아기 위험요인을 파악하.

여 정책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수준에 따라 몇 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되는가1. ?•
• 연구문제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수준에 따라 나뉜 잠재집단별로 학령기 미디어기기2.

중독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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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이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이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관련되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년. 2,150 2008

부터 매년 조사해 온 것으로서 종단자료로서 학술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 연구에서는, .

차년도 년의 아동 기질과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행동 차년도 년의 아동3 (2010 ) , , 11 (2018 )

미디어기기 중독에 해당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중 모든 연구 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제외하고 쌍의 아동과 어머니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1,775 .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연구의 첫 번째 시점인· < 1> .

년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아동의 월령은 만2010 , 26.25(SD 개월 이었으며 남아=1.36) ,

가 여아가 로 성비는 비슷하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가 로 가장 높은51%, 49% . 46.5%

비율을 차지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2.79(SD 세였으며 최종 학력은=3.66) , 4

년제 대학교 졸업이 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만원 이하가37.2% . 300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3.1% .

연구도구2.

가 기질.

영아의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만 세에 측정된 기질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3 ( 2 ) .

척도는 와 이 개발한 기질척도 를 박응임 이 수정Buss Plomin (1984/2014) (EAS) (1995)

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정서성 문항 활동성 문항 사회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5 ), (5 ), (10 )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매우 그렇다 점 의 점 리커트 척도로. ‘ (1 )’ ‘ (5 )’ 5

측정된다 정서성은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와 같은 문항으로 측. ‘ .’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정서적으로 쉽게 각성되고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

함을 의미한다 활동성은 우리 아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며. ‘ .’ ,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신체를 많이 움직이고 에너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사회성은.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와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며 사회성 점‘ .’ ,

수가 높을수록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 EAS

세 가지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값은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로 신뢰.73, .84, .78

할만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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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N=1,775)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

아동성별
남아 명906 (51%)

여아 명869 (49%)

출생순위

첫째 명826 (46.5%)

둘째 명753 (42.4%)

셋째 이상 명196 (11.1%)

어머니 연령

세 이하30 명460 (25.9%)

세31~35 명912 (51.4%)

세36~40 명354 (19.9%)

세 이상41 명41 (2.3%)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명494 (29.8%)

년제 전문대학 졸업2~3 명415 (23.4%)

년제 대학교 졸업4 명661 (37.2%)

대학원 졸업 명87 (4.9%)

월 평균 가구소득

만원 이하300 명942 (53.1%)

만원 초과 만원 이하300 ~500 명574 (32.3%)

만원 초과 만원 이하500 ~700 명124 (7%)

만원 초과700 명76 (4.3%)

나 양육지식.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만 세에 측정된 양육지식 자료를 활용3 ( 2 )

하였다 양육지식 척도는 의 영아발달지식 척도 의 하위척도 중. MacPhee (2002) (KIDI)

발달원리 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문항으로 번안 수정한 것‘ ’ 15 13 ·

이다 아동의 발달원리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그렇다 또는 아니. ‘ ’ ‘

다 로 응답하였으며 대표문항으로는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 , ‘

다 건강한 아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음식을 주면 익숙해 질 때까지 그 음식을 대부.’, ‘

분 뱉어낼 수 있다 가 있다 총 문항 중에 정답 수를 양육지식 점수로 활용하였으.’ . 13

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 발달 원리에 대한 양육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

다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만 세에 측정된 사회적 양육행동 자료3 ( 2 )

를 활용하였다 이 개발한 양육.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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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척도 의 하위척도 중 사회적 양육유형 에 해당하는 문항을 한국아동패널(PSQ) ‘ ’ 9

연구진이 번안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나는 내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애정적이며 따뜻. ‘

한 관심을 보인다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 ‘

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매우 그렇다 점.’ . ‘ (1 )’ ‘ (5 )’

의 점 리커트 척도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어머니의 양육행동5 . 9

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

환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로 신뢰할만한 수.88

준이었다.

라 미디어기기 중독.

아동의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만 세 학년에11 ( 10 , 4 )

측정된 미디어기기 중독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관찰자용 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한국아동(2012) K- ( )

패널 연구진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 요인 문항 요인 문항 요인. 1 (5 ), 3 (4 ), 4 (4

문항을 추출하였으며 두 문항을 추가하여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 15 .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하루에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PC· .’, ‘ 4

한곳에서 스마트폰을 한다 등이 있다 어머니가 아동을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각PC· .’ .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매우 그렇다 점 까지 점 리커트 척도로‘ (1 )’ ‘ (4 )’ 4

응답하였다 문항별 응답 점수의 평균을 미디어기기 중독 점수로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

높을수록 아동이 와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기기에 대한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PC

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86 .

분석방법3.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행동에 따라 구분되는 다수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잠재프로파일분석 을 활(Latent Profile Analysis, LPA)

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개인중심접근방법으로서 개인의 여러 변수들. ,

의 수준을 조합하여 서로 이질적인 잠재적 하위 집단을 도출하는 방법이다(Muth n &é
또한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집단 구분에 영향을Muth n, 2000).é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변수를 검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행동에 따라 연구대상을 유형화 하고 결과변수로서 학령, ,

기 미디어기기 중독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준거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

등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수는 를 이용하였. AIC, 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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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은 값을 활용하였다, . Entropy .

값은 과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볼Entropy 0 1 ,

수 있고 대략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0.6 (Clark & Muth n,é
모형비교검증에는 를 활용하였으며 검증 결과가 유의하다면2009). LMR, BLRT , k-1

개 집단 모형에 비해 개 집단 모형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 수를 선택k .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통계적 기준과 더불어 이론적 해석가능성과 간명성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 또한 집단 별 사례 수의 비율을 함께 고려하여 미만으(Geiser, 2019). , 5%

로 분류되는 집단이 없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조화적합성의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 한.

뒤 보조변수 로서 미디어기기 중독을 투입하여 잠재집단에, BCH (auxiliary variable) ,

따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방법은 앞서 확정한. BCH

잠재집단 구분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류오류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집단 간 비

교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 n, 2014).é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사용된 개의 변수 중 어머니의 양육지식 점수의 범위는 점부5 0

터 점으로 점에서 점 또는 점으로 측정된 다른 변인과 크게 달랐다 따라서 변13 , 1 4 5 .

수들 간 특성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개 변수 모두 평균이 이고 표준편차가5 0 1

인 값으로 표준화한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 전처리와 기술통계분석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방법에는 프SPSS 22 , BCH Mplus 8.3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Ⅲ

주요 변수의 특성1.

표 는 조화적합성의 구성요소인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변수 종속변수인 학< 2> ,

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결과를 보여준다 영아기 기질은 점에서. 1

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아가 해당 특성을 많이 보이는5 ,

것을 의미하는데 기질의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 중간수준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정, .

서성과 사회성은 부적 상관관계 사회성과 활동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 .

성과 활동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양육지식은 점부터 점의. 0 13

범위를 가지며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행동은 점부터 점까지의, . 1 5

범위에서 응답하였는데 중간보다 높은 정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어머니 양육지식과 양, .

육행동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관계수는 작은 수준이었다 영.

아기 기질의 정서성은 두 가지 양육 관련 변수와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성과 활동성은 모두 두 가지 양육 관련 변수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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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즉 정서성이 높으면 양육지식과 사회적 양육행동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 ,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으면 양육에서 정서성과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은 점부터 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였는데 평균적으로 중1 4 ,

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기기 중독은 기질의 정서성과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활동성 양육지식 양육행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 , . ,

학령기의 높은 미디어기기 중독은 영아기 높은 정서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

아기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표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2>

변수명 1 2 3 4 5 6

정서성1. -

사회성2. -.27*** -

활동성3. -.04 .52*** -

양육지식4. -.10*** .06** .09*** -

양육행동5. -.21*** .22*** .14*** .09*** -

미디어기기 중독6. .14*** -.04 -.06* -.11*** -.20*** -

평균 2.84 3.59 3.90 9.19 3.79 1.65

표준편차 0.61 0.55 0.59 2.17 0.51 0.42

범위 1.2-5.0 1.5-5.0 1.4-5.0 0-13 1.0-5.0 1.0-3.5

주. *p<.05, ***p<.001.

잠재집단의 수 결정2.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행동에 따른 영아기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각 모델의 적합도를 표< 3>

과 같이 살펴보았다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갈수록 정보지수인. AIC, BIC,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은 지속적으SABIC , Entropy

로 증가하였다 모형비교검정 결과 개의 집단으로 나눈 모델에서 추정에 실패하여. , 5

잠재집단의 수를 늘리는 것을 중단하였다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집단 수가 개인 모. , 4

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행동을 영아기 조화적합성의 구성변수로 조작,

화 하여 각 변수의 수준에 따라 개 집단으로 나눈 최종 모형의 특성은 그림 과4 < 1>

같다 개 집단에서 기질은 다양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양육지식은 대부분이. 4 ,

평균수준에 분포하는 동시에 극단적으로 낮은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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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균에서 변동이 크지 않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전체 명. 1,775

중 명 으로 영아의 기질은 정서성이 높고 사회성과 활동성이 낮으며 어머190 (10.7%) , ,

니 양육지식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 특히 낮고 양육행동도 가장 낮은 수준인 정서성, ‘ -

낮은양육지식 집단이었다집단 두 번째 집단은 명 으로 영아의 기질중’ ( 1). 209 (11.8%) ,

정서성은 번 집단과 비슷하면서 사회성과 활동성이 네 집단 중 가장1

표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3>

잠재집단 수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정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 BLRT

1 25184.130 25238.946 25207.177

2 24600.608 24688.313 24637.482 .578 .0000 .0000

3 24454.225 24574.819 24504.927 .623 .0005 .0000

4 24311.050 24464.534 24375.580 .658 .0000 .0000

5 24244.553 24430.926 24322.910 .707 .1912 .0000

낮은 수준이고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은 평균수준을 보이는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 ‘ -

집단이었다집단 세번째 집단은 명 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이 이 집단에’ ( 2). 973 (54.8%)

속하였다 세번째 집단은 영아의 기질 세 가지 하위영과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행동이. ,

모두 평균수준인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이었다집단 네번째 집단은 명‘ - ’ ( 3). 403 (22.7%)

으로 네 집단 중 영아의 정서성은 가장 낮고 사회성과 활동성은 가장 높았으며 양육,

행동이 가장 높아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과 그래프상에서 상하 대칭을 보이는, -

집단으로서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이었다집단‘ - ’ ( 4).

그림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잠재집단별 특성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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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적합성 잠재집단별 미디어기기 중독의 차이3.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지식 양육행동의 수준에 따라 구분된 조화적합성 잠재집,

단별로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법으로BCH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같다 분석 결과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잠< 4> . ,

재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χ2=26.253, p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정서성이<.001). ,

높고 양육이 부정적인 정서성 낮은양육지식 집단 집단 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 ’( 1)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나머지 세 집단 모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1.868 , .

영아의 정서성이 높지만 양육이 평균수준인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 집단 의‘ - ’( 2)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모든 변인이 평균수준인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 집단 이나‘ - ’( 3)

기질이 쉽고 양육이 긍정적인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 집단 과 차이가 없었다 마지‘ - ’( 4) .

막으로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 집단 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평균기질 평균양육‘ - ’( 4) ‘ -

집단 집단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

표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미디어기기 중독의 차이< 4>

조화적합성 잠재집단
미디어기기 중독

χ2 BCH
사후
검증M SE

정서성 낮은양육지식-
집단( 1)

1.868 0.059

26.253***

1 vs 2 : 10.524**

1 vs 3 : 10.199**

1 vs 4 : 23.908***

2 vs 3 : 0.587(p=0.444)

2 vs 4 : 1.829(p=0.176)

3 vs 4 : 7.212**

1>2

1>3

1>4

2=3

2=4

3>4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 2)

1.621 0.042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 3)

1.659 0.021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 4)

1.556 0.026

주. **p<.01, ***p<.001.

논의 및 결론.Ⅳ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측할 수 있는 생애초기 관련요인을 파악

하고자 영아기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에 따른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잠재집단에,

따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잠재집단을 나누기.

위한 변인으로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을 투입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변인으로,

는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을 함께 고려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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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과 관련하여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1

실시한 결과 기질의 정서성 수준이 높고 양육지식이 매우 낮은 정서성 낮은 양육지식, ‘ -

집단 집단 기질의 정서성 수준이 높고 사회성과 활동성은 낮으며 양육은 평’( 1, 10.7%),

균수준인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 집단 기질 세 요인과 양육 두 요인‘ - ’( 2, 11.8%),

모두 평균수준을 보이는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 집단 기질의 정서성이 가‘ - ’( 3, 54.8%),

장 낮고 사회성과 활동성은 가장 높으며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 -

단 집단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영아기 기질 세 요인과 어머니 양육’( 4, 22.7%) .

지식 양육행동 수준에 따라 명확한 패턴 구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 프로파일은 양육이 진공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아동,

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집단 에 이어 두 번(Lerner & Hilliard, 2019). - ( 3)

째로 많은 영아가 속해 있는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집단 은 영아의 정서성은 낮고- ( 4)

사회성과 활동성은 높아 양육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기질 특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어머니 양육지식은 평균수준일지라도 양육행동 수준이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쉬운 기질의 영아가 긍정적 양육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들

(Dalimonte-Merckling & Brophy-Herb, 2018; van den Akker, Dekovi ,ć
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정서성 수준이 가장 높고 어머니 양Prinzie et al., 2010) . ,

육지식이 가장 낮은 정서성 낮은 양육지식 집단집단 은 양육행동이 네 집단 중 가- ( 1)

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가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는 경우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낮아져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긍정적 양육행(Cutrona & Troutman, 1986),

동이 덜 나타난다고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한다(van den Akker, Dekovi , Prinzieć
et al., 2010).

이러한 프로파일 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아의 기질이 까다로운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양육지식이 낮,

고 양육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난다(Dalimonte-Merckling & Brophy-Herb, 2018).

즉 정서성 낮은 양육지식 집단집단 의 어머니들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 - ( 1)

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낮은 양육지식이나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한, .

편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집단 의 양육 특성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 - ( 2)

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 때 오히려 어머니가 민감한 양육행동을 보일 수 있다

는 선행연구 와 맥을 함께(Paulussen-Hoogeboom, Stams, Hermanns et al., 2008)

한다 이는 영아의 기질이 까다롭다 하더라도 어머니 양육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두 집단 아동의 발달적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

요성을 드러낸다 가령 이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성 낮은 양육지식 집단집단 과 수줍.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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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집단 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정서성은 높고 사- ( 2) ,

회성과 활동성이 낮게 나타나는데 어머니 양육지식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 .

렇게 비슷한 기질 특성을 가진 영아에 대한 양육의 차이가 아동 발달에는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주목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와 관련하여 영아기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 수준에 따라 구분된 잠재2 ,

집단별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집단에 따라 미,

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 낮은양육지식 집. -

단집단 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 모두에 비해 유의하게 학령( 1) ,

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조화적합성 프로파일 분석에서 이 집단은.

기질적으로 정서성이 높고 사회성과 활동성이 낮으면서 어머니 양육지식이 특히 낮고,

양육행동도 낮게 나타난 집단이다 이는 높은 정서성과 낮은 사회성 활동성이 미디어. ,

기기 중독에 취약한 기질 특성이라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동희 조준( , 2014;

오 한동윤 홍광표 또한 선행연구에, , , 2021; Coyne, Shawcroft, Gale et al., 2021).

따르면 이러한 기질 특성을 가진 아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때

문에 가장 까다로운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어머(Bao, Jing, Hu et al., 2016),

니로 하여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게 하여 자신의 양육지식이 부족하,

다고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여 보면 아동의 취약한. ,

기질과 어머니의 미숙한 양육이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취약성

을 극대화 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논의한 정서성 낮은 양육지식 집단집단 과 기질 프, - ( 1)

로파일이 비슷하면서 양육지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던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

집단 에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비( 2) .

슷하게 취약한 기질적 특성을 가진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양육에 따라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두 집단.

은 양육지식 점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양육지식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얼.

마나 이해하고 양육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행동과,

관련될 수 있다 영아기 어머니의 민감한 양육은 기질적으로 취약한 영아의 유아기 불.

안이나 우울과 같은 내현화 문제를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비춰

볼 때 기질적으로 취약한 두 집단의 영아가 어머니의(Warren & Simmens, 2005),

양육지식 수준에 따라 달라졌을 양육행동으로부터 서로 다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만큼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Huang, Caughy, Genevro et al., 2005),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식의 차이가 극명한 두 집단에서 나타난 학령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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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기기 중독 수준의 차이는 어머니가 적절한 수준의 양육지식을 갖는 것이 기질적으

로 취약한 아동 집단의 건강한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기질적으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수줍은 정서성 평균양육 집단집단 쉬운기- ( 2),

질 긍정양육 집단집단 간에는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 4) ,

두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두 집단은 양육지식 점수가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즉 어머니가 적, . ,

절한 수준의 양육지식을 갖고 아동을 양육한다면 아동의 영아기 기질이 취약성을 가,

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결과인 것이다.

어머니 양육지식의 중요성은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집단 과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 ( 3) -

단 집단 에서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난( 4)

다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집단 은 쉬운기질 긍정양육 집단집단 에 비해 기질적으. - ( 3) - ( 4)

로 유리하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도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이 높지 않았다 이는 평균기질 평균양육 집단집단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이. - ( 3)

네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

같이 기질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동

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영아의 기. ,

질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행동 특성에 따른 조화적합성에 따라 네 개의 잠재집단,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네 가지 잠재집단이 보이는 특성은 영아가 비. ,

슷한 기질을 보일지라도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영아기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 ,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의 차이는 기질과 양육의 상

호작용이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을 의미한다 또한.

영아기에 어머니가 적절한 수준의 양육지식을 갖고 아동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제공

하는 것이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

과 발달을 위해 생애 초기부터 적절한 양육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기질과 양육의 조화적합성에 대한 경험. ,

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어머니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을 조화적합성의 구성요인으로

사용한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

아의 기질에 대한 환경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양육의 지식적 측면과 행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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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고려하여 조화적합성의 개념을 구성하였으나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조화적합성의 구성요인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 ,

어기기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변수를 이용한 연구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미디어기기 중독 변수의 측정은 세 가지 요인의 하위 문항과 추가된

두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는데 전체 문항을 투입하여 계산한, Cronbach’s

α 값은 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으나 하위요인별로.86 , Chronbach’s α 값을 계산

하였을 때에는 세 하위 요인 중 두 개 하위요인의 Chronbach’s α 값이 이하로 낮.5

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하위요인만을 이용하거나 미디어기기 이용 시. , ‘

간 이나 미디어기기 사용 목적 과 같은 구체적인 측정 변수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 ’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방법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을 투입하지 못. ,

하였다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사회적 변인을 통제하여 분석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영아기부터 정책적 개입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학령기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의 차이는 영아기 양.

육자와의 조화적합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영아기의 조화적합성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이른.

시기부터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활발한 교육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

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영.

아기 자녀의 기질과의 조화적합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

아기부터 아동이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부모교육에 있어 양육자, ,

가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사용이 자유롭고 를 통해 수많은 양육지식이 쏟아져 나오. SNS

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육지식은 이 연구에서 측.

정하고 있는 양육지식과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양육지식은 영아기 아동.

의 발달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서 어머니가 아동의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에‘ ’ ,

맞는 양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지식.

은 양육자로 하여금 아동의 발달 단계와 발달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양

육자들이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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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어머니들이 얻고 있는 양육지식은 아동의 인지

발달 사회정서발달 등의 발달 결과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 ’

한다 발달 결과에 초점을 맞춘 양육지식은 양육자로 하여금 성취중심의 발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아동 개개인의 특성이,

나 전반적인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양육자에게 적절.

한 양육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각 지역별 육아종합지원. ,

센터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에서 똑똑한 아이로, ‘

기르기 사회성 좋은 아이로 기르기 와 같은 결과 중심의 교육 보다는 우리 아이 이’, ‘ ’ ‘

해하기 우리아이와 나의 조화적합성 등과 같이 과정 중심의 교육이 강화될 수 있을’, ‘ ’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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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dness of Fit Profile in Toddlerhood and Media Device

Addiction in School Years

Jina Song and Eunji Kim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goodness of fit profile of toddlerhood

and compared the differences in media device addiction during school

years according to each profile group. We analyzed data from 1,775

mother-child dyads who participated in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0 and 2018).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behavior was measured at age 2;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was measured at age 10(4th g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child dyads

were classified into four latent groups based on goodness of fit in

toddlerhood. The first group, comprising 10.7% of the sample, showed the

higher emotionality, the lower sociability, the lower activity but very low

parenting knowledge. This group was labeled as "Emotionality-low

parenting knowledge" group. The second group, accounting for 11.8% of

the sample, had the higher emotionality, the low sociability and the lower

activity levels, with the average-level parenting. This group was labeled as

"Shy emotionality-average parenting" group. The third group, representing

54.8% of the sample, had the average level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was labeled as "Average temperament-average parenting"

group. The fourth group, consisting of 22.7% of the sample, had the

lowest emotionality but the highest sociability and activity levels, with high

levels of parenting. This group was labeled as "Easy temperament-positive

parenting" group.

Second, the "Emotionality-low parenting knowledge" group showed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media device addiction in school years

compared to the other three groups. When comparing the "Emotionality-low



100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parenting knowledge" group with the "Shy Emotionality-average parenting"

group, we found similarities in terms of toddler temperament, but

considerable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mother's parenting knowledge.

And differences in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levels between two

groups wer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a device addiction levels between the "Shy

emotionality-average parenting" group and the "Easy temperament-positive

parenting" group, which exhibited temperament-related differences. The

mother’s parenting knowledge scores between these two groups were also

very similar. These findings showed that goodness of fit in toddler may be

related to children’s media device addiction in school years, and suggest a

need for policy intervention to foster appropriate parenting knowledge of

mothers with toddlers.

• Keyword: Latent Profile Analysi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emperament,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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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

송경희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송경희입니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 .

한 연구가 소개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오늘 제가 토론을 맡은 연구는 영아기 기질과 어머니 양육의 조화적합성 잠재집단에 따‘

른 학령기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차이입니다’ .

아동의 미디어 사용 그리고 나아가 중독의 문제는 아동 발달에 단기 장기적으로 상당, ,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의. ,

활용이 갖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사용이 중독화 될 경우 아동의 인지, ,

정서 사회적 측면에 고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기 위,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디어 중독을 예.

측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아동과 양육자의 조화적합성을 고려하였고 이에 따른 차이를 발,

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풍요로운 학문적 실제적 논의가 이루. ,

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몇 가지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화적성합성이라는 개념을 풀어내기 위하여 잠재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이 잠재, ,

집단의 구분이 비교적 임의적이며 명명하는 것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

간 많은 연구들이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라는 결과적 측면에 주목하거나 애착을,

미디어 연구와 연결지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아동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양육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 특기할만합니다 그러나 이 잠재집단 구분이 비교적 임의적.

이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구체적 양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잠재집단의 특성을 기존의 기질 애착 양육. , ,

이론 등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보다 견고한 이론적 틀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논의에 포함 시키는 것 그리고 집단의 특성에 맞으면서 동시에 집단 간 같은 기준을 적, ,

용 정확한 변별이 가능토록 집단을 명명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연구로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사료 됩니다.

둘째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선행요인을 밝혀내는 종단 연구였기에 그 자체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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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애착이론에서 강조하듯이 아동이 부모와 과거에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보다 현,

재 경험하고 있는 관계가 때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특히 아동의 미디어 사용 및 중독에 부모의 미디어 사용이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

향을 미친다는 점 또 미디어 사용이 많은 부모이거나 적절한 돌봄이 부재 하는 경우 아, ,

동 역시 미디어 사용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조화적합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의 관계적 측면도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미디어 중독을 측정한 학년 시기 양육자 아동 간의 상호 관계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은4 -

것은 아쉬운 대목이며 추후 이를 포함한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셋째 연구진들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조절과 같은 개인의 정서발달은 미디어, ,

중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화적합성이 개인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조화적합성과 미디어 중독이라는 두 변수 사이에 존재. ,

하는 여러 개인적 특성을 포함하여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이는 현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 ,

세 때 조화적합성과 초등학교 학년의 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는2 4

데 이 사이에 조화적합성의 결과로 발달하는 특성예 정서조절 충동성 대인관계 기술, ( : , ,

등 중 다시 이후 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주는 특성을 선정하여 그 메커니즘을 연구 한다)

면 아동 발달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함께 개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넷째 본 연구 결과를 정책적 함의로 연결할 때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

동의합니다 다만 부모교육의 내용을 아동 기질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 발달단계에. ,

맞는 양육지식과 행동을 모두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의.

상당수가 똑똑한 아이로 기르기 등 결과론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을 연구진들이 비판‘ ’

하면서 적절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적절한 양육이란 무엇,

일까요 아동 기질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 사회성을 강? ,

화 시키는 부모의 역량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부모 자신의 역량 그리고 미디어 사용, ,

과 관련된 부모 감독 역량 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두루 다루어질 때 미디어 문,

제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연.

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도 전문가로서 같이 서술해 주신다면 증거 기-

반 정책개발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끝으로 미디어 중독 점수가 집단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낮은 점이 한계임을 기억하고,

아동이 세 때 양육지식이 초등학교 학년 때 아동의 미디어 중독을 어떻게 예측한다고2 4

생각하는지 연구자들 나름대로의 분석과 논의가 더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보다 완성도,

있는 연구가 될 것입니다 연구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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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부모 자녀양육-Ⅰ
좌장 전효정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주관적 행복감1. , ,

간의 경로분석

연구자 이방실오산대학교 평생학습과 부교수: ( )

강수경가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

토론자 김재승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 부모 자녀 문해2. : -

상호작용과 학업수행능력과의 연관성 탐색

연구자 이상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

편지애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

토론자 손승희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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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

주관적 행복감 간의 경로분석

이방실1) 강수경2)

본 연구는 초등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주, ,

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 차를 사용하였으며 어머니 명 아버. (13 ) , 720 ,

지 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 변인 간 차이를 보720 .

기위해서 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직간접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t- ,

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가정양립 인식은 통계적. .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고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과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 ,

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및 기업의 노력과 사회정책적 방법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가정양립 주관적 안녕감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 , ,

요 약

서론.Ⅰ

인간에게 행복감은 인생의 최종목표이자 가장 주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성취되거나 만족되기에 어려운 것으로 인식된다 인간의 행복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주관적 행복감 또는 주관성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행복에 대해 연구해 오

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관적 행복감 이란 개인이 자신의 내적, (subjective happiness)

상태와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요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Lyubomirsky & Lepper, 1999).

인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으면 정서표현 양가성이나 우울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나고, ,

1) 이방실오산대학교 평생학습학과 부교수( )
2) 강수경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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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이고 관계성 욕구가 강하며 대인관계 만족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

고하고 있다권순홍 김진영 구승희 이영순 김성수 박하얀 정( , , 2014; , , 2011; , 2015; ,

윤경 최해연 허재홍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행복감, , 2015; , 2007).

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의 주관적 행복감은 양육자 본인과 관련된 의,

미뿐 아니라 자녀 발달 및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권희경 김( ,

원경 최효식 부모의 긍정심리인 주관적 행복감은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2020; , 2021).

자녀를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은 부

모일수록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정원 김정실 양( , , 2014;

미진 방소희 유준호 이석미 박춘성 성은현 최은주 김춘경, , , 2016; , , , 2021; , , 2018).

부모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부부 갈등 및 우울증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석미 외(2021)

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의 상태가 유아기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모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부부 갈등 우울증 그리고 유아, ,

기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어머니의 주관적 행.

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학교 참여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차이를 연구한 최효식(2021)

은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행복감 변화 유형이 어머니,

학교참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자녀, , . ,

가 유아기일 때부터 초등학교 학년이 되는 년간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4 5

점점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대한 유형별,

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우리사회가 독박육아 생존육아 육아우울 등과 같은 단어로 자녀양육을 표현하, ,

면서 육아는 힘들고 고된 일 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 행복과 거리가 먼 일로 인, ,

식하고 있지만이신영 류칠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단지 힘들기만 하기 보다는( , , 2016)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과 연관됨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관적 행복.

감은 삶 전체에서 느끼는 전반적인 행복감을 표현하므로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석미 외 의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2021)

높고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아버지 어머니 모두 부부갈등과 우울이 주관적 행복, ,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문수경 외 의 연구에서. (2009)

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주관적 행복감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사회적, ,

지지와 같은 관계적 특성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성역할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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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양육분담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있다 이중 부부갈, , , .

등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 매우 주요한 변인일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유.

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

주영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2014)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대처와 낙관성이 행복감을 높이는데 매,

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수경 이무형과 박상희 의 연구에서는. , (2009)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자원을 살펴보았는데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고 부정적, ,

생활사건이 적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이나 행복,

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부부의 가사참여 및 육아참여에 대.

한 인식 조사에서는 주중 가사 육아시간은 아내가 분이고 남편이 분보건사· 181.7 , 32.2 (

회연구원 년으로 여전히 가사육아의 주요한 담당이 아내로 나타났으며 부부가, 2019 ) ,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인식은 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참62.5%

여도는 로 낮게 나타났다김지현 최영준 통계청 맞벌이 부모는20.2% ( , , 2021; , 2018).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녀 양육도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부모 역할의 시간 부족에 대,

해 죄책감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양립을 시켜야 하는 무거운 이중고를,

경험할 뿐 아니라 가사분담 및 육아분담이라는 과제와 양육에 대한 성평등적 사고방,

식까지 갖출 필요가 있다강수경 변혜원 이방실 이순행 한미림( , , , , 2022; , 2020).

최근에는 일가정양립의 이점과 갈등 부분의 인식조사가 진행되었는데 한은영, (2022)

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양립 이점과 부부친밀감이 맞벌이 부부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일가정양립의 이점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부부친밀.

감이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부모의 행복수준을 높여주었고 일가정양립 갈등이 높을, ,

수록 부부친밀감은 낮아지고 이는 행복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

의 일가정양립의 이점과 갈등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 이점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의

행복수준이 높으며 갈등이 높을수록 행복수준이 낮아졌다한정원 한편 취업모, ( , 2018).

의 가사 및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 및 책임 정도는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

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나타나는 이점과 갈등이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

어임양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22), .

또한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은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an Steenbergen

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일가정양립 갈등이 부부관계(2014)

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일가정양립 이점이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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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일가정양립 인식에서 이점이 높은 집단과 갈등이 낮은 집.

단은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연하 장욱과 서홍우. ,

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일 가정 군집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를(2019)

조사하였는데 갈등이 낮고 이점이 높은 집단의 부부갈등 및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결, ,

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정원 의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 이점과 갈등은 부. (2018)

부친밀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 부적 영향을 미쳤고 기혼 남성의 일 가정 균형은 부부· , ·

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은영 김진욱 일가정 불균형은 부정적인( , , 2017),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혜림 임양미 의 연구에서( , 2012). (2022)

는 어머니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이점을 많이 인식할수록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아졌으며 갈등을 많이 인식할수록 부부갈등과 자녀의 문제행동 수,

준이 높아졌다 일가정양립의 갈등과 이점에 따라 가지 군집으로 분류한 김연하. 4

의 연구에서는 갈등과 이점을 우세하게 인식한 어머니들이 다른 집단의 어머니(2019)

에 비해 낮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온정적 양육행동 빈번한 모 자녀 상, , -

호작용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일에 몰입을 잘 하는 사람들은 내적 동기수준이 높고 자.

존감이 높아 일하는 것이 자(Chan et al., 2016; Ilies, Liu, Liu, & Zheng, 2017)

녀와 부모 자신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뿐 아니라 일가정 갈등과 양육 스트레

스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박주희( , 2015; Goodman et al., 2011).

그동안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월수, , , ,

입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아존중감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가족유연, , ,

성 사회적지지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적 특성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양육분담, , , ,

등 양육특성 등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일가정양립 인식과 더불어 부부관계를 포함한 변인들이.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하여 부모가 일가정양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따,

라 부부관계 및 양육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잘 형성되었을 때 부모역할 수행이 높고 어느 한 부모만 자녀양육 및 가사

가 치중될 때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기에한미림 기존의 연, ( , 2020)

구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부모 모

두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족 체계관점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 질 부부갈등과 관련된 부부특성과,

양육실제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심리적 특

성 부부특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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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일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 갈등과 주관, ,

적 행복감 간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공동양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가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 및 정부의 가족친화제도에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1. , , , ?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경로 모형은 어떠한가2. , , , ?

그림 연구모형1〔 〕

연구방법.Ⅱ

분석데이터 및 연구대상1.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의 차년도 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Children [PSKC]) 13 (2022 ) .

라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 변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기 위한 종단자료로서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 표본 중 휴직을 포함하여 취업 중에

있으면서 일가정양립 인식조사에 응답한 어머니 명과 아버지 명을 대상으로 하720 720

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과 같다 먼저 부모의 학력에 있어 아버지는. < 1> . 4

년제 졸업이 명 어머니는 년제 졸업이 명 으로 가장 많았다298 (41.4%), 4 273 (37.9%) .

연령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세가 로 가장 많았고 직업군은 아(80.3%), (81.7%) 40~49 ,

버지는 사무 종사자가 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명 이었으며176 (24.3%), 166 (23.0%)

이와 다르게 어머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명 로 더 많았고 다음으로274 (38.0%)

사무종사자가 명 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은 남아 명 여아180 (25.0%) . 365 (50.7%), 355

명 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둘째가 명 로 가장 많았다(49.3%) , 347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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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1>

구분 아버지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 1(.1)

중학교 졸업 36(.5) 3(.4)

고등학교 졸업 181(25.1) 186(25.9)

년제 대학 졸업2~3 152(21.1) 211(29.3)

년제 대학교 졸업 년제 포함4 (5 ) 298(41.4) 273(37.9)

대학원 졸업 86(11.9) 46(6.4)

연령

세30~39 37(5.2) 100(13.9)

세40~49 578(80.3) 588(81.7)

세 이상50 104(14.5) 32(4.4)

직업군

관리자 54(7.5) 73(10.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6(23.0) 274(38.0)

사무 종사자 176(24.4) 180(25.0)

서비스 종사자 27(3.7) 75(10.4)

판매 종사자 60(8.4) 67(9.3)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9(1.3)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3(11.5) 14(2.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5(16.0) 17(2.3)

단순노무 종사자 24(3.3) 20(2.8)

군인 7(1.0) -

자녀 성별
남아 365(50.7)

여아 355(49.3)

자녀수

1 167(23.2)

2 347(48.2)

3 179(24.8)

4 27(3.8)

총계 720 720

연구도구2.

가 일가정양립 인식.

부모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과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은 개 하위 영역 일Marshal Barnett(1993) . 4

가족 이점 문항 일가족 갈등 문항 일양육 이점 문항 일양육 갈등 문항 총(7 ), (9 ), (4 ), (6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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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가족 이점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점. ,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을 의미한다 일양육 이점은 일과.

양육을 병행할 때 느끼는 긍정적인 점 일양육 갈등은 일과 양육을 병행할 때 느끼는,

갈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모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이점과.

갈등을 구분하지 않고 갈등관련 문항만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에 대

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는. (Cronbach's )α

아버지 어머니 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아버지의 일가족 이점 일가족.89, .91 , .87,

갈등 일양육 이점 일양육 갈등 이며 어머니의 일가족 이점 일가족.88, .82, .90 , .90,

갈등 일양육 이점 일양육 갈등 이다.91, .84, .83 .

나 부부갈등.

부모의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현숙 이 와(2004) Markman, Stanley

의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하고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Blumberg(1994) .

총 개 문항으로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8 ‘ ’,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 .

문항은 점 평정방식으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5 Likert ,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부갈등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아버지 어머니 이었다.91, .89 .

다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Abidin(1990) PSI(Parenting Stress

와 김기현과 강희경 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학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Index) (1997) ,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강희경 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2003) . 24

문항으로서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문항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문항로 구성되며(17 ), (7 ) 5

점 리커트 평정방식으로 되어있다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는 학부모 간의 보이(Likert) . ‘

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있고 부모생활 스트레스는.’ ,

대개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은 포기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 .’ .

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 는 아버지 어머(Cronbach's ) .90,α

니 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아버지의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87 . .87,

모의 생활 스트레스 학부모 역할 스트레스 부모의 생활 스트레스 이다.86, .85, .89 .

라 주관적 행복감.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조사를 위해서는 와 척도를 한Lyubomirsky Lepper(1999)

국아동패널에서 번안했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 문.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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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한 응답은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고 마지막 개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를7 , 1

환산하여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두 항목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절대적 평가문항과 행복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적

용하여 응답하게 한 문항이었고 나머지 두 항목은 타인에 대한 행복감 진술 후 개인,

의 행복감 진술을 응답하도록 한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아버지 어머니 이다) .81, .83 .α

자료분석3.

본 연구는 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유의수SPSS 22 M-plus7

준 을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p<.05, p<.01, p<.001) .

한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

산출하여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을 파악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각 변.

인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계수를 산출하여 각 연구도구의. , Cronbach's a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 ,

해 독립표본 검정을 실시하였다 넷째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의 상관T . , Pearson

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섯째 주요 변인들의 인과모형을 탐구하고 각 변인들의 효과를, ,

추정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 ,

복감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방Bootstrapping

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Ⅲ

기술통계 및 평균 차이분석 결과1.

가 기술통계 분석.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변인 각각의 기술, , ,

통계 결과는 아래 표 와 같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은 평균 양육스트레< 2> . 3.84,

스는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은 으로 나타났으며 왜도가 을 초과2.27, 2.05, 5.20 , 2.0

하지 않았고 첨도가 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어, 4.0 .

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은 평균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 주관적3.73, 2.36, 2.06,

행복감은 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비해서 일가정양립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양육5.20 ,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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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평균을 나타내었다 어머니 변인도 왜도가 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도. , 2.0 , 4.0

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표 아버지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수준2 , , ,〈 〉 ․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일가정양립 인식 3.84 3.73 .50 .51 .10 -.07 -.31 -.37

양육스트레스 2.27 2.36 .61 .61 .02 .06 -.46 -.14

부부갈등 2.05 2.06 .75 .79 .69 .78 .32 .41

주관적 행복감 5.20 5.20 .97 .96 -.31 -.46 .28 .19

나 평균 차이 분석.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간에, , ,

평균의 차이를 본 결과는 표 과 같다< 3> .

표 아버지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분갈등 주관적 행복감 차이3 , , ,〈 〉 ․
변인 N M t p

일가정양립 인식
아버지 720 3.84

-4.00*** .000
어머니 720 3.73

양육스트레스
아버지 720 2.27

2.81** .005
어머니 720 2.36

부부갈등
아버지 720 2.05

.23 .818
어머니 720 2.06

주관적 행복감
아버지 720 5.20

-.03 .978
어머니 720 5.20

**p<.01 ***p<.001

먼저 일가정양립 인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은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M=3.84)

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일과 가정(M=3.73) .

을 양립할 때 상대적으로 갈등보다는 긍정적인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평균의 차이에서.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는 어머니의(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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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하(M=2.36) .

면서 더 많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

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각 변인 간 상관분석과 및 경로분석 결과2. ,

가 아버지 어머니의 각각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아버지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간의, , , ,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표 와 같다< 4>, < 5> .

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4 , , ,〈 〉

구분

아버지

일가정
양립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아버지

일가정양립 인식 1 　 　 　

양육스트레스 -.48*** 1 　 　

부부갈등 -.43*** .40*** 1 　

주관적 행복감 .56*** -.38*** -.50*** 1

***p<.001

표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상관관계5 , , ,〈 〉

구분

어머니

일가정
양립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어머니

일가정양립 인식 1 　 　 　

양육스트레스 -.442*** 1 　 　

부부갈등 -.245*** .342*** 1 -.504***

주관적 행복감 .342*** -.405*** -.504*** 1

***p<.001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은 주관적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가정양립 인식이 긍정적일.

때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졌고 양육스트레스가 높고 부부갈등이 많으면 주관적 행복감,

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가정양립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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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부부갈, ,

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

와 어머니 모두 일가정 양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양육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부부갈

등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아버지의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 ,

를 분석한 결과는 표 그림 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인< 6>, < 2> . ,

식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49 p<.001), ( 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32 p<.001) ,

주관적 행복감( 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40 p<.001) . (=.25

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 행복감p<.001) , ( 에는 부적 영향을 주었=-.07 p<.01)

으며 부부갈등은 주관적 행복감(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0 p<.001) .

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경로계수6 , , ,〈 〉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양립 인식 -.60*** .03 -.49

부부갈등
일가정양립 인식 -.47*** .05 -.32

양육스트레스 .31*** .04 .25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양립 인식 .78*** .06 .40

양육스트레스 -.11** .05 -.07

부부갈등 -.39*** .04 -.30

**p<.01 ***p<.001

**p<.01 ***p 주 표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001 .

그림 아버지의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모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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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와 같이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양< 7>, < 8>

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일가정양립 인식과, . ,

주관적 행복함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계수는 신뢰구간에서 로95% .01~.13

신뢰구간 사이에 을 포함하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0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함 관계에서도 부부갈등의 매개효.

과계수가 신뢰구간에서 으로 신뢰구간 사이에 을 포함하지 않아 부부갈95% .13~.23 0

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일과가정을 양립.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그 심리적 기제

에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아버지의 주요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7 , ,〈 〉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양립 인식 .40*** .17*** .57***

양육스트레스 -.07** -.07*** -.15***

부부갈등 -.30*** - -.30***

**p<.01 ***p 주 표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001 .

표 아버지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8>

경로 계수 S.E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 .07** .02 .01 .13

일가정양립 인식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 .18*** .01 .13 .23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
주관적 행복감→

.07*** .01 .05 .10

**p<.01 ***p<.001

다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경로, ,

를 분석한 결과는 표 그림 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가정양립 인< 9>, < 3> . ,

식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44 p<.001), ( 에 부적 영향을 주었고=-.09 p<.01) ,

주관적 행복감( 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15 p<.001) . (=.36

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 행복감p<.001) , ( 에는 부적 영향을 주었=-.21 p<.001)

으며 부부갈등은 주관적 행복감( 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1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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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의 경로계수9 , , ,〈 〉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양립 인식 -.53*** .04 -.44

부부갈등
일가정양립 인식 -.14** .06 -.09

양육스트레스 .48*** .05 .36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양립 인식 .0.28*** .06 .15

양육스트레스 -.33*** .06 -.21

부부갈등 -.48*** .04 -.41

**p<.01 ***p<.001

**p<.01 ***p 주 표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001 .

그림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 경로분석 모형3〔 〕

표 표 와 같이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10>, < 11>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일가정양립 인식, . ,

과 주관적 행복함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계수는 신뢰구간에서95%

로 신뢰구간 사이에 을 포함하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11~.24 0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함 관계에서도 부부.

갈등의 매개효과계수가 신뢰구간에서 으로 신뢰구간 사이에 을 포함하95% .01~.13 0

지 않아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일.

과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지는데 그

심리적 기제에는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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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어머니의 주요 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10 , ,〈 〉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주관적 행복감

일가정양립 인식 .15*** .19*** .34***

양육스트레스 -.21*** -.14*** -.35***

부부갈등 -.41*** - -.30***

**p<.01 ***p 주 표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001 .

표 어머니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11>

경로 계수 S.E
신뢰구간95%

하한값 상한값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주관적 행복감→ → .17*** .03 .11 .24

일가정양립 인식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 .07* .03 .01 .13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
주관적 행복감→

.12*** .02 .08 .16

**p<.01 ***p<.001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문제의 주요한 결과에 따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 , ,

에 대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가정양립 인식과 양육스트레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

않았다 즉 일가정양립 인식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는. , ,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주관적 안녕감이 어머니보다 높고.

우울감이 낮게 나타난 이석미 외 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지만 어머니의 주관적 행(2021)

복감이 더 높게 나타난 문수경 외 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연구 시기가 다르(2009) .

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인식변화와 주관적 행복감의 측정도구가 다름으로 나타난 결

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이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난 결.

과는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사회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최효식 외 취, ( , 2015),

업모가 많아지면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남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권미경 외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는(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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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인식이 나타나는 특징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한미림 를 뒷( , 2020)

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갈등이 아버지 우울과 양육 스트레스. ,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일가정양립 인식은 양육효능감 부부갈등 자녀, , ,

의 문제행동 부모 자녀 갈등유형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연하 장욱 서홍우, - ( , , ,

김희영 유효인 임양미 정윤미 외 홍예지 한은영2019; , 2019; , 2021; , 2022; , 2020; ,･
과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가족 내 갈2022)

등이 적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더 잘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손영미 를, ( , 2015)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어머니 일가정양립 인식을 고취시키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는 자녀 양육참여 시간이 상,

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고안수미 이기영 이승미 이영환( , , , 2013; , 2012),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참여하는 실천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

사회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고서석원 이대균 최옥주( , , 2014; ,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아지질수록 낮아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박성(

덕 서연실 어머니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지원과 아, , 2016)

버지교육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갈등 주. , ,

관적 행복감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라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의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

레스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 모, .

두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모가 일과가정을 양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줄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 .

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변인인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도 시사하는 결과이다.

먼저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가 다, ,

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취업모들의 일양육양립 이점이 자녀상호작

용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 공동양육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

난 연구이아름 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아름 의 연구에서는 취업모들의( , 2020) . (2020)

일양육양립 인식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으며 부모 공동양육이 잘 이루어질 때 부모

자녀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의 이점이 높고.

갈등이 낮으면 자녀양육에 있어서 학부모역할 스트레스나 부모생활 스트레스와 같은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 부모 공동양육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받는 요인양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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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도현심 이고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주관적 행복감강보미 김경철, , 2018) , - ( , , 2023;

한명숙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결과는 공통적으로 양육스, 2012)

트레스를 줄이고 공동양육은 높이며 부부갈등을 줄일 때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기혼 남성의 일가정 균형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좋고 부부갈등이 적다고 밝힌 연구김진욱 박은영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 , 2018),

양립 가치관이 부부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손영미 박정열( , ,

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부갈등이 적고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주관적 안녕2015) .

감이 높다는 연구박희경 윤갑정 이석미 외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 , , 2012; , 2021) .

수경 김해미와 정미라 의 연구에서는 임신기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일가, (2018)

정 갈등을 통해 부부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부부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가정 갈등요인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즉 남성이 가정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성이 직업역할에 적극적으. ,

로 참여할 때 부부관계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고 상대방효과에서는 남성의 가정,

역할 태도가 여성의 직업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쳐서 남성이 가정역할에 적극적으로 참

여할수록 여성의 직업역할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부부관계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부부갈등을 줄일 수 잇도록.

서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가사노동 및 육아에서의 협력 공동양육의 가치관을 구축,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과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다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와 부부갈등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 ,

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서로 밀접한 영향관계임이 밝혀진 변인이기 때문에김종한( ,

민하영 이영미 박성덕 서연실 이인정 김미영 더욱 면2012; , , 2010; , , 2016; , , 2014)

밀하게 매개효과 경로를 분석해야 한다 즉 부부갈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

미치거나 부부갈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양육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번 연구결과에서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주목해 볼 필

요가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정주영 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참여가(2013)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부부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부의 공동양육참여와 양육스트.

레스 부부갈등 그리고 취업모의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련성을 이해해야한다 즉 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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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양육에 대한 가치관 일가정양,

립에 대한 인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 자신의 주관적 행

복감과 관련됨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

근혜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이석미 박춘, 2019), , ( ,

성 성은형 이뿐새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 , 2021; , 2017)

다 특히 다양한 연구김안나 김연하 장욱 서홍우 김지현 최영준. , ( , 2017; , , , 2019; , ,

노신애 진민정 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의2021; , , 2012)

양육스트레스 일가정양립 갈등 가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사회적, , ,

지지 지역사회의 지원과 환경 배우자의 가사분담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변화될 수 있, ,

기 때문에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프로그,

램 개발과 정부의 정책적 개선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주관적 행복감 간의 차, , ,

이와 영향관계를 경로분석으로 살펴보고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로 활용. . ,

한 분석이기에 연구도구의 하위변인이 부족하여 한계점을 가지거나 다른 유용한 변인

들을 더 추가하여 경로분석하기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시기 및 중등 시기 부.

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변인관계 모

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된 변인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

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의 취업유무 근무시간 근무유형 직장. , , ,

특성 자녀수 배우자직업 등을 고려한 군집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 인식과 주관적 행, ,

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일가정양립 인식을. .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강화 및 공동양육 인식을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운동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의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양육스트레스와 부.

부갈등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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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가정양립 인식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실제 현실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공동양육 실천정책 기업 및 직장문화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하는 부모지만 직장 내 육.

아휴직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배려하는 직장 내 조직문화,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관적 행복감은 더욱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

원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타파하.

고 긍정육아에 공감대를 만드는데 기여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극

복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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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Path between Parental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and Subjective

Well-being

Yee, Bangsil and Kang, Su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13th wave), including 720 mothers and

720 fath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T-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and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all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in

terms of their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and parenting stress.

Additionally, the study found that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Therefore,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subjective well-being of parents raising children, it is

necessary to promote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implement

educational programs to reduce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conflict, and

simultaneously enhance the national policy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parenting policy to

increase the birth rate.

•Keyword: Subjective Well-being, Work-Family Balance Perception, Parenting

Stress, Marit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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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부모의 일가정양립 인식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과, ,

주관적 행복감 간의 경로분석

김재승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주관적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지 살펴보는 경,

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서 일가정양립과 주. ,

관적 행복감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관계는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

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일. ,

가정 갈등 이점에 집중을 해서 그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을 키우는 가정안에서 주로 나- / , ,

타나는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경로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연구에 관한 제언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에서 매개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왜 일가정 양립과 주관적행복감

을 매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토대가 부족하다 이론적 토대가 없이 관계성을 제.

시한 연구들이 나열이 되었기에 왜 이러한 매개경로가 설정되었는 지에 대한 근거가 부,

족하다 특히 현 연구는 횡단연구이고 주요 변수들의 관계성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태이. ,

기에 이러한 경로설정에 대해서 더 꼼꼼히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 . ,

육스트레스가 부부갈등을 예측한다고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오히려 부부갈등이 높아져서,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주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삶의 만족도. .

가 높기에 일 가정양립을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 . reverse casuality

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현 분석모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에 문헌연, ,

구에서 이론을 통해서 각 관계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일 가정양립과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젠더차이는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 .

에서 여성이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기에 일가정의 양립을,

유지하기 더 어려울 수 있고 여성이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게 체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가정의 영향은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일가정양립이 삶의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가정양립에 있어서 젠더 차이에 관한.

이론이나 문헌연구가 현재 많이 부족하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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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구성함에 있어서 결측치가 어느 정도 인지 제외된 케이스는 몇 케이스인지 등,

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분석모형에 있어서 통제변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일 가정갈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 개인적 변인들- ,

인 건강상태와 소득 학력 고용관련 변수들인 근무시간 정규직 비정규직 등이 통제변수, , , /

로써 경로모형에 들어가야 일 가정갈등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

이다 현재는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서 이 관계들이 실제적인 관계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다, .

경로모형에서 각 변수들을 잠재변수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모두 관측변수로 사용하여,

서 측정변수들의 오차를 고려하지 못하기에 구조모형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

각 변수들을 잠재변수화해서 구조모형을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부분에서 저자는 공동양육인식을 강화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 .

렇지만 이 공동양육 부분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 다른 논문을 기반으로 제시,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을, .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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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 부모 자녀: -

문해 상호작용과 학업수행능력과의 연관성 탐색

이상은1) 편지애2)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탐색하고 부모 자, -

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잠재집단 예측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잠재집단에 따라 초.

등학교 학년 시기의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3 .

패널 차년도 자료의 부모 자녀 쌍을 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분석 다항 로지스틱8-10 - 496 ,

회귀분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 . ,

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은 개의 집단 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5 (‘ ’(67,8%), ‘

단 상승 후 감소집단 급격한증가집단 급격한 감소집단’(25.3%), ‘ ’(2.5%), ‘ ’(2.3%), ‘ ’(2.1%))

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에 어머니가 책을 자주 읽어줄수록 하위유. , 1 ‘

지집단 보다 중위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빈번한 책읽어주기는 중’ ‘ ’ , ‘

위유지집단 및 급격한상승집단보다 급격한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였다 셋째 초등’ ‘ ’ ‘ ’ . ,

학교 학년 시기에 어머니가 문해지도를 빈번히 행할수록 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단1 ‘ ’, ‘ ’

및 급격한 감소집단 보다 급격한 상승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넷째 초등학교 학‘ ’ ‘ ’ . , 3

년의 국어 수학 및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에서 하위유지집단의 학업수행능력이 가장 낮았, ‘ ’

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대한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

중요성 및 학업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밝혔으며 아동 독서시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부,

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중재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주제어 독서 시간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 학업수행능력: , - ,

요 약

서론.Ⅰ

아동은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부모와 소통한다 이러한 아, .

동의 독서는 사회성 창의성 학업수행능력 발달뿐만 아니라 자아개념 형성에도 긍정, , ,

적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송정숙 한승록 이선, ( , , 2007;

숙 김형균 장근영 김기헌 박혜숙 오재민 그러나 문화, , 2020; , , 2009; , 2008; , 2014).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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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부 가 발표한 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발생 이전(2021) ‘2021 ’ ,

인 년과 비교해 초 중 고 학생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약 권 독서율은 약2019 · · 6.6 ,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독서량이 권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0.7%p , 20.3

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초등학생의 독서 특성을 파악하여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한 체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시기의 독서는 이후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아동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식적으로 국어 교육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독서. ,

를 학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김진숙 또한 아동은 저학년 시기에 기본적인 읽( , 2008). ,

기 기술을 습득하며 이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는데 사용한다이유진, ( , 2021;

이 시기는 언어뿐만 아니라 인지적 학업적 능력도 발달하는데 아동의Chall 1983). · ,

독서 습관과 독서 시간은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정수정 최나야- ( , , 2012; Bojczyk

학업수행능력박혜숙 안영미 정익중 과도 밀접한 관계가et al., 2016), ( , 2008; , , 2020)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아동 발.

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독서 관련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와 아동의.

문해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권태민 전유영 최지수 최나야( , , 2014; , ,

초등 저학년 자녀와 부모 간 문해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2022),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년 저학년의 독서시간에.

주목하고자 한다.

독서시간을 포함한 아동의 활동시간은 해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노출되는 정도를 의

미하문선 하며 아동의 인지 정서 및 신체 영역 등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중( , 2017) . ,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독서시간(Huebner & Mancini, 2003).

이 우울 공격성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 부족 등의 정서행동문제장근영 김기현, , , ( , ,

하문선 및 집행기능 곤란편지애 최나야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2009; , 2017) ( , , 2022)

도 이진혁 송인한 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독서시간 관련 연구는( , , 2021) .

아직 많이 부족하나 독서시간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안영미와 정익중 은 초등학생(2020)

의 사교육시간과 독서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독서시간,

은 장기적으로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중학생.

을 대상으로 한 박혜숙 의 연구에서는 독서시간이 아동의 국어성취에 유의한 영(2008)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시기별로 독서시간의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시기별 독서시간에 대한 패턴을.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아동의 독서시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순영 과 하문선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2021) (2017)

독서시간이 시간이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지만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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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독서에 대한 흥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특성을 보이므로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Hume., Lonigan., & McQueen, 2015),　

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등학,

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서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충

분히 검증되었다박혜숙 안영미 정익중 오재민 장근영 김기( , 2008; , , 2020; , 2014; ,

헌 장근영과 김기헌 은 통계청의 생활, 2009; Garc a-Madruga et. al, 2014). (2009)í
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주중에는 학교공부에 집중하면서도 주말에는 독서를 즐기는,

이른바 개인공부족의 학업성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민 의 연구‘ ’ . (2014)

에서는 특정 분야의 독서 선호와 관련 과목의 학업성취 간에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

으며 김경근과 변수용 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활동의 효과가 과목에, (2007)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학업성취에 미치는 독서활동의 영향을 과목별로 세

분화였다 이전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독서와 학업능력 간의 정적 관계를 설명하였다.

면 본 연구에서는 독서활동의 양적인 측면 중 하나로 독서시간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년 시기는 언어능력이 급격기 발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정수정 최1 ( ,

나야 부모는 자녀 스스로 책을 읽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 문해 상호작용의, 2012) ,

양과 질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전춘애 최정희 황미경 그러나 선행연구에( , , , 2010).

따르면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은 아동의 독서습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

초등학교 시기에도 중요하다정수정 최나야( , , 2012; Bojczyk, Davis, & Lana.,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이란 가정에서 자녀와의 문해 활동 중 부모가 제공2016). -

하는 지원과 격려 및 모델링을 의미 하며 독립적인(Bojczyk, Davis, & Lana, 2016) ,

성격을 가진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S n chal & LeFevre, 2002).é é
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것이며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문해 기술,

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만 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2-5 Phillips

와 은 가정 문해 환경을 부모 자녀 간 함께 책읽기와 직접적 문해기술Lonigan(2009) ,

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 함께 책읽기 정도는 낮지만 직접적 문해기술은,

활발한 집단과 같이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또한 과. Hume, Lonigan

은 문해 상호작용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는 활동이 자녀에McQueen(2015)

게 명시적으로 문해기술을 지도하는 것보다 유아의 읽기 흥미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

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독. -

서 흥미가 달라지며 아동의 독서 흥미가 독서시간 및 독서량과 정적 상관을 보임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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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태상 을 고려할 때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아동의, , 2010) , -

독서시간을 비롯한 독서 행위가 달라질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문해 상호작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서(

명진 송하나 최경숙 육길나 김숙령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 2016; , , 2010; , , 2009),

구와권태민 전유영 신승희 홍순옥 김명회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괄( , , 2014, , , , 2020),

하여 살펴본 연구이문정 는 사실상 드물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해 상( , 2008) .

호작용의 일반적 특성은 상이하며권태민 전유영 정행선 조희숙 아동( , , 2014; , , 2012),

역시 부모의 성별에 따라 문해 상호작용에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Pruett, 2000).

속에서권태민 전유영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포함하여 자녀와의 문해 상호( , , 2014),

작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녀 문해 상호작용과. -

더불어 아버지 자녀 문해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학년1

에서 학년까지의 독서시간 변화 양상에 따라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존재함을 밝히3

고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와 관련해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 -

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독서시간 변화 양상에 따라 학업성취의 변곡점에 해당하는. ,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독서시간 변화3

유형과 학업수행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에 어떠한 잠재유형이 존재하는가1. ?•
연구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대한 초등학교 학년 시기 부모의 문해2. 1•

상호작용은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시기 학업수행능력에3. 3•
차이가 있는가?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에서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가 제공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시간 유형Korean Children) .

을 탐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년 부터 초등학교 학년까지 개 연도1 3 3 (2015~2017)

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 시점 중 독서시간을 묻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자료로 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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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최종적으로 명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차년도 사회496 . 1

인구학적 특성은 표 에 제시하였다< 1> .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성별은 고르.

게 분포하였으며남아 지역 규모를 살펴보면 대다수 아동이 대도시 와( , 51.2%), (40.1%)

중소도시 에 거주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 연령은(41.3%) . , 30

대 와 대 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년제 이상 대학교 졸(70%) 40 (28.4%) . 4

업인 경우 가 가장 많았고 전문대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39.1%) , (28.8%),

대학원 이상 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가장(27.9%), (4.0%) . (40.9%)

많았으며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문대 졸업 대학원 이상, (28.1%), (20.6%), (9.%)

순이였다 아버지 연령 또한 대 와 대 가 가장 많았다 가구소득은. 30 (45.0%) 40 (51.0%) .

만원 이상 만원 미만 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만원 이상 으로300 399 (25.4%) , 600 (23.6%)

나타났다.

표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1〈 〉

(N = 496)

항목 N (%)

아동 성별
남아 254 51.2

여아 242 48.8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99 40.1

중소도시 205 41.3

읍 면/ 92 18.5

거주지역

서울권 51 10.3

경인권 111 22.4

대전 충청 강원권/ / 76 15.3

대구 경북권/ 57 11.5

부산 울산 경남권/ / 103 20.8

광주 전라권/ 98 19.8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8 27.9

전문대 졸업 143 28.8

대학교 졸업 194 39.1

대학원 이상 20 4.0

기타 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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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변수2.

가 독서 시간.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한국 아동 패널 연구의 차, 8

년도부터 차년도 주중과 주말 독서 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 독서 시간의 다섯 배와10 .

주말 독서 시간의 두 배를 더하여 일주일의 독서 시간을 계산한 후 로 나누어 아동, 7

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을 산출하였다.

나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 -

선행연구를 토대로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요인은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부모 자녀 상호- . -

작용 척도 중 연구진이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 - ’ 2

항목 N (%)

어머니 연령

대20 6 1.2

대30 347 70.0

대40 141 28.4

대50 1 0.2

기타 1 0.2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7 28.1

전문대 졸업 102 20.6

대학교 졸업 203 40.9

대학원 이상 46 9.3

기타 8 1.6

아버지 연령

대20 1 0.2

대30 223 45.0

대40 253 51.0

대50 11 2.2

기타 8 1.6

가구소득
월 평균( )

만원 미만300 52 10.5

만원300~399 126 25.4

만원400~499 107 21.6

만원500~599 94 19.0

만원 이상600 117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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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종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문항은 아이와 함께 읽기 쓰기와 숫자를 익. 2 " [ ] ,

힌다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해 상호작용이 높음을" " ."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학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버지 자녀와 어머니. 1 (1 ) , - -

자녀 문해 상호작용 문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문항은 점 리커트 척도. 4 (전혀 하지 않음

점[1 ]~매일함 점 로 측정되었다[4 ]) .

다 학업 수행 능력.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은 이은해 외 가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아(2008)

동의 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은 교사의 보고로 측.

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학 전반적인 학업수행능력을 묻는 문항을 사용하, , ,

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어 학습 수행 능력은 문항으로 아동의 읽기 말하기. 3 , , ,

쓰기 능력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수학 학업 수행 능력은 총 문항으로 아동의 연산. 4 ,

능력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소수와 도형과 측정시간 길이 들이 무게 문( , , , , , ) ( , , , )

항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 5

점 척도Likert (하위 이내20% 점[1 ]∼상위 이내20% 점 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5 ])

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어 학업수행과 수학 학업수행의.

계수는 과 이다Cronbach’s .931 .972 .α

분석방법3.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계층 성장분석

을 사용하여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다연구문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LCGA) ( 1).

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음M-plus 8 (Muth n & Muth n, Los Angeles, CA) .é é
으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을 실시하여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regression) - (

마지막으로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시기의 학업수행능력에 차2). 3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변량분석 을 실시하였다연구(oneway ANOVA) (

문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일원배치 변량분석은3). SPSS 22.0 (IBM C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Armonk, NY) .

연구결과.Ⅲ

연구변인의 기술통계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인 아동의 독서시간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 및, -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와 같다 각 변인의 최소값 최대<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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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더불어 평균값(M 및 표준편차) (SD 를 통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살펴보았으)

며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아동의, . ,

독서시간은 학년은 시간1 0.76 (SD 학년은 시간= .51), 2 0.73 (SD 학년은= .50), 3

시간0.70 (SD 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동이 학년 때 측정한= .44) . 3

학업수행능력의 평균은 점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 능력은 평균4 .

점4.32 (SD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어 능력이 점= .93) , 4.32 (SD 전반적= .93),

학업수행능력이 점4.30 (SD 순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 .98) . -

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 자녀 간 문해활동은 평균 점대에 분포하였으며 아버지 자녀, - 2 , -

문해활동은 평균 점대에 분포하였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었으며1 . (M =

2.33, SD 문해 지도도 자주 하였으나=.93), (M = 2.62, SD 아버지는 자녀에=.83),

게 거의 책을 읽어주지 않았으며(M = 1.69, SD 문해 지도도 자주 하는 편은=.73),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M = 1.79, SD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은 모두 왜도=.70). ±3

미만 첨도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10 (Kline, 2005).

표 연구변인의 기술통계2〈 〉

(N = 49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서시간

학년 독서시간1 0.00 3.57 0.76 .51 1.55 5.39

학년 독서시간2 0.00 4.00 0.73 .50 1.59 5.83

학년 독서시간3 0.00 2.57 0.70 .44 .85 1.40

학업수행능력

국어 학업수행능력 1.00 5.00 4.32 .93 -1.69 2.58

수학 학업수행능력 1.00 5.00 4.40 .93 -1.91 3.35

전반적 학업수행능력 1.00 5.00 4.30 .98 -1.61 2.30

부모 자녀 문해상호작용-

모 책 읽어주기 1.00 4.00 2.33 .93 .33 -.72

모 문해 지도 1.00 4.00 2.62 .83 .06 -.65

부 책 읽어주기 1.00 4.00 1.69 .73 .85 .39

부 문해 지도 1.00 4.00 1.79 .70 .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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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 결과2.

본 연구는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개부터 개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며 적합도와 유의도를 비교하였으며 그2 6

결과는 표 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많아질수록 정보준거지수인 그리고3 . BIC, SABIC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잠재집단의 수가 많을수록 좋은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앞선 모형과 현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검정 결과 개 집단에서 유일. LMR 3

하게 유의하였다 그러나 와 값의 결론이 상이한 경우 값을 따르는. BLRT LMR , BLRT

것이 추천되며 집단 분류의 최소 비율이(Nylund, Asparouhow, & Muth n, 2007),é
이상인 경우 해당 모형을 채택 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1% (Nooner et al., 2010) 5

로 유형화된 잠재집단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잠재계층 성장분석으로 도출된.

개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잠재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집단별 독서시간 평균5

추정치를 표 과 표 에 제시하였으며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에 대한< 3> < 4> ,

잠재집단은 그림 에 제시하였다[ 1] .

표 잠재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3〈 〉
(N = 496)

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집단 분류율 %

1 2 3 4 5 6

2-group 1960.262 1928.522 .28 .00 89.7 10.3

3-group 1897.977 1853.541 .04 .00 87.7 1.8 10.4

4-group 1858.941 1801.808 .11 .00 81.1 2.0 14.5 2.0

5-group 1845.605 1775.776 .08 .00 25.3 67.8 2.3 2.1 2.5

6-group 1841.897 1759.372 .09 .00 67.7 24.8 3.2 2.0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 = Lo-Mendell-Rubin test; BLRT = Board Level Reliability Testing.

그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1〔 〕



세션 부모 자녀양육3: -Ⅰ    • 139

집단 부터 특징을 살펴보면 집단 는 독서 시간이 가장 낮으며 낮은 수준이 유지2 , 2 ,

되는 양상을 보였다 가장 많은 명 의 아동이 집단 에 속하였으며 하위유. 350 (67.8%) 2 , ‘

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은 하위유지집단 다음으로 많은 아동인 명이 속한’ . 1 ‘ ’ 113

집단으로 중간 수준의 독서시간이 유지되었기에 이 집단을 중위유지집단으로 명명하, ‘ ’

였다 다음으로 집단 의 경우 학년 때는 독서시간이 낮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3 , 1 ,

독서시간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명 이 아동이 포함되었다 이 집단은 급격한, 11 (2.3%) . ‘

상승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급격한 상승집단과 반대로 초기에는 독서시간이 많았으’ . ‘ ’ ,

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

서시간이 감소하는 집단도 존재하였다집단 이 집단에는 명 의 아동이 속( 4). 9 (2.1%)

하며 급격한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는 학년 때 독서시간이, ‘ ’ . 5 2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며 총 명의 아동 이 포함되었다 이 집단은 상, 13 (2.5%) . ‘

승후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표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독서시간 평균 추청치4〈 〉

(N = 496)

잠재집단 유형 n(%)
학년 독서시간1 학년 독서시간2 학년 독서시간3

M(SD) M(SD) M(SD)

중위유지집단1. a 113(25.3%) .85(.44) 1.05(.35) 1.13(.24)

하위유지집단2. b 350(67.8%) .67(.40) .55(.32) .50(.26)

급격한 증가집단3. c 11 (2.3%) .73(.53) 1.05(.51) 2.11(.24)

급격한 감소집단4. d 9 (2.1%) 2.82(.54) 1.21(.65) .83(.43)

상승후 감소집단5. e 13 (2.5%) .98(.43) 2.45(.63) 1.16(.34)

F 61.23*** 130.12*** 216.44***

Post-Hoc(Duncan) b < a,c,e < d b < a,c,d < e b < d < a, e, <c

*p < .05. **p < .01.

독서시간 변화 유형을 예측하는 부모의 문해 상호작용3.

잠재계층 성장분석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된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5

대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의 문해 상호작용이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동 성별 부모. ( ,

학력 가구소득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 . , ² = 711.21 (df = 20,χ p

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표 에 제시하였다< .05), Pseudo R² (Nagelkerke) = .093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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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준거집단으로 중위유지집단 집단 으로 설정하여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 '( 1) , -

이 준거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집단 에 속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지 살펴본( 2)

결과 어머니의 책 읽어주기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B = -.31, p 즉 어머니< .05). ,

가 자녀에게 책을 자주 읽어주지 않을수록 하위유지집단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큰‘ ’( 2)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유지집단 집단 에 비해 급격한증가집단 집단 에 속할 가능. ‘ '( 1) ‘ ’( 3)

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한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 ‘ ’

다(B = 1.36, p 또한 중위유지집단 집단 과 급격한감소집단 집단 을 살< .05). ‘ ’( 1) ' '( 4)

펴보면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 시간이 늘어날수록 급격한감소집단 집단 에 속할 가, ' '( 4)

능성이 높았다(B = 1.30, p 즉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아동의 초기< .05). ,

독서시간은 높았지만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준거집단을 하위유지집단 집단 를 설정하며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의' '( 2) , -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늘어날수록 급격한증가집단 집단 에 속. ' '( 3)

할 가능성이 컸다(B = 1.10, p 즉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문해지도 시< .05). ,

간이 증가 할수록 독서시간이 많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거집단을 급격한집단 집단 으로 설정하며 비교 집단에 속할 가능성' '( 3) ,

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와 어머니의 문해지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어줄수록, (B = 2.12, p 어머니가< .05),

가정에서 문해 지도를 빈번히 하지 않을수록(B = -1.42, p 급격한증가집단< .05) ' '

집단 보다 급격한감소집단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3) ' '( 4) .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른 학업 수행 능력 비교4.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시기 아동의 학업 수행 능력에 차이가3

있는지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변량분석 분석과 함께 분산의 동질성 검정을 진행하였고. ,

등분산인 경우 를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Ryan-Einot-Gabriel-Welsch F ,

을 사용해 사후검정을 진행하였다 결과는 표 과 같다Games-Howell . < 6> .

먼저 국어과 수학 학업 수행 능력은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을Games-Howell

사용하였다 국어 학업 수행 능력의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 =

2.40, p 하위유지집단< .05), ‘ '(M = 4.25, SD 의 국어 수행 능력이 급격한증= .97) ‘

가집단'(M = 4.77, SD 및 상승후감소집단= .47) ' '(M = 4.72, SD 보다 유의하= .45)

게 낮았다 수학 학업수행능력에서도 하위유지집단. ' '(M = 4.32, SD 이 급격한= .97) '

증가집단'(M = 4.89, SD 과 상승후감소집단= .38) ' '(M = 4.79, SD 에 비해 유= .38)

의하게 낮았다(F = 2.66,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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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독서 시간 변화 유형 집단에 따른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 영향 검증5 -〈 〉

집단1a 집단vs. 2 집단 1a 집단vs. 3 집단 1a 집단vs. 4 집단 2a 집단vs. 3 집단 3a 집단vs. 4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절편 2.78 .77 _ .81 2.54 _ -3.98 2.45 _ -1.97 2.47 _ -4.79 3.41 _

부 학력 -.34 .12 .72** -.78 .41 .46 .04 .38 1.04 -.45 .40 .74 .81 .54 2.25

모 책 읽어주기 -.31 .15 .74* -.61 .43 .54 .15 .45 1.17 -.30 .42 .65 .76 .60 2.14

모 문해 지도 .27 .16 1.30 1.36 .52 3.91** -.06 .51 .94 1.10 .50 3.00* -1.42 .70 .24*

부 책 읽어주기 .34 .22 1.41 -.82 .90 .44 1.30 .54 3.69** -1.16 .88 .31 2.12 1.02 8.35*

부 문해 지도 -.21 .21 .81 -.40 .73 .67 -.76 .61 .47 -.19 .71 .83 -.36 .92 .70

집단 중위유지집단 집단 하위유지집단 집단 급격한상승집단 집단 급격한감소집단 집단 상승후 감소집단1 = ; 2 = ; 3 = ; 4 = ; 5 = ; a 준거집단=
*p < .05. **p < .01.

(N = 496)

마지막으로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은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어 Ryan Einot– –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하위유지집단Gabriel - Welsch F , ’ ’(M = 4.21, SD 이= 1.01)

다른 집단에 비해 전반적 학업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 =

2.86, p < .05).

표 잠재집단 유형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비교6〈 〉

(N = 496)

잠재집단 유형 n(%)

국어
학업수행능력

수학
학업수행능력

전반적
학업수행능력

M(SD) M(SD) M(SD)

중위유지집단1. a 113(25.3%) 4.45(.86) 4.55(.86) 4.44(.96)

하위유지집단2. b 350(67.8%) 4.25(.97) 4.32(.97) 4.21(1.01)

급격한 증가집단3. c 11(2.3%) 4.76(.47) 4.89(.34) 4.82(.40)

급격한 감소집단4. d 9(2.1%) 4.48(.50) 4.36(.49) 4.44(.73)

상승후 감소집단5. e 13(2.5%) 4.72(.45) 4.79(.38) 4.77(.44)

F 2.40* 2.66* 2.86*

Post-Hoc
b < c,

b < e

b < c,

b < e
b < a, c, d, e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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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의 유형을 확인하고 독서,

시간의 변화 유형에 대한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살펴보며 독서시간- ,

변화 유형에 따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아정.

책연구소가 제공한 한국아동패널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명을 대‘ ’ 8~10 496

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의 독서 시간 변화 잠재집단은 하위유지집단 중위유지집단, ‘ ’, ‘ ’,

급격한 증가집단 급격한 감소집단 상승후 감소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독서시간이‘ ’, ‘ ’, ‘ ’ .

적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하위유지집단 과 중간 수준에서 큰 변‘ ’(67.8%)

화 없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위유지집단 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초등‘ ’(25.3%) .

학생 대다수는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시간 미만으로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 와 일2021 ( , 2021)

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서시간이 적었지만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는 급격한 증가집단 과 그와 반대 양상을 보이는 급격한 감소집단 그리‘ ’(2.3%) ‘ ’(2.1%),

고 독서시간이 상승 후 감소하는 집단 또한 도출되었다 이는 초등학생 아이‘ ( ) ’(2.5%) .

들의 독서시간의 변화가 증가 감소 변함없음으로 분포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 ‘ ’ , ‘ ’

의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선행연구와 비교해 독서시간 변(2021) ,

화에 대한 세밀한 유형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자녀 문해, -

상호작용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 ,

의 책 읽어주기가 빈번할수록 독서시간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유지되는 집단에 속하기

보다는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 ,

자주 책을 읽어줄수록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독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문해지도의 빈도.

가 높을수록 하위유지집단 및 중간유지집단 보다 급격한 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 ’ ‘ ’ ‘ ’

이 높았다 반대로 어머니의 자녀 문해지도 빈도가 적을수록 아동은 급격한 증가집단. ‘ ’

보다 급격한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즉 어머니와 초기에 문해 상호작용을‘ ’ . ,

자주 경험한 아동일수록 독서시간이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동은 독서시간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질적인 문.

해 상호작용은 아동의 어휘력정혜지 김지연 최나야 외 읽기 능력( , , 2008; , 2021),

읽기 이해 읽기 동기정수정 최나(Price & Kalil, 2018), (Pfost & Hayne, 2023), ( ,

야 등 아동 전반적 읽기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년은, 20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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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해득하고 읽기 유창성이 증가함으로써 아동의 언어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시기로이순영 정수정 최나야 어머니의 명시적인 문해 지도는 아동의( , 2021; , , 2012),

읽기 쓰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해력의 향상, (S n chal, 2015; S n chal &é é é é
으로 이어져 아동의 독서시간 증가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LeFevre, 2002) .

가정에서는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명시적 문해 지도를 포함한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질적인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 -

는 다양한 중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

에서 보고된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이나리 정혜지 최나야 외- ( , 2009; , 2018; , 2021)

중요성이 학령기 아동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버지가 자주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수록 하위유지집단과 급격한 증가집단보다‘ ’ ‘ ’

급격한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구 결과와는 반‘ ’ .

대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연구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아동의 독서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표면적으

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버지가 어머니보.

다 문해 상호작용 수준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부족하였지만권태민 전유영 김명( , , 2014;

순 배선영 김지연 정대현 신원애 문해 상호작용의 어려움은 어머니, , , 2013; , , 2011),

가 더욱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대현 신원애 이를 통해 아버지와( , , 2011).

자주 책을 읽는 아동의 독서 시간 감소는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가 원인이 아니

라 아버지의 독서 상호작용 기술이나 전략이 부족한 데서 기인할 수 있다권태민 전유( ,

영, 2014).

셋째 아동의 독서시간 변화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학년 때의 학업 수행 능력에 차, 3

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집단 간 학업 수행 능력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독서시간과, .

학업 수행 능력간의 관련성은 선행연구박혜숙 안영미 정익중( , 2008; , , 2020;

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기에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은Garc a-Madruga et. al, 2014)í
아니나 집단 간 수행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 수치상의 지수로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업수행능력은 급격한 증가집단과 상승 후 감소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하. ‘ ’ ‘ ’ , ‘

위유지집단이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격한 증가 집단은 상승 후 감소’ . , ‘ ’ ‘

집단보다 학년 시점에의 독서시간은 적으나 학년 때의 독서 시간이 가장 많으며’ 2 3 , 3

학년에서의 학업수행능력은 상승후 감소집단보다 높은 집단이다 초등학생의 읽기 동‘ ’ .

기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정수정 최나야 초등학교( , , 2017),

학년은 학업 수행 및 부모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높은 불안도를 보이는 시기이므로3

곽금주 김세영 은혁기 학년 시기에 독서 시간이 증가하였더라도( , 1998; , , 2010), 2 3

학년 시기에 충분한 독서 시간을 갖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의 독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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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으로 고려할 때안영미 정익중 이정민( , , 2020; ,

이강이 본 결과는 학업수행능력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독서시간을 갖는 것의, 2011),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독서시간이 증가할수록 학업수행능력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

있으며 학령초기 독서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아동이 독서시간을 늘려간다면 학업, ,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 아동의. ,

독서 시간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었기에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가까이하는 습관

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독서시간의 변화 양상을 유형화.

함으로써 독서의 양적인 부분만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 자녀 간 문해 상호작용의 문항. -

수는 문항으로 부모 자녀간 문해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2 , -

으며 결과 해석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부모 자녀의 문해 상호작. -

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활용하고 독서의 질적인 부분인 독서 상호작,

용 독서량 등도 함께 살펴본다면 본 연구와 더불어 초등학생 독서 패턴과 관련된 다,

양하고 풍성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

출된 잠재집단의 사례수가 부족한 집단이 존재하였다 잠재집단을 분류하는 의 기준. 1%

에는 충족하였으나 사례수가 충분(Jung & Wickarma, 2008; Nooner et al., 2010) ,

하지 않은 집단이 존재하므로 해석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업수.

행능력의 변화추이가 아닌 초등학교 학년의 시점의 학업 수행 능력만 비교 분석하였3 ·

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업 수행 능력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성장혼합분석.

이나 잠재성장모형 을 적용한다(Growth Mixture Model) (Latent Growth Modeling)

면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령초기 아동의 독서 시간과 습관을 늘려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다수의 저학년 아동은 학령초기 독서 시간이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초기 독서 시간이 낮은 집단이 이후 학업성취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에 학령초기 아동이 독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령초기 높은 읽기 능력을 갖춘 아이들은 이후 마태효과. (Matthew

에 의해 읽기 능력이 더욱 강화되지만 읽기부진 아effect; Stanovich et al., 1986) ,

동은 학년이 더해질수록 부진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동의 읽기 격차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아침독서 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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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독후활동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독서를 할 수 있,

는 독서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성준 이지은 장은미 윤준채( , 2014; , 2008; , ,

더불어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외에 도서관 서점과 같은 독서 친화적 장소에2013). , ,

방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이경민 이상은 최나야( , 2007; , , 2023).

나아가 아동의 독서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문해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책을 자주 읽어주.

는 아동일수록 학년인 학령초기부터 독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이1 ,

후 독서시간의 변화 여부는 어머니의 초기 문해 상호작용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독서시간 변화에 부모의 문해 상.

호작용이 예측요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부모들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관과 북스타트코리아의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과 독후활,

동 및 독서 상호작용 지침도서그림책사랑교사모임 김도윤 안진수 최( , 2023; , , 2021;

나야 정수정 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양질의 언어적 자극과 풍부한 문해환경을, , 2021)

제공하는 것이 초기 문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

가정에서의 문해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지속해서 부모에게 전달하고 교육하

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교육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책을 자주 읽어줄.

수록 아동의 독서시간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행연구와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분석하였을 때 아동의 독서시간 감소는 아버지의 책 읽어주기 행위 자체보다는 적

절한 상호작용 기술 부족과 부적절한 반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권태민 전유영( , ,

신승희 김명희 홍순옥 권태민과 전유영의 연구 에 따르면 대다2014; , , , 2020). (2014)

수 아버지는 독서가 아동에게 미치는 발달적 효과를 인지하였으나 아동과의 독서 상,

호작용은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아버지들은 자녀의 흥미.

와 수준에 맞는 도서 선정과 독서 후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독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시점.

에서최지수 최나야 아버지 자녀 독서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독서지도 유능감( , , 2022), -

과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일부 선행연구손승희 나종헤. ( , ,

이문정 이지혜 를 통해 아버지의 독서 상호작용에 대한 지도와 개2018; , 2008; 2016)

입은 아버지 자녀 독서 상호작용의 질 자녀의 긍정적 반응과 더불어 어휘력 읽기 이- , ,

해력 독서 태도 향상에도 효과가 있었기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독서 부모교육은 아,

동의 독서 시간과 더불어 학업적 성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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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nt Profiles of Reading Time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Thier Association with Academic Association

and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Sang Eun Lee and Ji Ae Pyun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latent groups of reading time

change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and compare the level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by the groups of reading time changes.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using data on 496 children from the eight to ten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First, the latent groups of reading

time change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below average group' (67,8%),

'average group' (25.3%), 'high and then low group' (2.5%), 'low and then

increasing group' (2.3%), and 'high and then decreasing group' (2.1%).

Second, the probability of being classified into each type differed depending

on the predictive factors. The more time a mother reads books to her child,

the more likely the child belongs to the 'average group' than the 'below

average group'. The more time a father reads books to his child, the more

likely the child belongs to the 'high and then decreasing group’ than the

‘average group' and the ‘low and then increasing group' . The more frequent

the mother guides her child's literacy skills, the more likely the child belongs

to the ‘low and then increasing group' than the 'below average group',

'average group'. and 'high and then decreasing group'. Last, children of

'below average group' showed the lowest academic performance.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ed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to

children’s reading time, and the level of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by

the types of reading time changes.

•Keyword: reading time, parent-child literacy interaction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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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독서 시간 변화 유형

부모 자녀 문해 상호작용과 학업수행능력과의 연관성 탐색: -

손승희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아동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적절한 연구임-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부모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아동의 독서시간에 대한 한 시점의 자료가 아닌 독서 시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함

부모 상호작용 척도의 문항이 총 문항으로 그 내용이 아이와 함께 읽기 쓰기와- 2 " [ ] ,

숫자를 익힌다와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지 상호작용의 유" " ." ,

무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이 어떤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적인 부

모교육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패널 연구의 한계점이긴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

이에 대해 다루어보기를 제안함

아버지가 자주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수록 하위유지집단과 급격한 증가집단보다- < ‘ ’ ‘ ’

급격한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 보고한 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 ’ >

을 위해 부모 상호작용 척도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손승희 에 따르면 어머니는 자신의 문해신념과 문해 상호작용이 일관적이, (2016)

지 않은 반면 아버지는 자신의 문해신념과 문해 상호작용에 일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 .

과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에게 바람직한 문해 교육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면 그에 따

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뜻이므로 본 발표 논문은 아버지들에게 보다 실,

질적인 부모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손승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해 신념 및 문해 상호작용 비교 연구 생애학회지(2016). . , 6(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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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학교생활 및 적응 교사-Ⅰ
좌장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1. :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자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

고은지서울우면초등학교 교사( )

현유정서울신월초등학교 교사( )

토론자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와 아동 행복감의 관계 또래애착과2. - :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자 정재은동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조교수: ( )

토론자 최효식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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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

김성식1) 고은지2) 현유정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학업수행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전학 경험 및 교사선호도의 영향과 아동의 배경 가정 학교 변인이 미치는 효과를 종단, ,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통하여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의 변. 2

화와 변인 간 상호작용을 탐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 ,

화에 대해 전학 경험 및 교사선호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사 아동 관계는 전학 경-

험의 부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족대화시간은 교사선호도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변화에 대해 전학 경험 및 교. ,

사선호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전학이 지니는 효과에 대해 교사아동관계와 부모,

의 학업관심도는 정적 영향을 아동의 학교선호도는 부적 영향을 주며 교사선호도 효과에,

는 학교 및 인근의 환경이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

로 아동의 원만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층성장모형 전학 교사선호도 학교적응 학업수행: , , , ,

요 약

서론.Ⅰ

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이후 성인기 삶에 큰 영향,

을 미친다성민선 외 초등학교는 아동이 가정이나 유치원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 1998).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유아 시기보다 확장된 생활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곳이다곽나람 윤예린 김성식 학교적응이란 아동이( , , , 2021).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아동기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며정미영 문혁준( , ,

최옥희 김용미 김영호 학교적응의 실패는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저해하여2007; , , , 2009),

성인기에 직업적 경제적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Dubois et al.,1994).

1)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 서울우면초등학교 교사
3) 서울신월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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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또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다 초등학생 시기의 학업수행 관련 요소는 이후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김양분 신혜진 강호수 은혁기 학업수행에( , , , 2016; , 2009).

대한 성공적인 경험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며장영은 성미영( , ,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홍준 또한 아동의 학업수행2017), ( , 2018). ,

과 학교적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학업수행능력은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

인으로도 강조되고 있다 학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

을 겪게 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왔다김은설 김은주 이승희 조( , 2018; , , 2013;

한익, 2011).

따라서 아동의 원활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아동의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

학교에서의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가정 배경 요인으로는 부모의 특성과 양육 행동 부모 자녀 상호작용 교육적 지원 맞, - , ,

벌이 여부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보고되었다김민정 박은주 심우엽 박, ( , 2004; , , 2005;

인영 유조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 등에 따라 아동의, , 2015).

학교적응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교 요인으로는 학교 특성 및 학교 환.

경 학급 학생 수 그리고 교사 및 또래 관계 등 학교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이 주요, ,

요인으로 나타나 있다강민구 홍지명 김충일 윤가영 장재홍( , , 2022; , 2019; , , 2022;

이정윤 이경아 장혜진 김은실 송신영 최지수 박유미 최나야, , 2004; , , , 2014; , , , 2020).

특히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는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곽수란 대부분의 시간을 학급에서 보내는 초등학생은 담( , 2012).

임교사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며 교육 경험을 갖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아동은 자신의 생활을 담임교사와 공유하게 되고 담임교사와 부모와 맺는 관계,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장희선 이는 곧 교사에 대한 선호도로 이( , 2020).

어지므로 담임교사를 아동이 얼마나 선호하는지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그들의 학

업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사에 대한 선호.

도는 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김은설 김성식 윤예린 곽나람 그 외에도 교사 아동 관계 교( , 2018; , , , 2021), - ,

사 아동 상호작용 교사 기대 아동의 교사선호도 등의 변인이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 , ,

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순구 신유림 이숙정 임( , 2018; , 2012; , 2010;

효진 이소라 조수현 외, , 2020; , 2018; Pianta & Stuhlman, 2004).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교사 및 또래 등 확대

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학교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학교생활을 해 나간다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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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혁준 이에 대하여 강유경과 한유경 은 아동의 학교적응이 개인이, , 2007). (2015)

나 가정 요인보다는 학교생활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즉 주요 생활 공간인 학교의 이동을 의미하는 전학에 아동은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이사나 전학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현식 문혜진 이응택 주현주 유난영 조( , , 2012; , , , 2016;

영민 김석주 통계청 에 의하면 년, , 2019; Jellyman & Spencer, 2008). (2023) 2021

한해 대 청소년들의 이동률은 년은 이다 초등학생의 전학 경험이10 10.9%, 2022 9.5% .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 요인이나 학업 요인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사나 전학이 가족이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에 초등학생의 전학은 고등학생 시기의 전학과는 다른 경험일 수 있

다조영민 김석주 특히 초등학생이나 연령이 낮은 아동의 경우 자기 주변의( , , 2019).

환경적 스트레스나 가정의 불안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주거환경 및 학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Evans, 2014).

로운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업수행은 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초등학생의

전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학 사례 수를 표집하고 관리하기.

가 쉽지 않아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이나 대상 또는 질적 연구로 이루어졌다강학, (

성 김주희 안상현 또한 전학의 영향력에 대하여 주로 횡단 연, 2000; , 2015; , 2016).

구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전학에 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나재은 김지현 박계영 김희순 양정희 최윤정 따( , , 2016; ; , , 2014; , 2003; , 2005).

라서 전학 경험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수준과 학업수행 능력에 전학 경험과 교사선호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효.

과가 아동의 배경과 가정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할 때 초등학생 시기의 전학 경험은 아동의 학교. ,

적응 및 학업수행 능력에 종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아동의 교사 선호도는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능력에 종단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를 더불어 전학과 교사선호도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아

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가정 환경을 비롯한 가정 변인과 학교 변인의 특성에 따라 다

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전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대

한 가정 및 학교의 역할과 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밝히고자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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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전학 경험 교사선호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영, , ?•
향은 가정 및 학교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전학 경험 교사선호도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 , ?•
한 영향은 가정 및 학교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방법.Ⅱ

데이터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조사(KICCE) (Panel Study on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초기 표본은 년Korean Children:PKSC) . 2008 4

월부터 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 명이며 현재 차년도 년까지 자료가 수집7 2,150 14 (2021 )

되었다 본 연구는 그 중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차년도초 부터 차년도초 까지 총. 8 ( 1) 11 ( 4)

개년도를 학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차년도초 부터 차년도초 까지 총 개년도4 , 8 ( 1) 13 ( 6) 6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연구 모형의 특성 및 변수의 중요도와 모형에 투입되는 변인의 결

측치를 고려하여 사례들을 선별하였다 결측치 처리의 경우 수준 변수의 결측치는. , 2

삭제하고 그 외의 변수는 그대로 결측인 상태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년간의 학교, . 4

적응에 대한 분석에는 아동 명 년간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분석에는 명1,161 , 6 1,241

의 아동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변인 구성2.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학교적응 변인과 학업수행능력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변인은 학교생활적응 문1 4 (11

항 학업수행적응 문항 또래적응 문항 교사적응 문항등 총 개의 문항으로), (11 ), (8 ), (5 ) 35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아동의 담임교사로부터 점 척도 점 전혀 그렇지. 5 Likert (1 :

않다 점 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교적응 변인은 각 문항~ 5 : ) .　

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각 조사년도의 학교적응 신뢰도 값을 살펴본. (Cronbach’s )α

결과 으로 양호하였다.803~.970 .

초등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의 아동의 학업수행능력 변인은 담임교사가 아동에 대1 6

하여 하위 이내 점 상위 이내 점으로 구성된 점 척도에 따라 점수화되었20% (1 )~ 20%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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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개 하위 영역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 학업전반을 바탕으로 조사6 ( , , , , , , )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년간 공통되는 국어와 수학 학업 전반에 대한 응답 값의 평. 6 ,

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수학의 경우 영역별 문항 개수 및 문항의 내용이 학년의. ,

증가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나수 세기에서 사칙연산으로 심화 하위 영( )

역이 교과목의 체계성을 따르고 있으며 영역 내 값이 양호한 점 등을, Cronbach’s α

고려하여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은 학년 증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거나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평균,

점 표준편차 으로 표준화하여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다50 , 10 .

표 종속변인 구성1〈 〉

종속변인 하위영역 문항 수 대표 문항 신뢰도

학교적응

학교생활 11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965~.970

학업수행 11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952~.959

또래적응 8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934~.944

교사적응 5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805~836

학업수행

국어 3 차8~13 읽기 말하기 쓰기, , .941

수학

5 차8 수세기 덧셈 뺄셈 비교 분류, , , , .979

3 차9 덧셈 뺄셈 도형 이해, , .970

4 차10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 ,

분수와 소수 단위 이해 및 측정,
.972

5 차11
네자리수 이해 덧셈과 뺄셈, ,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 ,

단위이해 및 측정
.845

5 차12
네자리수 이해 덧셈과 뺄셈, ,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 ,

단위이해 및 측정
.822

6 차13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 , ,

자료와 가능성2
.975

학업전반 1 차8~13
학업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
입니까?

-

나 독립변인.

수준 독립변인1) 1

수준 독립변인으로는 전학 변인과 아동의 교사선호도 변인을 사용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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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 변인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진 해에 아동이 전학을 했을 때를 그렇지 않은1,

경우를 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학년에 해당하는 차년도에는 전0 . 1 8

학 변인이 없어 으로 코딩하였다0 .

아동의 교사선호도 변인의 경우 아동이 응답한 것으로 학교 담임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니 라는 문항에 점 척도 점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점매우 좋아한다로 응?’ 4 (1 : ~4 : )

답하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년도초 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2 ( 5) .

다층성장모형의 모수수정의 편향성을 연구한 이영준 외 에 따르면 은 개인(2014) , HLM

별 서로 다른 관찰 횟수와 시점이 드러나는 불균형 관찰 종단자료의 분석이 가능하

며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여 모수를 추정함으로써 불균형자료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준 독립변인2) 2

수준 독립변인으로는 아동의 배경변인과 가정변인 학교 변인을 사용하였다2 , .

배경 변인으로는 매년 조사된 가구소득 변인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변인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중위소득의 미만을 기준으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70%

선정하므로 해당 기간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이 인 가구 중위소득의 미만일, 4 70%

경우 이상의 경우는 으로 코딩하였다1, 70% 0 .

가정 변인으로는 차년도에 조사된 부모의 학업관심도 차년도에 조사된8~11 , 8~13

부모감독 차년도에 조사된 가족대화시간 변인을 포함하였다, 10~13 .

학교 변인으로는 차년도에 조사된 학교 환경 차년도 조사된 교사아동관8~13 , 9~13

계 차년도의 아동의 학교선호도 변인을 포함하였다, 8~13 .

가정 변인과 학교 변인의 경우 년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다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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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대표 문항
척도 응답자( , )

신뢰도
척도
응답( )

조사기간

배경변인 취약계층 1
가구소득평균이 중위소득평균의

미만일 때70% 1, 이상일 때 으로 코딩70% 0
차8~13

가정변인

부모감독 4 이가어디에서누구와함께있는지알고있다.○○
.757~.
832

점5
부모( )

차8~13

학업
관심도

1
부모님께서는 이의 학교 공부에 얼마나 관심을( )○○
보이시니?

-
점4

아동( )
차8~11

가족
대화
시간

1 가족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은 충분하니? -
점3

아동( )
차10~13

학교변인

학교
환경

4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환경 통학조건, , ,
.795~.
829

점5
교사( )

차8~13

교사아동
관계

15 나는 이와다정하고따뜻한관계를맺고있다( ) .○○
.842~.
906

점5
교사( )

차9~13

학교
선호도

1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니? -
점4

아동( )
차8~13

표 수준 독립변인 구성2 2〈 〉

분석 방법3.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동안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학업수행능력에 아동의 전학

경험과 교사 선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변수들의 영향들이 취약계층과,

가정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서 수준 다층성장모형 을 통하여 분석하였다2 (Multi-level Growth Model) .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한 데에는 종단 데이터의 성격상 결측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

이 고려되었다 다층성장모형은 최대우도법 을 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용하여 결측치를 포함한 자료로도 개인별 성장률을 추정하고 개인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강상진( , 2016; MacCullum et al, 1997).

분석 모형은 투입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 모

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은 수준 변수만 모형 는 모형 에 수준 변수. 1 , 2 (Ⅰ Ⅱ Ⅰ  를 모두)

투입한 모형이다.

수준 개인 내 모형[1 : ]

   전학여부 교사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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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개인 간 모형[2 : ]

    
 



  

    
 



  

    
 



  

*  번째 수준 독립변수: q 2-

수준의 교사선호도 변수는 집단아동 평균 중심화 을 실1 ( ) (group-mean centering)

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준 변수는 취약계층 변인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대해서는, 2

전체 평균 중심화 를 실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학교적응(grand-mean centering) . ,

에 대해서는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무선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전학여부와 교사선호도는

고정효과로 학업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전학의 무선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전학여부만 고,

정효과로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결과.Ⅲ

기술통계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하면 표 표 과 같다 자료의< 3>, < 4> .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조사 연도별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Skeweness) (Kurtosis)

를 살펴본 결과 왜도 절댓값 첨도 절댓값 로 양호한 것으로 나1.29~0.64, 2.88~5.74

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종속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West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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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N M S.D Skeweness Kurtosis

차 초 학교적응8 ( 1) 885 3.96 0.71 -0.69 3.19

차 초 학교적응9 ( 2) 892 3.97 0.70 -0.64 2.88

차 초 학교적응10 ( 3) 632 4.10 0.70 -0.95 3.66

차 초 학교적응11 ( 4) 707 4.12 0.69 -1.17 4.70

차 초 학업수행8 ( 1) 911 4.21 0.93 -1.24 4.11

차 초 학업수행9 ( 2) 897 4.17 0.91 -1.11 3.80

차 초 학업수행10 ( 3) 633 4.33 0.90 -1.74 5.74

차 초 학업수행11 ( 4) 707 4.21 0.84 -1.17 3.87

차 초 학업수행12 ( 5) 587 4.21 0.78 -1.05 3.64

차 초 학업수행13 ( 6) 588 4.24 0.85 -1.29 4.38

표 종속변인 기술통계3〈 〉

표 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년부터 초등학교 학년까지 학교적응 평균은< 3> 1 4

로 나타났다 이는3.96(SD=0.71), 3.97(SD=0.71), 4.10(SD=0.70), 4.12(SD=0.69) .

아동의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초등. 학

교 학년부터 초등학교 학년까지 학업수행능력 평균은1 6 4.21( SD=0.93),

로 나타4.17(SD=0.91), 4.33(SD=0.90), 4.21(SD=0.84), 4.21(SD=0.78), 4.24(SD=0.85)

났다 이처럼 아동의 학업수행은 학년부터 학년 사이에 다소 감소하다가 학년 때 상승. 1 2 3

한 후 이후 다시 감소하다가 학년 때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 .

표 와 표 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의 기술통계이다 전체 변인들의< 4> < 5> .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부록 에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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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적응

조사연도 차8 차9 차10 차11 차12 차13

전학여부
n(%)

1
0

(0.00)
87

(7.69)
44

(3.87)
70

(6.26)
- -

0
1161

(100.00)
1045
(92.31)

1093
(96.13)

1048
(93.74)

- -

교사선호도
M(SD)

3.43
(0.76)

3.38
(0.78)

3.30
(0.83)

3.27
(0.81)

학업
수행

조사연도 차8 차9 차10 차11 차12 차13

전학여부
n(%)

1 0
90

(7.49)
48

(3.98)
77

(6.48))
95

(8.13)
72

(6.25)

0 1241
1111
(92.51)

1158
(96.02)

1112
(93.52)

1073
(91.87)

1080
(93.75)

교사선호도
M(SD)

3.43
(0.77)

3.38
(0.78)

3.30
(0.83)

3.26
(0.82)

-
3.24
(0.52)

표 수준 독립변인 기술통계4 1〈 〉

변수 N M S.D

차8~11
학교적응

취약계층 1,161 0.04 0.19

부모감독 1,161 4.78 0.30

학업관심도 1,161 3.02 0.54

가족대화시간 1,161 2.24 0.50

학교주변환경 1,161 3.81 0.63

교사아동관계 1,161 4.36 0.44

학교선호도 1,161 3.07 0.62

차8~13
학업수행

취약계층 1,241 0.03 0.18

부모감독 1,241 4.73 0.29

학업관심도 1,241 3.02 0.54

가족대화시간 1,241 2.11 0.34

학교주변환경 1,241 3.81 0.62

교사아동관계 1,241 4.32 0.39

학교선호도 1,241 2.97 0.59

표 수준 독립변인 기술통계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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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에 대한 영향2.

학생 개인의 전학 여부와 교사선호도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모

형 에는 수준 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모형 는 모형 에 학생의 취약계층 여1 ,Ⅰ Ⅱ Ⅰ

부 가정 변수 학교 변수를 투입하여 학교적응에 대한 이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

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 7> .

모형 의 결과를 보면 전학 변수의 계수는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0.121 ,Ⅰ –
으나 같은 학생이라도 전학을 하는 시기에 학교적응의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선호도 변수의 계수는 로 같은 학생이라도 담임선생님을 좋아할. 1.051 ,

수록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전학과 관련하여 전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

을 수 있으나 교사선호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유의하고 그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효과 분산값에 따르면 초기치편차 즉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적응 수준의,

개인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의 결과를 보면 학교적응의 초기치(Ⅱ  즉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며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 =-1.876),β

가 높을수록 교사와 아동 간의 관계 가 좋을수록 부모가 아동의( =0.957) , ( =12.180) ,β β

생활을 관리 감독 할수록 더욱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 =1.238) . ,β

사 아동 관계가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의 효과( 는 교사아동 관계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 ( =3.047)β

타났다 이는 전학이 교사 아동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 -

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함의한다 교사와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학생은 전.

학을 경험하더라도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지만 교사와의 관계(-0.385+3.047=2.662),

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은 전학 경험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 외의 요인들은 아동들의 전학과 학교적응에(-0.385-3.307=-3.692).

있어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선호도의 효과( 는 아동의 개인 내에서도 담임선생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때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동의 가족,

대화시간과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

교사선호도의 효과는 가족대화시간 이 충분한 학생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 =1.228)β

이다 이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의 효과는 가정 및 부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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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며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간,

의 충분한 대화시간이라는 가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외의 요인들.

은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선호도의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 모형Ⅰ 모형Ⅱ

고정효과평균( )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 )

절편( ) 49.931 *** 0.240 50.103 *** 0.180

취약계층 -1.876 *** 0.527

부모감독 1.238 * 0.628

학업관심도 0.957 ** 0.352

가족대화시간 0.151 0.358

학교주변환경 0.337 0.282

교사아동관계 12.180 *** 0.492

학교선호도 1.529 0.303

전학여부( )

절편( ) -0.121 0.792 -0.385 0.723

취약계층 1.434 2.091

부모감독 2.392 2.092

학업관심도 -0.571 1.384

가족대화시간 1.102 1.173

학교주변환경 0.492 1.036

교사아동관계 3.047 * 1.501

학교선호도 -0.067 1.383

교사선호도( )

절편( ) 1.051 *** 0.264 1.127 *** 0.287

취약계층 -0.517 0.675

부모감독 0.137 0.875

학업관심도 -0.523 0.500

가족대화시간 1.228 * 0.552

학교주변환경 0.135 0.444

교사아동관계 -0.746 0.687

학교선호도 -0.041 0.511

무선효과 분산( )

초기치편차 42.065 *** 6.486 9.693 *** 3.113

수준오차1 57.920 7.611 57.447 7.579

표 학업적응 차 분석 모형 결과< 7 (8~11 )〉

p<0.1, * p<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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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영향3.

학생 개인의 전학 여부와 교사선호도에 따른 학업수행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

여 모형 에는 수준 변수만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모형 는 모형 에 학생의 취약계1 ,Ⅰ Ⅱ Ⅰ

층 여부 가정 변수 학교 변수를 투입하여 학업수행 능력에 대한 이 변수들의 영향력, ,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 8> .

모형 의 결과를 보면 전학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변수의 계수는 로 통계적으, 0.177 ,Ⅰ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같은 학생이라도 전학을 하는 시기에 학업수행능력이 약간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선호도 변수의 계수는 으로 같은 학생이라도 담임선. 0.346

생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산값에 따르면 초기치편차 즉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 학업수행능력의,

개인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선호도의 개인 간 차이는 완화된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의 결과를 보면 학업수행능력의 초기치, (Ⅱ  즉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의 학),

업수행능력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더 낮은 편이며 부모의 학업에( =-4.362),β

대한 관심도 가 높을수록 학교 및 인근의 환경 이 좋을수록 교사와( =1.935) , ( =0.910) ,β β

아동의 관계 가 좋을수록 학생의 학교선호도 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 =6.363) , ( =2.107)β β

업수행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아동에 대한 관리 감독. ( =1.610)β

은 완화된 기준에서 학업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 ,

사 아동 관계가 전학을 하지 않았을 때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

로 드러났다.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전학의 효과( 는 교사아동관계 와 아동의 학교선호) ( =5.197)β

도 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아동 관계가 좋으면 학업수행능력에( =-1.709) . -β

대해 전학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학.

생은 전학 이후 학업수행에 좀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가지는 아동의. ,

학업에 대한 관심도 는 완화된 기준에서 전학이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1.716)β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교사선호도의 효과( 는 학교 및 인근의 환경 이 좋) ( =-1.011)β

을수록 교사선호도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및 인근 환경이 좋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사선호도가 학업수행능력에 미치는 효

과 즉 교사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것을 함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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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수행 모형Ⅰ 모형Ⅱ

고정효과평균( ) 계수 SE 계수 SE

초기치( )

절편( ) 49.832 *** 0.247 50.339 *** 0.219

취약계층 -4.362 *** 0.911

부모감독 1.610 † 0.826

학업관심도 1.935 *** 0.458

가족대화시간 -0.032 0.734

학교주변환경 0.910 ** 0.349

교사아동관계 6.363 *** 0.665

학교선호도 2.107 *** 0.401

전학여부( )

절편( ) 0.177 0.578 0.234 0.553

취약계층 0.232 1.990

부모감독 1.470 1.963

학업관심도 1.716 † 0.902

가족대화시간 -1.721 1.548

학교주변환경 -0.890 0.975

교사아동관계 5.197 *** 1.525

학교선호도 -1.709 * 0.852

교사선호도( )

절편( ) 0.346 † 0.200 0.302 0.211

취약계층 0.084 0.558

부모감독 0.628 0.700

학업관심도 -0.319 0.365

가족대화시간 -0.364 0.638

학교주변환경 -1.011 ** 0.373

교사아동관계 -0.194 0.544

학교선호도 -0.494 0.431

무선효과 분산( )

초기치편차 56.415 *** 7.511 40.069 *** 6.330

교사선호도편차 2.102 † 0.145 1.944 † 1.394

수준오차1 45.496 6.745 45.500 6.745

표 학업수행 차 분석 모형 결과< 8 (8~13 )〉

p<0.1, * p<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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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학업수행능력의 차이에 있어서

전학 경험 및 교사선호도의 영향과 아동의 배경 가정 학교 변수가 미치는 효과를 종단적, ,

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설정하여 전학여부와 교사선호도. 2

에 따른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아동의 배경 가정 학교 변수를, ,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의 변화에 대해 전학 경험 및 교사선호도가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 교사 아동 관계는 전학 경험의 부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 -

인으로 나타났다 전학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학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이응택 주현주 유난영 조영민 김석주( , , , 2016; , ,

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의 효과는 교사 아동 관계에 따라 다른2019) . -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전학의 효과를 긍정적으.

로도 부정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아동관계의 문항을 살펴보면 이는, . ‘○○

자발적으로 나에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나에게.’, ‘ ( )○○

솔직하게 나눈다 등과 같이 우호적인 교사 아동 관계는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의 삶과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

것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전학을 하는 경우에 긍정적인 교사,

아동 관계를 맺는 것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선호도 효과를 탐색한 결과 교사선호도는 아동의, ,

학교적응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교사선호도는 아동이 느끼는 가족대화시간과 상호작,

용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담임교사가 학교적응에. ,

도움을 주는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적응에 있어 담임교사에 대한 아동.

의 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선호를 높여주는 역할은 가정에서의 충분한 대화,

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의 대화시간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양적 측면 또한 아동발달의 주요 요인임을 밝힌 정소희 조상윤 오봉욱(2013), · (2018),

박혜연 정애경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아동의· (2019) .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같

은 가정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효과를.

비교하여 볼 때 전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교사선호도가 학, ,

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욱 크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학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은 담임교사에 대한 선호로 상쇄될 수 있으며 오

히려 학교적응 수준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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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의 변화에 대해 전학 경험이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한 결과 전학이 지니는 효과에 대해 교사아동관계와 부모의 학업관심도는 정,

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수업과 평가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교사 아동 관계가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도 영향력을 갖는 것으-

로 보인다 그렇지만 왜 교사 아동 관계가 좋을 경우 전학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 -

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학업관심도가 높을수록 전학을 했을.

때에도 아동의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학습지원과 자녀의 학업성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신혜숙 민병철 장성예 박윤조 최혜선 를 뒷받침할 뿐만( , , 2017; , , 2019; , 2021)

아니라 그 효과는 전학 이후에도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

넷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해서 아동의 학교선호도가 높아지면 전학의 효과에 부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학교선호도는 학교를 얼마나 좋아하니 라는 하나의. ‘ ?’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선호도를 아동의 학교에 대한 애착으로 본다면 학교 자. ,

체에 대한 애착이 높다면 전학을 할 때 학업수행능력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선호도가 단일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동이 학교의 의미. , ‘ ’

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를 수 있어 학교선호변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통

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교사선호도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교 및 주변 환경이, ,

좋을수록 교사선호도의 효과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히려 학교가 우수한.

시설과 주변 환경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환경에 놓였을 때보다 열악한 환경일 때 아,

동이 교사에게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학업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는 취약한 여건과 환경을 지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사.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 통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학과 교사선호도가 학업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탐색하였으나 취약계층이 전학을 경험했을 때 겪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는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빈곤 혹은 저소득 가정의 이사는 아동의 스트레스.

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구소득이 낮은(Ziol-Guest & McKenna, 2014),

가정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 교육이 변화했을 때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김성식 황승우 서경혜 즉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전학이나( , 2011; , , 2021).

교사선호도 와는 별개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있어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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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ransfer and Teacher Preferenc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Home and School Environments

Sungsik Kim, Eunji Koh, Yujung Hyu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longitudinally the effects of school transfer

experience and teacher preference, as well as the effects of children's

background, family, and school variable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 level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explored the interaction between variables and changes in their

school adapt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ability through a two-level

growth model, are as follows: Firstly,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was

found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of school transfer experience on

changes i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while family conversation time

strengthened the effect of teacher preference. Secondly, on the effect of

school transfer on changes i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parents' academic interest had a positive

effect, while the child's school preference had a negative effect.

Additionally, the school and surrounding environment negatively impacted

the effect of teacher preference.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e study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home and school environments for children's

smooth adaptation to school and academic performance.

• Keyword: Multilevel Growth Model, School Transfer, Teacher Preference,

School Adaptation,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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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 가정과 학교의 상호작용 효과

김재철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 본 연구는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시기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전학경험 교사선호도의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가정 및 학교 관, ,

련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해 전학경험과 교사선호도가,◦
주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가정 및 학교 관련요인이 조절변수로 기능하,

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

니다 특히 다층성장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분석과정에서 개인별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 ,

변수와 집단변수 즉 층위변수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 ,

인 연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연구 필요성 연구방법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논문, , ,◦
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 몇 가지에 관해 논의해 보고. ,

자 합니다.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대한 전학과 교사선호도의 영향 가정과 학교의‘ :◦
상호작용 효과라는 제목에서 전학 및 가정과 학교는 변수로 인식될 수 없는 용어’ ‘ ’ ‘ ’

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전학은 전학경험으로 가정과 학교는 가정 학교 관련. ‘ ’ ‘ ’ , ‘ ’ ‘ ㆍ

요인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은 학년 증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거나 자연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평균 점 표준편차 으로 표준화하여 연, 50 , 10

구 모형에 투입하였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적응과 학업수행능력은 측정 시.’ .

점에 따라서 척도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점수로 표준화한 이유가T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수를 활용하면 개인별 변화의 평균은 분석에서 제외되지만. T ,

원점수를 활용하면 개인별 변화의 평균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속변수인 학교적응 중 교사적응예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과 독( , .)◦
립변수 중 교사아동관계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는 각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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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결국 동일한 현상을 측정하고 있

는 것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독립변수로 나머지 하나는 종속변수로 활? ,

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준 독립변수 중 교사선호도는 점 리커트 척도 점1 4 (1◦ :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점4

: 매우 좋아한다 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선호도 척) 1 . ,

도는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선.

호도 척도는 동간성의 가정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적

인 변수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것은 회귀계수의 해석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예(

컨대 종속변수에 대한 교사선호도의 비표준화회귀계수가 라고 한다면 교사선호도, 2 ,

가 점인 사람과 점인 사람의 종속변수의 기대 평균 차이는 이고 교사선호도가1 2 2 , 3

점인 사람과 점인 사람의 종속변수의 기대 평균 차이도 라는 것인데 이를 가정할 수4 2

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초 에서는 교사선호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 , 5 5

에서의 교사선호도와 수준에 활용된 타 변수 간의 관계가 분석에서 제외되는데 이로1 ,

인한 분석결과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변수인 학교선호도도. 4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속변수 중 학교적응은 초 에서 초 까지 반복측정된 자료를 학업수행은 초 에서 초1 4 , 1◦
까지 반복측정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독립변수인 가6 . , 2 ‘

정 및 학교 관련변수의 경우 년 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구 모형에 투입하였3~6

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년 간의 평균값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 ‘3~6 ’

상세히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영향 변수이므로 초 에서의 측정값. 1

또는 저학년에서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분석 방법으로 수준 다층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고‘2 (Multi-level Growth Model)’

제시되어 있습니다 잠재성장모형에 비해 다층성장모형은 결측값이 많은 종단자료.

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가 결측값이 다소,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

반적으로 다층성장모형의 경우 개인별 변화를 수준 모형으로 개인 수준 변수를, 1 , 2

수준 모형으로 집단 수준 변수를 수준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3 .

연구의 경우,    전학여부 교사선호도 를 수준 모형으로1 ,

   
 



  ,    
 



 ,    
 



 

를 수준 모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개인별 변화를 무성장모형으로 가정한 것으2 ,

로 보입니다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의 개인별 변화가 선형적 성장모형 또는 이차곡선.

성장모형이 아니라 무성장모형을 활용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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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기에서의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의 개인별 변화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별 변화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표 의 결과에. < 3>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 .’, ‘

의 학업수행은 학년부터 학년 사이에 다소 감소하다가 학년 때 상승한 후 이후1 2 3 ,

다시 감소하다가 학년 때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제시6 .’

하신 것도 개인별 변화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차년도는 초등학교 학년이므로 전학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8 1 .◦
표 에서 차년도에서의 전학경험자는 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 4> 8 0 .

면 이들 중 일부는 이사 등의 이유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전학과 유사

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를 측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고려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본다.

면 차년도에서의 전학무경험자와 차년도 이후의 전학무경험자는 전학 측면에서 동8 9

일한 학생이라고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에서의 전학여부는 변. 8

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상수를 분석에 투입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

니다 분석과정에서는 차년도를 제외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8 .

쪽의 연구결과에서 모형 의 결과를 보면 전학 변수의 계수는 으로 통계12 ‘ , 0.121 ,Ⅰ◦ –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같은 학생이라도 전학을 하는 시기에 학교적응의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해석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적으로 유.’ .

의미하지 않은 회귀계수의 경우 그 부호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무의,

미합니다.

다음 해석 에서 밑줄 친 이는( ) ‘『 』◦ ~있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0.385-3.307=-3.692).’

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의 효과(『  는 교사아동 관계 에 따라 다른 것으로) ( =3.047)β

나타났다. 이는 전학이 교사 아동 관계에 따라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 -

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함의한다 교사와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은 학생은.

전학을 경험하더라도 학교적응을 잘할 수 있지만 교사와의(-0.385+3.047=2.662),

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학생은 전학 경험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0.385-3.307=-3.692).’』

  이라는 것은 학교적응…×전학경험×교사아동관계
이므로 교사아동관계가 만큼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경험의 효과는, ‘ 1

만큼 더 높아진다 또는 전학을 경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3.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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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대한 교사아동관계의 효과가 만큼 더 높아진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3.047 .’

아닌지요?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경험의 효과는‘ ×교사아동관계이다 즉 교사아동관. ,

계가 만큼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에 대한 전학경험의 효과는1 만큼 더 높아진다.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아동관계의 효과는‘ ×전학경험이다 즉 전학경험. ,

을 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에 대한 교사아동관계의 효과는

만큼 더 높아진다.

학업수행능력과 학업수행이라는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2 . ‘Skeweness◦ ➜
로 수정해 주십시오Skewness’ .

◦ 좋은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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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와 아동 행복감의 관계- :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재은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 ,

에서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년 차년도초 자료(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2017 10 ( 3)

를 활용하였으며 과 을 적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직SPSS 21.0 Process Macro 4.1 , ,

렬다중매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직접효과 분석결과 교사 아동 갈등 관계는 또. -

래애착과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행, ,

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 분석결과 교사 아동 갈등 관계가. -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를 또래애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아동. -

갈등 관계는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행복감 관련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아.

동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행복감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직렬다중매개효과: - , , , ,

요 약

서론.Ⅰ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며 행복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조에서. 10

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 ’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년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21

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염유식 성기호 초록우산 어린OECD 22 ( , , 2021),

이재단의 연구에서도 년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개년 대비 가장 낮은 결2023 3

과치를 보였다정익중 외 또한 김도희와 안다혜 의 종단연구에서는 학( , 2023). , (2023)

년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리나.

라 학령기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아동이 인식하는,

1)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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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이며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을 의미한다.

행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지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 으로 재개념화하, (Subjective Well-Being)

고 과학적 방법을 통해 활발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도희 나원기( , , Cao, 2022;

김도희 안다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에 따르면 행복의 기, , 2023). Selligman(2002) ,

준은 인간 개개인의 견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으

로써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의미(Positive Emotion), (Engagement), (Relationshp),

성취 와 같은 측정 가능한 핵심요소를 통해 평가 가능(Meaning), (Accomplishment)

하고 양육과 교육을 통해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Selligman, 2012; 2018).

그러므로 우리나라 유아 대상 행복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행복 관련 이론과 인식 및

실태조사와 같은 기초조사 보다는 행복 관련 변인 및 측정과 평가 행복증진을 위한,

활동과 같은 실천적인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최효정 이는( , 2022).

유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실제,

유아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계획 수립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도남희 배윤( ,

진 김지예 그러나 유아가 성장하여 학령기에 진입하면서 아동의 행복도가 점, , 2014).

차 낮아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년 시기는 초등학교 적응. , 3

기인 저학년을 넘어 중학년으로 진입하는 시기로 학습의 양도 많아질 뿐 아니라 대인

관계가 부모나 교사 위주에서 친구관계 위주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적응과 우.

울을 야기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세영 은혁기( , , 2010).

따라서 학령기 아동 중 중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아동들의 행복은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학령기 아동은 유아기와 비교하여 더 많은 사회적 관계.

를 맺으며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학문적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구축한 긍정심리학에서도 행복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Keys,

아동의 행복감 관련 변인 간 관계는 보다 정교하고 면밀2002; Lomas et al., 2021)

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행복 관련 연구들은 행복과 관련.

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들로 구분하였다강영하 정이나, , ( , 2020; , 2015;

또한 아동의 행복은 개인 변인과 같은 내적 요인Galinha & Pais-Ribeiro, 2012). ,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외적 요인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작동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행복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

과 효과 검증을 위해 활용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행복과 관련된 관련 변인 간 관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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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통해 행복 관련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령기 아동들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와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실제 교사와 아동의 친밀한 관계는 학교 생활 전반의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친사회(Pianta, 2001)

적 행동 그릿 학업성취와 같은 발달과 학습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장희선, , · ( ,

정영선 박경현 이처럼 교사와 또래2023; , , 2022; O’Connor & McCartney; 2007).

는 아동의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관계의 질에 따라 아동의 행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복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탄력성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관련된 변인은 그 비중이

적게 연구되어 관련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강영하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 2020).

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기 아동의 대인관계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탐

색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신혜영 김지현 이소현 김윤희. ( , , 2016; , ;

들을 살펴보면 교사와 아동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직접적인2020)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수행능력을 통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

다 반면 교사와 아동의 갈등관계는 학업 수행능력이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만 행복감. ,

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교사와 아동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아동의. ,

행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다양한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변인 간 관계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령기 아동은 가정을 벗어나 학교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아동은 성장할.

수록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보다 나이나 수준이 비슷한 자신의 또래와 보다 견고한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은 점차. ,

감소하고 또래에 대한 정서적 관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래애착은 학교적응과.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재인 김춘경 한은수( , , , 2014; Demanet & Van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Houtte, 2012).

적고 행복감 또한 높게 느낄 수 있다신혜영 김지현 특정 대상과 맺게 되는( , , 2016).

친밀한 정서적 관계인 애착은 삶의 전반에 거쳐 작용하며 그 대상이 부모에서 교사 혹

은 또래로 바뀔지라도 개인의 성장과 성숙에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경.

험들로 하여금 아동은 보다 자신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과 안녕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에

서 이루어지는 교사 혹은 또래 간 관계의 경로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행복감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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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초등학교 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초등시기에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로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비인지적 측면의 개인 내적 요(Mack, 1983)

인이다이소현 김윤희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을만한( , , 2020).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자아

존중감 발달에 큰 기여를 한다 특히 생애 초기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지원이 매우. ,

중요한 요소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자아존중

감이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은 내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속한 환경.

과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견고화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라는 보다 큰 체계 속에서 교사나 또래와 같은 의미있는 타

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이 기대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신혜, .

영과 김지현은 은 교사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적일(2014)

때 행복감의 하위차원인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음을 밝힌바 있으며 이소현과 김윤희,

는 교사 아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아동의 행복감을 낮출 수(2020) -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학교라는 맥락 안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매개하며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행복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

다 특히 아동의 행복과 관련하여 학교라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 ,

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관련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변인,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에서 추구하.

는 아동의 행복 나아가 주관적 안녕을 위한 적절한 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 아동의 갈. -

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교사 아동의 갈등관계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1. - , , , ?•
연구문제 교사 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 행복감 사이 경로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2. -•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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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형1〔 〕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육아 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 아동 패널(Panel Study of Korean

년 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년에 출생한Children, PSKC) 2017 10 . 2008

신생아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년 차자료는 이들이 초등학교 학년이 된2017 10 3

시점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 자료에서 주요변인과 관련된 문항에 응답하지 않. 10

은 경우를 제외한 총 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남아 명 여아633 , 326 (51.5%),

명 이다307 (48.5%) .

연구도구2.

가 교사 아동 갈등관계. -

가 개발한 을 한국아동패널Pianta(2001) The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해당 척도는 친밀 문항 갈등 문항의. (7 ), (8 ) 2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점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친밀5 Likert-type . ,

관계 문항은 나는 이와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등이 있으며 갈등‘ ( ) .’ ,○○

관계 문항으로는 이와 나는 항상 의견이 부딪히는 것 같다 등이 있다 이처럼‘ ( ) ’ .○○

친밀관계와 갈등관계는 대인관계를 좋거나 나쁘다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친밀 영역을 역채점하여 교사 아동 관계의 갈등-

차원으로 구인하였다 그러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아동간 관계가 갈등적임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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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과 가 제작한 부모Armsden Greenberg(1987)

또래애착 척도 총 문항 중 일부를(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25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의사소통. ,

신뢰 소외의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에 문항씩 총 문항으로 이, 3 , 3 9

루어진 점 척도이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는 속마음을 털어놓고4 Likert-type . ‘ ( )○○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니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

또래애착의 부정적 차원을 측정하는 소외예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

느낌이 드니 에 해당하는 개 문항을 역채점하여 아동의 적응적 또래애착을 구인하였?) 3

다 본 연구에서 전체 또래애착의 신뢰도는 로 나타났다. .69 .

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에서 의 자MCS(2008) Rosenberg(1965)

아존 중감 척도 문항을 초등학생에 적합(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10

하게 문항으로 축소하고 응답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해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문항5 ,

내용 일부에 수정을 가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이는 자신에 대. ‘ ( )○○

해 만족하니 등이 있고 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으로?’ , 4 Likert-type . .76

나타났다.

라 아동의 행복감.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 개발한MCS(2008) Child paper self

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척completion questionnaire .

도는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등과 같은6 ‘ ( ) ?’○○

문항에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점 에서 매우 행복해요 점 로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 (1 )’ ‘ (4 )’

록 하는 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4 Likert-type .

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으로 나타났다. .73 .

자료분석3.

본 연구에서는 주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을 이용해 주요 변인의 내적SPSS 21.0

일치도 계수인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왜도 및 첨도Cronbach's , , , .α

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측정변인들의 정규분포가정 만족여부를 확인하였다 주 연구.

문제인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

존중감 각각의 매개효과 그리고 두 매개변인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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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을 적용하였다SPSS Process Macro 4.1 model 6 . PROCESS

는 번호를 설정하는 간편한 절차를 통해 변인 간 매개효과 조절효과Macro Model , ,

조절된 매개 등의 구조적 관계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

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 모형의 구조는 복잡하지 않으나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 ,

감의 경우 문항 수와 관련되어 측정 변인 개 정도로 잠재변인을 구인해야 하는 상황2

이다 이러한 경우 모형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보다 경로모형 분.

석이 제안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를 활용하였다 이때 간(Kline, 2016) Process Macro .

접효과는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신뢰구간을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때 신뢰. 95%

구간 내에 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0 .

연구결과.Ⅲ

주요변인의 상관관계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영향에 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통계자.

료와 상관은 표 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는 또래애착< 1> . - (r = -.119

p 행복감< .01), (r = -.147, p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또래애착은 자아<. 01) . ,

존중감(r = .519, p 행복감<. 01), (r = .560, p 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자<. 01) .

아존중감은 행복감(r =. 567, p 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 .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1 - 또래애착2 자아존중감3 행복감4

1 1 　 　 　

2 -.119** 1 　 　

3 -.067 .519** 1 　

4 -.147** .560** .567** 1

M 1.39 3.14 3.47 3.30

SD 0.47 0.53 0.43 0.46

왜도 2.11 -0.59 -1.10 -0.89

첨도 7.21 0.43 1.28 1.05

표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관계< 1> (N=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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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2. -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첫 번째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또래애착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 ,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9.086, p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또래애<.01). -

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으로 유의해(β=-.119, p 교사 아동의 관계가 갈등적일<.001), -

수록 또래애착이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자아존중감에 대한 교사 아동의. -

갈등적 관계 또래애착의 영향을 각각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

(F=116.097, p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사이 관련성은<.001). -

유의하지 않았고(β=-.005, p 아동의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05), (β

=.418, p 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 또래애<.001) . - ,

착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

으로 나타났다(F=154.751, p 교사 아동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아동의 행복감<.001). -

이 낮고(β=.-.080, p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행복감이 높고<.001), (β=.355, 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β=.378, p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표로<.001) .

제시하면 다음 표 와 같다< 2> .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신뢰구간

하한 상한

또래애착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137 .045 -.119 -3.014*** -.226 -.048

F=9.086, p<.01, R2=.014

자아존중감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005 .032 -.005 -.145 -.067 .058

또래애착 .418 .028 .518 15.112*** .364 .473

F=116.097, p<.001, R2=.269

행복감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078 .030 -.080 -2.621*** -.137 -.020

또래애착 .304 .030 .355 9.980*** .244 .363

자아존중감 .400 .038 .378 10.672*** .326 .474

F=154.751, p<.001, R2=.425

표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2> -

직렬다중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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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3> -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또래애착의 신뢰구간에, (B=.-.042,

이 포함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95%CI=-.080. -.010) 0 .

으로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확인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신뢰구간, (B 에 이 포=-.002, 95%CI=-.031. .026) 0

함되어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

과 자아존중감을 차례로 투입한 결과 신뢰구간 에 이(B=-.023, 95%CI=-.043. -.006) 0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는 아. -

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에 의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B SE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효과 -.145 .039 -.221 -.069

직접효과 -078 .030 -.137 -.019

간접
효과

전체 -.066 .032 -.134 -.009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또래애착 행복감- → → -.042 .018 -.080 -.010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자아존중감 행복감- → → -.002 .014 -.031 .026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 또래애착- → →
자아존중감 행복감→

-.023 .010 -.043 -.006

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3>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 , , ,

계를 살펴보고 교사 아동 간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 -

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는 또래애착 및 행복감과 부적관계가 있으며 또래애착, - ,

은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행. ,

복감과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사 아동의 갈등적 관계는 또래애착. , -

과 행복감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교사 아동의 갈등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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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또래애착이 낮고 행복감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미.

앞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들신혜영 김지영 이소현 김윤희 과 일치( , , 2016; , , 2020)

하는 결과이다 즉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교사와 또래는 학교에서 마주하게 되는 의미. ,

있는 타인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와 같은 전반적인 학교생

활뿐 아니라 나아가 삶의 만족과 같은 행복과도 관련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와 의 연구에서처럼 교사나 또래와 같은 개인간 요인보다Galinha Pais-Ribeiro(2012)

는 개인내 요인이 상대적으로 주관적 안녕의 예측요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

문에 변인간 관계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관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은 자아존중.

감과 행복감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애착이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행복감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

구들김도희 안다혜 성다겸 김춘경 신혜영 김지영 이재경 조( , , 2023; , , 2015; , , 2016; ,

혜정 과 맥을 같이 한다 학령기 아동에게 또래는 성인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으, 2012) .

며 또래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은 부모에게서 느끼는 애착과 같이 감정적 지지의

역할을 한다 아동은 점차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또래.

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러한 관계는 우정과 같이 특정 또래와 일대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기도 한다 우정과 같은 강력한 정서적 유대관계는 아동에게.

있어 친밀하고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갈등해결의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아동이 자신(Newcomb & Bagwell; 1995).

을 가치있게 느끼는 자아존중감 나아가 삶의 만족과 같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

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

은 연구들김유현 강옥려 심현숙 박경빈 윤미승 김경은 윤정진( , , 2019; , , 2021; , , ,

조혜영 권정윤 은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2022; , , 2022)

동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하

고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행복을 위해 관련 변인들과 연결되어 매개적 역할. ,

을 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유현과 강옥려 는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행복을. (2019)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들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

동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가족 학교 지역아동. , ,

센터와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적 요인들을 투입하였을 때에도 아동의 행복을 유

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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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사 아동의 갈등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

의 직렬다중매개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아동의 갈등관계가. -

높으면 유아의 또래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낮춰

아동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접경로와 관련하.

여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교사 아동 간 갈등적 관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동의 또래애착에 대한 교사 아동 간 갈등적 관계의 직접 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아동간 갈등이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 ,

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조직 및 집단 차원에서의 갈등은 둘 이상의 행동 주체 사.

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이해나 목표가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학교 현.

장에서의 갈등은 긴장을 유발하여 부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왔기 때문에

교사 아동간 갈등 보다는 친밀하고 애착 관계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교사의 갈등 현- .

상을 보다 역동적이고 복잡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 정혜영 은 비선형(2023)

적 갈등의 실체를 넘어 갈등의 복잡성과 역동성의 재해석과 갈등 관리의 중요성을 언

급하고 있다 교사와 아동의 갈등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

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에서의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원만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 간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교사 아. , -

동의 갈등관계는 아동의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행복감이 낮아지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게 지적 받고 혼나는 아동은 교.

사와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또래에게 배척 받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학

교생활 전반에 걸쳐 만족감이 낮을 수 있다 반면 교사 아동 갈등관계는 아동의 자아. -

존중감을 낮춰 행복감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게 나왔다 이는 교사와의 갈등이 아동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 느낌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가 자기 가치감에 절.

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음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하는 심리적.

학교환경이 자아존중감을 완전매개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윤미승,

김경은 윤정진 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심리적, (2022) .

학교환경이란 교사나 또래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과 지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갈등관계를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교사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교사와 아동의 갈등 관계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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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이미 수집 완료된 패널 데이터의 아동으로 아동의 행복,

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배제하

였다 행복은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보다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각 변인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모두 아동과 교사의 자기보. ,

고식 설문으로 측정되어 응답자의 반응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복과 관련된 측정과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 ,

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와 또래관계에 대한 질적 평가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검사나 질적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설문 방식에 기초하여 관계성. ,

을 도출하였기에 종단연구나 실험연구와 같은 연구 설계 방법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는 교사 아동 갈등관계는 아동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교사 아동- , -

갈등관계는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에 순차적 매개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이슈로도 발전되,

고 있는 만큼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의 개발

이 필요하다김도희 안다혜 염유식 성기호 정익중 외 아동의( , , 2023; , , 2021; , 2023).

행복감은 연구의 목적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

측정을 위한 검사도구 또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동의 행복은 아동이 처한 상황.

과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행복 측정도구가 개발

되어야 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는 년 아동균형생활시간 결과를 바탕으로. 2017

아동행복지수를 개발하고 년 년 년 개년의 아동행복지수를 조사하‘ ’ 2017 , 2020 , 2021 3

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정익중 외 아동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아동이 혼자 밥( , 2023). ,

을 먹는 여부를 관계의 빈곤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행복감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양적으로 수치화하여 주관적 안녕을 객관화 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

감 측정을 위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통해 의미있는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 구성원의 큰 두 축이라,

고 할 수 있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행복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특히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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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동의 갈등관계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교사와 아동의.

갈등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이 필요

하다정혜영 최근 들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으로 야기된( , 2021).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문제아동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 ,

및 아동학대와 맞물려 교사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사와 아동

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행복을 위해 교사와 아동.

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학교 정책가들은 이.

러한 연구를 기초로 교사 아동의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소현 김윤희 교사와 아동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긍정( , , 2020).

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학부모에게는 교사와 아동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행복한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교사와 아동 모두. ,

존중받는 문화 형성은 교사와 아동간 갈등을 원만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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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eacher-Child

Conflict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Happiness

Jaee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Blah Blah. The data of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wave in 2017 (3rd grade in elementary school)

from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was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d serial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PSS

21.0 and PROCESS macro 4.1. First,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had

a negative effect on peer attachment and happiness, while peer attach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peer attachment mediated the

effect of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on happiness. Third, the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was found to affect happiness through

serial multipl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finding ways to

improve children's happiness by analyzing the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happiness more systematically.

•Keyword: Teacher-Child Conflict Relationship, Happiness, Peer Attachment,

Self-esteem,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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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와 아동 행복감의 관계- :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효식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 )

본 연구는 교사 아동 갈등적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그- ,

관계에서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면서 궁금한 점. , ,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서론과 논의 및 결론 부분을 보면 교사 아동 갈등 관계와 친밀관계가, -

차별적인 기능을 하고 특히 교사 아동 갈등 관계가 아동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

는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 아동 갈등 관계와 친밀관계가 왜. -

다른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교사 아동 친밀관계보다 갈등 관계가 왜 아동의 행복감에 더, -

중요한지에 대한 논거 제시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지금까지 교사 아. -

동 간 갈등보다는 친밀 애착 관계에 주목해 왔다는 연구자의 주장을 더 설득적으로 제시,

하려면 교사 아동 친밀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교사 아동 갈등 관계가 행복감 등에 어떤- -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 중 하나는 교사 아동 갈등 관계인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 ,

척도에 기초할 때 교사 아동 갈등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

니다 교사 아동 관계는 친밀과 갈등의 요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요인. - 2 1

으로 처리한 논리적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 연구모형에서 교사 아. [ 1] -

동 친밀관계 교사 아동 갈등 관계로 구분하여 투입하는 것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 -

해 봅니다.

우리가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함께 느낄 수 있듯이 교사 아동 관계에서도 친밀1) , -

과 갈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 아동 관계의 친밀을 역채점하여 갈-

등이라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연구자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수용할 수 있다면?

반대로 갈등을 역채점하여 교사 아동 친밀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사- -

아동 갈등 관계라고 명명해야만 하는가 만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교사 아? -

동 갈등 관계로도 볼 수 있고 교사 아동 친밀 관계로도 볼 수 있다면 연구자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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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는 교사 아동 갈등 관계와 친밀 관계가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기본 가정을-

충족할 수 있는가?

2) 한국아동패널의도구프로파일을보면교사 아동관계- (Student Teacher Relationship

는 요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밀과 갈등의 조작적 정의가Scale, STRS) 2 .

다르며 요인분석 등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보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를 요인 구조로 처리하는 측정학적 근거가 있는가 또한 연구자께서 본 연구에서1 ?

참고문헌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혜영 김지현 의 연구에서는 갈등 문항만 사용, (2016)

해서 교사와의 갈등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소현 김윤희 의 연구에서는, , (2020) 2

요인 구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께서도 서론과 논의 및 결론에서 교사 아동 친밀 관계와 갈등 관계는 구분되3) -

는 개념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와 아동의 친밀한 관계는 아동의. ,

행복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업수행능력을 통해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교사와 아동의 갈등 관계는 학업 수행능력이나 자아존중,

감을 통해서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연구자께서는 학령기 아동 중 중학년에 해당하는 시기의 아동들의 행복은 보다.

복합적인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자께서 설정한 모,

형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 연구모형을 보면 통제 변. [ 1]

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아동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이 한국아동패널에 포함되어 있다면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여 분석한다면 더 설득

적인 주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께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

변인들을 개인 변인 가정 변인 학교 변인들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가정 변, , ,

인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 본 연구는 개 연도 자료만을 사용해서 변인 간 인과관계 설정 시 이론적 근거가, 1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혜영 김지현 의 연구는 군집분석을 사용하고. , , (2016)

있어서 교사 아동 관계와 또래 관계 간 인과관계 설정의 논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 .

구자께서는 또래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적고

행복감 또한 높게 느낄 수 있다신혜영 김지현 고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진( , , 2016) ,

술에 기초할 때 또래애착이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

께서 논문에 제시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는 교사 아동 관계와 또래 애착 간 인과관계를 설-

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

경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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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논의를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어, .

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교사 아동의 갈등 관계의 어떤 특성이 또래, -

애착을 낮추는지에 대한 논의 등을 보완해 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싶

습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재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

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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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정신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발달 관계분석1.

연구자 채수은강릉원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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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정신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발달 관계분석

채수은1)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아동들의 세부터 세까지의 집8 , 8 13

행기능곤란 발달과 장애진단 여부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년. 2015 (8

차 년 년 년 년 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6 , 2017 , 2018 , 2020 (13 ) .

차부터 차까지 집행기능곤란 척도에 한 번 이상 응답하지 않은 불성실 응답을 제외8 12

하여 최종 데이터에는 개 의 사례가 포함되었다 잠재성장모형1,116 (52%) . (Latent Growth

분석 결과 차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집행기능 점수Model) , 2 .

는 곡선을 그리며 중앙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 집단 아동들은 일반 아동보다.

집행기능 곤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집단 아동들의 집행기능곤란. ,

변화 정도는 일반 아동보다 더 심각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장애.

여부와 집행기능곤란도의 관련성이 국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집행기능곤란 장애 잠재성장모형 한국아동패널: , , ,

요 약

서론.Ⅰ

집행기능은 자기 지시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억제 제어, ,

작업 기억 전환 인지 유연성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갖추고 있다 이예진, / (Chae, 2021; ,

전은옥 청소년기부터 상승하다가 노년기로 갈수록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2019).

발달 속도를 연구한 결과는 상이하다(Kray, Eber, & Lindenberger, 2004), (Zelazo,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집행Craik, & Booth, 2004; Best, Miller, & Jones, 2009).

기능의 하위 구성 요소인 뇌신경 영역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전두엽 손상은 목표 소홀 또는 작업 요구 사항의 무시와 같은 집행기능 검사 결함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었다 집행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전두엽 피(Duncan et al., 1997).

질 부피가 큰 경향이 있으며 전두엽피질 부피의 증가 즉 집행(Yuan & Raz, 2014), ,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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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곤란의 성장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까지 계속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alat, Buckner, Snyder, Greve, Desikan, Busa, & Fischl,…

2004).

집행기능의 반대개념 즉 집행기능 곤란은 자폐 인지 장애 우울증과 같은, , ADHD, ,

병인학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Alikhademi, Gilbert,

년 이후& Munyaka, 2022; Romer, & Pizzagalli, 2021). 1990 SSCI, SCIE,

에 영어로 발표된 편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능 곤란SCOPUS 125 , (Executive

과 함께 가장 자주 상호 언급된 정신질환 키워드는 자폐 회 또는 자Dysfunction) (10 )

폐스펙트럼 장애 회이며 그다음으로 회 인지 장애 회 우울증 회인 것(2 ) , ADHD(9 ), (4 ), (2 )

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추출된 개 키워드의 동시 발생성 네트워크. 354

는 그림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Co-occurrence Network) [ 1] .

그림 집행기능곤란 과 발달 관련 키워드1 (Executive Dysfunction) (Development)〔 〕
동시발생성네트워크 등재 저널 출판물(Co-occurrence Network) - SSCI, SCIE, SCOPUS

한국아동패널에서 포함된 변인으로는 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관련성이 높아ADHD

보이는 심리 장애가 네트워크상에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DHD

선행 연구에서는 가 집행기능 곤란의 주요 증상으로 파악되거나 반대로 집행ADHD

기능 곤란이 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ADHD (Shimoni, Engel-Yeger, &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Tirosh, 2012; Daley & Birchwood, 2010). (DSM:

에 따르면 판단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A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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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 등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증상이 포함되어 있, ,

으며 이는 발달적인 신경 생물학적 이상 상태로서 주의력 문제와 자기조절 문제를 집,

행기능 곤란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 최근 생물학적 표지자 연구에 따르면. (Kaga

를 앓는 아동은 우측 전두피질에서 혈중 산소 수준이 유et al., 2020), ADHD (HbO2)

의하게 감소하며 수행 평가에서는 의 반응 속도가 느리고 의, NoGo-P3 , NoGo/Go-P3

진폭도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혈중 산소 포화도와 진폭 간. , NoGo/Go-P3

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2.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였

다 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목. Hendry et al. (2018) ,

대상물을 주시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집행기능 점수도 향상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

한 는 자폐스펙트럼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선 추적, L nnqvist (2017) ,ö
지속 시간과 집행기능 점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폐스.

펙트럼 장애와 집행기능 특히 주의력 집중 문제 간의 관련성을 제시하며 자폐스펙트, ,

럼 장애의 집행기능 곤란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Kenworthy et al. (2010)

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

결과는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영아기부터 발현되는 발달적 장애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능 훈련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발달에 후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Asaro-Saddler, 2014).

집행기능곤란 변화추이 분석3.

집행기능 또는 집행기능곤란은 학자들에 의해 대부분 이중 구조 또는 다중구조로 구

성되어 있음을 입증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예( : Anderson, Anderson, Northam,

Jacobs, & Catroppa, 2001; Baggetta & Alexander, 2016; Brocki & Bohlin,

집행기2004; Hughes et al. 2010; Lee, Bull, & Ho, 2013; Lehto et al. 2003).

능 구조의 복잡성은 단순히 집행기능 점수의 합산으로는 발달이나 변화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기능의 하위구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집행기능은 학자마다 조금 다른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의집중, ,

단기기억 억제통제혹은 자기조절 등의 영역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집, ( ) (Chae, 2022).

행기능 하위구인 별 변화 추이 연구 에서는 나이에 따른 발달(Lee, Bull, & H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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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와 양상이 집행기능 하위구인 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세에서 세의. 6 15

아동 및 청소년 을 대상으로 횡단 설계 를 사용하여(N=688) (cross-sectional design)

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 암기 과제 정확도 억제비용 이나 과제전환, , (inhibition cost)

수행 비용 에서 공통으로 고연령 학생들의 수행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switch cost)

타났다 그림 참조 억제비용이란 모순적 상황에 대한 반응이 자동화된 반응에 비([ 2] ).

해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억제적 제어와 관련된 인지적 수행능력 속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림 에서 저학년 학생들의 억제비용이 고학년보다 대체로 높았. [ 2] K2

다 이는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모순적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이 자동화된 상황에 비해.

많이 걸리고 반응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전환 수행비용 역시 과제전환이 필.

요한 과제에 대한 반응이 전환이 필요 없는 과제에 대한 반응에 비해 얼마나 오래 걸

리는지를 나타낸다 과제전환수행 비용이 많이 들수록 수행지연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데 이 역시 저학년 학생들일수록 지연이 높았다.

그림 2 Age-related differences in mean performance on the inhibition, switch, and〔 〕
updating/working memory tasks. K2 = Kindergarten 2 cohort; P2 = Primary 2

cohort; P4 = Primary 4 cohort; P6 = Primary 6 cohort. Inhibition cost =
Incongruent RT Congruent RT, Switch cost = Switch RT Nonswitch RT.− −

출처: Lee, Bull, & H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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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행동과학 뇌신경학 생물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자폐스펙트럼 장, , , ADHD,

애와 같은 정신장애와 집행기능 곤란의 관련성을 보고한 영문 논문들이 있었다 그러.

나 대부분의 연구는 장애 유무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 거의

없으며 특히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집행기능 곤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논문은 드,

물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4.

영어권 저널에서는 집행기능 곤란 발달과 정신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국내 연구는 그 수가 적고 연구결과도 다른 편이었다 분석한 발표된 논, .

문들을 살펴보면 집행기능 곤란 발달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총 건의 논문만" " 7

이 존재하였다 흥미롭게도 집행기능 곤란 발달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는 호. , "7

처분이나 보호처분과 같은 소년법 관련 용어들이었다 박찬걸 정신질환 관련" " " ( , 2014).

용어는 정서 행동문제라는 한 가지 논문에 한정되었다 하문선" · " ( , 2021).

집행기능곤란이라는 검색어로 에서 총 건의 논문“ " KCI(Korean Citation Index) 96

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등장 빈도와 관련성 면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정신장.

애 키워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과 지적장애이다 그림 참조" " " " ([ 3] ).

그림 집행기능곤란 관련 키워드3 (Executive Dysfunction)〔 〕
동시발생성네트워크 등재 저널 출판물(Co-occurrence Network) -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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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아동들의 세부터 세까지8 , 8 14

의 집행기능곤란 발달과 장애진단 여부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년 차 년 년 년 년 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이를2015 (8 ), 2016 , 2017 , 2018 , 2020 (13 )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청소년 세기 집행기능곤란 점수의 발달 형태와 속도는 어떠한가1: (8-14 ) ?•
연구문제 청소년기 집행기능곤란 점수는 장애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2: ?•

연구방법.Ⅱ

연구자료1.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년부터 진행 중인 한국아동패널2008 (Panel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년 월부터 월Study on Korean Children) . 2008 4 7

사이에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여 년까지 매년 조사를, 2027

시행하는 계획이다 조사 내용에는 아동의 특성 부모의 특성 가족의 특성 학교의 특. , , ,

성 육아지원서비스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 육아지원정책의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 , ,

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특성 중 집행기능 곤란과 장애진단 여부를 활용하였다. .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 가 개발한 간편형 자기보고식 아동 청소년 집행기능(2014) "

곤란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계획 조직화 곤란 행동 통제 곤란 정서 통" . - , ,

제 곤란 부주의 등의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계되, 40 , 3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의 자료이며 차년도부. 8 14 , 8

터 차연도까지는 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차년도 이후 년 년는 아동 자11 , 12 (2020 , 2021 )

가 응답을 기록하였다 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용된 데이터의 명칭. 2019 .

과 하위 구인계획 조직화곤란도 행동통제곤란도 정서통제곤란도 주의집중 곤란도별( - , , , )

내적 신뢰도는 차 데이터 기준 으로 양호했다13 0.829-0.880 .



세션 성장발달 장애 보건5: - ,Ⅱ    • 211

표 한국 아동 패널에 포함된 집행기능 곤란 및 장애 여부 변수 및 문항1〈 〉

곤란도
변인

차8 (2015) 차9 (2016) 차10 (2017) 차11 (2018) 차13 (2020)

문항/ 내적 일관성/

집행기능
곤란

EMt15exf001 -
EMt15exf040

ECh16exf001-
ECh16exf040

ECh17exf001-
ECh17exf040

ECh18exf001-
ECh18exf040

JCh20sel001-J
Ch20sel040

하
위
구
인

계획-
조직화
곤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1. . ~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11. .

0.866

행동통제
곤란

또래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12.
있는 것 같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22.
않는다.

0.829

정서통제
곤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23. . ~
기분 변화가 심하다30. .

0.880

주의집중
곤란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31. . ~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40. .

0.871

장애여부 DCh20hlt032

분석에는 집행기능곤란 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활용하였다 원본 데이터에는 총40 .

개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차부터 차까지 집행기능곤란 척도에2,150 , 8 12

한 번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 데이터 개 를 분석에 활용1,116 (52%)

하였다 집행기능곤란에 대해 모두 응답한 데이터와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데이터 간.

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불성실한 응답자는 성별 아버지의 최종학력.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세 가지 변인에서 모두 유효한 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매우 낮

았다유효값이 또는 즉 불성실한 응답자는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무응( 4 0). ,

답으로 일관성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불성실한 응답자의 데이터는 삭제되었다. .

성별 부 최종학력 아동 주관적사회경제적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무응답

유효값 1393 4 1348 4 1359 0

결측값 290 465 335 465 324 469

평균 1.493 1.500 5.390 5.750 6.611 NaN

표준편차 0.500 0.577 1.004 1.258 1.528 NaN

표 집행기능곤란 불성실 응답자와 성실 응답자 기술통계 비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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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장애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성실한 응답자는 총 건으로 이 변수를 결2020 20 ,

정 요인으로 포함하여 잠재성장곡선모형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장애진단 종.

류는 총 가지 의사소통 자폐 특정학습 운동10 (1. , 2. , 3. ADHD, 4. , 5. , 6. ODD, 7.

배설 급식섭식 불안 기타가 포함되었다, 8. , 9. , 10. ) .

분석방법2.

장애 그룹 사례 수는 전체 분석 대상 사례 의 로서 미미했다 이에(N=1116) 1.79% .

본 연구에서는 개 전체 사례 집행기능곤란도의 발달 추이를 분석하고 개의1116 1096

비장애 그룹과 개의 장애응답 그룹 간 집행기능곤란도 평균을 비교하였다20 . G

파워 분석 결과 반복측정분산분석의 파워 유지를 위해 최소 요구power , 0.80 (1-beta)

사례수는 그룹별 이었다 충분한 파워를 담보하기는 어려우나 연구가 시사하는 점이22 .

있을 것으로 보여 장애그룹 명을 분석하였다 장애응답 그룹의 유형별 구성은 표20 . <

에 제시된 바와 같다3> .

장애유형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 의사소통 1 1 2 1 1 6

2 자폐 1 1

3 ADHD 1(1) 1(1) 1 3(2)

4 특정학습 0

5 운동 1 1(1) 1(1) 1 1 5(2)

6 ODD (1) (1)

7 배설 1 1

8 급식섭식 0

9 불안 (1) (1) (2)

10 기타 2 1 3

괄호 안은 다중 장애 진단 사례수Note.

표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구성3〈 〉

전체 집단비장애와 장애응답 그룹 모두 포함의 집행기능곤란도 발달 추이를 파악하( )

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선형모형(Latent Growth Model) . (Linear Model),

차 함수 모형 차 함수 모형 총 개 모형을 테2 (Quadratic Model), 3 (Cubic Model) 3

스트하였다 그림 참조 각 모형의 데이터 모형적합도 지수의 적정성 기준과([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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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규칙 에 따(RMSEA<.08; CFI>.90; TLI>.90; SRMR<.08) (parsimonious rule)

라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였다.

그림 집행기능곤란 잠재성장모형 세 차 함수 모형4 (8,9,10,11,13 ) 1,2,3〔 〕

비장애 그룹 과 장애응답 그룹 간의 집행기능곤란도 평균을 비교하(N=1096) (N=20)

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 을 하였다 이때 집단 내 변(repeated measures ANOVA) .

수는 회에 걸쳐 반복측정한 집행기능곤란도 점수였으며 집단 간 변수는 장애여부였5

다 잠재성장모형분석과 반복측정분산분석에 모두 을. JASP0.17.1(JASP Team, 2023)

사용하였다.

연구결과.Ⅲ

집행기능곤란도 발달 추이1.

전체 집단비장애와 장애응답 그룹 포함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 (Latent Growth

의 선형모형 차 모형 차 모형Model) (Linear Model), 2 (Quadratic Model), 3 (Cubic

등 총 개 모형을 테스트한 결과 표 와 같은 모형적합도를 얻었다 개Model) 3 , < 4> . 3

모형 가운데 간소화 규칙 판단에 유리한 를 이용하여 적정(parsimonious rule) CFI

성기준 에 도달한 차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참조 이 모(CFI>. 90) 2 (< 4> ).

형에서는 성장궤적이 곡선을 그린다고 본다 그림 참조 그림에 보이듯이 조사대상([ 5] ).

자들의 집행기능곤란도 점수는 곡선을 그리며 중앙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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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 CFI TLI SRMR Chi-square df

차1 0.180 0.883 0.883 0.198 369.958 10

차2 * 0.136 0.960 0.933 0.079 130.164 6

차3 0.151 0.992 0.918 0.018 26.417 1

표 잠재성장모형별 모형적합도4〈 〉

그림 측정 당시 연령에 따른 집행기능 곤란 총점5〔 〕

개의 소수 심리 장애사례로는 비정책행렬 문제가 있어 장애여부20 (singular matrix)

에 따른 성장모형분석은 어려웠다 이에 더욱 간편한 모형인 반복측정분석을 통해 장.

애 대 비장애 그룹 간 성장을 비교 분석하였다.

장애여부에 따른 집행기능곤란도 차이 반복측정분석2. -

장애 여부에 따른 집행기능곤란도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반복측정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장애 청소년 비장애 청소년 모두 집행기능곤란도가 점대로 수렴하는 형. , 60

태를 보였다 장애가 없는 청소년 그룹은 평균 점으로 집행기능곤란도 점수가. 55.5 11

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 그룹의 학생들이 년 세가 된 시점에서, 2020 13

약간의 상승 경향을 보였다 그림 참조 반면에 장애가 있는 청소년 그룹에서는([ 6] ). 11

세까지 평균 점 정도까지 집행기능곤란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년 세가 된71 , 2020 13

시점에서 점 정도로 감소하였다 흥미롭게도 장애 청소년의 집행기능곤란도는 세65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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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분산이 커졌다 년 세 데이터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자가 보고한 해라는 점. 2020 (13 )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 청소년은 스스로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이전 연도에.

부모가 보고한 정도보다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편차는 컸다 즉 장애 청소년은 스스로.

집행기능곤란도를 심하게 인식하지 않으나실제로 장애 집단과 비장애 집단간 점수 차(

이가 크게 줄어 들었다 개인별로 인식의 차가 커졌던 것박스 플롯의 길이가 길어졌) (

다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그림 장애유무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평균점수 변화 추이6〔 〕

장애유무와 측정시기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집단 내 효과 분석을(< 5>).

위한 구면성 검정결과 이 데이터는 구면성 가정을 위반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

수정을 사용하여 분석에서 자유도를 조정한 결과 전체적으로Greenhouse-Geisser ,

반복측정요인시간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 (F=2.597, p=0.059).

반복측정요인과 장애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4.667, p=0.005).

즉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행기능곤란도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장애유무에 따라 집행기능곤란도 변화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

차이는 장애유무 집단간 효과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보여 시간(F=37.455, p<0.001)

변화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장애 여부에 따라 집행기능곤란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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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 효과

사례 구면성 검정 제곱합 df 평균제곱 F p

반복측정요인 None 819.052 ᵃ 4.000 ᵃ 204.763 ᵃ 2.597 ᵃ 0.035 ᵃ
Greenhouse-

Geisser
819.052 2.615 313.254 2.597 0.059

반복측정요인
장애유무✻ None 1471.686 ᵃ 4.000 ᵃ 367.922 ᵃ 4.667 ᵃ < .001 ᵃ

Greenhouse-
Geisser

1471.686 2.615 562.861 4.667 0.005

잔차 None 351308.316 4456.000 78.839

Greenhouse-
Geisser

351308.316 2912.726 120.612

제곱합Note. Type III

의 구면성 검정결과 구면성 가정이 위반되었음Mauchly , (p < .05).ᵃ

표 장애유무와 측정 시기별 집행기능 점수와 상호작용 효과5〈 〉

집단 간 효과

사례 제곱합 df 평균제곱곱 F p

장애유무 18261.468 1 18261.468 37.455 < .001

잔차 543131.915 1114 487.551

제곱합Note. Type III

그림 장애유무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하위구인 평균점수 변화 추이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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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은 장애진단 여부에 따른 집행기능곤란 하위구인 별 평균점수 변화추이를[ 7]

보여준다 계획 조직화 곤란도 행동 통제 곤란도 주의집중 곤란도 모두 장애아동들의. - , ,

평균점수가 세에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정서통제곤란도의 평균점수는 장애13 .

아동이 세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비장애 아동들의 집행기능 하위구인13 .

평균점수는 전반적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세에 약간의 상승 폭을 보였다13 .

결론 및 제언.Ⅳ

장애여부에 따라 집행기능곤란도의 발달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데 목

적이 있었다 한국아동패널 차 년 측정에서 차 년 측정 데이터 중 무응. 8 (2015 ) 13 (2020 )

답 데이터를 삭제한 개 사례비장애 그룹 장애응답 그룹 를 분1116 ( , N=1096; , N=20)

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기능곤란도는 약간의 상승했다가 다시 감,

소하는 곡선 형태를 발달 추이를 보였다 전반적인 성장 패턴은 중앙값으로 수렴하는.

차 함수 곡선 형태를 나타냈다 즉 집행기능곤란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2 . ,

경향을 보이며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띠다가 세 경에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13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까지 집행기능이 좋아지다가 성인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고.

한 과거 연구(Salat, Buckner, Snyder, Greve, Desikan, Busa, & Fischl, 2004)…

를 완전히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집행기능 발달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대로 집행기능은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므로 좀 더 세분화된 분석과 보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 조직화. - ,

행동통제 정서통제 주의집중이라는 네 개의 하위 구성 요인별 발달 패턴을 분석했으, ,

나 요인별 변화 추이 패턴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 Lee, Bull, &

의 연구에서 하위 구성 요인 모두에서 저학년의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Ho(2013)

졌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하위 구성 요인의 설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

에 과거 연구를 보완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의 연구에서. , Lee, Bull, & Ho(2013)

는 단기기억을 하위 구성 요인에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는 억제통제와 주의집중을 포.

함했다 또한 의 연구는 참여자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발달 추. , Lee, Bull, & Ho(2013)

이를 보고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자가 보고를 토대로 하였다.

정리하면 선행 연구와 달리 세까지 집행기능곤란에 거의 차이가 없이 유지되었다, 11

가 세에 심각해지는 경향을 포착하였다 최대 수행도를 보이는 시점에 대해서도 선13 .

행연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세까지 집행기능곤란도가. , 13

낮아지는 현상반대로 말하면 집행기능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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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집중도나 억제통제와 같은 하위구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기기억의 발달.

과 함께 집중도 억제통제력 수행 등 집행기능이 청소년 중기로 갈수록 나아진다는 선,

행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년 세까지는. 2018 11

집행기능곤란 검사에 주 양육자가 응답하고 세 이후 청소년이 스스로 응답였다 일반13 .

적으로 청소년들은 스스로 평가절하하거나 반대로 평가절상할 수가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의 경우 아동이 자가 보고 년 세 이후하는 형태로 변경된 후 정상. , (2020 13 )

아들의 집행기능곤란도는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장애아의 집행기능 곤란도는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장애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집행기능곤란도가 어머니의 보고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등 의 연구에서 보인. Salat (2004)

횡단적 데이터 형태 의 연구에서 보인 전두엽 변화에 기반한 집, Duncan et al.(1997)

행기능 발달 해석 등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 집행기능 발달.

을 이들이 연구로 설명하기에는 데이터와 연구결과가 더 누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장애 집단 아동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집행기능곤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장애와 집행기능곤란 간의 상관 관계는 와. Hendry et al. (2018) Kaga et al.

등 여러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바이다 특히 와 자폐는 집행기능곤란과(2020) . ADHD

자주 관련이 있는 키워드였으며(Williams, Alikhademi, Gilbert, & Munyaka,

본 연구결과에서도 장애아의 평균 집행기능곤란2022; Romer, & Pizzagalli, 2021),

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 집단 아동들의 집행기능곤란 변화 정도는 일반 아동보다 더 심각했다 반, .

복측정 분산분석 결과에서 장애 여부와 집행기능의 시간에 따른 변화 간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 집단 아동들이 자가 보고한 집행기능곤란도. ,

년 세 측정는 그 전해까지 부모가 보고한 집행기능곤란도에 비해 명확히 낮(2020 13 )

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개인 발달이 세 이후 실제로 집행기능곤란도를 감소시. 13

키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주체가 주 양육자에서 아동이 자가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 아동의 자가 보고 형태 데이터를 좀 더.

축적한 후 분석하여 응답 주체에 따른 차별 응답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국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장애 여부와 집행기능곤란도의 관련성이 국내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집행기능곤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 ,

행되고 있다 특히 나 자폐와 같은 발달 문제가 집행기능이라는 사회적 적응 활. ADHD

동에 필수적인 수행능력과 어떻게 관련되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제,

는 향후 조사 관찰 분석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가야 할 문제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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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Mental

Disorders and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Dysfunction

Soo Eun Chae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dysfunction and the diagnosis of developmental disorders in

Korean children based on the Korean Child Panel data from age 8 to 13.

To accomplish this, data from 2015 (Cohort 8), 2016, 2017, 2018, and

2020 (Cohort 13)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trends. The final dataset

included 1,116 cases (52%) after excluding those who did not respond to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scale at least once from Cohort 8 to

Cohort 12. The latent growth model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econd-order model was appropriate. The executive function scores of the

participants showed a converging trend, forming a curve centered in the

middle. The group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hibited more severe

executive dysfunction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urthermore, the extent of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in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more severe compared to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disabilities and executive dysfunction, as found in previous international

research, is applicable to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 Keyword: Executive dysfunction; disabilities; latent growth model; Korean

Chi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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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청소년기 정신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발달 관계분석

유창민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

이 연구는 세부터 세까지의 집행기능곤란 발달과 장애진단 여부 간의 간계를 확인8 13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아동패널 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 년부터. 8 8 (2015 )

차 년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13 (2020 ) 1,116 .

이때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고 선형이 아닌 차 함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아동기의 집행기능 곤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기 집행기능 곤란의 변화궤적을 살펴보.

면서 종단적으로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아동기 집행기능 곤란.

과 장애 여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 ,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론 및 이론적 배경에 서술된 내용은 주로 와 자폐스펙트럼 장, ADHD

애가 집행기능곤란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있지만 왜 이 연구가,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논문들의 키워.

드 검색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가 집행기능곤란과 자주 관련되는지도 서술하고 있

으나 이러한 서술 내용은 단순히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주요 키워드와의 관련성만,

을 보여줄 뿐 이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보,

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동기 집행기능곤란과 장애여부의 관.

계를 확인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

습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집행기능의 다차원적인 하위 속성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

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서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는 하, (

위 속성에 대한 소개 내용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연구문제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

영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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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초록과 방법론 등 전반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데이터 차수나 연령에 대

한 통일이 필요합니다 서술 상황에 따라서 차부터 차까지의 데이터를 사용 다. 8 12 ,

른 곳에서는 차부터 차까지의 데이터를 사용 또 다른 곳에서는 차부터 차8 13 , 8 14

까지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집행기능곤란 척도의 내적신뢰도는 차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고 서술되어 있는13

데 다른 차수의 데이터도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목에는 정신장애라고 되어있으나 실제 참여 대상은 다른 장애도 포함된 거 같‘ ’

습니다.

3. 연구결과

결과에서 잠재성장모형의 차 차 차 함수 중 차 함수를 선택하셨는데 모형의1 , 2 , 3 2 ,

적합도를 살펴보면 차 함수가 더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도 점수 차이가3 . CFI

보다 클 경우 유의미한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즉 차0.01 (Chen, 2007 ). , 2

와 차 의 차이는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CFI=0.960) 3 (CFI=0.992) 0.032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따라서 모형 선택에 있어서 차 모형을 선택한 근거를 수정. 2 /

보완하거나 또는 차 함수를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3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 504.–
doi:10.1080/10705510701301834.

연구결과에서 차 함수에 기반한 변화궤적의 초기치 평균값과 변량값 기울기의 평2 ,

균값과 변량값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면 독자들이 정확한 궤적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4. 결론 및 제언 기타,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장애여부와 관련된 내용' '

이 거의 서술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일반 아동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장애 아동이 더 좋을 듯합니다 자칫 장애아동은‘ ’ ‘ ’ .

비일반적인 아동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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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에 살펴보지 않았던 장애와 집행기능 곤란 발달궤적의 관계를 확인한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면. /

추후 장애와 아동기 집행기능 곤란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 실천적 개입 시 필요한 근/

거 기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

및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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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분석 및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

김유미1) 문소정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 아: ,

동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확인 하고자한다 방법 육아정책연구소에서. :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를 사용하였(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다 전후 한국아동의 알레르기비염 발생 추이 분석은 년 차년도. COVID-19 2017 10 ,

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 차년도 자료를 이2018 11 , 2019 12 , 2020 13 , 2021 14

용하여 분석하였고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이 치아우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한 분석은 년 차년도만을 사용하였다 결과 이전에는 알레르기비염2017 10 . : COVID-19

발생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펜데믹 이후 증가하였다 또한 알레COVID-19 .

르기비염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치아우식의 위험이 배 더 높았1.179

다 결론 한국 아동이 알레르기비염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보호자에게 구(p<.001) :

호흡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치아우식 알레르기비염 구호흡: , , , , COVID-19

요 약

서론.Ⅰ

알레르기 비염 과 구강 질환 사이에 양방향 관계가 있는 것으(Allergic Rhinitis, AR)

로 보고되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과 알레르기 비염 사이에도 유1),2).

의미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구강 질환 중 하나인 치아우식증은 박3),4).

테리아에 의해 법랑질 상아질 등의 치질이 파괴되어 생긴 치아결손 현상이다 치아, 5).

우식증 발생률은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동에게 발생한 치아우식증은 성인과 노인에 이,

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건강 문제로 다

루어지고 있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년간 아동의 구강건강 수6). 7), 10

준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우식충치 유병자율은 감소추세지만 우식 경험자율과 우( )

식경험지수는 큰 변화가 없다 년 조사결과 만 세 아동의 유치우식 경험자. 2021-2022 5

1)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박사과정
2)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치위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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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로 년 대비 소폭 감소 유치우식 유병자율은 로 년66.4% 2018 2.1% , 30.2% 2018

대비 감소하였고 우식경험유치지수는 개로 차이가 없었다 유아기의 구강건3.7% , 3.41 .

강 관리는 좋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에 발생하는8).

치아우식증으로 인하여 유치가 손상되거나 상실될 경우 언어 습득기인 아동들이 정확

한 발음을 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또한 영구치아 맹출 시기까지 안모에 대한 자신감.

을 잃게 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유치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유아기는 구강보건을 교육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유아 교육기관에9). 10),

서 시행하는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의 우식 발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유아기에 구강보건교육을 받아 최적의 구강 청결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항원에 노출된 후 에 의해 매개되는 제 형 과12). IgE 1

민반응에 의한 비강 내 염증반응으로 정의되며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 ,

타난다 알레르기비염은 세계 인구의 의 이환률을 나타낸다 또한 최근 수. 10~15% 13).

십 년 동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 소아 천식 및 알레르기 연구 에 따르, (ISAAC)

면 년간의 추적 관찰 결과 조사 대상 센터의 에서 알레르기 비염 유병률이 증가7 , 83%

했다고 보고하였다14).

알레르기 비염은 비강 호흡을 복잡하게 만들어 환자가 주로 입으로 숨을 쉬게 만든

다 만성적인 구호흡은 입안의 온도 습도 및 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타액의 증발. , pH

을 야기한다 구호흡으로 구강건조증이 발생하는데 이는 치아우식증의 발생 위험도15). ,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음식을 씹고 삼키고 맛보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며. , , ,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알레르기비염은 감수성과 중증도를16). COVID-19

증가시키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 지표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17) 18).

비염에 대한 치과적 이해와 비염과 치아우식증의 관련성에 관하여 국외 연구는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 아동,

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아동기의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Ⅱ

연구 설계 및 대상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anel Study on Korean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층화다단계 표본 추출하Children, PSKC) 19).

여 구축한 출생 코호트 연구이며 표본을 위해 년도 기준 연간 분만 건수가, 2006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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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이상인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년 월에서 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2008 4 7

집단으로 구성 하였다 패널 구축 당시 대상이 된 전체 표본 가구의 아동과 아동. 2,150

의 주양육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아동의 알,

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 분석은 년 차년도 년 차년도 년2017 10 , 2018 11 , 2019 12

차년도 년 차년도 년 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한국 아동, 2020 13 , 2021 14 .

의 알레르기비염이 치아우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은 년 차년도2017 10

만을 사용하여 횡단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387,882 .

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제 호(IRB No: KICCEIRB-2018- 02 ).

연구도구 및 방법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염 및 치아우식증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아동 개월수 거주지역 규모 월. , , ,

실수령 가구 소득 어머니의 최종학력 알레르기비염 발생 여부 총 항목에 대해 분석, , 6

하였다 성별은 남아 여아 아동 개월수는 개월 거주지역 규모는 대도시. ‘ ’,‘ ’, 110-117 , ‘ ’,

중소도시 읍 면 월 실수령 가구 소득은 분위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 ’, ‘ / ’, 4 , ‘

업 이하 년제 대학 졸업 년제 대학교 졸업 알레르기비염 발생 여부는 예’, ‘2-3 ’, ‘4 , ’ ‘,’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알레르기비염의 유병 여부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조사에‘ .

서 만성 비염알레르기성 포함 진단 여부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비염 아동군( ) ‘ ’ (

예 으로 구분하였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를 대조군 아니오 으로 구분하였다‘ ’) , ‘ ’ (‘ ’) .

치아우식은 우식치아 갯수 기입란에 으로 표기할 경우 치아우식이 없다 기입란에0 ‘ ’, 1

이상으로 표기할 경우 치아우식이 있다라고 구분하였다‘ ‘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일반적인 특성,

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여부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알레르기비.

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은SPSS 23.0(IBM Co,, Armonk, NY, USA) , ( )α

였다 전후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꺾은선.05 . COVID-19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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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 개월수는 개월 아동, ‘ ’ 52.7%, ‘113 ’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 월 실수령 가구 소득은 분위26.8%, ‘ ’ 52.7%, ‘2 ’ 39.1%,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알레르기비염 발생 여부는 없‘4 ’ 46.8%, ‘

다 가 로 가장 많았다’ 79.5% <Table 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우식 유무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치아우식 유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성별 개월 수 거주지역 규모 월 실수령 가구 소득 어머니의 최종<Table 2>. , , , ,

학력 알레르기 비염 발생 여부 모두 치아우식증 발생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셩별, .

은 남아에서 없다가 명 개월수는 개월에서 없다가 명' ' 141,692 (69.3%), 113 ’ ‘ 73,732

거주지역규모는 중소도시에서 없다가 명 월 실수령 가구(71.0%), ’ ‘ 135,501 (66.3%),

소득은 분위에서 없다가 명 어머니의 최종학력에서 년제 대학교 졸2 ’ ‘ 108,131 (71.3), 4

업 이상에서 없다가 명 알레르기비염 발생 여부는 있다에서 없다’ ‘ 128,596 (70.9%), ‘ ’

가 명 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56,592 (71.1%) .

었다(p<.001).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의 연관성3.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3>.

알레르기비염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치아우식의 위험이

배 더 높았다 또한 성별 개월수 거주지역 규모 어머니의 학력 월 실1.189 (p<.001). , , , ,

수령 가구 소득을 교란변수로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아동이 그렇

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치아우식의 위험이 배 더 높았다1.179 (p<.001).

전후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분석4. COVID-19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년에 알레르기 비염2017

증상 아동수가 명 년도 명 년도 명 년도 명으로 감소244 , 2018 221 , 2019 214 , 2020 206

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펜데믹 이후 명으로 증가하였다COVID-19 243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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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87,882)

Characteristic Category N(%)

Sex
Male 204,576(52.7)

Female 183,306(47.3)

Birth Month

110 Month 21,121(5.4)

111 Month 68,000(17.5)

112 Month 101,828(26.3)

113 Month 103,877(26.8)

114 Month 58,936(15.2)

115 Month 20,943(5.4)

116 Month 8,996(2.3)

117 Month 4,178(1.1)

Region Size

Metropolitan 162,427(41.9)

Town/City 21,062(5.4)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04,393(52.7)

Household
income(Monthly)

Q1 98,256(25.3)

Q2 151,681(39.1)

Q3 57,032(14.7)

Q4 80,913(20.9)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98,829(25.5)

Graduated from college(2-3 years) 107,638(27.8)

Graduate from university(4 years) 181,415(46.8)

Allergic Rhinitis
No 308,300(79.5)

Yes 79,5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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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ntal cari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7,882)

Characteristic Category
Dental Caries

 (p)
Yes(%) No(%)

Sex
Male 62,884(30.7) 141,692(69.3) 233.073

(<.001)***Female 60,538(33.0) 122,768(67.0)

Birth Month

110 Month 7,134(33.8) 13,988(66.2)

1068.257
(<.001)***

111 Month 23,835(35.1) 44,166(64.9)

112 Month 33,449(32.8) 68,380(67.2)

113 Month 30,145(29.0) 73,732(71.0)

114 Month 17,980(30.5) 40,957(69.5)

115 Month 7,310(34.9) 13,633(65.1)

116 Month 2,489(27.7) 6,507(72.3)

117 Month 1,080(25.8) 3,098(74.2)

Region Size

Metropolitan 48,231(29.7) 114,196(70.3)
708.761

(<.001)***
Town/City 6,300(29.9) 14,762(70.1)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68,892(33.7) 135,501(66.3)

Household income
(Monthly)

Q1 34,258(34.9) 63,998(65.1)

1252.425
(<.001)***

Q2 43,550(28.7) 108,131(71.3)

Q3 18,212(31.9) 38,820(68.1)

Q4 27,403(33.9) 53,510(66.1)

Mater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33,420(33.8) 65,410(66.2)
1161.993
(<.001)***

Graduated from college(2-3 years) 37,184(34.5) 70,454(65.5)

Graduate from university(4 years) 52,818(29.1) 128,596(70.9)

Allergic Rhinitis
No 100,432(32.6) 207,867(67.4) 396.508

(<.001)***Yes 22,990(28.9) 56,592(71.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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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Allergic Rhinitis and dental caries>

(N=387,882)

Variables a Models Adjusting factors B OR 95% CI p-value

Allergic
Rhinitis

Model 1 None .173 1.189 1.169-1.210 p<.001***

Model 2
Sex+Birth

Month+Region+Household
income+Maternal ducation

.165 1.179 1,159-1.200 p<.001***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ependent variables: Dental caries
Reference group: Allergic Rhinitis*No
***p<.001

* COVID-19 Pandemic

Fig 1. Trend of Allergic Rhinitis Symptoms in Korean Children (2017-2021)〔 〕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 아동의 알레,

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

펜데믹 이전 년도에는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발생 환자 수는 줄COVID-19 (2020 )

어드는 추세였으나 펜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감염증, COVID-19 . COVID-19

과 알레르기성 호흡기 질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 시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이 주요 증상으로COVID-19 ( , , , )

나타나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감염 환자 중 가 알레르기비염21), COVID-19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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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호소하였다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낮은 연령대에서 호발하는데. 22),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다빈도질병 통계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위를 차지하23), 3

였다 이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알레르기비염 환자 수는 년 명 년. 2017 990,554 , 2018

명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 감소하986.355 , 2019 962,772 , 2020 769,131 , 2021 731,077

는 추세였으나 년 펜데믹 후 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2022 COVID-19 770,279 .

과와 마찬가지로 펜데믹 이 후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 아동 수가 증가하는COVID-19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가 아동의 알레르기 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요. COVID-19

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의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추후 객관적인 진단 자료.

를 토대로 알레르기 비염 발생률 증가에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COVID-19

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알레르기비염의 증상 중 코막힘은 구호흡을 유발하는데 구호흡. ,

은 치아우식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구호흡을 통한 구강의 건조24).

함으로 인하여 구강내 설태 증가로 구취의 증가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및 구강 캔디다, ,

증과 같은 진균성 기회감염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치아우식증은 아동기에25),26).

호발하며 아동기에 발생한 치아우식증은 평생의 구강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

레르기 비염과 치아우식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치아우식,

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별 사회(OR=1.171, p<.001). 2),27), ,

경제적 위치 거주지역 규모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환자가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환자보다 배 치아1.17

우식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의 연구의 결과는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어린이와 알레르Wongkamhaeng28)

기비염이 없는 어린이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충전 치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어린이가 알레.

르기비염이 없는 어린이보다 의 수치가 배 높게 나타나Mutans Steptococci(MS) 2.23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는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이다 치아우식증에 대한. MS 29).

알레르기비염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알레르기비염이 있는 집단에서

의 수치가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나 알레르기비염 환자가 치아우식에 이환될 위험성MS

이 알레르기비염이 없는 집단에 비하여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아동은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구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 많다.

이러한 아동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였을 때 구호흡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에 대

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구강건조증 예방법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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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치아우식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다양한 기.

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치아우식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한국아동의 알레르기비염 및 치아우식 유무에 대한,

자료는 보호자 설문을 통해 수집되어 회상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알레, ,

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한10

횡단 연구로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또한.

자료의 특성상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의 관계에 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COVID-19

를 파악하긴 어렵다 셋째 한국아동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 ,

구가 진행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아. ,

동을 대표하는 표본을 층화추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대규모 집단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

구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결과를 도출하였고 아동의 건강 및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모의,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을 통제한 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첫째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비, ,

염을 앓고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치아우식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레르기비염의 증상 중 코막힘은 구호흡을 유발하는데 이 구호흡이 치아우식증,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아동이 알레르기비염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보호자에게 구호흡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과 기전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교육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호자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스스로 치아 건강을 실천 할 수 있도.

록 칫솔질 시기 방법 횟수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둘째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종단적 연구를,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였다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유병률을 파악하기 위한 데.

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국외에서는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추후 한국아동의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알레르기 비염과 치아우식증과의 관계에서 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 COVID-19

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외에 다른 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다COVID-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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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 Analysis of Allergic Rhinitis Symptoms in Korean

Children and the Association between Rhinitis and Dental

Caries

Youmi Kim and Sojung Mu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analysis of

allergic rhinitis symptoms in Korean children, an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allergic rhinitis and dental caries in Korean children.

Methods: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nducted

by the Child Care Policy Research Institute were used. The analysis of the

trend of allergic rhinitis in Korean children before and after COVID-19

was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10th year of 2017, the 11th year of

2018, the 12th year of 2019, the 13th year of 2020, and the 14th year of

2021. Analys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llergic rhinitis on dental caries

in Korean children was performed using only the 10th year of 2017.

Results: Prior to COVID-19, the number of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showed a decreasing trend, but increas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children with allergic rhinitis had a 1.179 times higher risk of

dental caries than children without allergic rhinitis(p<.001). Conclusions:

When a Korean child visits a medical institution with allergic rhinitis,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uth breathing and dental

caries to the guardian and educate them on prevention.

• Keyword: Korean Child Panel, Dental Caries, Allergic Rhinitis(AR), Mouth

Breathing,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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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한국 아동의 알레르기비염 증상 환자 추이분석 및

알레르기비염과 치아우식과의 관련성

김자연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

이 연구는 아동패널자료를 아동의 발달 상태와 연계하여 건강수준과 건강행태에 초점

을 맞춘 주제로 아동패널자료의 보건학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지평을 넓혀준 연구라 생

각된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건강지표로 활용된 알레르기 비염의 특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정부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가

고자 한다.

알레르기 비염과 구강건강1.

알레르기 비염1)

알레르기비염은 어떤 물질원인 항원에 대하여 코의 속살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으( )

로 원인은 주로 실내에 존재하는 흡입성 알레르겐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의 비듬 바퀴( , ,

벌레 분비물과 실외에 존재하는 흡입성 알레르겐 꽃가루 날씨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 .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는 약물 요법 면역 요법 수술 요법 등이 알려져 있다, , .3)

정부의 아동 구강건강 증진 전략2)

영유아 구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일부터 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14 71

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건강정책으로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검진이 차례 실시된다4 .

구강검진은 생후 개월 개월 개월 개월에 이루어지며 구강18~29 , 30~41 , 42~53 , 54~65 ,

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4)

3)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질환백과 알레르기 비염. ‘ ’.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
인출일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516. ( : 2023. 08. 18)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실시안내 영유아건강검진. ‘ ’.
인출일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800m01.do. ( : 2023.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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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민구강건강지표와 구강보건의식 및 구강보건행태 등을 파악

하여 중장기 구강보건목표 설정과 구강건강 증진사업 개발 및 구강보건사업 우선순위 결

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 년마다 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되는 조사다3 .

연구의 특성과 이에 대한 논의2.

다음은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번 연구에 대한 의견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아동의 질환과 구강건강과의 연관성 연구는 매우 참신한 주제로 기존,

의 주제들과 차별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상태나 건강행태와 관련한 정보수집.

방법이 설문조사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 포함 형태로 의료이용 자료에 비해 객관성과( )

정확성은 부족하다 아동패널 자료는 년 이상 특정 아동을 추적하였기에 선후관계를. 15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결과변수인 치아우식.

충치개수는 년까지만 조사되어 다년도 자료를 활용한 인과성 파악에는 다소 제한( ) 2017

적이다.

둘째 이 연구의 주요 건강지표인 알레르기성 비염의 이후 증가추이는, COVID-19

시기에 경험했던 실내외 환경의 변화 의료이용 접근성의 변화 마스크 착용COVID-19 , ,

등의 개인행태 변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전파를 막기 위해 학교나 유치원. COVID-19

등에서 양치질을 지양하게금하게 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시대 아동을 대상으로( ) .

로 경험했던 환경적 변화가 아동의 건강수준 건강행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COVID-19 ,

지 논의가 필요하다 추후 전후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의 변화를 정량적으. COVID-19 ,

로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연구 대상 아동 중 알레르기 비염 추이를 비교함에 있어 연도별 아동 수만 시계, ,

열 비교를 하였다 아동패널 자료는 모집단에 근거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에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집단 기준의 발생률 추이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아동구

강건강실태조사 등과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질환으로 쉽게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따라서 비염.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잇솔질 및 치실사용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과 점검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학령기에 있는 아동들이 하루 중.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곳이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외부 환경요인에 따.

른 자극과 일상생활에서 비염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 등을 안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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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6.

미디어Ⅱ-사이버 비행인식 괴롭힘/
좌장 신나리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 및1.

공감능력의 영향력 검증

연구자 조민규경북대학교 아동학부: ( 강사)

김춘경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

토론자 배상률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 성과 공감과의 관계2. :

연구자 홍예지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 )

토론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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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스마트폰중독잠재프로파일에따른사이버비행문제

인식의 차이 및 공감능력의 영향력 검증1)

조민규2) 김춘경3)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여 사이버비행 문제 인

식 간 차이를 검증하고 공감능력의 예측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

차년도 자료에 조사된 중학생 명을 선정하였으며 과 프14 1,301 , Mplus 8.7 SPSS 25.0

로그램을 활용해 연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는 개. , 3

로 나타났다 고위험 집단 중위험 집단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 , .

둘째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잠재프로파일 수는 개로 나타났다3 .

셋째 공감능력은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공감이 고위험 집단에서 저위험 집단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공감능력 잠재프로파일 분석: , , ,

요 약

서론.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에서는 우리나라 만 세에서(2023a) 10

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험군19 ,

비율이 년 에서 년 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스2018 19.3% 2022 40.1% .

마트폰 사용시간 또한 하루 시간이 넘으며 중독이 심한 학생들은 평균 시간을 사5 , 13

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는( · , 2023).

명중 명이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불안 분노 정서적 어려움을 비롯한 금10 4 , ,

1) 본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1 (NRF-2021S1A5B5
A1607751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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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증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Matar Boumosleh & Jaalouk, 2017).

년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기억력과 사고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엽의 발달을

저해를 비롯한 대뇌피질의 양을 감소시켜 운동기능 언어능력 감각기능에서 문제를 유, ,

발시킬 수 있다동아사이언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프랑스를 비롯( , 2018. 12. 11.).

한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내 스마트폰 기기사용 금, ,

지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 ,

소년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컨트롤하여 중독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

기존 스마트폰 중독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관련 변인들 간 인과관계 검증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경호 최용호 김춘경 조민규 하지만 기존의 스마트( · , 2023; · , 2023). ,

폰 중독 관련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상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을 검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개인적 특성에 주목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고(No & Hong, 2018).

려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실시하여 이,

들이 중독집단에서 정상집단으로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 별 스마트. ,

폰 과의존 위험군 만 명 중 중학교 학년이 만 명으로 초등학교 학12 9,543 1 8 5,731 4

년 고등학교 학년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여성가족부 에, 1 ( , 2021)

주목하여 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1 .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과의 관련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비행에 가담하는 청소년은 년 에서 년. 2021 14.1% 2022

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중학생의 가해경험률이 로 초등학생20.6% , 24.8%

고등학생 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22.1%), (14.5%) ( ·

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이버비행은 사이버 공간적 특성을 이용해 법과 규범, 2023b).

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로 정의될 수 있다 사이버비행 문제(Parker, 2000).

는 사이버 공간이 가지는 익명성으로 인해 폭언을 비롯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음란,

물을 보내는 행위와 같은 탈규범적인 행동이 무분별하게 나타날 수 있다(Hunduja &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Patchin, 2008).

력성 위법적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Hunduja & Patchin, 2008;

는 사이버비행 문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사Wade & Beran, 2011) . ,

이버 세계를 현실세계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가 통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의 세계로 인식·

하는 경향 을 보인다 사이버비행에 가담한 청(Marcum, Higgins, & Ricketts, 2014) .

소년을 대상으로 가해 동기를 조사해본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 ·

원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보복하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3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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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으며 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하였다고38.4% , 17.5%

보고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이버비행이 추후7.3% .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를 통한 비행행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G l, Fırat, Sert elik, et al., 2019),ü ç
비행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폭력과 같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두 요인 간 관련성에 주목(Linares, Aranda, Garc a-Domingo, et al., 2021)í
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비행은 사이버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두 요인이 가지는 개인별 공통적 특(Qudah, Albursan, Bakhiet, et al., 2019)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또한 동일하게 분류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특성 변화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공감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사회화 과정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심리. ·

사회적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

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기본이 되는 것

이 바로 공감이다홍예영 김유숙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 및 정서 그들의 입장( · , 2015). ,

에서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행

동이다 초기 공감능력은 정서적 요인이나 인지적 요인(Fernandez & Zahavi, 2020).

으로 정의하였으나 년대 이후 표현적 요인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 1970

다조용주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 , 2010).

을 의미하며 정서적 공감은 타인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공유 및 타인의 상,

태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표현적 공감(Robinson & Rogers, 2015).

은 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요소로써 이타적이거나 조력적인 행,

동 의사소통적인 면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 (Vreeke & Van der Mark, 2003). ,

에서는 청소년기 공감능력 중 어떠한 측면이 그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를 예측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표현적 공감 각각을 예측요인으로 하여, ,

검증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충동적이고 인지적 유연성 정서적 측면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그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Ding, Sun, Sun, et al., 2014; Zych, Baldry, Farrington, et al.,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은 실행기능의 어려움을 유발시키기 때문2019). ,

에 대인관계 능력 증진을 위한 행동 수행을 방해하여 낮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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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독으로 인해 높은 충동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Ang & Goh, 2010). ,

동을 정당화하여 자신의 정서상태에 주목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공감을 보이는 것이

다(Donat, Willisch, & Wolgast, 2023; incek, Duvnjak, & Toma i -Humer, 2020).Š š ć
이에 반해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회복을 위한 공감능력 증진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들의 문제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는 측면엄서영 장수미 허성희( · · , 2019)

은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능력 증진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낮아질 수 있으며최성희 오. , ( ·

윤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완화 시키는데 효과, 2018),

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한가희 는 청소년기 공감능력 증진이 필요함을( , 2013)

제안하고 있다 즉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정서적 인지적 표현적 공감. , ,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를 향상시킬 경우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요인과 공감능력 요인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으로 세 가지.

공감능력을 투입하여 공감능력이 스마트폰 중독의 개인내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분류의 필.

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공감능력 간 상호 관련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예측요인으로 두고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 양.

상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가진 개인에 주목하여 그들의

내적특성 변화를 분류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이버 공간이라는. ,

점에 주목하여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요인 간 공통특성을 검증해보고

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잠재프로파일 분석. ,

의 경우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인과관계적 접근이 아닌 청소년의 개별적 특

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집단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적 방안을 탐,

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고위험 스마트폰 중독에 놓인. ,

청소년 집단이 저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으로 이행되는데 공감능력의 예측력을 검증

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공감능력 관련 논문에서는 공감능력 전체 값을 기준으로. ,

분석을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 중 어떠한 요인이 집단의 변화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와 각 프로파일의 특성은 어떠한가1. ?•
연구문제 스마트폰 중독 분류 수준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수준의 분류는 어떠한가2. ?•
연구문제 공감능력의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 집단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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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모델1〔 〕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 중인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는 년도 차 명을 시작으로Children) . 2008 1 2,150

현재 년도 차중학교 학년까지 자료수집이 완료되었다 년 차년도에2021 14 ( 1 ) . 2021 14

수집된 자료들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명의 유효응답을 활용하였1,301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 1> .

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1>〈

배경변인 구분 비율(%)

거주지역

서울권 156(12.0)

경인권 412(31.7)

대전 충청 강원권/ / 179(13.8)

대구 경북권/ 145(11.1)

부산 울산 경남권/ / 233(17.9)

광주 전라 제주권/ / 176(13.5)

아동 성별
남아 661(50.8)

여아 64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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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2.

가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측정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2011)

독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일상생활장애 문항 금단 문. (5 ), (4

항 내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식 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4 ) . Likert 4 (1

점 에서 매우 그렇다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합 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 (4 ) .

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한 결과 전

체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로 나타났다.856, .665, .715, .692 .

나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청소년기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개발한(2014)

사이버비행 문제성 인식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단요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6 )

다 응답방식은 식 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으로 이. Likert 5 (1 ) (5 )

루어져 있다 총합 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한 결과 으로 나타났다.973 .

다 공감능력.

청소년기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홍예영과 김유숙 이 개발 및 타당화한 척(2015)

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수정 보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표· .

현적 공감 문항 인지적 공감 문항 정서적 공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7 ), (4 ), (4 ) .

방식은 식 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항상 그렇다 점으로 이루어져Likert 6 (1 ) (6 )

있다 총합 값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요인별. .

배경변인 구분 비율(%)

아버지 연령만( )

대30 39(3.0)

대40 1,000(76.9)

대50 258(19.8)

대 이상60 3(.2)

어머니 연령만( )

대30 122(9.4)

대40 1,086(83.5)

대 이상50 93(7.1)

전체 1,301(100)



세션 미디어 사이버비행인식 괴롭힘6: - /Ⅱ    • 249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한 결과 전체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925, .910, .846,

정서적 공감 으로 나타났다.840 .

자료분석3.

자료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SPSS 18.0 Mplus 8.7 .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 ,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 간 관련성 검증을Cronbach’ . ,α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

및 특성차이 예측요인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의 단계 접근법, 3

을 활용하였다 기존에 사용된 단계 접근법의 경우 잠재프로파일(3-Step Approach) . 1

분류와 보조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식인데 보조변수가 잠재프로파일 추정에 영향을,

주어서 보조변수 추가 및 제외에 따라 분류가 변화되는 문제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단계 접근법의 경우 동시추정의 문제를(Asparouhov & Muth n, 2014). 3é
보완하여 잠재변수와 보조변수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 접근법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과 보조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3 .

위해 분석과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BCH MLR(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

방법의 경우 잠재프로파일 집단에 속한 개체들의 유사성과 결과변수 내 서로 다BCH

른 집단에 속한 개체 간의 상이성을 규명하는 분석방법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

를 통합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그룹을 발굴해낼 수 있다(Asparouhov &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을 통해 분류된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Muth n, 2014).é
따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또한 동일하게 분류 되는지 검증해 보았다 예측요인 영향.

력 검증을 위해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예측요인의 유의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MLR ,

승산비를 활용하였다 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클 경우 준거집단에서Odds Ratio( ) . 1 1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보다 작을 경우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이, 1

낮아짐을 의미한다이희연 노승철( · , 2013).

연구결과.Ⅲ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1.

측정한 변인들에 대한 상호상관행렬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한 값은 표 와 같다, < 2> .

왜도 첨도 보다 작을 경우 정상분포조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2, 7 (Hong, Malik,

본 연구의 결과는 모든 변인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 Le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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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토대로 한 변인 간 상호상광행렬을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요인은 사이버비행 문. ,

제 인식요인(r 공감능력 요인= -.255 -.363), (∼ r 과 유의한 부적= -.277 -.470)∼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요인은 공감능력 요인. (r 과= .370 .421)∼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측정
변인

스마트폰
중독총합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사이버비행
인식

공감능력
총합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스마트폰
중독총합

1

일상생활
장애

.882* 1

금단 .812* .553* 1

내성 .870* .680* .558* 1

사이버비행
인식

-.358* -.303* -.363* -.255* 1

공감능력
총합

-.470* -.391* -.451* -.368* .421* 1

표현적
공감

-.442* -.360* -.428* -.350* .370* .940* 1

인지적
공감

-.430* -.365* -.396* -.345* .380* .847* .695* 1

정서적
공감

-.373* -.315* -.368* -.277* .380* .861* .711* .625* 1

평균 26.930 10.581 7.276 9.072 25.494 61.728 28.669 16.858 16.200

표준편차 6.186 2.607 2.275 2.340 7.068 14.256 7.302 4.214 4.444

왜도 .384 .026 .736 .080 -1.849 -.892 -.762 -.677 -.704

첨도 .986 .003 .726 .059 2.078 1.277 .785 .567 .424

* p < .05

표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2>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의 분류2.

잠재프로파일의 수1)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 수를 1

개부터 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 와 모형비교검증6 (AIC, BIC, SABIC) (LMR-L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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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의 질 분류율 사후 소속 확률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는 표BLRT), (Entropy, , ) . <

과 같다3> .

먼저 정보지수를 확인한 결과 잠재프로파일 개수가 많아질수록 의, AIC, BIC, SABIC

값은 모두 감소하였다 정보지수가 낮을수록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하여 복잡한 모형이 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

로 감소폭이 둔화된 지점을 참고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 개수가(Nylund-Gibson, K., & Choi, A. Y. (2018). 2

개에서 개로 증가하였을 때 모든 정보지수가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으나 그 후 정보지3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끝으로 분류의 질을 확인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 개. ,

수가 개와 개인 경우 가 이상으로 나타났다 는 과 사이로3 4 Entropy .08 . Entropy 0 1

나타나고 값이 클수록 집단 분류가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일 경우 분류, 0.8  
가 잘 되었다고 판단한다 분류율을 고려하였을 때 잠재집단이 개에서(Clark, 2010). 4

개인 모형에서는 명 이하의 집단이 구성됨에 따라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6 25

따라 최소집단의 사례 수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Asparouhov &

따라서 정보지수 분류의 질 최소집단 사례 수 등을 전반적으로 고Muth n, 2014). , ,é
려할 때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모형이 가장, 3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AIC 18164.216 17538.955 16852.673 16525.430 16373.856 16318.208

BIC 18195.241 17590.664 16925.065 16618.506 16487.615 16452.651

SABIC 18176.182 17558.899 16880.594 16516.328 16417.732 16370.062

Entropy N/A .968 .851 .889 .790 .757

LMR-LRT N/A .000 .000 .000 .000 .000

BLRT N/A .000 .000 .000 .000 .000

Class
Proportio

n
(%)

1 1301(100) 1246(95.8) 348(26.8) 2(.2) 2(.2) 296(22.8)

2 55(4.2) 901(69.2) 894(68.7) 528(40.6) 103(7.9)

3 52(4.0) 355(27.3) 156(12.0) 680(52.2)

4 50(3.8) 50(3.8) 170(13.1)

5 565(43.4) 50(3.8)

6 2(.2)

주 와 는 값을 제시함. LRM-LRT BLRT p .

표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및 집단 분류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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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 변화2〔 〕

잠재계층분류의 질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은 사후계층소속확률의 평균값이다 이.

값이 에 가깝다면 계층의 분류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소속확률값이1 .

특정한 계층에서 의 값을 가지고 다른 계층에서 의 확률을 가질 경우는 거의 없1.0 , 0

기에 계층 오분류 는 불가피하다 이에 이상일 경우 비교(class misclassification) . 0.7

적 정확한 계층별 할당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의 사후계층(Nagin, 2005).

소속확률값이 로 나타남에 따라 분류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864 .974 .∼

라서 모든 지수와 사후소속확률을 고려하였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이 가, , 3

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Profile 1 Profile 2 Profile 3

에 속할 확률Profile 1 .864 .136 .000

에 속할 확률Profile 2 .040 .960 .000

에 속할 확률Profile 3 .000 .026 .974

표 평균 사후 확률표< 4>

잠재프로파일 별 특성2)

개로 분류된 잠재프로파일별로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3 <

그림 과 같다 의 경우 가장 적은 수의 표본 명 이 소속되어5>, [ 3] . Profile 3 (52 , 4.0%)

있으며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 , . Profile 2

명 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모든 하위901 (69.2%)

요인이 와 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 경우 명Profile 1 Profile 3 . Profile 1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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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원이 속해 있는 집단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모든 하위요인이 가장 낮은 집(26.8%)

단으로 나타났다.

M (SD) N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Profile 1 7.708(.148) 5.486(.113) 6.789(.141) 348(26.8)

Profile 2 11.427(.081) 7.655(.068) 9.696(.074) 901(69.2)

Profile 3 16.026(.222) 13.193(.212) 15.089(.566) 52(4.0)

표 잠재프로파일 별 스마트폰 중독의 평균 점수 및 구성비율< 5>

그림 스마트폰 중독 특성에 따른 각 잠재프로파일의 형태3〔 〕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3)

잠재프로파일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사이버비

행 문제 인식 또한 분류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방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그BCH ,

결과는 표 과 같다 개로 분류된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사이버비행< 6> . 3

문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은, Profile 1(M=26.9955),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잠재계층 간Profile 2(M=25.891), Profile 3(M=9.228) ,

쌍별 비교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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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Profile 1
저위험( )

Profile 2
중위험( )

Profile 3
고위험( )

잠재계층 간 쌍별 비교 결과

M(SD) M(SD) M(SD) 구분 χ2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26.995
(.397)

25.891
(.220)

9.228
(.429)

Overall test 1337.117

Profile 1 vs Profile 2 5.182

Profile 1 vs Profile 3 924.316

Profile 2 vs Profile 3 1191.693

  

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특성< 6>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잠재프로파일 예측요인의 영향력 분석3.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공감 능력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MLR , < 7> .

먼저 고위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저위험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공, ‘ ’ ‘ ’

감 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요인별 유의확률을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의 모든 요. ,

인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B=.486 1.086, p<.05) . ,∼

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고위험 집단에 비해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 ’

을 의미한다 모든 하위요인별 고위험 집단에 비해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을 승산. ‘ ’ ‘ ’

비 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공감능력 요인들 중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이(Odds Ratio) .

는 것은 인지적 공감 요인으로 인지적 공감이 점만큼 높아질수록 고위험 집단에서, 1 ‘ ’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2.963 .

다음으로 고위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중위험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 ‘ ’ ‘ ’

여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요인별 유의확률을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의 모든. ,

요인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B=.395 .961, p<.05) . ,∼

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고위험 집단에 비해 중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 ’

을 의미한다 모든 하위요인별 고위험 집단에 비해 중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을 승산. ‘ ’ ‘ ’

비 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공감능력 요인들 중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이(Odds Ratio) .

는 것은 인지적 공감 요인으로 인지적 공감이 점만큼 높아질수록 고위험 집단에서, 1 ‘ ’

중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2.615 .

끝으로 중위험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고 저위험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 ’ ‘ ’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요인별 유의확률을 검증한 결과 공감능력의 모든 요. ,

인 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B=.068 .125, p<.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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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중위험 집단에 비해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을‘ ’ ‘ ’

의미한다 모든 하위요인별 중위험 집단에 비해 저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을 승산비. ‘ ’ ‘ ’

를 통해 검증해 보았다 공감능력 요인들 중 가장 높은 승산비를 보이는(Odds Ratio) .

것은 표현적 공감 요인으로 인지적 공감이 점만큼 높아질수록 중위험 집단에서 저, 1 ‘ ’ ‘

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이 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133 .

준거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B S.E.
Odds
Ratio

S.E.

고위험 집단
(Profile 3)

저위험
집단

(Profile 1)

표현적 공감 .486 .050 1.626 .081

인지적 공감 1.086 .163 2.963 .484

정서적 공감 .894 .098 2.444 .239

중위험
집단

(Profile 2)

표현적 공감 .395 .044 1.484 .081

인지적 공감 .961 .155 2.615 .405

정서적 공감 .826 .093 2.285 .213

중위험
집단

(Profile 2)

저위험
집단

(Profile 1)

표현적 공감 .125 .029 1.133 .032

인지적 공감 .091 .019 1.095 .021

정서적 공감 .068 .023 1.070 .024

  

표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예측요인 검증< 7>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였으며 분,

류된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해보았다 또한 각 잠재. ,

프로파일에 따른 예측요인을 검증해보고자 하였으며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집단으, ,

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즉 고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 중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 , , ,

저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에 개발 당시 제시된.

중독 기준값한국정보화진흥원 을 살펴보면 일반 사용자군을 점 이하로 제시( , 2011) , 41

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 중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 점 저위험 스마트폰 중, 31.778 ,

독 집단 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 구분에 있어서 일반 사22.983 .

용자군이 두 가지 특성을 분류될 수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구. ,

성된 고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의 평균 값은 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정보화44.308 ,

진흥원 에서 제시한 잠재적 위험군 점 이상 점 이하에 해당한다 하지만(2011) (42 4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에서는 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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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군을 통합하여 과의존 위험군으로 명명함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고위험

스마트폰 중독 집단은 과의존 위험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스마트폰 중독. ,

관련 분류에 있어서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분류 보다는 일반 사용자군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에서도 동일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에 속하는 청소년은 사이버비행 저위험 문. ,

제 인식집단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짐에 사이버.

비행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김도선과 정임수 이창배 의 연구결과는 본, (2021)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청소년기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짐에 따라 사이버. ,

비행 문제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정삼영 의 연구결과 또한 본 연구와 맥(2022)

을 같이한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가진 청소년은 사이버비행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한 과 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Wang Jiang(2022)

년기 스마트폰 중독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이 가지는 공통특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발

견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 에서는 구조적인 긴장 외에 일상생활에서의(Agnew & White, 1992)

긴장감이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중독의 주요 요인 또한 가,

정 학교 친구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에서 온다고 보았을 때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사이, ,

버비행 문제 인식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이론. ,

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비행을(Gottfredson & Hirschi, 1990)

유발시킬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키는 사람은 낮은 수준의,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 에서 스마트폰 중(Shen, Wang, Sun, et al., 2021)

독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을 동일선상에서 점검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분류할 때 사이버비

행 문제 인식을 동일선상에 놓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기 공감능력의 어떠한 측면이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를 예측하는지 검증,

한 결과 모든요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청소년기 인지적 공감은 고위험 집단에서 저위험 집단 및 중위험 집단으로의 변화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한다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은 생각 판. ,

단 의사결정 등과 전두엽 기능의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능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측면(Lach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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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Sindermann, Sariyska, et al., 2018) . ,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능력이 증

진될 경우 청소년기 문제행동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엄서영 장수미 허성( · ·

희 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또래유능성을 높일, 2019) .

수 있다는 선행연구강은희 김진욱 및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의 변화( · , 2019)

를 위해 청소년기 인지적 공감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하고 있다.

청소년기 표현적 공감은 중위험 집단에서 저위험 집단으로의 변화를 가장 많이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실행기능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

실행기능의 결함은 타인과의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행동실행에 어려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오선화 하은혜( · , 2014; Osorio-Molina, Martos-Cabrera,

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행동실행을 통해 공감Membrive-Jim nez, 2021) . ,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Barli ska, Szuster, & Winiewski, 2013)ń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관련 예방적 접근을 위해 표현적 공감능력이. ,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중독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석. ,

한 결과 세 집단으로 분류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 분류와는 다르게 위험 사용자.

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통합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반군이 두 집단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일반군 집단에 대한 구체적 분류와 더불어 이에 따.

른 구체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 ,

구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요인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요인 간 공통특성에 주목할 필

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스마트폰 중독 수준에 따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수준.

또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으로써 두 가지 특성을 통합한 접근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잠재프로파일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

의의를 가진다 기존 스마트폰 중독 집단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경우 최소 표본이. 200

명이 되어야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J reskog & S rbom, 1989).ö ö
년 기준 정신장애 유병률이 란 점에서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만을 위한 실증2021 8.5%

적 자료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다보건복지부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용된( , 2021). ,

의 경우 통계분석 대상자의 와 명 이상의 기준만 충족하면 개인특성을 고Mplus 1% 25

려한 집단별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Asparouhov & Muth n, 2014)é
다 넷째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상집단으로. ,

분류되는데 있어서 공감능력이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향상될 경우 중위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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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군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중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변화하는데 표현적 공감능,

력이 효과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 행위중독 문. ,

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감능력 그들의 증진을 위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행위중독에 놓인 대상자들의 경우 그들의 인지적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 프로,

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독문제 예방을 위해 청소년기 표현적 공감능력 증진,

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논문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

로파일을 활용한 횡단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

서는 잠재프로파일을 활용한 종단적 접근을 실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

예측요인을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험요인을. ,

포함하여 예측요인으로 구성한다면 보다 예방적 차원의 연구로써 의미를 가질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행위중독 중 하나로 스마트폰 중독을 선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최근 청소년기 또 다른 행위중독으.

로 도박중독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쿠키뉴스 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 2023. 2. 17.)

도박중독의 공통특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 나간다면 보다 실증적 연구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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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Cyber Delinquency Problems

Awareness and the Influence of Empathy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 of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ts

Minkyu Cho and Choonk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groups according to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ce,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s of

cyber delinquency problems awareness, and to verify the predictive power

of empathy ability. To this end, 1,301 middle school students surveyed in

the 14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were selected, and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plus 8.7 and SPSS 25.0 program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according

to smartphone addiction in adolescence was 3. The high-risk group,

medium-risk group, and low-risk group were named.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ifference in cyber delinquency problems awareness according

to the latent profiles of smartphone addiction, the number of latent profiles

was 3. Third, empathy ability was found to predict changes in perception

of smartphone addiction and cyber delinquency problem awareness. In

particular, among the sub-factors of empathy, cognitive empathy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effect on the change from the high-risk group to the

low-risk group.

• Keyword: Smartphone Addiction, Cyber Delinquency Problem Awareness,

Empathy Ability, Latent Profi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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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청소년기 스마트폰 중독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의 차이 및 공감능력의 영향력 검증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디지털 미디어와 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코로나 팬데믹ICT 19

이란 시대적 상황이 더해져 청소년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현상과 함께 청소년의 미디

어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중학교. , 1

학년생의 스마트폰 이용과 사이버비행을 주제로 한 조민규 김춘경 교수님의 본 논문은,

학문적 성과뿐만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됩니다.

우선 본 논문에 기술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토론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

째 서론에 사이버비행을 범죄로 정의하셨는데 이는 협소한 정의로 청소년의 경우 지위비,

행 디지털자해 등 범법행위가 아닌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랑스를 비롯한, . ,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교내 스마트폰 기기사용 금지를 실, ,

행한다고 하셨는데 중국과 달리 미국과 네덜란드는 지역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거나 권고

조치 수준 또는 시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교권침해가 이슈화되.

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자칫 청소년의 인권침해 소

지도 있음에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본 논문에서 공감능력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비행 문제인식 이란 연구모델을 설< >→ →

정하셨습니다 노출된 비행기회가 비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행기회이론의 관.

점사이버 활동이 높음 사이버비행 가능성 에서나 충동성이 높고 자기조절능력이( )↑ → ↑

떨어질수록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스마트폰 중독 충동( ⇋
성 사이버비행 가능성 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비행문제 인식에 영향을 미치)→ ↑

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주장하는 공감능력의 역할에 대.

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공감능력과 스마트폰중독의 관계.

성에 대한 선행연구로 제시하신 논문을 살펴보면 질적조사나 석사논문을 바탕으로 하였

거나 본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변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

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의 연구결과가 행동. , Barli ska, Szuster, & Winiewski(2013) “ń
실행을 통해 공감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경우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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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해당 논문은 공감능력이 사이버불링을 목격한”

의 부정적 행위를 낮춰준다는 연구결과를 다루고 있어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없bystander

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해소를 위해 청소년기 인지적 공감능력 나는 다른 사. (“

람이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아차린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

잘 알 수 있다 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위해서는 보다 면밀” )

한 선행연구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패널 차년도 질문지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년에 개발한 스마트폰중독14 2011

자기진단 척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개 하위영역에 걸쳐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 15 ,

점 이상이 고위험사용자군 점 이상 점 이하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점 이하45 , 42 ~44 , 41

가 일반 사용자군으로 구분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개 하위영역가상적 세계지향을 제외. 1 ( )

한 개 하위영역의 총 개 문항만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논문에서 고위험 스3 13 . ‘

마트폰 중독 집단의 평균 값은 로 나타나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제시한’ 44.038 (2011)

잠재적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문항만을 사용한 척도라면 도출된 수치만, 13

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고 사실상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점 이상의 고위험 사용45

자군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의 저연령화 현상과 스마트폰의 오남용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디지털 시민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스마트폰 중독.

요인과 사이버비행 문제 인식 간 관계성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 함양과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 우리 사회와 정부

는 사후 대응책 마련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해 노력

해야할 것입니다 좋은 논문 발표해주신 두 교수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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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

성과 공감과의 관계

홍예지1)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

정하고 성과 공감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차 데이터에서, . 11, 13, 14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1,215 .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는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 ’, ‘

유지형 고수준 급감소형 저수준 유지형의 개의 잠재집단으로 구분된다 둘째 남학’, ‘ ’, ‘ ’ 4 . ,

생보다 여학생이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 ‘ ’ ‘ ’ ‘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초기 청소년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

공감에서 저수준 급증가형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고수준 급감‘ ’ ‘ ’ ‘ ’ ‘

소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

사이버 괴롭힘 인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사이버 괴롭힘 인식 성 공감 성장혼합모형: , , , ,

요 약

서론.Ⅰ

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는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2022

초등학교 학년부터 고등학교 학년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증가하여 명4 3 10

중 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4 ( ,

원 지금까지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괴롭힘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2023).

있지만 선행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 피해 또는 목격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경험. (Piccoli, Carnaghi, Grassi et

피해 경험 가al., 2020; Yang, Li, Gao et al., 2022), (Choi, Cho, & Lee, 2019),

해 및 피해 경험(Gim nez Gualdo, Hunter, Durkin et al., 2015; Zhang,é
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 괴롭힘을 확인한 초기의 연구뿐만Heubner, & Tian, 2020)

아니라 최근의 연구가 청소년의 가해와 피해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고 주변인으로 연,

1)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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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확장되어 방어자 동조자(Clark & Bussey, 2020; Liu, Yin, & Huang, 2021), ,

방어자 및 방관자 로 나누(Liu, Yin, & Huang, 2021; Thornberg & Jungert, 2014)

어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 피해 및 목격. ,

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들의 역할을 확인하고 나아가 관련하여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요인(Barlett, 2015; Lazuras, Barkoukis, & Tsorbartzoudis,

과의 관련을 검토하여 괴2017; Schultze-Krumbholz, Hess, Pfetsch et al., 2018)

롭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인 괴롭힘

행위로 이끈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인지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 바람 생각 의도 및 행위의 이, , ,

해에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의 상황에(Flavell & Miller, 1998).

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교한 사회적 상황에서 인간이 사고하는 방

식과 관련된 인지 및 추론 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행위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에 개인, .

의 행위는 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을 넘어 또래 및 주변 타인으로 사회.

적 맥락이 확장되면서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은 대인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인지 능력이 적절히 발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부적응을 야기한다최인숙이강이, ( ,‧
사회인지이론은 전통적 형태의 또래 간 공격 행위인 또래 괴롭힘을 설명해 왔2010).

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경험에 기반을 둔 특(Swearer, Wang, Berry et al., 2014).

정 지식 구조 즉 스키마 또는 스크립트 를(knowledge structures) , (schemas) (scripts)

기억 장치에 저장하고 이는 행위의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규제,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공격 행위와 관련하여 연구(Crick & Dodge, 1996).

는 실질적인 공격 행위와 공(Bosworth, Espelage, & Simon, 1999; Calvete, 2008)

격 행위와 관련이 있는 스키마 간에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 괴롭힘의 중재자로서 학부모나 교사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홍경선( , 2014; Campbell, Whiteford, & Hooijer, 2019; Macaulay,

을 확인하였다는Betts, Stiller et al., 2018; Stauffer, Heath, Coyne et al., 2012)

데 한계가 있다 즉 사이버 괴롭힘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 본인의 사이버. , ,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관련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 피. ,

해자 또는 주변인과 같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들의

경험과 인식(Cuadrado-Gordillo & Fern ndez-Antelo, 2016; Gim nez Gualdo,á é
에 초점을 맞추거나 괴롭힘 폭로 명예 훼손 배제 사Hunter, Durkin et al., 2015) , , , ,

칭 등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에 대한 인식(Saladino, Eleuteri,

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유사한 맥락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대Verrastro et al., 2020) .

한 초기 청소년의 태도를 살펴본 과 동료들 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Nicker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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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태도는 주변인으로서 도움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는 사이버 괴롭, Bae(2021)

힘이 위험하고 위법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유의하게 낮은

수준에서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태도와 행위가 아닌 인.

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비구조화된,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하(Bae, 2021; Meter, Budziszewski, Phippis et al., 2021)

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초기 시점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 ,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즉 초기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적 행위에 대,

한 인식의 수준과 장기적 관점에서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 변화의 영향으로 정서적 각성의 수준이 높고 감각추구와,

충동성 등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다른 시기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다김신아한윤선 이에 사이버 괴롭힘 점차 저연령화 추세에( , 2015).‧
있다는 점과 현재의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운 스마트 기기가 대중

화된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는(Generation Alpha) ,

초기 청소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목격 경험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중학교(2023) , ,

고등학교 순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을 사이버 괴롭. 4

힘 인식의 초기 시점으로 설정하여 중학교 학년까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1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이버 괴롭힘을 행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역할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몇몇 연구는 사이버.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 역할에 성의 차이가 없음(Barli ska, Szuster, &ń
을 보고하였고Winiewski, 2018; Van Cleemput, Vandebosch, & Pabian, 2014) ,

다른 연구는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가해자에게 행위를 멈추라고 요청하는 등 도움 행동

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상황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거나 가,

해자를 지지하고 심지어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경향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높,

다(Caivano & Talwar, 2023; Ma, Meter, Chen et al., 2019; Moxey & Bussey,

고 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성별의 차이를 살펴2020) .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종단적 변화 유

형이 이들의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공감은 타인의 관점이나.

정서를 이해하고 타인의 정서에 대리적으로 경험하고 반응할 줄 아는 것, (Davis,

으로 도움 행위와 관련 이 있1983) (Van Cleemput, Vandebosch, & Pabia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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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낮은 수준의 공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과 같은 문제 행위,

와도 관련이 있어서 높은 수준의 공감은 덜 공격적이고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이끌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Morese, Defedele, & Nervo,

이러한 공감은 타인의 신념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상2018). ,

태에 반응하는 정서적 공감의 다차원으로 구분된다(Bali ska, Szuster, & Winiewski,ń
몇몇 선행연구는 가해 및 피해를 포함한 사이버 괴롭힘 경험은 인지적 공감과2018).

정서적 공감 모두와 부적 관련(Van Noorden, Bukowski, Haselager et al., 2016;

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Zych, Baldry, Farrington et al., 2019)

유형과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간에는 다소 일관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사이버 괴.

롭힘 행위와 공감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사이버 괴롭힘 인식으로

확장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과 표현적 공감의 다차원 공감, ,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공감의 요인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

각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을 이해하는 데 풍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

라 기대한다.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은 몇 개이1.•
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의 차이는 어떠한가2. ?•
연구문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3. ?•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한국아동패널의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차 차 차 공감은 차 자료를 활용11 , 13 , 14 , 14

하였다 전체 표본 중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차년도에 모두 응답한 총 명을 분. 3 1,215

석하였다 차년도 기준으로 연구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과 같다. 11 < 1> .

주요 변인2.

가 사이버 괴롭힘 인식.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의 인터넷 윤리(2014)

의식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의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해당 도구는 만 세 이상의 인. 6

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기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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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퍼뜨리기 집단 따돌림에, ,

가담하기 등의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현상 여섯 개의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5 Likert (

다 점 매우 그렇다 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1 :5 ) . ,∼

수록 아동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는. Cronbach's α

차 년도 차 년도 차년도 이다11 .99, 13 .98, 14 .97 .

나 공감.

공감은 홍예영과 김유숙 의 청소년 공감 척도를 활용하여 아동 자기보고로 측(2015)

정되었다 원 척도는 총 개의 문항이나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의 논의 후 신뢰도 문제. 17

가 있는 두 문항을 삭제하여 총 개의 문항으로 아동의 공감을 확인하였다 표현적15 .

공감은 문항 인지적 공감은 문항 정서적 공감은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7 , 4 , 4 , 6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점 항상 그렇다 점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 :1 :6 ) .∼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및 정서적 공감이 각각 높, ,

음을 의미한다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이. Cronbach's .91, .84, .83α

며 전체는 다, .92 .

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1 (N=1,215)〈 〉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

아동 성별
남아 620 (51.0%)

여아 595 (49.0%)

어머니 취업 학업상태/

취업 학업 중휴직 휴학 중 포함/ ( / ) 665 (54.7%)

취업 학업 병행 중/ 29 (2.4%)

미취업 미학업/ 488 (40.2%)

결측값 33 (2.7%)

어머니 연령

세 이하35 57 (4.7%)

세36 40∼ 489 (40.3%)

세41 45∼ 531 (43.7%)

세 이상46 132 (10.9%)

결측값 6 (0.5%)

아버지 연령

세 이하35 14 (1.2%)

세36 40∼ 233 (19.52%)

세41 45∼ 617 (50.8%)

세 이상46 344 (28.5%)

결측값 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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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3.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다수의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장혼합모

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집단의 수 결정을 위해서는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

및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적합도를 고려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정보준거지.

수는 를 확인하였고 세 개의 정보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AIC, BIC, sBIC ,

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 값은 대략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양. Entropy 0.8

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쟁모형과 상대적 적합을 통계적(Muth n, 2004).é
검증으로 확인하는 조정된 차이검증 즉 과 을 살펴보는데 두 검증 모² , LMR BLRT ,χ

두 잠재집단이 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잠재집단이 개인 모형이 기각되는지k k-1

검증하는 방법이다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 p k-1 ,

하면 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초k (Lo, Mendell, & Rubin, 2001).

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한 후 성별에 따른 분,

류된 잠재집단의 차이와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공감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단계 추정방법을 적용하였다 잠재집단3 (Asparouhov & Muth n, 2014).é
분석에서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분석을 위해,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8.4 .

연구결과.Ⅲ

상관관계 분석 및 기술통계치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기술통계치는 표 와 같다< 2> .

변인 구분 빈도백분율( )

어머니 최종학력

고졸 이하 321 (26.4%)

년제 전문대학 졸업2 3∼ 342 (28.1%)

년제 대학교 졸업4 461 (37.9%)

대학원 졸업 75 (6.2%)

결측값 16 (1.3%)

아버지 최종학력

고졸 이하 327 (26.9%)

년제 전문대학 졸업2 3∼ 252 (20.7%)

년제 대학교 졸업4 498 (41.0%)

대학원 졸업 131 (10.8%)

결측값 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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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2〈 〉

1 2 3 4 5 6 7

성1. -

사이버 괴롭힘 인식 차2. 11 .10*** -

사이버 괴롭힘 인식 차3. 13 .16*** .21*** -

사이버 괴롭힘 인식 차4. 14 .11*** .08** .26*** -

표현적 공감5. .11*** .04 .07* .15*** -

인지적 공감6. .12*** .00 .09** .18*** .58*** -

정서적 공감7. .21*** .05 .09** .17*** .61*** .48*** -

범위 0 1∼ 1 5∼ 1 5∼ 1 5∼ 1 6∼ 1 6∼ 1 6∼

평균 .49 4.03 4.16 4.39 4.22 4.35 4.19

표준편차 .50 1.47 1.35 1.03 .90 .90 .97

왜도 .04 -1.34 -1.61 -2.36 -.46 -.34 -.52

첨도 -2.00 .06 .92 4.62 .75 .19 .62

청소년의 성은 남 여 로 코딩*p<.05, **p<.01, ***p<.001. =0, =1 .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2.

가 잠재집단의 결정.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개 시점의3

선형변화 모형 의( ²=1.533, df=1, CFI=.996, TLI=.989, RMSEA=.021, SRMR=.010)χ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표본크기에 민감한 값 차이 검증을 보완하기 위하여. ²χ

및 의 적합도 지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모형의 적합도CFI, TLI, RMSEA SRMR .

는 와 는 이상 와 은 이하CFI TLI .90 (Hu & Bentler, 1999), RMSEA SRMR .08

가 양호다는 준거에 따라 좋은 적합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Browne & Cudeck, 1993) .

나아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

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모형의 잠재집단의 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정보지수. , Entropy,

및 를 확인한 결과는 표 과 같다 잠재집단의 수가 개에서 개로 증가LMR BLRT < 3> . 2 5

할 때 정보지수인 및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값은 집, AIC, BIC sBIC , Entropy

단의 수와 상관없이 이상을 유지하여 양호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비.99 .

교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과 는 잠재집단의 수를 개까지 증가시켜도 계속, LMR BLRT 5

유의하였다 및 값의 정보지수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AIC, BIC sB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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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다 감소가 둔화되는 잠재집단 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한 잠재집단의 수로 고려4

되었으나 분류의 질과 모형의 비교검정 결과로는 잠재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에 모호하였다 이에 정보지수 기준과 함께 집단별 이질성에 대한 해석의 가능성을 통.

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잠재집단의 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외 의 근거에 따라 통계적 검증과 해석의 측Nylund-Gibson, Grimm, Quirk (2014)

면에서 잠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이 집단별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4

보았다 즉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 ,

잠재집단의 수가 개와 개일 때 번째 잠재집단과 번째 잠재집단의 그래프가 다소4 5 4 5

상이한 위치에서 동일 패턴을 보여 두 잠재집단이 해석의 측면에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잠재집단이 개일 경우 개의 집단이 모두 잘 구분되. 4 , 4

었으며 잠재집단 분류율에 근거하여 각 잠재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수를 확인할 경,

우 각 집단의 분류율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 에1% (Jung & Wickarma, 2008)

도 충족하여 이후의 분석은 이를 기초로 하였다.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5

정보지수

AIC 10142.997 9508.149 8553.877 8418.474

BIC 10188.920 9579.584 8630.415 8510.319

sBIC 10160.332 9535.114 8582.768 8453.144

모형비교검증
LMR p < .001 p < .001 p < .001 p < .05

BLRT p < .001 p < .001 p < .001 p < .001

분류의 질 Entropy .997 .995 .997 .991

n (%)

1 960 (79.01) 110 (9.05) 221 (18.19) 199 (16.38)

2 255 (20.99) 223 (18.35) 881 (72.51) 79 (6.50)

3 882 (72.59) 79 (6.50) 30 (2.47)

4 34 (2.80) 32 (2.63)

5 875 (72.02)

표 잠재집단 분류 기준3 (N=1,215)〈 〉

나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분류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와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초< 4> .

등학교 학년의 초기치가 점으로 가장 낮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중학교 학4 1.30 1

년 때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점 후반까지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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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준 급증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 ’ , 18.2% .

집단은 초기치가 점으로 높으나 이후 년 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미미하4.75 2

게 감소하나 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고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 ,

를 차지하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은 초기치가 점으로 가장 높으나 이후 급72.5% . 4.77

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집단으로 고수준 급감소형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의‘ ’ ,

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집단은 초등학교 학년의 초기치가6.5% . 4 1.42

로 낮고 이후 매우 미미하게 증가하나 저수준을 유지하여 저수준 유지형이라 명명하, ‘ ’

였으며 이는 전체의 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2.8% .

양상은 그림 과 같다[ 1] .

표 잠재집단별 명칭 및 함수4 , n (%) (N=1,277)〈 〉

잠재집단 n (%)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저수준 급증가형 221 (18.2%)
절편 1.303 .031 .000

일차함수 1.702 .021 .000

2 고수준 유지형 881 (72.5%)
절편 4.754 .012 .000

일차함수 -.032 .009 .000

3 고수준 급감소형 79 (6.5%)
절편 4.771 .045 .000

일차함수 -1.661 .044 .000

4 저수준 유지형 34 (2.8%)
절편 1.418 .103 .000

일차함수 .027 .058 .042

그림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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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3.

초기 청소년의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표<

와 같다 잠재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사이버 괴롭5> .

힘 인식 잠재집단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에 제시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 6>

해당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의미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 ’, ‘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 ’ ‘ ’ .

표 성에 따른 잠재집단의 차이5 (N=1,215)〈 〉

변인

저수준 급증가형
vs.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급증가형
vs.

저수준 급감소형

저수준 급증가형
vs.

저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vs.

고수준 급감소형

고수준 유지형
vs.

저수준 유지형

고수준 급감소형
vs.

저수준 유지형

계수
표준오차( )

계수
표준오차( )

계수
표준오차( )

계수
표준오차( )

계수
표준오차( )

계수
표준오차( )

성
.455

(.153)**
-.084
(.269)

-.382
(.392)

-.539
(.242)*

-.837
(.374)*

-.298
(.435)

아동의 성은 남 여 로 코딩*p<.05, **p<.01. =0, =1 .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4.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에 따른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에 제시하며 이질적인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잠재집단 분류에 따른 공감의 차이 검증6> ,

결과는 표 과 같다 저수준 급증가형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 및 고수준 유지형과< 7> . ‘ ’ ‘ ’ ‘ ’

고수준 급감소형 간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

었다 다시 말해 잠재집단에 따른 표현적 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인지적. , ,

공감은 저수준 급증가형 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 고수준 유지‘ ’(M=4.414) ‘ ’(M=3.975) , ‘

형 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정’(M=4.377) ‘ ’(M=3.975) ,

서적 공감은 저수준 급증가형 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 고수준 유‘ ’(M=4.167) ‘ ’(M=3.865) , ‘

지형 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M=4.233) ‘ ’(M=3.865) .

표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기술통계치6 (N=1,215)〈 〉

변인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평균 표준오차( ) 평균 표준오차( ) 평균 표준오차( )

저수준 급증가형 4.194 (.060) 4.414 (.059) 4.167 (.066)

고수준 유지형 4.246 (.030) 4.377 (.030) 4.233 (.032)

고수준 급감소형 4.046 (.119) 3.975 (.111) 3.865 (.118)

저수준 유지형 3.941 (.161) 4.102 (.160) 3.889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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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잠재집단에 따른 공감의 차이 검증7 (N=1,215)〈 〉

변인
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²χ p ²χ p ²χ p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유지형vs. .611 .434 .311 .577 .798 .372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급감소형vs. 1.230 .267 12.178*** .000 4.994* .025

저수준 급증가형 저수준 유지형vs. 2.180 .140 3.350 .067 2.162 .141

고수준 유지형 고수준 급감소형vs. 2.648 .104 12.147*** .000 9.036** .003

고수준 유지형 저수준 유지형vs. 3.496 .062 2.857 .091 3.648 .056

고수준 급감소형 저수준 유지형vs. .276 .599 .425 .514 .013 .909

*p<.05, **p<.01, ***p<.001

논의 및 결론.Ⅳ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성에,

따른 사이버 괴롭힘 잠재집단의 차이와 사이버 괴롭힘 인식 잠재집단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

초등학교 학년부터 중학교 학년까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4 1

화는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유지형 고수준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으로‘ ’, ‘ ’, ‘ ’ ‘ ’

구분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이버 괴롭힘 인식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고. ‘

수준 유지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 ,

가하는 저수준 급증가형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고수준 급감소형이며‘ ’, ‘ ’ ,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저수준 유지형이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초‘ ’ .

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초기 시점에서부터 년여의 시간을 거치면서3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 변화 유형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

데 초기 시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학교급별 전환기를 거치면서 급격하

게 감소하는 청소년이 점의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청소년이6.5%, 1.4

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변화의 특이 양상을 보이는 두 집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2.8%

을 말한다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문제 인식이 지속적으로 낮거나 점차 급격하게 둔감.

해지는 두 집단은 비대면의 사이버 공간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개. ,

인의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에 부합하는 도덕적 정서가 개인을 도덕적으로 행위하도록

하지만 가해자가 느끼는 행위에 따(Bretherton, Fritz, Zahn-Waxler et al., 1986),

른 수치심 죄책감 및 후회와 같은 정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주변의 타인이 경험,

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 등의 인지를 어렵게 하는 사이(Patchin & Hinduja, 2006)

버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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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수준 급증가형 고수준 급감소형 및 저수준 유지형, ‘ ’, ‘ ’ ‘ ’

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관련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 .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

화 유형에 미치는 성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

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 간의 괴롭힘에 더 수용적이고(Thorberg, Pozzoli, Gini

위험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et al., 2017), (Byrners, Miller, &

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괴롭힘에 대한 수용Schafer, 1999) . ,

적 태도와 위험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요구

하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에서 저수준 급증가형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 ’ ‘ ’

및 고수준 유지형과 고수준 급감소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사이버 괴롭‘ ’ ‘ ’ .

힘 인식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집단에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이버 괴롭힘 태도나 행위를 넘어서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

식도 이들의 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이 연구는 공감을.

표현적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에 비해 표현적 공감에서 사이버 괴롭힘. , ,

인식 변화 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공감을 다차원으로 구

분하여 사이버 괴롭힘 주변인 유형과 공감의 각 차원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다소

일관적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일부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표현적 공감이.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에 비해 적극적인 공감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이버 괴롭

힘 상황에서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태도나 행위와는 관련이 높을 수 있지만 이에 비

해 보다 간접적인 인터넷 역기능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는 사이버

괴롭힘 인식과의 관련은 미미하였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관련하여 공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두 차원에서 표현적 공감을 추가하여 청소년의 사이버 괴롭힘

태도 행위 및 인식과의 관련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

이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학년 시. 5

점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못했고 개년도에 걸쳐 측정한 공감의 변화 양상을 통제한, 3

상태에서 분석하지 못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차 자료를 활용한 한계로 연구 결. 2

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 요인이나 부모 요인으로 확장하.

여 사이버 비행 인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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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dentifying Types of Changes in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Perceived by Early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Gender and Empathy

Yea-Ji Hong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of changes in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perceived by early adolescents from 4th, 6th to 7th grade

and to test its relation to gender and empathy. A growth mixture model

(GMM)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1th, 13th and 14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irst, four latent classe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changes in early adolescent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a

low-level rapid increasing type, a high-level maintaining type, a high-level

rapid decreasing type, and a low-level maintaining type. Second, fe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a high-level maintaining type rather

than the low level rapidly increasing type, a high-level rapidly decreasing

type and a low-level maintining type rather than male students. Thir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suggested not only in between a

low-level rapid increasing type and a high-level rapid decreasing type but

also in between a high-level maintaining type and a high-level rapid

decreasing type both i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 Keyword: PSKC,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gender, empathy, G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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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 유형:

성과 공감과의 관계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사이버 괴롭힘 인식의 변화에 대한 하위집단을 선별하고 성

별 및 공감에서의 집단 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청소년기 또래 괴롭힘 경험이 사이버에서.

점차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 괴롭힘을 얼마나 문제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는 연구이다.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개의 하위 집단 중 초등 학년에서 중등 학년으로4 4 1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인식이 높았지만 급감소한 집단 과 낮은 수준(6.5%)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 이다 이러한 결과를 가해자가 느끼는 행위에 따른 죄(2.8%) .

책감 수치심과 같은 정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 .

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죄책감 및 수치심과 같은 도

덕 정서의 경험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차에 대한 결과는 여학생과 비교하여 남학생의 또래 간 괴롭힘에 대한 수

용과 위험 행위에 가담하는 경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함께 초기 청소년기는.

남학생들이 게임에 가장 몰입하는 시기이며 공격성 및 폭력행위가 게임의 기본 콘텐츠임,

을 고려해볼 때 남학생들이 즐기는 게임 문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하위집단 간 공감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인지 및 정서 공감에서의 유의미한 차

이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감은 또래 괴롭힘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을 위한 핵심적인 키.

워드이다 또래 괴롭힘 가해자를 공감장애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측정방법에. .

서 공감을 표현적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하고 자기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저수.

준 급증가형 고수준 유지형 고수준 급감소형 저수준 유지형인 개의 집단이 어떤 특성, , , , 4

을 지닌 초기 청소년들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 학년에서 중등. 4

학년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괴롭힘의 인식이 높았지만 급감소하거나 낮은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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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은 관심이 필요한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항.

로지스틱 분석으로 아동패널 차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이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을11

알아보는 추후 연구가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 사회정서발달에서의 변인 가정. , ,

환경 게임 중독 또래관계와 같은 변인들의 예언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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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7.

부모 일가정 양립-Ⅱ
좌장 차승은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1. -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연구자 김동화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

반지윤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

토론자 정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

부와 모가 지각한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부모의 일상적2. -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적용- (APIM)

연구자 박세훈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 )

토론자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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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김동화1) 반지윤2)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변화궤적을 알아보고 각 유형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아동패널의.

차년도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명의 맞벌이 부모11-14 329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잠재계층성장모형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개. , - 3

집단감소후 유지형 증가후 감소형 지속 감소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일 가정 양립( , , ) . , -

갈등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삶의 만족, ,

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이지 않을수, ,

록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도가 낮을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단에, ' ' ' '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 ' '

증가후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 ' . ,

을수록 감소후 유지형 집단보다 증가후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연구 결' ' ' ' .

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교육학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맞벌이 부모 일 가정 양립 갈등 변화궤적 예측요인 잠재계, , , - , , , 층

성장모형

요 약

서론.Ⅰ

년 후반부터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진1990 ,

적인 중가 추세를 보인다김수정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 2015).

의미하는 맞벌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구 형태가 되었다 통계청이 우.

리나라에서 가구주가 혼인 상태를 의미하는 유배우 가구 대비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

취업자인 가구를 의미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을 맞벌이 가구 비율이란 이름으로‘ ’ ‘ ’

1)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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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발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 2021

율이 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즉 우리나라에서 혼인46.3% ( , 2022. 06. 21). ,

으로 가정을 꾸린 부부 중에서 약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맞벌이를 선택하고 있다.

년 말부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헌법 의 평등이1990 「 」

념에 입각하여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

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

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년에 남녀고용평등2007 「

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을 제정하고 시행하기에 이· ( : )」

르렀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 -

가 마련하였으며 제정 이후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 갈등 은 일과 가정 각각의 영역에 대한 역할- (work-family conflict)

압력이 어떤 상황에서 상호양립할 수 없는 상호작용의 형태를 의미한다(Greenhaus &

우리나라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직장 가정 갈등이규만 김용흔Beutell, 1985). - - ( · ,

일 가족 갈등조윤진 유성경 일 가정 갈등안은정 등 다양한2007), - ( · , 2012), - ( , 2013)

용어로 혼재하여 사용되었다 년 유아교육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일 가정 양립 갈. 2014 -

등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로이경례 문혁준 사회복지학최수찬 고수연( · , 2014), ( · ·

이지연 이희종 과 행정학김은경 심준섭 분야에서도 쓰이기 시작했으며· , 2015) ( · , 2016) ,

교육학 분야에서는 년부터 이 용어를 사용한 연구가 등장하였다김희영 유효인2019 ( · ,

2019).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여성에게 결. , -

혼 및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은경 심준섭 나아가 결혼을( · , 2016). ,

통해 가정을 꾸린 기혼여성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

직장에서 기혼여성 근로자가 일을 더 지향하거나 외적 보상임금 승진 복지 등을 중( , , )

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할수록 일 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손영미 박정열- ( · ,

또한 업무에 있어서 기혼여성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이 높아질수록 우울2015). , -

이 높아지며 직무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김도현 송인한 직, ( · , 2021),

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기혼여성 취업자의 일 가정 양립· -

갈등이 크면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아지는 점도 확인되기도 했다김안나 한편( , 2017). ,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에게도 여러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일 가정 양립 갈등, · -

이 우울 및 양육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양은선 김연하 고정화된( ·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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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역할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 중에서 아버

지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강압적 양육태도로 이어지는 정도는 어머-

니보다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임양미 따라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어느 한쪽( , 2020). , -

의 고유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모든 성별 특히 부모 모두에게 직장 또는 가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을 양육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일, . -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기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 주목해 왔다김안나 방지원 최보윤 유성경 김수영 양은선 김( , 2017; · · · , 2022; ·

연하 임양미 그러나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생태학적 전이를 경험하, 2021; , 2020). ,

는 자녀에게 부모 관련 요인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 초점을 두었다김영린 이기학 장희선( · , 2011; ,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일상적 돌봄 이외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2020).

에 필요한 학습지도와 감독 활동 등을 포함하여 확장된 양육 참여가 요구되며김희화( ,

저학년보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부모 자녀 상호작용이 양육의2005), -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기 때문이다정옥분 또한 부모양육태도나 부부 관계의( , 2015). ,

질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등이 학령기 자녀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예측하는 변수인, ·

점 등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Berk, 2013; Kali, 2021)

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어떤 변화궤적을 나타내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시간에 따, -

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에 부, -

모 개인적 요인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특성 교육특성 사회요인이 어떻게 영향, , , , ,

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년도. 11~14

한국아동패널 이하 의 부모 특성 자료를(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통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을 추정한 다음 일- , -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

구방법은 특정 시점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는 횡단연구-

의 한계를 벗어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장기적 변화궤적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화궤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발달적 관점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을 이해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부모 개인적 요인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특성 교육특성 사회요인의, , , , ,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 -

한 교육학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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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변화궤적을 설명하는, -•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Ⅱ

일 가정 양립 갈등1. -

사회가 기대하는 전통적인 인식에 따르면 남성은 직장에서 성공이 그리고 여성은,

가사 및 양육이 각각 주 역할로 인식되었다임양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 2020). ,

는 년대부터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로 빠르게 산업화에 접어들어 경제적인 성장1960

을 이뤄냈고 그 결과 회원국으로 발돋움했다김수욱 유병민 산업화가, OECD ( · , 2003).

확산됨에 따라 노동시장에 기혼여성이 진입하기 시작하여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결

과를 불러왔으며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 사이의 역할기,

대와 확대로 가정에서 역할갈등이 일어나고 있다황혜원 신정이 이 역할갈등( · , 2009). ,

즉 앞서 언급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일과 가정의 역할 압력이 어떤 상황에서 양립할-

수 없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일 가정 양(Greenhaus & Beutell, 1985). , -

립 갈등은 산업화에 따른 가구 형태의 변화가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2.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치관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혼여성에게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며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 또는 아내로만 한정시켜,

앞서 제시된 선택 상황에서 가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경제활동에서 이탈시키는 결

과를 불러와 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은경 심준- ( ·

섭, 2016).

먼저 맞벌이 부모 중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아버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 중에서 아버. , ·

지의 경우에 어머니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관여할 수 있는 등 가정에서 동

등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도적 양육 참여가 어렵다는 점이 일 가정 양립의 어려-

움으로 나타났다채화영 이기영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의 아버지가 전통적인( · , 2013). ,

성 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나아가 직무소-

진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연구도 있었다신윤정 김은하 또한 초등학( · , 2021). ,

생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게서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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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강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임양미( , 2020).

반면 맞벌이 부모 중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어머니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를, -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 중에서 어머니 쪽이 일 가. , · -

정 양립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우울을 포함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양은선 김연하 이와 비슷하게 우울을 더 많( · , 2021).

이 느끼는 것을 넘어서 맞벌이 어머니의 직무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도 존재하였다김도현 송인한 또한 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어( · , 2021). , 10

머니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녀에게 죄책감을- ,

느끼기도 하고 일과 가정에 시간과 에너지를 비교적 많이 배분하는 결과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다양소남 신창식 이외에도 기혼여성 취업( · , 2011). ,

자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커질수록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아질 수도 있음이 제기되기-

도 했다김안나( , 2017).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예측요인3. -

선행연구를 통해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이 맞벌이 부모의 거주 소재지 및 음주 여부- ,

우울감 행복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월평균 가구 소득 부모 양육태도 그리고 사, , , , , ,

교육비 부담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부모 개인적 요인 심리적 특성- , ,

가정환경 양육 특성 교육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부모 개인적 요인으로 거, , . ,

주 소재지와 음주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거주 소재지의 경우 주로 수도권을 중.

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송다영 장수정 김은지 최수찬 외 최수찬 외( · · , 2010; , 2009).

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 간 갈등을 연구하였고 송(2009) - ,

다영 장수정 그리고 김은지 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 (2010)

일 가족 양립 갈등을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연구한 경우김보령 도 있었으나- . ( , 2016) ,

거주 소재지의 영향력을 검증하지는 않았다 한편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는. ,

우울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이 음주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윤숙희 외 사( , 2006),

업장에서의 사회적 압력이 근로자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하영미 정미라( · ,

이러한 과음 및 습관성 음주는 심각한 질병이나 정서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2015).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존재한다강이수 정슬기 와( , 2011; , 2015). Roos Lahelma,

은 맞벌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직장 가정 갈등 과 음주행동의Rahkonen(2006) - (WIF)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인 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도 일관.

되게 보고되고 있다조규영 이설아 최보라 박수진 최수찬( · , 2019; ·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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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심리적 특성은 우울감 및 행복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으로 나눠볼, , ,

수 있다 일 가정 양립 갈등은 맞벌이 부모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

있다방지원 외 그중에서도 우울감은 일( , 2022; Zurlo, Vallone, & Smith, 2019). -

가정 양립 갈등과 정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성국 박수연 이현실( · · ,

양은선 김연하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외 에 의하2017; · , 2021; · · , 2017) Cooklin (2016)

면 일 가정 양립 갈등 맞벌이 부부 모두의 우울과 모두 관련이 있었다 또한 외벌이보- . ,

다 맞벌이 부부의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정상미( ,

박주희 의 연구에서는 일 가정 양립 갈등이 높을수록 맞벌이 기혼남녀의2013), (2019) -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강가.

원과 장진이 의 연구는 일 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그들이 지각하는 삶(2016) -

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경로는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외 연구의 다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일 가정. -

양립 갈등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Cooklin et al., 2015; Gisler et al., 2018;

국내에서는 조규영과 이설아 의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Westrupp et al, 2016). (2019)

레스와 맞벌이 부부의 일 가족 갈등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

가정환경은 대표적으로 결혼상태 유지 기간 및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 가구 소득,

등이 있다 맞벌이 기혼남녀에 대한 생태체계학적 연구에 의하면류현지 혼인. ( , 2017)

기간 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계층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건강

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하는 김승희와 김선미 의 현상학적. (2013)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족인 연구참여자가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이 안정된다고 보

았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모가 지각하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소득에 따라 다를. -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소정 와 은 가구의 소득 수( , 2020). Weigt Solomon(2008)

준이 낮을수록 근로조건이 경직되고 직업 안정성이 낮으며 유급휴직와 같은 일 가정-

양립 복지 혜택이 부족하여 그들의 일 가족 양립 갈등이 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즉 저소득일수록 일 가정 양립 정책 혜택에 접근(Weigt & Solomon, 2008). , -

하기 어렵고 경제력이나 가족 기능과 같은 자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Ford, 2011; Williams & Boushey, 2010). ,

은 그들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및 정신건강 측면에 있어서도 고소득 가구

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엔 직장에서의 업무와 가족 내 역할 사이에서 야기되

는 갈등과 긴장 등을 순탄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Adams, King, & King, 1996).

또한 맞벌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는 직장생활로 인해 자, .

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양육태도를 보이지

못할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Elvin-Nowak, 1999; Guendouzi, 2006; Polas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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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일치한다김은영 이주연Holahan, 1998). ( · , 2014;

김혜진 도현심 박보경 이들이 지각하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의 양립 갈등은 스· · , 2017).

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동시에 부모 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Galambos,

직장과 가정에서의 다중 역할로 인해 일 가정 양립 갈등Baker, & Almeida, 2004). -

수준이 높아져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고양승주 그러한 스트레스로( , 2005),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못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로 통제적 돌봄을 행

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기쁘다(Hayes et al., 2004).

의 연구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권위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2020) -

에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특성은 사교육비 부담 정도와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방과후 교육 이

용 등이 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에 비해 사교육 참여도가 높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성숙 박수정 윤지영 백순근 외( · · , 2016; , 2019).

통계개발원 의 보고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교육비와 외식(2022)

비의 지출이 컸는데 그중에서 사교육과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맞벌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된다마이더스 보도자료. ( ,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2016).

용이 낮다는 연구백순근 외 초등 자녀의 방학돌봄 방식이 사교육이 가장 크( , 2019),

지만김수정 외 맞벌이 가정은 공적돌봄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이용 자( , 2022),

격이 되지 않아 사교육으로 방과후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김영란 외 을( , 2018)

고려하면 맞벌이 부모의 사교육 이용에 대한 요인은 일 가정 양립 갈등을 가중할 가능-

성이 있다.

연구방법.Ⅲ

연구대상1.

본 연구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이(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하 의 가 활용되었다 는 복합표본설계KICCE) PSKC . PSKC (Complex sample design)

로서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로 구축되었으며 생애 초기 성장발달의 횡단 종단 기초 자, ·

료 수집을 바탕으로 년간 축적된 패널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종단연구 활성화와 인10

간 성장 발달 추이 파악에 기여하고자 아동의 장기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동 발달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도남희 외( , 2018).

는 년에 년생이 만 세가 되는 년까지 총 명의 전체표본PSKC 2008 2008 19 2027 2,150

을 수립하여 데이터를 연 회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김지현 외 본 연구1 (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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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년도 년부터 차년도 년까지 년간 지속적으로 유지된 표본을 중11 (2018 ) 14 (2021 ) 4

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 , -

정 양립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 자녀가 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년인 경우만을11 4

추출하였다 이후 데이터클리닝을 통해 불성실한 응답자와 결측치를 제외하고 명. 329

남자 명 여자 명의 부모를 최종 분석하였다( 159 , 170 ) .

측정도구2.

가 일 가정 양립 갈등. -

일 가정 양립 갈등을 산출하기 위해 과 의 일 가정 양립시- Marshall Barnett(1993) -

이점과 갈등 척도를 연구진이 번역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점PSKC 26 . 5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평균으로 측정되었다Likert , .

나 예측변수.

분석에 사용한 의 변수 응답 척도 그리고 자료 출처는 표 과 같다PSKC , , < 1> .

분류 변수 응답 척도 자료 출처

부모
개인적
요인

거주 소재지
문항(1 )

수도권서울 인천1= ( , ,
경기)

비수도권그 외 지역2= ( )

연구진이 구성한 거주 소재지 문항을PSKC 1
활용함.

음주 여부
문항(1 )

음주 비음주0= , 1= 연구진이 구성한 음주 문항을 활용함PSKC 1 .

심리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문항(4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1=
…

보통이다4=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7=

와 의 주관적Lyubomirsky Lepper(1999)
행복감 척도 문항을 활용함(SHSH) 4 .

일상적 스트레스
문항(1 )

전혀 받지 않음1=
별로 받지 않음2=
약간 받음3=
많이 받음4=

연구진이 구성한 일상적 스트레스 관련PSKC
문항을 활용함1 .

삶의 만족도
문항(1 )

전혀 만족하지 못함1=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2=

보통임3=
만족하는 편임4=
매우 만족함5=

연구진이 구성한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PSKC
관련 문항을 활용함1 .

표 주요 변수의 척도 및 출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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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3.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가 인식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년간 변화궤적을 통해 잠재계- 4

층유형을 검증하고자 잠재계층성장분석 이하(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모형을 활용하였다 는 과 이 제안한 성장혼합모형. LCGA Muth n Muth n(2012) (Growthé é
의 하나이다 모형은 종단 자료를 추적할 때 잠재 집단Mixture Model; GMM) . LCGA

내 동질성을 가정하고 분산과 공분산을 고정하는 모형 을 개발하여(fixed effect model)

잠재 집단의 수와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Wardenaar, 2020).

이를 위해서 정보 지수와 지수 모형 비교 검증 해석 가능성 등의 지표를 활Entropy , ,

용하여 적정한 잠재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 먼저 정보 지수는 대표적으로. , AIC(Akaike

와 을 계산해 두 모형을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비교하며 작은 값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한다 다음으, (Muth n & Shedden, 1999).é

분류 변수 응답 척도 자료 출처

가정
환경

결혼상태 유지기간
문항(1 )

개월**
연구진이 구성한 결혼상태 유지기간 관련PSKC

문항을 활용함1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문항(1 )

단계의 사다리1~10
연구진이 구성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PSKC

관련 문항을 활용함1 .

월평균 가구 소득
문항(1 )

만원**
연구진이 구성한 월평균 가구 소득 관련PSKC

문항을 활용함1 .

양육
특성

권위적 양육태도
문항(27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와 의Robinson Mandleco, Olsen, Hart(1995)
권위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

연구진이 번역하고 수정한 문항 중PSKC 62
권위적 문항 권위주의적 문항 허용적27 , 20 ,

문항을 활용함 이때 권위적 양육태도는15 . ,
부모가 애정적이성적민주적인 경우이며,․ ․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통제 혹은 벌을 주고 억압하는 경우이고 허용적,
양육태도는 비일관적으로 훈육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문항(20 )

허용적 양육태도
문항(15 )

교육
특성

사교육비 부담도
문항(7 )

전혀 부담되지 않음1=
부담되지 않는 편임2=

적당함3=
부담되는 편임4=
매우 부담됨5=

연구진이 구성한 교과목별PSKC
학원 과외 방문교사 인터넷 기타 등 사교육비/ / / /
부담 정도를 묻는 문항 문항을 활용함7 .

사교육 기관 이용
만족도
문항(7 )

매우 만족하지 않음1=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2=

보통임3=
대체로 만족함4=
매우 만족함5=

연구진이 구성한 교과목별PSKC
학원 과외 방문교사 인터넷 기타 등 사교육 기관/ / / /
이용 만족 정도를 묻는 문항 문항을 활용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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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수는 분류의 질을 의미하고 과 사이의 값을 갖는데 에 가까우면 집, Entorpy 0 1 , 1

단 분류의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비교 검증은(Clark, 2010). , LMR-LRT(Lo

와Mendell Rubin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ped

을 통해 개와 개 집단 수를 갖는 잠재 집단 모형을 비교하Likelihood Ratio Test) k k-1

는 것으로 값이 유의하지 않으면 개 집단 수를 갖는 잠재 집단 모형이 더 좋은 모, p k-1

형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도출된 각 잠재 집단의 표본 대비 최소비율도 고려하는데. , ,

외 의 기준에 따라 최소비율이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마지Nooner (2010) 1% .

막으로 잠재 집단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집단 수를 결정한다, (Nylund et al.,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시점별 결측치를 해결하기 위2007). -

해서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결측치FIML(Ful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

의 무작위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도 은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낸다FIML (Schafer &

Olsen, 199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한 뒤 일 가정 양립 갈등의 하위 유형에 영, -

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공변인 의 영향력을(covariate)

검증하였다 예측요인과 잠재 집단의 관련성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고. ,

예측요인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잠재 집단 중에서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할 때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이하 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algorithm; EM algorithm) .

해 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Mplus 8.6 SPSS 26.0 .

연구모형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을 아래 그림 로 제시하였다[ 1] .

그림 연구모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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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1.

주요 변수의 척도 및 정규성 검증 결과를 표 로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일 가정< 2> . -

양립 갈등은 초 에서 초 까지 매년 감소하였다가 중 부터 비슷한 수4 2.36 6 2.22 , 1 2.22

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 시점의 값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였다. 4 .

또한 주요 변수의 왜도 및 첨도 값을 통해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는 검증, ,

기준 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규분포를(West, Finch, & Curran, 1995)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변수 Mean S.D. 최소 최대 왜도 첨도

일 가정-
양립 갈등

초4 2.36 .62 1.00 4.02 .32 -.44

초5 2.29 .54 1.10 3.83 .13 -.62

초6 2.22 .48 1.06 3.57 .04 -.07

중1 2.22 .58 1.00 4.17 .75 .14

부모
개인적
요인

거주 소재지 수도권 명 비수도권 명: 114 (34.7%), : 215 (65.3%)

음주 여부
부 음주 명 비음주 명: 300 (91.2%), : 29 (8.8%)

모 음주 명 비음주 명: 272 (82.7%), : 57 (17.3%)

심리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부 5.37 .98 2.00 7.00 -.24 -.39

모 5.26 .96 1.00 7.00 -.54 .83

일상적 스트레스
부 3.00 .72 1.00 4.00 -.28 -.27

모 2.93 .63 1.00 4.00 -.02 -.28

삶의 만족도
부 3.51 .81 1.00 5.00 -.53 .08

모 3.50 .75 1.00 5.00 -.55 .16

가정
환경

결혼상태 유지기간 168.37 36.58 126.00 408.00 1.73 5.9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부
1,215,8
10.73

1,097,8
14.99

1.0
999999

99.0
8.94 78.47

모
2,431,6
16.46

15,426,
329.73

1.0
999999

99.0
6.21 36.72

월평균 가구 소득
6,383,60

0.70
24,482,0
19.80

160.0
999999

99.0
3.59 10.92

양육
특성

권위적 양육태도
부 3.70 .41 2.50 4.72 -.20 -.05

모 3.83 .37 3.01 4.82 .16 -.3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 2.33 .50 1.29 4.13 .19 -.16

모 2.38 .47 1.27 3.81 .21 -.07

허용적 양육태도
부 2.47 .35 1.42 3.41 .26 .61

모 2.34 .35 1.42 3.88 .71 2.03

교육
특성

사교육비 부담도 3.13 .75 1.00 5.00 -.65 1.21

사교육 기관 이용 만족도 4.04 .56 1.00 5.00 -.50 2.86

표 주요 변수의 척도 및 정규성 검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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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2. -

가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수 결정.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잠재계-

층성장분석을 위해 먼저 선형 성장을 가정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

결과, χ2 으로 모형(df)=32.536(8), CFI=.963, TLI=.972, RMSEA=.063, SRMR=.024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형 적합도가 양호함에(Hu & Bentler, 1999).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진행하였다,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

적 유형 분류를 위한 잠재계층성장분석의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3> . AIC, BIC,

의 값 모두는 잠재계층의 수를 하나씩 추가할수록 부터Adjusted BIC Model-1

까지 증가하였다 검정 결과는 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Model-5 . BLRT Model-3 .

에 따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BLRT Model-1, Model-2,

그리고 는 제외하였다 의 잠재계층 분류 사례수 중에서Model-4, Model-5 . Model-3

번째 집단은 전체의 에 해당하는 명이지만 잠재계층의 사후분류확률 최소 검2 2.4% 8 ,

정 기준인 를 초과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1% (Jung & Wickrama, 2008).

류의 질을 의미하면서 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분류된 것으로 판단하는 값1 Entropy

은 에서 유의한 값을 보였다 따라서 해석의 가능성 및 계층의 크기 적절한Model-3 . , ,

사례 수 그리고 이론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간명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Model-3 (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즉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2000). , -

의 변화궤적은 다르게 구분되는 경로를 따라 변화하고 하위집단이 개로 구분되었을, 3

때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션 부모 일가정양립7: -Ⅱ    • 301

Model-1 Model-2 Model-3 Model-4 Model-5

Class 1 2 3 4 5

χ2(df) -677.967(6) -677.561(8) -675.588(10) -675.255(12) -673.985(14)

AIC 1,367.935 1,371.123 1,371.177 1,374.510 1,375.971

BIC 1,390.711 1,401.491 1,409.137 1,420.062 1,429.116

Adjusted BIC 1,371.679 1,376.115 1,377.417 1,381.998 1,384.708

BLRT
(p-value)

-
-677.967
(.500)

-677.561
(.000)

-675.588
(.667)

-675.558
(.308)

Entropy - .286 .639 .629 .739

잠재계층
분류
사례수
(%)

1 329(100.0) 160(48.6) 131(39.8) 46(14.0) 141(42.9)

2 - 169(51.4) 8(2.4) 146(44.4) 39(11.8)

3 - - 190(57.8) 11(3.3) 121(36.8)

4 - - - 126(38.3) 2(0.6)

5 - - - - 26(7.9)

표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3〈 〉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

변화궤적을 개로 분류한 결과가 적절한 정도는 높은 사후분류확률3 (posterior

로 알 수 있다 표 와 같이 계층 에 속한 연구 참여자가 사후분류확probability) . < 4> , A

률에 따라 계층 에 속할 확률이 로 에 근접하였으며 이러한 경항은 계층 와A .818 1 , B

에서도 대체로 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 1 .

계층 A B C

A .818 .000 .182

B .000 .754 .246

C .127 .031 .842

표 집단 분류에 대한 사후분류확률4〈 〉

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잠재계층 유형 확인. -

최종적으로 확인한 잠재계층 개 집단을 중심으로 함수 결과 및 계층 유형을 파악한3

결과를 그림 와 표 로 제시하였다 먼저 함수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2] < 5> . ,

으로 나타났다 첫째 감소후 유지형 집단은 사례 수가 총 명으로 연구. , ' (Class 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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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약 가 속하고 있다 의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39.8% . Class 1 -

은 초 부터 초 까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감소하다가 상급학교로 진학한 중 부4 6 1

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을 감소후 유지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감소후 유지. , Class 1 ' ' . '

형 은 초 에 재학 중인 맞벌이 학부모가 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까' 4 4

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저학년에 들어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 -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둘째 증가후 감소형 집단은 사례 수가 총 명으로. , ' (Class 2)' 8

연구대상자의 약 가 속하고 있다 의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2.4% . Class 2 -

갈등은 초 에서 초 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초 부터 중 까지 감소하였다 따라서4 5 6 1 . , Class

를 증가후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증가후 감소형은 초 에 재학 중인 맞벌이2 ' ' . ' ' 4

학부모가 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 부터 초 까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하다4 4 5 -

가 이후 초 부터 중 까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셋째 지6 1 - . , '

속 감소형 집단은 사례 수가 총 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약 가 속하(Class 3)' 190 57.8%

고 있다 의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초 부터 중 까지 지속. Class 3 - 4 1

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을 지속 감소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지속 감소. , Class 3 ' ' . '

형 은 초 에 재학 중인 맞벌이 학부모가 년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 부터 중 까지' 4 4 4 1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

그림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 유형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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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함수 Estimate S.E. 분포

감소후 유지형
(Class 1)

ICEPT 1.896*** .057 39.8%
명(131 )SLOPE -.017 .022

증가후 감소형
(Class 2)

ICEPT 3.654*** .148 2.4%
명(8 )SLOPE -.140* .082

지속 감소형
(Class 3)

ICEPT 2.728*** .054 57.8%
명(190 )SLOPE -.088*** .020

***p<.001

표 잠재계층별 함수 결과5〈 〉

다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검증.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

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에 제시하였다 표를 해석함에 있어서 승산비 는 보다 크면 해당변< 6> . Exp(B) 1

인이 승산비가 몇 배로 증가하고 보다 작으면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석하는데 이 때1 , 1

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 값을 로짓으로 변환하는 경우에 평균값인 이 되기0

때문이다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첫째 지속 감소형 집단을 준거로( · · , 2003). , ' (Class 3)'

하여 감소후 유지형 집단과 비교할 때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Class 1)' ,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삶(B=.51, p<.05), (B=-.66, p<.01),

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B=.87, p<.01), (B=.00, p<.05),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도가 낮(B=-1.34, p<.05),

을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B=-.49, p<.05) ' (Class 3)' ' (Class 1)'

단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 감소형 집단을 준거로. , ' (Class 3)' '

증가후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Class 2)' , (B=2.96,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증가후 감소형 에 속할 확률이 크게p<.05) ' (Class 3)' ' (Class 2)'

나타났다 셋째 감소후 유지형 집단을 준거로 증가후 감소형 집. , ' (Class 1)' ' (Class 2)'

단과 비교했을 때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감소후 유지, (B=-2.91, p<.05) '

형 집단보다 증가후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컸다(Class 1)' ' (Class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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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lass 1 vs.
Class 3 (Ref)

Class 2 vs.
Class 3 (Ref)

Class 2 vs.
Class 1 (Ref)

영역 예측변수 B(SE) Wald Exp(B) B(SE) Wald Exp(B) B(SE) Wald Exp(B)

부모
개인적
요인

거주 소재지 -.60(.33) 3.30 .55 -3.83(2.30) 2.77 .02 -3.23(2.31) 1.96 .04

음주 여부
부 .70(.54) 1.69 2.01 .73(1.61) .21 2.08 .03(1.66) .00 1.04

모 -.34(.40) .72 .71 1.48(1.37) 1.16 4.38 1.82(1.39) 1.71 6.15

심리적
특성

주관적 행복감
부 .51(.22) 5.60 1.67* -2.39(1.44) 2.78 .09 -2.91(1.45) 4.03 .05*

모 -.34(.23) 2.13 .71 -.72(.88) .67 .49 -.39(.90) .18 .68

일상적 스트레스
부 -.66(.24) 7.54 .52** 1.11(1.34) .68 3.02 1.76(1.35) 1.71 5.83

모 -.47(.29) 2.66 .62 .63(1.20) .27 1.87 1.10(1.22) .82 3.01

삶의 만족도
부 -.40(.25) 2.61 .67 -.88(1.10) .64 .42 -.47(1.11) .18 .62

모 .87(.29) 9.17 2.39** 2.96(1.60) 3.45 19.35* 2.09(1.61) 1.69 8.11

가정
환경

결혼상태 유지기간 .01(.00) 1.28 1.01 -.01(.02) .55 .99 -.02(.02) 1.00 .9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국
가

.00(.00) .00 1.00 .00(.00) .00 1.00 .00(.00) .00 1.00

지
역

.00(.00) .78 1.00 .00(.00) .00 1.00 .00(.00) .00 1.00

월평균 가구 소득 .00(.00) 6.11 1.00* .00(.00) .00 1.00 .00(.00) .00 1.00

양육
특성

권위적 양육태도
부 .54(.46) 1.39 1.71 3.04(2.73) 1.24 20.96 2.50(2.74) .83 12.23

모 .15(.54) .07 1.16 -1.65(2.25) .54 .19 -1.80(2.28) .62 .17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 -.48(.39) 1.52 .62 .74(1.83) .16 2.09 1.21(1.85) .43 3.36

모 .19(.45) .17 1.20 -1.84(2.51) .54 .16 -2.03(2.53) .64 .13

허용적 양육태도
부 -1.03(.54) 3.65 .36 3.08(3.05) 1.02 21.87 4.11(3.07) 1.79 61.00

모 -1.34(.63) 4.57 .26* 2.79(2.82) .98 16.25 4.12(2.86) 2.08 61.81

교육
특성

사교육비 부담도 -.49(.22) 4.91 .61* -1.19(.72) 2.75 .30 -.70(.72) .93 .50

사교육 기관 이용
만족도

-.02(.30) .01 .98 1.62(1.31) 1.52 5.03 1.64(1.32) 1.54 5.16

**p<.01, *p<.05

표 다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 6> (N=329)

논의 및 결론.Ⅴ

본 연구는 년에 걸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4 -

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하였으며 유형별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부모,

개인적 요인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특성 그리고 교육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다, , , ,

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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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1.

첫째 차년도초 에서 차년도중 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 PSKC 11 ( 4) 14 ( 1)

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변화궤적을 유형화하고자 잠재계층성장모-

형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개의 집단이 가장 적절하게 변화궤적을 설명하는, 3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 집단에서 지속 감소형이 전체의 를 차지하며 이들의. 3 ‘ ’ 57.8% ,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초 부터 중 까지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1 .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하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소(

효종 와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돌봄 서비스 기관이 줄어들어 양육을, 2019)

위하여 어머니가 경제활동 단절을 겪게 된다는 연구손선옥 김태연 와 유사하지( · , 2023)

만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김준기, - ( ·

양지숙 를 고려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맞벌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에서, 2012)

이탈하여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줄어든다고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 -

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 요인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위 요인주관적 행복감( ,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모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 . ,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주관적인 행복감을 더 느낄수록 지속 감소형. , ' '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아버지가 주관적인 행복감을‘ ’ ,

덜 느낄수록 감소후 유지형 집단보다 증가후 감소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 ‘ ’ .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가 주관적인 행복감을 더4

느낄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가 중학교 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흐름에- 1

따라 지속적인 감소가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주관적인 행복감을 덜 느끼면 일 가정, -

양립 갈등은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일 때 증가하였다가 이후 중학교 학년까지 감소한5 1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덜 느끼는 맞벌이 아버지가 자녀가 초.

등학교 학년인 시점에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 가정 양립 갈4~5 - , -

등이 높을수록 맞벌이 기혼남녀가 느끼는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박주희(2019)

의 연구와 부분 일치한다 한편 아버지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지속 감. , ‘

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 ’ .

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시기에 맞벌이 중인 아버지가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4

게 받으면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이 되는 해까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하다가 중6 -

학교 학년이 되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1 .

게 받는 아버지가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인 시점까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한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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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맞벌이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정적 상관을 보, -

이는 것으로 나타난 조규영과 이설아 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2019) . ,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더 만족할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단에' ' ‘ ’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증가후 감소형 집단에도 포함될, ‘ ’ ‘ ’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시기에 맞벌이 중인 어. 4

머니가 자신의 삶을 더 만족하는 경우에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인 시기까지 일 가족6 -

양립 갈등이 감소하다가 중학교 학년부터 증가하거나 또는 초등학교 학년인 시기까1 5

지는 일 가족 양립 갈등이 증가하다가 이후 중학교 학년까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 1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삶을 더 만족하는 맞벌이 어머니가 자녀가 초등학교. 4~6

학년인 시점에 일 가정 양립 갈등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이 클수록- , -

맞벌이 부부가 모두 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강가원 장진( ·

이 와 일부 비슷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유사하, 2016) .

거나 일부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문제를 위해, -

서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심리적 특성 요인을, ,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 -

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은 월평균 가구 소득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형 집, ' ' ‘ ’

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4

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늘어날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있어서 자녀가 중학교 학년- 1

이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지각하는 일 가정 양립 어려움이 달라질 수 있고김소정- ( ,

저소득 가구일수록 고소득 가구보다 소득이 낮은 맞벌이 가정에서 일 가정 양2020), -

립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Adams, King & King, 1996; Weigt &

들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다Solomon, 2008) .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 -

적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특성 요인은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로 확인되었다 세부적.

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허용적이지 않을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 ' ' ‘

소후 유지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 4

둔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가 비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있-

어서 자녀가 중학교 학년이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인 감소가 있을 수1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 가정 양립 갈등과 허용적 양육태도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

것으로 보고한 기쁘다 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결과이다(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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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 -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특성 요인은 사교육비 부담도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할수록 지속 감소형 집단보다 감소후 유지, ' ' ‘

형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컸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맞벌이’ . 4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도가 감소할수록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있어서 자녀가 중학교 학- 1

년이 되는 시점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인 감소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 논의2.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년에 걸친 일4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을 유형화한 뒤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 ,

펴보고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대한 중-

재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확인했던. ,

다수의 연구결과와 일부 또는 일맥상통하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

러한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특성 그- , , ,

리고 교육특성 등 다차원적으로 밀접함을 검증하였다.

한편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과 일상적 스트레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월평균 가, , ,

구 소득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도 등이 맞벌이 부모의 일, , -

가정 양립 갈등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근로자. , ,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및 노동 분야 정책결정자나-

전문가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 주-

목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리적 특성 요인에서 맞벌이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이 클수록. , ,

맞벌이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클수록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 이후로 학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었던 일4 6 -

가정 양립 갈등이 중학교 학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1 . ,

맞벌이 아버지 한정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경우에 일 가정 양립 갈등이 자녀가 초-

등학교 학년부터 학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중학교 학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이 있4 5 1

으므로 맞벌이 아버지의 주관적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맞벌,

이 부부를 위해서 직장 차원에서 그들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심리-

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심리적 특성 요인에서 아버지와. ,

관련된 요인이 다수 등장하였으므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맞벌이 아버지에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시. ,

행에 있어서 부부 모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자를 위한 지원 또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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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가정 환경 요인인 월평균 가구 소득과 교육 특성 요인인 사교육비 부담도

도 일 가정 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본 연구- .

를 통해서 가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 비교적,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에 감소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두 요- . ,

인은 금전이란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 가정 양립 문제를 위. , -

한 실마리로 소득의 증가나 사교육비 감소와 같은 양육비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받게 될 최저급여를 인상하거나 현행 초등,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을 확대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통해 자녀가 초등학교 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중학, 4

교 학년이 될 때까지 시간에 따라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변화궤적 유형을1 -

분류하여 그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양육특성 그리고 교육특, , ,

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지역사회 요인 등을 포함,

한 다양한 예측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패널 자료라는 한계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측요인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범위의 예측요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채택된 잠재계층의 사후분류확률에 따. ,

르면 각 집단의 샘플 규모 차이가 크게 나타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일과 가. ,

정의 양립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외변

수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

연령이 높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낮, ,

을수록 일 가정 양립으로 인한 갈등이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나, - (

영 박기남 박주희 본 연구에서는 통제, 2017; , 2009; , 2018; Beaujot & Liu, 2005).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음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가외변수의 영향

력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예측변수 중 행복감 삶의 만족도. , ,

등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종속변수로 탐색되어 왔다 일부 예측요인들이 시변.

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시(time-varying) .

변변수를 고려하여 독립변수의 변화가 일 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성과 개인별 다양성을 고려한 변화-

궤적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초,

월하여 교육학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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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jectory and predictive factors of the Work-family

conflict for dual-income parents raising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Donghwa Kim and Jiyoon Ban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change in the Work-family

conflict of dual-income parents raising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each type. Among the

data from the 11th to 14th year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329 dual-income parents raising children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for analysis. For this purpose,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class on trajectories of the

work-family conflict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Increasing type after

decreasing, Decreasing type after increasing, and Continuous decreasing type);

Second, factors that predict the latent class for trajectories in the work-family

conflict were analyzed. 1) the higher father’s subjective well-being, the lower

father’s daily hassles, the higher mother’s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the less mother’s permissive parental

behavior, and the lower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e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Increasing type after decreasing’ than

‘Continuous decreasing type’ group. 2) the higher mother’s life satisfaction, the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Decreasing type after increasing’ than

‘Continuous decreasing type’ group. 3) the lower father’s subjective well-being,

the higher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Decreasing type after increasing’

than ‘Increasing type after decreasing’ groups; Finally, the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Keyword: KICCE, PSKC, Dual-income parents, Work-family conflict, Trajectory,

Predictive factors, LCGA



316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토론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일 가정 양립 갈등의 변화궤적 및 예측요인-

정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갈등이 가족의 안녕과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에 주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두고 시도된 의미있는 논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갈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

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들 부모의 일 가정 양립갈등의 종단적 변화궤적과 예측, -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 가정 양립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과 실천방안에 근거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자로서 이 연구의 내용과 결과가 보다 풍부한 함의를 제시하길 바라며 연구의 문

제제기 및 연구방법과 결론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연,

구초점이 더 부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이 연.

구의 초점으로 두어야 하는 이유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확장된 양육참여 및 부모-

자녀 상호작용 특성 등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론적 배경부분에서는 다시 전체 맞벌이 부부,

의 일 가정 양립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선행연구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제시한- .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서론은 문제제.

기의 영역이므로 초등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현황과 관련 지표들이 제시될 수 있으면

연구의 초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의 일 가정 양립갈등의 변화궤적, -

을 보다 간명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잠재성장계층을.

감소후 유지 증가후 감소 지속 감소로 유형화하였는데 이‘Class1: ’, ‘Class2: ’, ‘Class3: ’

러한 구분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갈등의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습니다 이는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마련을 고려하는 입장이라면 각 유형이 어.

떤 의미인지 어떠한 유형을 중점적으로 보아야하는지를 고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문, .

의 그림 에 나타난 일 가정 양립갈등 변화궤적을 살펴보면 각 궤적의 모양도 중요하지< 2> -

만 전체적으로 층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일 가정 양립갈등수준은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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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준 중수준 저수준의 범위 안에서 변화 또는 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 가, , . -

정 양립갈등수준이 이렇게 세 수준으로 일차로 구분되는 것을 유형화 이름에 반영한다면

예 저수준 갈등 감소후 유지형 중수준 갈등 지속 감소형( , ‘Class1: - ’, ‘Class2: - ’, ‘Class3:

고수준 갈등 증가후 감소형 등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요 정책적 실천적 접근을 고- ’ )

려하면서 연구를 살펴보기에 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갈등수준이 가장 낮은 저수준 집단을 준거로 하는 것이 보다 간명할 것으로 보입니

다 저수준 집단 대 중수준 혹은 고수준 집단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주요 예측요인을 해.

석해준다면 일가정 양립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집단에 어떠한 지원이 효과적일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이 사례수가 많은 이유로 준거집단으. Class3

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 변화궤적의 큰 범주를 기준으로 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결측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한계제시가 필요합니다 연구대상자인 맞벌, .

이 부부의 년간의 일가정 양립갈등을 추적한 자료이므로 응답자 선택과정에서 선택편이4

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증가후 감소형은. Class 2:

사례수가 명에 불과합니다 차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명인지 차년도를 기준으로8 . 11 8 , 14

할 때의 사례가 명인지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즉 연구방법의 연구대상부분에서는8 . 11

차년도 기준으로 결측치를 제외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이후 차까지 발생한 결측에 대14

해서는 방식으로 추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만 결측을 제외하고 차FIML . 11 14

까지 추가로 나타난 결측은 로 추정하겠다는 설명이 추가되고 관련 한계를 기술해FIML

주면 좋겠습니다 즉 증가후 감소형은 일가정양립갈등이 가장 높은수준으로. ‘Class 2: ’

분류가 되는 집단인데 초기치 자료 명에서 이후 결측이 발생한 자료이므로 처음부터 일, 8

가정 양립갈등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응답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락되어 분석결과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요약 및 결론의 첫째부분 논의에서 일가정 양립갈등이라는 변수가 직장을 이탈, ‘ ’

한 경우에도 응답이 가능한 것인지를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직장을 이탈한 사례는.

양립갈등 변수의 응답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일가정양립갈등은 근로자에 한정된 결과

입니다 따라서 일가정양립갈등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양립갈등의.

감소이유가 직장이탈이라고 해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년의 시간동안 해당변수에 결측이 발생해도 은 일가정양립갈등 응답을 기. 4 FIML

준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직장이탈의 상황을 분석에서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 해

석에서도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부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우선 분, .

포의 정규성 검증에서 왜도와 첨도 기준을 벗어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

로그소득으로 변환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측변수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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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으로 거주지와 음주를 포함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은 다른 심리요,

인 양육태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행연구의 모, .

든 변수를 다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요인의 범주들을 꼭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고.

범주간 경계를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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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모가지각한일가정양립이점및갈등이부모의일상적-

스트레스 삶의만족도에미치는영향 잠재성장모형을이용한, :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적용- (APIM)

박세훈1)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전 후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의 변화 패턴을19 , -

알아보고 코로나 시기의 부와 모가 인식한 일 가정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이 자신과, 19 -

배우자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 전 차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증가하였고 모의 일, 19 (8~11 ) - , -

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였다 코로나 후 차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감소하. 19 (12~14 ) -

였고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였다 둘째 코로나 시기 부의 일상적 스트레, - . , 19

스는 감소하였다 셋째 코로나 시기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결과 부의 일 가정 양립 이. , 19 -

점 초기값은 부의 스트레스는 낮추고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시켰다 모의 일 가, . -

정 양립 이점 초기값은 모의 스트레스는 낮추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시켰으나 부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시켰다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변화율은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감소. -

세를 낮추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부모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상호의존모형 잠재성장모형: - , , , ,

요 약

서론.Ⅰ

통계청 에 따르면 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2022) 2021 18

자 가구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는 년의53.4% . 2015

와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가47.3% , 6.1%p .

진행됨에 따라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가정 중심이라는 성 역할 인식이 조금씩 변화,

하기 시작하였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일과 가정이 균형,

을 이루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김경미 계선자· ( , ,

실제로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의 정책 로드맵 중 하나는 아동과 부2018). (2018)

1)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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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 가정 양립이었고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

사회적 인식 또한 가정보다는 일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일과 가정 모두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정윤미 강현아 오세현 는 일과 삶의 균형을 개인의( , , , 2022). OECD

일과 삶의 동등한 상태로 정의하였고 균형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개인뿐만 아,

니라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였다김동식 김영택( , ,

정진주 최인선 즉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일과 가정 모두의 충실할 수 있는, , 2013). ,

균형 잡힌 삶을 건강한 삶으로 보고자 하는 사회인식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정책적으로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맞벌이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다중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장과 가정의 각 영역에서 양립하.

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한 형태를.

일 가정 양립 갈등이라고 한다 일 가정 양립 갈등은- (Greenhaus & Beutell, 1985). -

가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거나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이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Frone, Yardley & Makel,

일 가정 갈등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1997). - ,

아니라박주희 이소진 김은석 유성경 자녀의 심리적 건강 문제행동( , 2015; , , , 2017) ,

그리고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Dinh, Cooklin, Leach, Westrupp,

Nicholson & Strazdins, 2017; Ohu, Spitzmueller, Zhang, Thomas, Osezua &

Yu, 2018; Strazdins, OBrien, Lucas, & Rodgers, 2013; Vahedi, Krug, &

그러나 일과 양육의 양립에서 긍정적 균형을 이룬다면 높은 만족Westrupp, 2019).

수준을 경험하게 되어김난주 권태희 부모의 성취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 2009),

이아름 이를 일 가정 이점이라고 하며 일 가정 이점은 일과 가정 중 어느 하( , 2020). - , -

나의 영역에서의 역할 경험이 다른 영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 가정 갈등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변인이다(Greenhaus & Powell, 2006) -

일 가정 이점은 높고 갈등은 낮은 집단이 직장 및 가정(Shockley & Singla, 2011). - ,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녀의(Vieira, Matias, Lopez, & Matos, 2018),

문제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Vieira, Matias, Ferreira, Lopez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 가정 양립 갈등은 부모의 우울 및 스트레스& Matos, 2016). -

의 수준은 높이고 삶의 질을 낮추며 자녀를 포함한 부모 주변의 환경 체계에 악영향,

을 끼칠 수 있고양은선 김연하 일 가정 양립 시에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들( , , 2021), -

이 다른 영역에 전이되는김현동 김명희 등 일 가정 양립이 부모를 둘러싼 다( , , 2011) -

양한 환경에 영향을 주기에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 양립은 년 코로나 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새, - 2020 19

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조숙인 국가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는 최대한(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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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휴원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 / , /

한 맞벌이 가정에 자녀돌봄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금전적 지

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조숙인 맞벌이 부모에게 코로나 는 일 가정 양립을( , 2020). 19 -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동시에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적극, ･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조숙인( ,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은 코로나 의 확산을2020). , , , , , (2020) 19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재택근무 원격수업 외출시간 제한 등이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

시간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여성의 가사 노동시간이 늘어나 양육과 돌봄의 부담이

가중되고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에 따르면 자녀 돌봄 항목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남성보다는 여성(2020) ,

그 중에서도 맞벌이 여성이 높았다 또한 코로나 에 따라 보육 교육 시설이 운영되. 19 ,

지 않으면서 자녀 돌봄 부담 자녀와의 갈등 등의 증가로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악,

화되고 기혼 여성은 다중역할에 부담을 느껴 일 가(Prime, Wade & Browne, 2020), -

정 양립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최보윤 방지원 유성경 김수영 이러한 일 가( , , , , 2022). -

정 양립의 갈등은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초래,

하여 심각한 심리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진미정 외 반면 고용노동부( , 2020).

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가 자기 주도적 업무수행과 효율적인(2020) 19

목표달성을 통해 오히려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간병과 육아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를 줄여 직무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한 전지원 차승은 은기수 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재택근무 경험과 일 가족, , (2022) -

양립 사이에 긍정적인 영향이 관찰되었지만 여성의 일 가족 양립과 재택근무 경험 사, -

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 가 일 가족 양립에 끼치. 19 -

는 영향은 다소 상반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코로나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전 시기 와 코로나 후 시기. (2015-2018)

의 일 가정 양립이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일 가정 양(2019-2021) - -

립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코로나 에 따른 일 가족 양립을 조망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취업모 기혼여성 등 여19 - ,

성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최보윤 외 는 코로나. (2022)

전후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 경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19 - .

면 코로나 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의 일 가정 양립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특히 여성19 - ,

들과 저소득층 가족들이 코로나 의 영향을 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19 .

한 코로나 이전에는 부부 갈등 부부 향상 보통 집단으로 구분되던 집단이 코19 ' ', ' ', ' '

로나 이후에는 일 가정 향상의 개인차는 감소하고 일 가정 갈등을 기준으로 남편19 - - ‘

낮은 갈등 집단 아내 낮은 갈등 집단 보통 집단으로 구분되었다최보윤 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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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 라는 재난상황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향상의 긍정적2022). 19 -

인 영향력 보다 일 가정 갈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최보윤 외- ( ,

최근 맞벌이 부모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살펴본 선행연구연은2022). - (

모 최효식 이한나 한정원 들은 부부를 따로 살펴보기 보다는 한 단위, , 2019; , , 2018)

로 고려하여 접근하는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을 활용하였다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Model; APIM) . -

있고김소정 양은선 김연하 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부의 태도는 서로( , 2016; , , 2021), -

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이한나 한정원 한유진 김선애 부와( , , 2018; , , 2007)

모를 하나의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의 양상을 살펴보는데-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모라는 커플자료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자료이기에.

독립적인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면 오히려 종 오류를 증가시키게 된다1 (Cook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의존Kenny, 2005; Kenny, Kashy & Cook, 2006).

성을 고려한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

코로나 로 인해 사람들은 고강도의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로 외부활동과 대인관계가19

줄어들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심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김태연 보건복지부 에 따르( , 2023). (2022)

면 여전히 우울 위험군은 로 년 에 비해 배가 넘는 수치로 높고 위16.9% 2019 (3.2%) 5

험한 수준이었다 코로나 는 뉴노멀 을 가져온 만큼 새로운 일상 스트. 19 (New Normal)

레스를 야기하였고 일 가정 양립에도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 .

을 적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을 살펴보거나 을 활용하여 일 가APIM - LGM -

정 양립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이 두 가지의 접근을 활용하여 일 가정 양립과-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는 조망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년부. 2019

터 년 동안의 맞벌이 부부의 일 가정 양립과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2021 -

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종단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 가정 양립의 행위자(Latent Growth Mode; LGM) . -

상대방의 영향력과 종단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 -

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상기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전후로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1. 19 - ,

변화하는가?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부와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2. - ,

행위자 효과와 상대방 효과는 어떠한가?



세션 부모 일가정양립7: -Ⅱ    • 323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차년도 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 가정 양립 이8 ~14 . -

점 및 갈등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 차년도로 나8 ~11 , 12 ~14

누어 분석을 실시했으며 부모의 일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는 차년도 차년도, 12 ~14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총 표집 인원은 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년. 2,150 8

도 차년도에 부 모 모두 참여하고 취업 혹은 휴직 상태이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한~11 ,

부모 표본 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차년도에는 상기 조건과 동일한251 , 12~14 429

쌍의 부모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년도 차년도의 자녀의 학년은. 8 ~14

초등학교 학년부터 중학교 학년이다 차년도부터 차년도 부모의 평균 연령은 부1 1 . 8 14

세 세 모 세 세이다39.9 ~46.6 , 37.8 ~ 44 .

주요변인2.

가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이 개발하고 한국아동패- Marshall & Barnett(1993)

널 연구진이 번역한 도구가 사용되었다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은 일 가족 이점. - -

문항 일 가족 갈등 문항 일 양육 이점 문항 일 양육 갈등 문항의 개의 영(7 ), - (9 ), - (4 ), - (6 ) 4

역으로 구분되며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 가족 이점과 일 양26 . - -

육 이점을 일 가정 이점으로 그리고 일 가족 갈등과 일 양육 갈등을 일 가정 갈등으로- - - -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이고 문. Likert 5 (1= , 5= )

항 내용은 일과 가정에 모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

든다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내가 일을.’, ‘ .’, ‘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 ‘

는 것 같다 등이 있다 신뢰도 값은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부의 일’ . Cronbach 8 14 -α

가정 이점은 에서 사이에 분포하였고 부의 일 가정 갈등은 에서 사.910 .926 , - .921 .934

이에 분포하였다 모의 일 가정 이점은 에서 사이에 분포하였고 모의 일 가. - .892 .907 , -

정 갈등은 에서 사이에 분포하였다.936 .943 .

나 일상적 스트레스.

부와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문항이다 점 척도전혀 받지 않음 많이 받음 이고 문항 내용은. Likert 4 ( =1, =4)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이다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의 자료‘ ?’ . 12 14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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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삶의 만족도.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는 단일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

한 문항이다 점 척도전혀 만족하지 못함 매우 만족함 이고 문항 내용. Likert 5 ( =1, =5)

은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이다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의‘ ?’ . 12 14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모형3.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과 같다[ 1] .

그림 연구모형1〔 〕

분석방법4.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일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 ,

변화 추이와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각각이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과 프로그램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SPSS 18.0 AMOS 22.0

선형성장을 확인하였다 커플 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분석을 위해 손수경 장유. ,

나 노주성 홍세희 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단계에 거쳐서 분석, , (2016) . 2

을 실시한다 단계는 각 변인들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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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고 단계는 각 변인들을 연결하여 연구모형을) , 2

검증한다 이 때 부와 모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종단. (APIM)

적으로 부와 모가 서로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생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값2 , CFI(Comparative Fitχ

Index), NFI(Normed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등의 지수를 활용하였다 지표가 표본수에 민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2χ

감하기에 나머지 지표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Kline, 2011) . ,

지표별로 와 는 이상 는 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TLI, NFI CFI .90 , RMSEA .08

다(Browne & Cudeck, 1993; Hu & Bentler, 1999).

연구결과.Ⅲ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1.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첨도와 왜도는 표, 1

과 같다 부의 일 가정 이점은 차년도에서 차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 8 11 ,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모의 일 가정 이점은 차년12 14 . - 8

도에서 차년도까지 증가하였고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는 다소 감소하였다 부11 , 12 14 .

모의 일 가정 갈등 모두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8 11 ,

부모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은 평균 의 범주에 분포하였으며 일 가정 양립의- 3.67~3.95 , -

갈등은 의 범주에 분포하였다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차년도 차년도2.18~2.66 . 12 ~14

감소하는 경향성 을 보였고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는 일정하게(2.89~2.98) , (2.90~2.91)

유지되었다 부의 삶의 만족도 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모의 삶의 만족도. (3.52~3.72)

는 차년도에 감소했다가 차년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든 변(3.50~3.66) 13 14 .

인은 왜도 절대값이 미만 첨도 절대값이 미만이라는 정규성 기준 에3 , 10 (Kline, 2005)

위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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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1〈 〉

변인 사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8 ) 251 1.55 5.00 3.84 0.56 -0.38 0.79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9 ) 251 1.73 5.00 3.85 0.59 -0.12 0.53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0 ) 251 1.00 5.00 3.86 0.62 -0.56 1.73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1 ) 251 2.36 5.00 3.95 0.54 -0.12 0.00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2 ) 429 2.00 5.00 3.93 .56 -.13 -.09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3 ) 429 2.27 5.00 3.87 .55 .05 -.01

부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4 ) 429 1.73 5.00 3.82 .60 -.06 .02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8 ) 251 2.18 5.00 3.75 0.50 -0.25 0.97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9 ) 251 1.82 5.00 3.67 0.54 -0.49 0.79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0 ) 251 1.45 5.00 3.75 0.56 -0.58 1.29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1 ) 251 2.00 5.00 3.80 0.56 -0.26 0.07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2 ) 429 2.00 5.00 3.75 .52 -.17 .29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3 ) 429 1.73 5.00 3.77 .52 -.10 .31

모 일 가정 이점 차년도‘ ’ - (14 ) 429 1.00 5.00 3.74 .55 -.46 1.26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8 ) 251 1.00 4.27 2.39 0.61 0.24 0.03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9 ) 251 1.00 4.00 2.39 0.61 0.11 -0.30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0 ) 251 1.00 4.00 2.30 0.61 0.06 -0.12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1 ) 251 1.00 3.53 2.18 0.59 0.02 -0.66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2 ) 429 1.00 3.87 2.19 .63 .06 -.54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3 ) 429 1.00 3.73 2.14 .61 .04 -.61

부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4 ) 429 1.00 4.13 2.19 .66 -.02 -.54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8 ) 251 1.00 4.93 2.66 0.68 0.07 -0.12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9 ) 251 1.00 4.67 2.63 0.66 0.30 -0.14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0 ) 251 1.00 4.80 2.45 0.69 0.27 -0.26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1 ) 251 1.00 4.33 2.40 0.71 0.37 -0.21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2 ) 429 1.00 4.33 2.29 .69 .27 -.37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3 ) 429 1.00 4.53 2.25 .69 .31 -.40

모 일 가정 갈등 차년도‘ ’ - (14 ) 429 1.00 4.33 2.20 .67 .46 -.16

부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2 ) 429 1.00 4.00 2.98 .62 -.16 .12

부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3 ) 429 1.00 4.00 2.94 .70 -.26 -.09

부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4 ) 429 1.00 4.00 2.89 .65 -.36 .49

모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2 ) 429 1.00 4.00 2.90 .63 -.03 -.21

모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3 ) 429 1.00 4.00 2.90 .61 -.08 .03

모 일상적 스트레스 차년도‘ ’ (14 ) 429 1.00 4.00 2.91 .59 -.12 .25

부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2 ) 429 1.00 5.00 3.52 0.75 -0.49 0.09

부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3 ) 429 1.00 5.00 3.53 0.76 -0.51 0.24

부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4 ) 429 1.00 5.00 3.72 0.76 -0.68 0.84

모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2 ) 429 1.00 5.00 3.56 0.67 -0.74 0.91

모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3 ) 429 1.00 5.00 3.50 0.71 -0.44 -0.03

모 삶의 만족도 차년도‘ ’ (14 ) 429 1.00 5.00 3.66 0.71 -0.7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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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의 부모 일 가정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의 상관계수는 표 차년8~11 - < 2>, 12~14

도 주요변인들의 상관계수는 표 과 같다 대체로 이점과 갈등은 부적 상관을 보였< 3> .

고 이점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 . -

가정 양립 갈등은 스트레스와는 정적 상관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

무성장 모형과 선형성장 모형2.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의 이점 및 갈등과 일상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 ,

정하기 위해 무성장 모형과 선형성장 모형의 변화함수를 설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표(

참조 는 이상 차이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4 ). CFI .01 (Cheung & Rensvold,

자유도가 이 차이 날 때는 카이제곱의 차이 값이 이상이면 통계적으로2002), 3 7.82

유의하다고 본다박세훈 한승희 유금란 이를 토대로 표 를 살펴보면( , , , 2020). < 4>

차년도에서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과 갈등의 선형성장 모형이 무성장 모형보8~11 -

다 좋은 적합도를 보여주었고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선형성장 모형과 무성장 모, -

형 모두 에서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선형성장 모형RMSEA . -

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한편 부의 일 가정 양립 갈등 선형성장 모형은 초기값과. -

변화율 간의 공분산에 오차항이 발생하는 헤이우드 케이스 를 보였다(Heywood case) .

따라서 선형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은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모의 일- , -

가정 양립 갈등 변인이겠다.

차년도에서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분명한 선12~14 - , -

형성장 모형을 보였는데 부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무성장의 적합도가 좋았고 모의- ,

일 가정 양립 이점은 무성장과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상적 스- .

트레스에서도 모의 모형은 무성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는 선형성장 모형이,

무성장 모형보다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에서 부와 모 모두 선형성.

장 및 무성장 모형에서 낮은 적합도를 보여 선형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

은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 - ,

변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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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 변인의 무성장모형과 선형성장모형 모델 적합도 비교4〈 〉

변인 χ2(df) p TLI CFI RMSEA

차8~11

부 일 가정( ) -
양립 이점

성장 6.33(5) .276 .994 .995 .033

무성장 16.57(8) .035 .977 .969 .065

부 일 가정( ) -
양립 갈등

성장 7.45(5) .189 .991 .993 .044

무성장 42.53(8) .000 .922 .896 .131

모 일 가정( ) -
양립 이점

성장 17.49(5) .004 .991 .993 .100

무성장 46.38(8) .000 .894 .859 .139

모 일 가정( ) -
양립 갈등

성장 5.31(5) .379 .999 .999 .016

무성장 75.35 .000 .836 .781 .184

차12~14

부 일 가정( ) -
양립 이점

성장 .061(1) .805 1.012 1.000 .000

무성장 15.74(4) .003 .963 .951 .083

부 일 가정( ) -
양립 갈등

성장 5.72(1) .017 .958 .986 .105

무성장 8.22(4) .084 .991 .988 .050

모 일 가정( ) -
양립 이점

성장 1.34(1) .247 .997 .999 .028

무성장 5.34(4) .255 .997 .996 .028

모 일 가정( ) -
양립 갈등

성장 .044(1) .833 1.007 1.000 .000

무성장 10.95(4) .027 .988 .983 .064

부 일상적( )
스트레스

성장 .11(1) .738 1.011 1.000 .000

무성장 19.51(4) .001 .953 .937 .095

모 일상적( )
스트레스

성장 .11(1) .742 1.008 1.000 .000

무성장 .68(4) .954 1.008 1.000 .000

부 삶의( )
만족도

성장 7.77(1) .005 .904 .968 .126

무성장 40.29(4) .000 .872 .829 .146

모 삶의( )
만족도

성장 15.69(1) .000 .839 .946 .185

무성장 27.01(4) .000 .937 .916 .116

주요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3.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및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 ,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 표 와 같다 차년도 차년도에서는 부의 일 가정< 5> . 8 ~11 -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이고 평균 변화율은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3.82 .036 .

차년도 부의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의 평균 추정치는 점이며 매년 씩 증가한8 - 3.82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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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의 경우 초기값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차년도의. 8

부의 일 가정 양립에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을 살펴- . -

보면 초기값은 변화율은 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초기값과2.68, -.096 .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여 개인차가 존재한다 반면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상관.

공분산은 부와 모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

차년도 차년도에서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이고 평균적으12 ~14 - 3.93 ,

로 씩 감소하였다 부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서는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았다-.058 . - .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서는 초기값이 이고 변화율은 으로 매년 감소하는- 2.29 , -.043

경향성을 보였다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과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모두 초. - -

기값에서만 개인차가 나타났다 한편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초기값이 이고 변. , 2.98

화율은 로 매년 씩 감소하였고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분산이 유의미하여 개-.044 .044

인차가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는데 일상. -.057

적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초기값이 높을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5〈 〉

변인 평균 분산 공분산

차8~11

부 일 가정( ) -
양립 이점

초기값 3.82*** .172***

-.005
변화율 .036** .003

모 일 가정( ) -
양립 갈등

초기값 2.68*** .249***

-.022
변화율 -.096*** .028***

차12~14

부 일 가정( ) -
양립 이점

초기값 3.93*** .147***

-.002
변화율 -.058*** .007

부 일 가정( ) -
양립 갈등

초기값 2.17*** .230***

-.018
변화율 .001 .024

모 일 가정( ) -
양립 갈등

초기값 2.29*** .306***

-.027
변화율 -.043** .030

부 일상적( )
스트레스

초기값 2.98*** .268***

-.057*

변화율 -.044** .063***

주.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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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모형 간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변화율이 유의미한 변인을 잠재성

장 모형으로 설정하고 변화율이 유의미하지 않은 변인과 무성장 모형으로 설정한 변인

은 초기값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일 가정 양립의 이점과 갈등의 영향력을 각각. -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이 독립변인인 모형과 갈등이 독립변인인-

모형 두 개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연구모형은 그림 와 그림. [ 2] [

과 같다3] .

그림 연구모형 일 가정 양립 이점 모형2 1( - )〔 〕

그림 연구모형 일 가정 양립 갈등 모형3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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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4.

그림 와 그림 연구 모형을 분석한 결과 일 가정 양립 이점 모형의 적합도는[ 2] [ 3] . -

양호했으나 일 가정 양립 갈등 모형의 적합도는 낮았다표 참조 이에 따라 일 가정- ( 6 ). -

양립 이점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 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그림 와< 7>, < 4>

같다 에 따라 자신에 대한 효과를 자기 효과 혹은 행위자 효과라고 하며 상대. APIM ,

방에게 주는 효과를 상대방 효과라고 부른다 이를 기반으로 추정치들을 해석하였다. .

표 주요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6〈 〉

모형 χ2(df) p TLI NFI CFI RMSEA

일 가정 양립-
이점 모형

93.41(32) .000 .897 .914 .940 .067

일 가정 양립-
갈등 모형

223.68(30) .000 .750 .848 .864 .123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의 이점 초기값은 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

족도를 증가시키는 행위자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와 모. ,

모두 초기에 일 가정 양립에서 이점을 지각할수록 동일 시기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낮-

추고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 효과에서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을 유의-

미하게 증가시킨부의 상대방 효과 반면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부의 삶( ) -

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모의 상대방 효과을 끼쳤다 즉 부가 일 가정 양립( ) . , -

에서 이점을 느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반면 모가 일 가정 양립의 이점, -

을 느낄수록 부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율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변화율은 부의. -

스트레스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끼쳤는데행위자 효과 이는 부의 일 가정 양립의( ), -

이점이 감소할수록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감소세는 완만해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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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 가정 양립 이점 모형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추정결과7 -〈 〉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부 이점I → 부 스트레스I -.246*** .009 -.185

부 이점I → 부 삶 만족I 1.232*** .128 .613

모 이점I → 모 스트레스I -.210*** .091 -.137

모 이점I → 모 삶 만족I .329*** .090 .190

부 이점I → 모 스트레스I -.118 .100 -.071

부 이점I → 모 삶 만족I .904*** .008 .484

모 이점I → 부 스트레스I .144 .079 .117

모 이점I → 부 삶 만족I -.229* .111 -.123

부 이점I → 부 스트레스S -.002 .006 -.003

모 이점I → 부 스트레스S -.087 .049 -.142

부 이점S → 부 스트레스S -.435* .177 -.300

주 는 초기치 는 변화율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 I , S

주1. *p<.05, **p<.01, ***p<.001
주 유의미하지 않은 계수는 지면상의 이유로 모형에 표시하지 않음2.

그림 일 가정 양립 이점 모형의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표준화 계수 제시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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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8 14

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이 코로나 전- , 19 ,

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와 겹치는 시기인 차년도부터 차년도, 19 12 14

의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정신건강일상적 스트레스와 삶(2019~2021) - (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

음과 같다.

첫째 차년도부터 차년도 그리고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부모의 일 가정 양, 8 11 12 14 -

립 시 이점과 갈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부의 일 가, 8 11 -

정 양립 이점은 증가하였고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였다 부의 일 가정 양립, - . -

갈등과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선형성장모형에 적합하지 않았다 차년도부터- . 12 14

차년도까지의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시 이점 및 갈등을 살펴보면 차년도와 유사- , 8~11

하게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은 감소하였고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과 부의 일 가정- , - -

양립 갈등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이전과 달리 오히려. -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의 일상적 스트.

레스만이 선형성장 모형에 적합하였고 일상적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부의, .

일상적 스트레스에서만 공분산이 유의했는데 이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초기값이 클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둘째 차년도 차년도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에서는 개인차가 존재하, 8 ~11 -

였으나 변화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에서는 초기값과. -

변화율 모두 개인차를 보였다 차년도 차년도에서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12 ~14 -

갈등의 초기값에서 개인차가 존재했고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과 부의 일상적 스트레, -

스는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개인차가 있었다 따라서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

일상적 스트레스의 감소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 ,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과 행위자 상대방 효과를 분석한 결-

과 일 가정 양립 갈등 모형은 낮은 적합도를 보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일 가정 양립, - , -

이점 모형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각자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행위자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 효과에서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모의 삶의 만족도 초기-

값을 증가시킨 반면 모의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은 부의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부가 일 가정 양립에서 이점을 느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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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모가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을 느낄수록 부의 삶의 만족도는 낮아졌다 부의, - .

일상적 스트레스 변화율에는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변화율만이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이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 보다는 부가 지각하는 일 가정 양립의. - -

이점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면 할수록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감소세는 점점 완만해진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꾸준한 감소는 취업모들이 일 양육, - , ,

가사 등 다중역할로 고충을 겪어 일 가정 양립의 갈등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는 상-

반되는 결과다성정혜 김춘경 신효진 진미정 외 그러나 조혜( , , 2019; , 2022; , 2020).

영 권정윤 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지각하는 일 가정 양립 이, (2022) -

점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헤영 권정윤 은 이를 우리나라에서 일. , (2022) -

가정 양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바라보

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 이후 모두 돌봄을 위한 연차사용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

높게 나타났고 전체적인 휴가 및 휴직 제도에서 어머니의 이용 비율이 아버지의 이용,

비율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신효진 조숙인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 , 2022; , 2020), 19

근무가 육아 간병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 직무 만족,

도를 높인 것고용노동부 을 미루어 볼 때 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 감소에 우리( , 2020) -

나라의 정책이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

녀의 연령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데 차년도부터는 초등학교 학년으로 취학아동에8 1

속한다 통계청 에 따르면 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로. (2019) 6 44.2%

취학 자녀인 에 비해 낮았는데 양은선 김연하 는 이는 어린 자녀를 둔 맞54.2% , (2021)

벌이 가구가 일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함께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였

다 즉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점점 고학년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져. ,

일 가정 양립의 갈등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

한편 부의 경우에는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이 코로나 시기 전에는 증가하다 코로나, - 19

시기 년 년 차년도 차년도부터는 감소하였다 차년도 차년19 (2019 ~2021 ; 12 ~14 ) . 12 ~14

도 사이에 부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감소세를 살펴보면 일 가족 이점 일과 가정에 모- - ('

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든다 의 평균값의 변화추.')

이는 점이었고 일 양육 이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내 아이에게3.90 3.82 3.77 , - ('→ →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의 평균값의 변화추이는 이었다 즉 일.') 3.98 3.95 3.88 . , -→ →

양육 이점 보다는 일 가족 이점이 초기값이 더 낮았음에도 더 큰 낙폭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일 가족 이점의 문항은 자신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반면 일 양육 이점은 자. - , -

녀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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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녀 돌봄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은 보다 오래 일해서 소득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다(White, Hill, McGovern, Mills & Smeaton, 2003;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부는 여전히Craig & Powell, 2011, Martucci, 2021).

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모는 재택근무 상황을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전지원 외 황혜원 신정이 에 따르면 맞벌이 남성은 직장( , 2022). , (2009)

역할 갈등이 여성보다 높고 맞벌이 여성은 가정역할 갈등이 남성보다 높다 맞벌이 남, .

성은 직업만족이 낮을수록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수록 가정생활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 ,

감이 높았는데김경애 황혜원 채화영 이기영 은 이를 남성에게 직장은( , , 2010), , (2013)

중요한 영역이기에 직장의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하고 낮은 직업만족이 우울에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에 대한. -

질적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가정생활의 요구와 사회적 성취 간의 갈등 때문에 직장에서

의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의 요구는 직장에서의 업무 몰입과 사회적 성,

취를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남성의 일 가정 양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채화영 이- ( ,

기영 실제로 차시부터 측정한 부의 일자리 만족도와 모의 일자리 만족도를, 2013). 14

비교해보면 부의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 인데 비해 모의 일자리 만족도 평균은3.66

로 부의 일자리 만족도는 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를 염3.82 (t=-3.744, p<.001).

두에 두고 상기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부는 일에서의 좋은 성과를 통해 일 가정 양립-

의 이점을 지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코로나 시기에는 재택근무 등19

양육에 참여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일 가정 양립 이점의 감소-

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와 모의 삶의 만족도 및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코로나 시기에 비교적, 19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 .

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태연 보건복지부19 ( , 2023; ,

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다 통계개발원 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에2022) . (2022) 2021

따르면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년부터 년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2013 2020

고 년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긍정정서 역시 삶의 만족도와, 2021 .

동일하게 년부터 년까지 유의미한 차이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었으나2013 2020

년에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음에도 주관2021 .

적 웰빙 영역의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추세이며 다만 년 대비 년에서, 2019 2020

는 고용 임금 여가 안전 영역에서의 삶의 질 지표는 더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한 번· , , .

도 미취업 상태인 적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통계개발원 에. (2022)

서 보고한 악화 지표인 고용 임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

보면 고용과 임금이 비교적 안정적인 표본에서의 삶의 만족도 증가 및 일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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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는 통계개발원 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2022) .

셋째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부모의 정신건강일상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 - (

도 에 종단적으로 긍정적인 영향행위자 효과을 끼쳤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 )

일치하는 대목이다진미정 외 최보윤 외 상대방 효과도 살펴보면 부의( , 2020; , 2022).

일 가정 양립 이점이 모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아버지의 일 가정 양립- -

이점 및 갈등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상대방 효과가 있었다는 선행연구이한나 한정원( , ,

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은 오히려 부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2018) . -

었는데 이는 어머니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아버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이한나 한정원 부모의 일 가정 양( , , 2018). -

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관점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기에 조심APIM

스럽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휴직 등의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

였고조숙인 이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을 지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 2020) - .

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남편들은 코Shockley, Clark, Dodd & King(2021)

로나 이전에 비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소수의 경우를 제외19 ,

하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양육을 맡게 되고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늘어나 남성 또한 긴

장감을 느껴 일 가정 양립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단순히 모의 일 가정 이점이 부의 삶- . -

의 만족도를 낮췄다기보다는 일 가정 양립 이점을 보장하는 휴직 등의 사용이 여성으-

로 하여금 육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일상적 스트

레스가생활비 부담 등 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 .

실제로 년 차시 년도 차시의 가구별 근로소득의 중간값은 각각 만2019 (12 )~2021 (14 ) 595

원 만원 만원이고 이 중 모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0 , 630 33.6%,

이다 또한 년의 모의 육아휴직 비율은 이고 년은36.7%, 38.1% . 2019 2.6% 2020 2.1%

로 소폭 하락하였다 즉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초기값 년 시기의 모의 근로소. , - (2019 )

득 비율은 가장 낮고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보자면 모의 일 가정 양립 이, -

점 그 자체보다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에게 과중되는 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의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여성 및 모의 일 가정 양립에서의 갈등 부정적 영, - ,

향에 조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의 부정적 영향도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 시' ' . 19

기에 부가 지각하는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이 감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성과와 관-

련된 일 가족 이점에서 감소세를 보인 점은 부를 위한 일 가정 양립 제도가 단순히- - '

양육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원활한 업무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육아휴직' ' ' . ,

출산휴가 등은 모두 양육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제도 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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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부의 일 가정 양립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 ' 19

이다 라는 잠재적 명제에 대응하는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코로나 시' . 19

기에 부모의 삶의 만족도와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개발원 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2022) .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있어 선별적인 지원의 필요

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표본은 한 번도 미취업 상태인 적이 없었던 맞벌이 부모로.

비교적 기능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관적 심리 상태가 양호하. 19

였던 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심리지원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

이겠다.

셋째 본 연구는 일 가정 양립의 이점 및 갈등이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

종단적으로 그리고 행위자 상대방 효과도 고려하여 살펴봄으로써 일 가정 양립의 이점- -

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부부 간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

의 일 가정 이점이 모의 삶의 만족도에 지대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 양육

참여 일 가정 양립이 모의 안녕감에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이한나 한정원, - ( , , 2018)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반면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의 초기값은 부의 삶의 만족도. -

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의 모의 근로소득은 낮고 휴직비율은 다소 높은 점.

을 고려하자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일 가정 양립은 오히려 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날만 보장하는- ' '

것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더 필요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부모 모두 일 가정 양립이. -

상대방 효과를 보인 점은 일 가정 양립이 어느 한 쪽에만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반영-

하기에 둘의 원활한 양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차년도부터 차년도 그리고 차년도부터 차년도까지, 8 11 12 14

미취업 상태가 아닌 비교적 기능적인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

에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집단 분석을 통해 상반된 결과들을 한데 취합

하여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은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 - .

로는 모형의 적합도가 낮기 때문인데 후속 연구에서는 손수경 외 의 연구를 참조(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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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모형을 수정하여 일 가정 양립 갈등의 영향력도, -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셋째 부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은 부모 자신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 -

체계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 행동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 (Dinh et al., 2017; Ohu et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al., 2018; Strazdins et al., 2013; Vahedi et al., 2019).

종속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자녀의 문제 행동을 설정하여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이 가족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상기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차시의 기간 동안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7 -

갈등을 부와 모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잠재성장모형과 을 적용함으로써, APIM

종단적 행위자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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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parental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parents'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to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latent growth model

Park Se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atterns of changes in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for parent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xamine whether the perceived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during the COVID-19 period have a significant longitudinal impact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daily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we applied an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using a

latent growth mod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work-family gains for fathers increased and the work-family strains for

mothers decreased before COVID-19. The work-family strains for fathers

and the work-family gains for mothers did not change. Secondly,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work-family gains for fathers decreased, and the

work-family strains for mothers decreased. Thirdly, the work-family gains

for fathers and mother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own daily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nd as the work-family gains for fathers decreased,

the reduction in their daily stress was more gradual.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 that the perceived work-family gains for both fathers and

mothers have an impact not only on their ow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but also on their spouse's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Keyword: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stress, life satisfaction, APIM, L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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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부와 모가 지각한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이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

이용한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적용- (APIM)

안재진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본 연구는 차년도의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와 모의 일 가정 양립 이점 및 갈등8-14 -

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에 더하여 행위자 상대방 상호의존모형을 활용하여 부-

모 상호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논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두 가지 연구문제종단적 변화와 상호간 영향관계를 동시에 다루다보니 연구모형( )

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져서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모형.

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어 탐색적 연구에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우선 일 가정 이점과 일 가정 양립의 종단적 변화에 대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 - - 19

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자녀의 성장 또는 개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일 가정 양립의 일반, -

적인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코로나 전후 부와 모의19

일 가정 갈등 또는 일 가정 이점의 변화가 코로나 라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 19

아니면 아동 또는 부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변화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양육부담이 변화할 수 있고 또한 부모의 경력이 증가할수. ,

록 직장 내에서의 역할이나 책임 등이 변화하면서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녀나 부모의 연령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이점 또는 일 가정 양. - -

립 갈등의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면 본 연구에서 밝혀낸 코로나 전후의 종단적19

변화가 일반적인 패턴을 따른 것인지 또는 코로나 의 영향으로 인한 예외적인 결과인지19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차년도와 차년도의 자료를 분리하여 주요 변인들의 잠재성장모형8-11 12-14

을 분석하였고 초기값과 변화율을 각각 다르게 추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위, .

한 연구모형에 투입된 독립변수는 아마도 차년도의 자료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12-14

값이라고 여겨집니다 각각의 연구문제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범위가 다르므로 연구방법.

과 연구모형에 이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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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이 복잡해서 분석과 해석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별로 없어서 연구자들도 다소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와.

모의 상대방 효과에서의 차이는 매우 흥미롭게 여겨집니다 부가 일 가정 양립 이점을 느. -

낄수록 모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모가 일 가정 양립의 이점을 느낄수록 부의 삶의, -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도 일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그.

외 연구결과의 해석 및 정책제언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

각됩니다 다만 취업모의 일 가정 양립 갈등의 감소가 정책의 긍정적 효과라고 판단한. , -

부분은 정책의 도입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근거가 미약합니다 정책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활용이 데이터가 수집된 시기동안 증가하였거나 그 기간- ,

동안 정책이 확대되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연구자들.

도 기술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증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와 모의 일 가정 이점 갈등에 있어 일부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 /

의미하였으므로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 보다 정책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탐색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많은 후속연구를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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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8.

학교생활 전환기-Ⅱ
좌장 엄문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1.

전이 영향요인 검증

연구자 성정혜해윤심리상담센터 원장: ( )

허무녕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

토론자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간의 종단적2. · , ,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연구자 정진욱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강사: ( )

토론자 임정하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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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 영향요인 검증

성정혜1) 허무녕, 2)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인성과 중학교 학년 간의 전이 양상을 파악하고 전이의 영향요6 1

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 과 잠. (Latent Profile Analysis)

재전이분석 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인성과 중학(Latent Transition Analysis) 6

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하고 전이 유형 및 확률과 또래애착과 학1

업스트레스가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차. (PSKC) 13~14

년도 자료에 모두 응답한 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491 .

다 첫째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초등학교 학년 인성 잠재집단은 개저수준 중수준 고. , , 6 3 ( , ,

수준 집단로 분류되었으며 중학교 학년 문제행동의 잠재집단은 개저위험 내재화 우세) , 1 4 ( , ,

외현화 우세 고위험 집단로 분류되었다 둘째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학, ) . , , 6

년 시기 인성이 낮은 집단에 속할수록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 고위험집단에 속할 확1

률이 높았으며 인성 고수 준집단은 문제행동 저위험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로 나타, 91.2%

났다 셋째 잠재집단 간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또래애착과 학업스트. . ,

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영향력은 전이 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 ,

또래애착의 경우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높였으

나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및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의 전이확률을 낮추는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스트레스는 인성 저수준 집단에 내재화 우세 및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

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생의 인성과 중학생.

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개입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인성 문제행동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 잠재전이분석: , , , , , LTA

요 약

서론.Ⅰ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AI) , (SW)

수 있는 고유한 역량이며 미래 인재가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의 중요

1) 해윤심리상담센터 원장
2)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350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량이 급증하고 상호간의 연결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이 필수 덕목이다최연우 교육부 에서 실시( , 2022). (2020)

한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니터단의 설문조사 결과 미래 사회에서 더

욱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가 응답하였다 인성이란 각 개인이 보89.14% .

이는 고유한 행동 양식으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고 정서 행동, , ,

등 개인의 독특하고 일관된 적응 방식을 의미한다이경희 특히 인성 발달에( , 2015). ,

있어 아동기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정 이외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학교는 다양한 친구 선 후배. , · ,

교사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행동 규,

범을 경험하고 관계 형성 기술과 자신 및 타인을 이해하며 정서와 행동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들을 학습해나가게 된다김지윤 이은진 하승혁 외( , , , ,

아동기에 부적절한 인성이 발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못하고2021).

고립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하지 못하고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이를

자신의 재미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최성애 조벽 김슬기( , , , 2020).

이러한 아동기 인성을 강조하면서 년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을 중요시하였고2013 ,

그 핵심 덕목으로는 정직과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핵, , , , .

심 덕목을 중심으로 현주 임소현 한미영 외 는 아동기 인성을 측정하고자 표준, , (2014)

화 도구를 개발하였고 하위유형으로는 정직 용기 책임 자기존중 배려 소통 성실, · , , , · , ,

예의 지혜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을 다루었다 인성의 구성 요인으로서 정직 용기는, , , , . ·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겁이 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슬기로운 정직을 의미하

며 책임은 사회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필수요건인 사회적 책임으로서 협동심과 규칙이,

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존중은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존중.

과 성과를 이루어 낼만한 효능감을 의미하며 배려 소통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 ,

친절성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성실은 인내력과 끈기 근면성을 의미한다, , , .

예의는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존중을 나타내는 말투와 몸가짐으로서 효도와 공경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혜는 개방성과 안목 판단 및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감각과 욕구. ,

를 도덕적 행동으로 안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기조절은 개인의 행동과 감정 충동. ,

에 대한 조절 및 통제와 신중성을 의미하며 정의는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탐하지 않,

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시민성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회 구성원으,

로서 애국심과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의미한다, .

이처럼 인성은 하나의 단편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면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덕목과 역량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인성의 개별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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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검증하는 변수 중심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인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

인을 고려할 수 있는 잠재프로파일분석 을 실시한 연구가 필(Latent Profile Analysis)

요하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람 중심 접근으로서 집단 내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

하는 하위집단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통계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위유형의 수를 탐색

하고 결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할 만큼 인성교2015

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벽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가( , 2016).

심각화 되어가면서 학교폭력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고 교육부 에서 제 차 인성교육 개년 종합계획 년, (2016) ‘ 1 5 (2016 ~ 2020 )’

을 발표해 사회를 이끌어갈 민주시민으로서 인성역량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기의 긍정적 인성 발달은 도덕성과 사회성 발달의 토대가 되고박형빈 이( , 2022),

러한 인성의 발달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문수미 이수정 이와 관련하여 와( , , 2018). Klimstra Akse,

는 청소년기 이전의 인성 및 성격적 특성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예측하Hale(2010)

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와 는 아동기의, Perez Jennings, Piquero, Baglivio(2016)

높은 공격성과 충동성으로 인한 부정적 인성은 학교 부적응과 물질 남용 등의 문제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성과 문제행동 간.

의 인과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혼합모형으로서 시간의, ,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 간 상이한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변화를 추

정하는 잠재전이분석 을 실시하여김미림 유예림 황은(Latent Transition Analysis) ( , ,

희 외 아동기에 형성된 인성의 특성이 어떠한 문제, , 2019; Collins & Lanza, 2009)

행동 유형 집단으로 이어지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와 내재화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오경자 김영아( , , 2010).

외현화 문제 는 통제가 부족한 행동 문제로 겉으로 뚜렷이(Externalizing problems) ,

드러나는 행동 문제이기에 외현화되고 과소 통제된 문제라고 하며 규칙위반 공격행‘ ’ ,

동이 포한된다 규칙위반은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문제행동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격행동은 언어적 신체적으로 파괴적이고, ·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반면 내재화 문제 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과 같이 지나, (Internalizing problems)

치게 통제된 행동 문제로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안으로 삭이는 편이기 때문에,

내면화된 과잉 통제된 문제라고 한다 이러한 내재화 문제에는 불안 우울 위축 신체‘ ’ . / , ,

증상 등이 해당된다 불안 우울은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 /

한 상태를 의미하고 위축은 소극적인 태도로서 주변에 대한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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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며 신체증상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질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피곤,

하거나 어지럽다는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가족부. ,

의 청소년 통계에서 중학생의 우울감 이 전년도에 비해 로 증가하였(2023) (39.8%) 2.5%

다는 점과 청소년기에 신체화 증상은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Van Geelen, Rydelius,

을 토대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더불어 내재화 문제행동에& Hagquist, 2015)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특성을 고려한 사람 중심적 접근을 통해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

기의 문제행동을 유형화함으로써 인성과 문제행동의 다양한 조합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위유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으며기쁘다 아동기 인성과( , 2021),

청소년기 문제행동 간의 유형에 따른 전이 양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 사회적 성숙이 급격·

하게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시기로 또래와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게 된다,

또래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며 이는 관(Sullivan, 2013). ,

계에 대한 욕구가 부모애착에서 또래애착으로 그 폭이 확장된다(Perry & Bussey,

특히 또래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긍정적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또래로1984). ,

부터 지지를 받으며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가고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

반면 또래애착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불안감과 고립감이 증(Charalampous, 2018). ,

가하게 되고장은애 정현희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험을 하거나 다양한 갈등( , , 2019),

을 경험하게 되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한현아 도현심( , ,

이에 대해 배민영 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에 이르는 기간 동안 또2008). (2017)

래 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변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선아,

는 청소년기의 긍정적 또래애착의 형성은 성숙한 사회적 기술과 심리사회적 수(2013)

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학업 환경은 아동기와 달리 수업방식과 과도한 학습에 대한

요구 성적에 대한 압박감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 환경적 변화의 정도를 크게 느끼게, ,

되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하미영 정현희 여성가족부 에서( , , 2021). (2022)

실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 청소년기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

레스 요인은 학업 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46.5%) .

경쟁심이 높아지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열등감과 불안 죄책감, ,

적대감 등을 느끼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외현적 문제행동으로 표

출될 수 있다감정애 임성옥 이와 관련하여 김민주와 이동귀 의 연구에( , , 2018). (2018)

서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가 사회적 행동을 좌절시키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

려움을 느끼고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된다고 하였으며 원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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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희종 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 및 불안(2019)

등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이는 자살사고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

럼 청소년기의 또래애착과 학업 스트레스는 문제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의 문제행동에6 1

따른 각각의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의 잠재집단으로부터 전이6

되는 양상과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전이 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애착과 학업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청소

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목적은 다음.

과 같으며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과 같다, [ 1] .

연구문제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집단은 각1. 6 1•
각 몇 개로 분류되며 각 잠재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2. 6 1•
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3. ?•

그림 연구모형1〔 〕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nel Study of Korea Children:

의 차 년도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는 년에 출생한PSKC) 13 -14 (2020-2021 ) . PSKC 2008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의 발달과 부모 및 학교의 특성 등에 관해 2008

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로 실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인. 6

성 잠재집단과 중학교 학년 아동의 문제행동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두 잠재집단 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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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차년도 자료 년와 차년도 자료 년 총 개년13 (2020 ) 14 (2021 ), 2

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으로는 개년도의 자료에 모두 응답한 아동, 2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년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은 표491 . 2020 <

과 같다1> .

N %

성별
남 253 51.5

여 238 48.5

출생순위

첫째 261 53.2

둘째 181 36.9

셋째 44 9.0

넷째 이상 5 1.0

거주지역

서울권 35 7.1

경인권 135 27.5

대전 충청 강원권/ / 76 15.5

대구 경북권/ 66 13.4

부산 울산 경남권/ / 103 21.0

강주 전라권 제주/ / 76 15.5

전체 491 100.0

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도구2.

가 인성.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현주 임소현 한미영 등 이 개6 , , (2014)

발한 인성검사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존중과 성실 배려 소통 사회KEDI . , · ,

적 책임 예의 자기조절 정직 용기 지혜 정의 시민성 등 개 하위요인 총 문, , , · , , , 10 , 70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전혀 아니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 ‘ ’(1 ) ‘ ’(5 ) 5

점 Likert 척도에 아동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점수,

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자료의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3 T .

나 문제행동.

중학교 학년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와 가1 Achenbach Rescorla(2000)

개발하고 오경자와 김영아 가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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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부모용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평(K-CBCL 6-18) .

가하도록 되어있고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개의 하위척도와 한, 120 . 8

개의 기타척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불안 우울과 위축 우울 신체증상의 문항과 외/ / , 32

현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의 개 문항 총 문항을 분석에35 , 67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 ’(0 ) ‘

그런다 점의 점’(2 ) 3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자료의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해. 14 T

당 척도에서는 점수가 점 이상일 경우 준임상 범위로 점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T 60 , 64

가 필요한 임상 범위로 구분하고 있다.

다 또래애착.

아동의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과 가 개발한 애착척Armsden Greenberg(1987)

도를 연구진이 일부 문항을 추출 및 수정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PSKC .

의 또래관계에 대한 개 하위요인인 의사소통과 신뢰 소외로 구분되어 있고 총 개3 , 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부터 매우 그렇다 점의. ‘ ’(1 ) ‘ ’(5 )

점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애착의 정도에 대해 높

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년 시기인 차년도 자료 총점. 1 14

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학업스트레스.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활용한 학

업스트레스척도를 연구원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학업에PSKC .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4 ,

그런적 없다 점에서 항상 그렇다 점의 점‘ ’(1 ) ‘ ’(5 ) 5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중학교 학년 시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년도 자료1 14

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차년도 자료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 14 ,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방법3.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년 아동의 인성과 중학교 학년 문제행동이 각각 몇 개의6 1

이질적인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고 학교 급 변화에 따른 두 잠재집단 간 전

이관계와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전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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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SPSS 23.0 Mplus 8.7 .05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과 주요변인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 기술통, ,

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 각각에 대해 잠, 6 1

재프로파일분석 을 실시하여 각 변인이 몇 개의 잠재집단(Latent Profile Analysis: LPA)

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에서는 잠재집단의 수를 개부터 개까지 증가시. LPA 2 6

키면서 적절한 모형을 판단하였는데 최종모형의 선정을 위해 정보지수와 분류의질 모형, ,

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보지수는, . AIC(Akaike Information

와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d Adjusted

를 활용하였으며 그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BIC) ,

분류의 질을 확인하는 데는(Akaike, 1974; Schwarz, 1978; Sclove, 1987). Entropy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Entropy 지수는 에서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이 에 가0 1 1

까울수록 잠재집단 분류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Geiser, 2011; Nylund,

모형비교지수는Asparouhov, & Muth n, 2007).é LMR-LRT(Lo-Mendell-Rubin

와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두 검증 모두 잠재집단이Test)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 간

의 비교를 실시하여 p 값이 유의할 경우 잠재집단이 k개인 모형을 유의하지 않을 경우,

k-1개인 모형을 선정하였다(Lo, Mendell, & Rubin, 2001; Peel & McLachlan,

최소집단의 표본 수의 경우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최소집단의 표본 수가 명2000). 25

이상이거나 분류율이 이상일 경우만을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1% (Bauer &

Curran, 2003; Hill, White, Chung, et al., 2000; Lubke & Neamle, 2006).

셋째 를 통해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의 문제행동에, LPA 6 1

대해 잠재집단을 분류한 후 잠재전이분석 을 실시(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잠재집단 간 전이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잠재전이분석은.

현재 변인에 대한 잠재집단이 이전 변인의 잠재집단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형으

로 시점에 따라 개인이 다른 잠재집단에 소속됨을 가정하(Muth n & Muth n, 2010)é é
고 번째 잠재집단과 번째 잠재집단 간 관련성을 추정하기 위해 전이확률을 활용n-1 n

하는 모형이다 또한 각 시점별 잠재집단의 분류에 있어서(Lanza & Collins, 2008). ,

측정오차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두 잠3-Step

재집단 간의 전이관계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Asparouhov, &

접근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학년 시기Muth n, 2014). 3-Step . , 6é
의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의 문제행동에 대해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1 L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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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각 시점별 해당 변인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각 표본에게 잠재집단을 할

당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변인별로 잠재집단 할당에 따른 측정오차를 고정한.

후 인성과 문제행동 두 변수를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LTA .

넷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 6 1

에 있어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잠재집단 분류의 오차를. ,

통제하기 위해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측정오차를 고정한 후 인성과 문제행동 및3-Step

영향요인들을 투입한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로지스틱분석에서는 승산비.

를 통해 잠재집단 간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Odds Ratio: OR)

확인하였는데 값이 보다 큰 경우 해당 변인의 점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비교, OR 1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보다 작은 경우, 1

비교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이희연 노승철( , , 2013).

연구결과.Ⅲ

주요변인의 기술통계1.

한국아동패널 차년도 조사에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 또래애착 학업스트레13-14 , ,

스 변인들의 전반적인 분포와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와 같다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주, < 2> . ,

요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절댓값이 각각 와 보다 작게 나타났기에 정규분포의 가정2 7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Kline, 2010).

변인 M SD 왜도 첨도

인성

자기존중 48.94 10.17 -.88 .42

성실 46.53 9.84 -.19 -.27

배려 소통· 51.94 8.53 -.30 -.24

사회적 책임 50.65 8.69 -.37 -.52

예의 48.86 9.54 -.93 1.26

자기조절 49.51 8.59 -.25 -.26

정직 용기· 48.15 8.99 -.06 -.31

지혜 50.60 8.96 -.06 -.49

정의 52.51 9.01 -.91 .95

시민성 48.99 9.69 -.57 .13

표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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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프로파일 분류2.

가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6

수를 개 개까지 증가시켜가면서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2 ~6 , ,

분류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과 같다< 3> .

잠재집단 수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AIC 33738.280 32934.772 32731.221 32634.591 32562.632

BIC 33868.370 33111.022 32953.636 32903.163 32877.365

SABIC 33769.976 32977.715 32785.415 32700.028 32639.316

Entropy .893 .915 .881 .892 .860

LMR-LRT .001 .000 .011 .294 .106

BLRT .000 .000 .000 .000 .000

최소집단 분류율
(n)

43.6
(214)

21.4
(105)

11.6
(57)

.6
(3)

.6
(3)

주. LMR-LRT와 BLRT는 p-value를 제시함

표 아동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 분류 기준< 3〉

먼저 정보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 가지 정보지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인성에 대한 잠재프로파일의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정보지수의 감소 폭을 봤을 때 잠재집단의 수가 개가 되었을 때의 감소 폭이. , 3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집단의 수가 개 이상인 모형부터 감소 폭의 기울기가, 4

점차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이 개3

변인 M SD 왜도 첨도

문제
행동

불안 우울/ 52.02 4.47 1.76 4.59

위축 우울/ 52.17 4.53 1.01 5.27

신체증상 51.80 3.92 1.79 6.88

규칙위반 52.31 4.14 1.93 3.17

공격행동 52.00 4.09 1.64 5.23

또래애착 3.17 .45 -.20 .34

학업스트레스 2.30 .80 -.3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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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형에서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개인 모형에서 개인.915 , 2 .893, 5

모형에서 로 나타나 잠재집단이 개인 모형이 가장 좋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892 3

나타났다 모형비교지수의 경우 잠재집단의 수가 개 개 개인 모형에서 유의한. 2 , 3 , 4 p

값을 보였으나 개 이상인 모형에서부터, 5 LMR-LRT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모형은 최종 모형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살펴본 결과 잠재. ,

집단의 수가 개 이하인 모형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개인 모형과 개인 모형에4 5 6

서 명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6 . ,

모형비교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잠재집단을 개로 분류한, 3

모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모형을 최종 선정하였다.

나 문제행동 잠재프로파일의 분류.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기 위해 를 실시하였으며1 LPA ,

잠재집단의 수를 개부터 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와2 6 Entropy 지수 모형비교,

지수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살펴본 것은 표 와 같다, < 4> .

잠재집단 수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집단6

AIC 13070.513 12807.229 12518.178 12303.031 12247.200

BIC 13137.656 12899.621 12635.678 12445.710 12415.377

SABIC 13086.872 12829.793 12546.807 12337.795 12288.418

Entropy .969 .977 .984 .989 .983

LMR-LRT .006 .543 .048 .384 .609

BLRT .000 .549 .000 .000 .000

최소집단 분류율
(n)

13.9
(68)

3.3
(16)

4.3
(21)

1.4
(7)

2.7
(13)

주. LMR-LRT와 BLRT는 p-value를 제시함

표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 분류 기준< 4〉

먼저 정보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 증가에 따라 세 가지 정보지수 모두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집단의 수가 개에서 개로 증가할 때 감소 폭이 가장, 4 5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를 살펴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 5

에서 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잠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에서.989 , 4

개인 모형에서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모형비교지수를 살펴보면 잠.984, 6 .983 . ,

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과 개인 모형에서만 두 지수의2 4 p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360 • 제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14

나 두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은 최종 모형의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최소집단의 표.

본 수를 보면 잠재집단의 수가 개인 모형과 개인 모형에서 각각 명 명으로 나2 4 68 , 21

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지수와. Entropy 지수 모형비교지수, ,

최소집단의 표본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중학교 학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1

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해당 모형을4 ,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특징3.

가 인성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개로 분류된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 잠재프로파일별로 특징을 살펴본 결3 6

과는 표 와 같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와 같다< 5> [ 2] .

M (SD)

Profile 1
저수준( )

Profile 2
중수준( )

Profile 3
고수준( )

자기존중 37.471 (1.162) 48.738 (.707) 56.920 (.413)

성실 36.177 (.863) 45.102 (.581) 55.508 (.665)

배려 소통· 41.691 (.870) 51.134 (.484) 59.965 (.496)

사회적 책임 39.820 (.737) 49.926 (.587) 58.955 (.451)

예의 37.362 (1.201) 48.492 (.561) 57.074 (.414)

자기조절 40.088 (.830) 48.551 (.519) 57.201 (.512)

정직 용기· 38.359 (.769) 46.836 (.528) 56.592 (.611)

지혜 41.718 (.700) 48.792 (.543) 59.150 (.650)

정의 42.114 (1.007) 52.427 (.649) 59.588 (.351)

시민성 37.840 (1.108) 48.783 (.617) 56.740 (.505)

n (%) 105 (21.4) 227 (46.2) 159 (32.4)

표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성< 5〉

세 잠재집단은 인성의 개 하위요인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먼저10 ,

을 살펴보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인 명 이 속해 있었으며 인성의Profile 1 105 (21.4%) ,

가지 하위요인 모두 다른 잠재집단들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인성 저수준 집단10 ‘ ’

으로 명명하였다 는 가장 많은 수의 인원 명 이 속해 있었으며. Profile 2 (227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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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의 개 하위요인 점수 모두 보다 높고 보다 낮은 점수를 보10 Profile 1 , Profile 3

여 인성 중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명 이 속해 있는 은 다른‘ ’ . 159 (32.4%) Profile 3

잠재집단들에 비해 인성 개 하위요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에10 , Profile

을 인성 고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3 ‘ ’ .

그림 인성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징2〔 〕

나 문제행동 잠재프로파일의 특징.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에 대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의 잠재집1 4

단이 나타났고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살펴본 것은 표 과 같으며 이를 그림으로 나< 6> ,

타낸 것은 그림 과 같다[ 3] .

M (SD)

Profile 1
저위험( )

Profile 2
내재화 우세( )

Profile 3
외현화 우세( )

Profile 4
고위험( )

불안 우울/ 50.292 (.059) 59.807 (.582) 53.289 (.572) 66.411 (1.372)

위축 우울/ 51.085 (.145) 54.962 (.936) 53.403 (.708) 64.531 (1.805)

신체증상 50.881 (.138) 53.991 (.930) 54.624 (.855) 59.155 (1.440)

규칙위반 51.124 (.135) 54.062 (.800) 57.582 (.903) 60.746 (1.212)

공격행동 50.106 (.069) 52.984 (.473) 60.709 (.682) 62.717 (.912)

n (%) 388 (79.0) 42 (8.6) 40 (8.1) 21 (4.3)

표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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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 경우 가장 많은 수의 인원인 명 이 속해 있었으며 문, Profile 1 388 (79.0%) ,

제행동의 가지 하위요인 모두 잠재집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문제행동 저위5 ‘

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는 명 이 속해 있었으며 불안 우’ . Profile 2 42 (8.6%) , /

울이 점 위축 우울이 점 신체증상이 점으로 다른 문제행동 하59.807 , / 54.962 , 53.991

위요인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명‘ ’ . 40

이 속해 있는 의 경우 규칙위반이 점 공격행동 점으로(8.1%) Profile 3 57.582 , 60.709

다른 문제행동 하위요인의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명명‘ ’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 가장 적은 인원인 명 이 속해 있었으며. , Profile 4 21 (4.3%) ,

문제행동의 가지 하위요인 모두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문제5 ‘

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해당집단의 경우 신체증상을 제외한 나머지’ . ,

개 하위요인의 점수가 모두 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준임상 수준의 문제행동을4 60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문제행동 변인의 잠재집단별 특징3〔 〕

잠재프로파일의 전이양상4.

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6 1

이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의 인성 잠재집단과 개의 문3 4

제행동 잠재집단이 결합하여 개의 관계 유형이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전이 확률은12 ,

표 과 같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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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문제행동1

저위험
(n=388)

내재화 우세
(n=42)

외현화 우세
(n=40)

고위험
(n=21)

초 6
인성

저수준
(n=105)

54.3%
(14.7%)

12.4%
(30.9%)

18.1%
(47.5%)

15.2%
(76.2%)

중수준
(n=227)

81.9%
(47.9%)

9.3%
(50.0%)

6.6%
(37.5%)

2.2%
(23.8%)

고수준
(n=159)

91.2%
(37.4%)

5.0%
(19.1%)

3.8%
(15.0%)

-

주 괄호가 없는 비율 값은 인성 잠재프로파일별 문제행동 프로파일로의 전이확률을 의미하고 괄호 안의 값은. ,
각 전이집단이 해당 문제행동 프로파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 확률< 7〉

각 유형을 인성 잠재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의 경우 문, ‘ ’ ‘

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으며 다음으’ 54.3% ,

로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 18.1%, ‘ ’

확률이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의 순으로 높은 확률을 나15.2%, ‘ ’ 12.4%

타내었다 인성 저수준 집단의 경우 과반수의 아동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 ‘ ’ ‘ ’

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문제행동 집단으로의 전이가 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을 축으로 하여 살펴봤을 때 인성 저수준 집단에. , ‘ ’ ‘ ’

서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로 나타나 문제‘ ’ 76.2% ‘

행동 고위험 집단의 많은 인원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의 전이 확률을 살펴보면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 ’ , ‘ ’

로 전이될 확률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81.9% ‘ ’

될 확률이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9.3%, ‘ ’ 6.6%, ‘ ’

으로 전이될 확률이 의 순으로 높은 확률을 나타내었다 인성 중수준 집단의 경2.2% . ‘ ’

우 많은 수가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내재화 우‘ ’ , ‘

세 집단을 축으로 살펴봤을 때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되’ ‘ ’ ‘ ’

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에 해당하여 내재화 우세 집단의 과반수가 인성50% ‘ ’ ‘

중수준 집단에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인성 고수준 집단의 경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문제‘ ’ ‘

행동 저위험 집단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순으로’ 91.2%, ‘ ’ 5.0%, ‘ ’ 3.8%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는 관찰되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이 문, ‘ ’ ‘

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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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전이 양상을 살펴봤을 때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절반 정도의 확률로, ‘ ’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행동, ‘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가 다른 인성 잠재집단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 , ‘ ’ ‘ ’ ‘ ’

될 확률은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성 저‘ ’ ‘

수준 집단의 경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성’ ‘ ’

잠재집단에 따라 다른 전이양상을 보였다.

잠재프로파일 전이의 영향요인5.

초등학교 학년 인성 잠재집단에서 중학교 학년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서6 1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과 같다 다항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인성과 문제행동 변인, < 8> .

의 잠재집단 중 가장 안정적인 집단인 인성 고수준 집단과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을‘ ’ ‘ ’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의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 또래애착과 학업스, ‘ ’

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는 내재화 우세 집단과 문제행동 고, ‘ ’ ‘

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저수준 집’ . , ‘

단 에 속한 아동의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문제행, ‘ ’ ‘

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을 살펴보면 인’ . OR , ‘

성 저수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또래애착이 점만큼 증가할 때마다 문제행동 고위’ 1 ‘

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배 높아졌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점만큼 증가할 때’ 1.169 , 1

마다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배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 ’ 1.158 , ‘ ’

이될 확률이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또래애3.071 . , ‘ ’

착과 학업스트레스는 모두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

것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으로 전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의 전이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

살펴보면 또래애착은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의 전이에 유의한‘ ’ ‘ ’

영향을 미친 반면 학업스트레스는 잠재집단 간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중수준 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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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값을 살펴보면 또래애착이 점만큼 높아질 때마다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OR , 1 ‘ ’

확률이 배가 되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배가 되어 또래애.302 , ‘ ’ .448

착은 두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

애착의 경우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높‘ ’ ‘ ’

여주는 영향을 미친 반면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우세 집단과 외현화 우세‘ ’ ‘ ’ ‘

집단으로의 전이 확률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또래애착이 인성의 잠재집단별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성 저수준 집단

문제행동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고위험 집단

B
(S.E.)

OR
B

(S.E.)
OR

B
(S.E.)

OR

또래애착
-.524
(.613)

.592
-.294
(.985)

.745
.301*
(.163)

1.169

학업스트레스
.489*
(.203)

1.558
.016
(.573)

1.185
1.122*
(.417)

3.071

인성 중수준 집단

문제행동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고위험 집단

B
(S.E.)

OR
B

(S.E.)
OR

B
(S.E.)

OR

또래애착
-1.279*
(.640)

.302
-.811*
(.398)

.448
.052
(.553)

1.053

학업스트레스
-.016
(.273)

.910
.016
(.573)

1.016
.042
(.191)

1.043

*p < .05

표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간 전이의 영향요인< 8〉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각

잠재집단을 살펴보고 잠재집단 간의 전이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기 인성과 청, . ,

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 간의 전이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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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은 여러 유형의 잠재, 6 1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은 정직 용기 책임 자기존중. , 6 · , , ,

배려 소통 성실 예의 지혜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을 축으로 최적의 모형은 개의· , , , , , , 3

프로파일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잠재집단은 인성 고수준 집단 인성 중수준 집단. ‘ ’, ‘ ’,

인성 저수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인성 고수준 집단은 가지의 하위요인인 정직 용‘ ’ . 10 ·

기 책임 자기존중 배려 소통 성실 예의 지혜 자기조절 정의 시민성이 다른 집단, , , · , , , , , ,

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명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중수, 159 (32.4%) .

준 집단은 가지의 하위요인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10 ,

수의 인원인 명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저수준 집단은 가지227 (46.2%) . 10

의 하위요인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인 명 이, 105 (21.4%)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동성 책임감 성실성 포용력 공감 봉사 의사소통능력 등의 하위요인을 중, , , , , ,

심으로 대학생의 인성을 가지의 잠재집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전경희 의 연3 (2019)

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의 인성을 탐색하고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개입보다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한다면 아동의 인성 향상에 대한 실제적인 효

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허무녕 성정혜( , , 2023).

다음으로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은 불안 우울 위축 우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1 / , / , , ,

공격행동을 축으로 최적의 모형은 개의 프로파일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잠재집단은4 .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내재화 우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문제행동 고위험 집‘ ’, ‘ ’, ‘ ’, ‘

단 으로 명명하였다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은 가지의 하위요인인 불안 우울 위축 우’ . 5 / , /

울 신체증상 규칙위반 공격행동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 많은 수의 인원, , , ,

인 명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우세 집단은 불안 우울 위축388 (79.0%) . / , /

우울 신체증상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명 이 해당하는, , 42 (8.6%)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우세 집단은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

적 높게 나타났으며 명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 40 (8.1%) .

은 가지의 하위요인이 모두 다른 잠재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장5 ,

적은 수의 인원인 명 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4.3%) .

이는 불안과 우울 위축 신체증상 등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 내재, ,

화 우세형 집단으로 규칙위반과 공격행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의 유형을 내재화와 외현화로 나눈 오경자와

김영아 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2010) .

내재화 및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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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낮은 경우 저위험 집단 모두 높은 경우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가지의, 4

잠재집단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예방 및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과 중학교 학년 시기 문제행동 잠재집단 간의 전이, 6 1

양상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학년 시기 인성 잠재집단에 따라 중학교 학년 시기, 6 1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 전이 될 확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성 저수준 집단. ,

에서 문제행동 잠재집단 유형별로 전이될 확률은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외현(54.3%),

화 우세 집단 내재화 우세 집단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 순으로(18.1%), (12.4%), (5.2%)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내재화 우. , (81.9%),

세 집단 외현화 우세 집단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9.3%), (6.6%), (2.2%)

며 인성 고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 내재화 우세 집단, (91.2%), (5.0%),

외현화 우세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절반 정도의 확(3.8%) . ,

률로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

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의 전이될 확률이 다른 인성 잠재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초등학생의 인성과 중학생의 문제행동 간 잠재전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

으나 와 외 의 연구에서 아동기의 인성이 청소년기의 문제, Klimstra Akse, Hale (2010)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적 현실로 인해 중학생이 되는 시점부터 심리적으로 매,

우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심리적 불안 수준, ,

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나김미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청( , 2012),

소년기의 문제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아동의 인성 수준. ,

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의 잠재전이를 분석한 결과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내재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우세 집단보다는,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학.

생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의 양상은 청소년기 이전에 발달한 인성 수준과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또래애착과 학업스트레스는 집단의 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또래애착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인성 저수준. , ,

집단에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아

질수록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았으며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저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에 비해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내재화 우세 집

단과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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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학년이 되는 기간 동안 또래애착은 외현화 및1

내재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주요 영향 요인이라고 한 연구결과강지현 이( , 2014;

주리 와 또래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한, 2008)

강경훈과 최수미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래애착이란 또래에 대해 느(2013) .

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옥정 청소년이 속해 있는 또래( , 1998),

집단의 행동이나 특성에 쉽게 동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

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작용함에 따라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준범 김수지 뿐만 아니라 인성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과 믿음에( , , 2019).

대한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인성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기존중감 및 자기정체성 형,

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또래 간의 관계에서 애정을 요구하게 되.

고 밀착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게 되지만 또래애착이 높아질수록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우울감이 심화되는 등의 내재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애착은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

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

로 이행될 확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반면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는 내재화 및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

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예방.

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발견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예방적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

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또래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친구들이,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또래애착을 향상시

켜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성 저수준 집단에서 청소년기 문,

제행동 집단으로의 전이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스트레스

가 높아질수록 내재화 우세 집단과 고위험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정애와 임성옥 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문. (2018)

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에는 주변으로부터 학.

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고 이는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불안감을 불러오게 되

면서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를 표출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인성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더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 ,

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성 저수준 아동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어주고 있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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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잠재집단에서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의 전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

으므로 선별적인 개입이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

활용하여 아동의 정직 용기 책임 자기존중 배려 소통 성실 예의 지혜 자기조절· , , , · , , , , ,

정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아동 인성의 유형을 분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 .

의 인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하나의 단편적 특성으로 평균값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을 분류하여 이론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인성

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인성 집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재집단

유형의 전이를 살펴보았다 아동기의 인성 수준 집단에 따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잠.

재계층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인성 수준에 따라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적 접근을 차별화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애착과 학업 스트레스를 영향 요인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또래애착이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

작용하기보다는 또래 간의 관계에서 인정의 욕구가 강해지는 청소년기 시기에는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또래애착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

는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간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

에서는 아동기의 인성과 청소년기의 인성 간의 잠재적 유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성의 발달은 어느 한 시기에 완전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을 토대로(Caspi & Robers, 2001)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성의 잠재집단의 전이 형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발달

시기에 맞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데 더욱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전이와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 · ·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준거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게 되며 사회적,

성역할에 대한 요구들이 다양해지게 되면서 문제행동 유형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선행연구서미정 이영애 정현희 최진아 성지현 를 고려하여 추( , 2008; , , 2015; , , 2018)

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에서 차이와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접근을 위한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기 인성과 청소년. ,

기 문제행동 간의 전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애착 및 학업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변인과 개인변인 교사 변인 등의 영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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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의 전이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Ⅴ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

구에서는 아동의 인성 수준에 따라 청소년기에 서로 다른 문제행동 유형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인성 수준의 향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인성 교육은 등한시 하고 단회기로

진행되는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부 에서는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 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에서(2020) 2 (2021~ 2025)

책임 있는 사회 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과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 ’ ‘ , , ·

덕적 인성을 겸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 특성과’ .

목표에 부합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와 연계하도록 하였다최연우 따라서 인성은 청소년기의 내재화 및 외현화( , 2022).

문제행동의 예방에서 나아가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문정애 을 토대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에( , 2023)

인성 교육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성은 다양한 환경.

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함께 연계하여 성장,

과정에서 인성적 특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문제행동 잠재집단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또래애착이,

무조건적으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또래애착의 향상이라는 일관된 개입을 시도하기보다

는 아동의 인성 수준과 또래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의 미성숙으로 자기조절 및 의사결.

정에서 또래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는데(Chein et al., 2011),

이로 인해 또래집단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동조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에 대한 우려

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Erwin, 1993).

위해 자기주장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즉 또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동조하지. ,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인성의 구성 요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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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중감과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 사회적 규칙을 이행하,

고자 하는 책임감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장훈련은 인성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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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ition between children’s Personality and Behavioral

Problems: Apply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JungHye Sung and MooNyung He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ansition patterns between

personality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behavioral

problems in the 1st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 transition. For this purpos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s 13th and 14th years data were analyzed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LPA)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LTA). Frist, as a

result of LPA, 3 latent classes for the personality and 4 latent classes for

the behavioral problems were found. Second, as the result of LTA, there

were high probability of transition from the group with low level of

personality to the group with high level of problem behavioral problems.

Lastly, result of confirming the influence of the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as the influening factors on the transition, both peer

attachment and academic stress had a significant effect, but different

aspects were shown for each latent class.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 related to personality and

behavioral problems.

•Keyword: Personality, Behavioral Problems, Peer Attachment, Academic Stress,

Latent Tran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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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잠재전이분석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과 문제행동의

잠재집단 분류 및 전이 영향요인 검증

장영은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

다양한 사회문제는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문제의 수,

위가 높아지고 관련된 사람들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 . ,

사고 앞에서 인성의 중요성이 빈번하게 언급되지만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의 인성이 이‘ ’ ,

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상대적

으로 빈약한 듯합니다 이에 오늘 발표하신 연구는 아동학 및 교육학의 입장에서 인성 발.

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아동의 인성이 이후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연

결고리를 면밀하게 살폈다는 점에서 학술영역과 현장 모두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결과를 공.

유해 주신 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학술대회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고. ,

민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므로 토론자의 역할을 빌어 본 연구가 추후에 더 나은 방향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서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에서 내재화, “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보다 높은 반면 인성 저,

수준 집단에서는 내재화 우세 집단보다는 외현화 우세 집단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습니다 즉 인성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아동들이 눈에” . ,

보이는 공격성과 같은 드러나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논의에서 왜 그런 전이 관계의 확률이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거의 없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불어 인성 고수준 집단과 인성 중수준 집단의 경우 큰 비중의 아.

동이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집단으로 전이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외현화 우세 집,

단보다는 내재화 우세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어 해석에서 혼선을 빚

을 수 있으므로 이후 수정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성 고수준 집단의 경.

우 내재화 집단과 외현화 집단의 차이가 에 지나지 않아 논의 부분의 해석이 적절한1.2%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또래 애착과 학업스트레스가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마지막 연구문제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 해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분석에서 인성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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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문제행동 저위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에 있어 인성. ,

고수준 집단과 문제행동 저위험집단을 준거 또는 기준으로 하여 분석결과를 서술할 필‘ ’ ‘ ’

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또래애착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 고위험 집단으로. , ‘ ‘ ’

전이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라고 하였는데 준거집단이 문제행동 저위‘ ,

험집단이므로 문제행동 저위험집단으로 전의하기 보다는 고위험 집단에 전이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전체 서술에서 이러 준거집단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 추가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인성고수준 집단을 준거로 하는 경우. , ,

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표 의 경우에는 인정저수준 및 중. < 8>

수준집단인 경우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인성고수준집단을 준거로 어떻게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지 다소 혼란스러우므로 이후 학회지 투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을 보완하길 제안합니다.

끝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빈도 뿐 아니라 외현화 및 내재화의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 대표적으로 아동의 성별과 같은 변수를 확인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패널을 활용한 연구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으로 한국아동패널에,

차에 이르도록 참여하는 부모의 특성은 일반적인 표본과는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합14

니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가구와 최초 패널에 참여한 가구 간에 부모의 교. , 491 2,150

육수준 소득 취업여부 등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비교결과를 제시할 필, ,

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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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

친구지지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정진욱1)

본 연구의 목적은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간의 종단· , ,

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년차 자료를 분석하였. 12-14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 , · , ,

행복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자아상은 친구지지에 종. ,

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지지는 행복감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 ,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체적 자아상과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는 종단매. ,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초 중학교 전환기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 , , ,

요 약

서론.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전환기의 학생들은 단지 초등과 중등과 같은

학교급의 변화만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 등을 모두 포함하, ,

는 총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구체적(Lovette-Wilson, Orange, & Corrales, 2022).

으로 전환기의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동안 친숙했던 초등학교를 떠나 낯선 공

간으로 이동해야 하며 새로운 교사를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와, .

는 전혀 다른 교수 학습 방법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적이라는 새로운 부담과 함·

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도 감당해야 한다안태연 김태은 노원경 허승희 이미( , , , 2015; ,

숙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 2012).

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유순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긍정( , 2007),

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초 중학교 전환기는 이후의 학교 생활과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Hanewald, 2013).

1)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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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 중학교 전환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이 시기에 대체·

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이정미 양명숙( , , 2006;

교과 태도 학업성취 만족도 학교 적응 등의 학업적 영Theriot & Dupper, 2010) , ,

역의 특성들도 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태은 외 최미원 이재신( , 2015; , ,

이 외에도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사회성 가족관계 신체적 이미지에서 모두2018). , ,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Onetti, Fern ndez-Garc a, & Castillo-Rodr guez,á í í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경험하는 초 중학교 전환기의 학생들은 결과적으로2019). ·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에 대한 행복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게 된다김태은 외( ,

최미원 이재신2015; , , 2018).

사전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로 정의되는 행복‘ ’

표준국어대사전 은 고대 철학자들의 논의서부터 현대의 사회학 및 심리학( , 2023.7.19.)

연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행.

복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심리학 관점에서 널리 받,

아들여지는 것은 행복을 주관적 안녕 또는 만족으로 보는 것이다강영하 전경( , 2020;

숙 정태연 즉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및, , 2009; Gilligan & Huebner, 2002).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느냐로 볼 수 있다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들. ·

에게 이러한 행복이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에 이뤄져야 하는 심리적 자원의 형성 및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구재선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 2009; , , ,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인식하는 행복은 자기존중감 자기신뢰감 형성에 도움을2015). ,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구재선 바람직하고 긍정적 사회적 관계 형성과도 관련( , 2009),

이 있었다구재선 이아롱 서은국 이 외에도 학업성적 학습습관과 같은 학업( , , , 2009). ,

적 측면 및 공격성 우울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이상록 김은( ,

경 윤희선 이와 같은 청소년기 행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초 중학교 전환기, , 2015). , ·

학생들의 낮은 행복감은 단순히 미래를 위해 유예하고 희생할 것이 아닌 이를 증진하

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 , ,

2015).

이를 위해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설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숙과 정태연 은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 (2009)

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묻는 개방형 설문을 통해 물질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행복결정요인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

요인을 가지고 고등학생과 중년기 노년기의 성인과 비교했을 때 외모와 친구 및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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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성인에 비해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이

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 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요인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과 신체적 매력이 의미있는 요인임을 새롭게 밝힌 전기숙 의 연구와 유사하다(2016) .

즉 이 연구들은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체적 자아·

상과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의미하는 친구지지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신체적 자아상은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는 태도 또는 느낌의 총체로 정의

할 수 있다정성호 한준상 이춘화 윤옥경 연구에 따라 신체의 개념을( , 2017; , , , 2000).

확대하여 의복이나 몸 단장과 같은 신체 외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

게 되면 신체적 자아상은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총체적 느낌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기 쉽다는 것이.

다 은 세부터 아동이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을 확. Grogen(2016) 7

인하였으며 정성호 는 국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 신체상의 형성 시기를, (2017)

초등학교 학년 이전으로 보고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신체상은 중학교 학년에서4 1 3

학년 시기에 가장 극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삶의 초기에 형성되어 초. ·

중학교 전환기에 가장 부정적인 상태가 되기 쉬운 신체적 자아상이 초 중학교 전환기·

를 겪는 학생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내는 친구지지는 청소년 시기의 행복감 증진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자신이 보살핌. ,

사랑 존중을 받고 있으며 상호 의무적 네트워크 안의 구성원임을 믿게 하는 정보를 의,

미한다 따라서 친구의 지지는 학생의 교우 관계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Cobb, 1976).

식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의미있는 타인이라 할 수 있는 가족 교사 친구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청소년 시, ,

기에는 가족의 영향보다는 점차 친구의 영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초 중학교 전환기를·

겪는 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행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신체적 자아상과 친구지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먼저 김영미 의 연구에서는 신체. (2020)

만족도와 친구지지 상호 간에 교차지연효과가 있어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인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적 자아상이 친구지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논문을 확인할 수 있다김의형 안선영 임미( , 2021; , 2018;

지 채지연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인, 2018; , 2014; Er evik, 2021).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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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개념 및 교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친구들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김영미 한상숙 채지연 반면에( , 2020; , 2006; , 2014).

오경화 김현숙 은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2011)

미쳤지만 친구지지는 외모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친구지지가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일반적인 교우 관계 또는 친구의

지지는 비교적 외모 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반면 친구 간에 외모에 대한 대화나,

서로의 외모에 대한 비교 또는 지적과 같이 외모와 구체적인 관련이 있을 때 교우 관,

계가 신체적 자아상 인식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으로 보인다(Dohnt, &

따라서 신체적 자아상과 친Tiggemann,2006; Webb & Zimmer Gembeck, 2014).‐
구지지는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신체적 자아상이 친구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 더 유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는 신체적 자아상이 행복.

감에 미치는 관계에서 친구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간의 종단 관계를 분석하고 신체적 자아상과 행복감 간의 관, ,

계에서 친구지지의 종단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개별 변인들. ,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

체적 자아상과 친구지지 및 행복감 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묻는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기존 연구 대부분이 일회적인 측정에 바탕을 둔 횡단 연구

로서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와 함께 매개효과를 횡단연구를 통

해 분석하는 경우 통계적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Maxwell

매개효과는 그 특성상 시간의 흐름을 전제하기에 변인 간의 관계에서& cole, 2007).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여러 시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종단연구가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인 간의 종단적 관(Selig & Preacher, 2009).

계 및 종단적 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은 신제적 자아상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자아상 및 친구지지의 중요성을 밝

히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

정하고 그림 과 같이 모형을 구성하였다[ 1] .

연구문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전반적 행복감은 시간이 지남에1. · , ,•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은 친구지지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2. · ?•
연구문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는 전반적 행복감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3. · ?•
연구문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과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는4. ·•

종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세션 학교생활 전환기8: -Ⅱ    • 383

그림 연구 모형[ 1]

연구방법.Ⅱ

연구대상1.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의 차년도 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년Children) 12~14 (2019-2021 ) . 2008

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차에서12

차년도에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학년에서 중학교 학년인 초 중학교 전환기 시기14 5 1 ·

에 해당하였다 최초 명으로 시작한 패널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탈락하. 2,150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측치로 인한 데이터의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Little

의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 완전임의결측 가MCAR(Missing Completely At Random)

정이 지지되었다 완전임의결측은 결측치가 편향되어있지 않고( 2=147.552, p>.05).χ

무작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개년도 자료 중 결측치를 보인3

참여자 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922 1,228 .

상자 중 남학생은 명 여학생은 명 이었다628 (51.1%), 600 (48.9%) .

측정도구2.

가 신체적 자아상.

본 연구에서 신체적 자아상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신체적 자아상 척도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신체적 자아상은 과 의 외모. Mendelson White(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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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및 신체존중감을 측정하는 개 문항 중 문항을 한국 아동의 정서와 발달 연24 4

령을 고려해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장과 관련된 문항 문항을 추1

가하여 총 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리커트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5 . 4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체적 자아상 문항의, .

내용과 차수별 신뢰도는 표 과 같다< 1> .

표 신체적 자아상 문항 내용 및 신뢰도1〈 〉

문항 내용
시점별 신뢰도

초 5 초 6 중 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1. .

.706 .690 .666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2. . (R)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3. .

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R)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5. .

나 친구지지.

본 연구에서 친구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창의적 학교 환경 척도의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영역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창의적 학‘ ’ .

교 환경은 김미숙 외 와 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2012) The Children’s Society(2012)

친구들의 지지와 즐거운 반 분위기 교사의 지지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엄격한 규칙과, ,

지시적 분위기의 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리커트 점 척도로 구성되어3 . 5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구들의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친, .

구지지 문항의 내용과 차수별 신뢰도는 표 와 같다< 2> .

표 친구의 지지 문항 내용 및 신뢰도2〈 〉

문항 내용
시점별 신뢰도

초 5 초 6 중 1

1. 내 친구들는은 내가 힘들 때 따뜻하게 위로해준다( ) ( )

.827 .876 .8302. 내 친구들는은 내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 ( )

3. 내 친구들는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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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복감.

본 연구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전반적 행복감 척

도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전반적 행복감은 의 문항을 활용하였으. MCS(2008)

며 학교 공부 외모 가족 친구 학교 하루하루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정도‘ ’, ‘ ’, ‘ ’, ‘ ’, ‘ ’, ‘ ’

행복한지 묻는 리커트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 척도 중 외모4 .

에 대한 행복감을 묻는 문항이 신체적 자아상의 내 외모에 만족한다는 문항과 매우 유

사하므로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우려하여 이를 제외한 가지 문항5

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전반적 행복감 문항의 내용과 차수별 신뢰도는 표 과 같다. < 3> .

표 행복감 문항 내용 및 신뢰도3〈 〉

문항내용
시점별 신뢰도

초 5 초 6 중 1

나는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 행복하다1.

.734 .757 .720

나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2.

나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3.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행복하다4.

나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행복하다5.

자료분석3.

본 연구에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의 지지 및 전반적 행복· ,

감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이. ,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의 지지 전반적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 ,

를 포함한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정상분포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 변. ,

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지나치게 높은 상관 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의 종단적 관계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일종. ,

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반복적으로 측정된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

용되는 방법으로 종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변인 간의 상호효과

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reciprocal effects) (Selig &

여기서 상호효과는 크게 자기회귀 효과와 교차지연 효과로 구분할 수Little, 2012).

있다 자기회귀 효과는 반복 측정되는 과정에서 개인별 순위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회귀계수가 작으면 개인별 순위의 변화가 크지만 반대로 회귀계수가 크면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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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교차지연 효과는 한 변(Selig & Little, 2012).

인이 나중에 측정된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어

떤 교차지연 효과가 더 강한지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매개효과를 확인하. ,

는 데 있어서 종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단면 데이터에 기반

한 연구에 비해 더 적절하다 매개효과는 그 특성상 두 변인의 시간의 변화 가운데 인.

과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매개효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횡단

영구는 통계적 편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elig & Preacher, 2009).

한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한

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인과 흐름의 방향을 사전에 설정(Selig & Preacher, 2009).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의 연구모형은 일반적인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 1]

는 다르게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인과 흐름의 방향을 설정하, ,

였다 두 번째는 시점의 종속변인은 시점의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제한하는. t t-2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그림 의 연구 모형은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이 시점의. [ 1] t-2 t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

자는 필요에 따라 추정 경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하나홍유정( , 2018;

본 연구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변인의 종단 매Cole & Maxwell, 2003) , ,

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와 가 제안한 모형을 반영하여Selig Preacher(2009)

그림 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종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1] .

서는 부트스래핑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래 부트스트래핑은 횡단 연구 기반의 구조방정.

식모형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지만 종단 연구에(Shrout & Bolger, 2002),

기반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Cole & Maxwell, 2003).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동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때 동일성 검증은 크게 측정동일성 검증 경로동일성 검중 오차공분산 동일성검. , ,

증으로 이뤄진다 측정동일성검증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지 검.

증하는 것이며 경로 동일성검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변수간의 회귀계수가 동일,

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차공분산 동일성검증은 각 시점에서 각 변인들이.

갖는 관련성이 유의한지 우연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한다조경애 김지현 이택( , , 2020;

호 이러한 동일성 검증은 각각의 동일성은 전제로 한 모형을 설정한 후 각각, 2016). ,

의 모형의 적합도 비교를 통해 그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보통.

χ2의 차이를 가지고 검증을 하지만, χ2값이 표본 크기에 민감하여 쉽게 기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값을 바탕으로 모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TLI, CFI, RMSEA (Cheung &

Rensvol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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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Ⅲ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1.

가 기술통계 분석 결과.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한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 ,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구체적으로 측정시점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 4> .

체적 자아상의 경우 초 시점에서는 초 시점에서는 중 시점에서는5 3.08, 6 2.86, 1

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친구지지의 경우 초 시점에서는 초2.76 . 5 3.94, 6

시점에서는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중 시점에서는 으로 다소 증가3.83 1 3.86

하였다 행복감의 경우 초 시점에서는 초 시점에서는 중 시점에서는. 5 3.28, 6 3.01, 1

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 변인들의 정상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2.97 .

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이하로 나타나2 , 7

각 변인들이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기술통계 분석 결과4〈 〉

구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차12
초 학년( 5 )

신체적자아상 3.08 .546 1 4 -.309 .106

친구지지 3.94 .762 1 5 -.601 .505

행복감 3.28 .460 1 4 -.478 .370

차13
초 학년( 6 )

신체적자아상 2.86 .553 1 4 -.183 .132

친구지지 3.83 .781 1 5 -.575 .267

행복감 3.01 .498 1 4 -.395 .494

차14
중 학년( 1 )

신체적자아상 2.76 .523 1 4 -.072 .288

친구지지 3.86 .715 1 5 -.389 .281

행복감 2.97 .462 1 4 -.081 .193

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한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에 대한 상관관계· , ,

분석 결과는 표 와 같다 각 변인들은 전체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 5> .

으며 유의 수준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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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관관계 분석 결과5〈 〉

변인 1. 2. 3. 4. 5. 6. 7. 8. 9.

신체적자아상초1. ( 5) 1

신체적자아상초2. ( 6) .560
**

1

신체적자아상중3. ( 1) .381
**

.505
**

1

친구지지초4. ( 5) .347
**

.242
**

.113
**

1

친구지지초5. ( 6) .220
**

.283
**

.099
**

.435
**

1

친구지지중6. ( 1) .143
**

.207
**

.231
**

.349
**

.383
**

1

행복감 초7. ( 5) .456
**

.308
**

.225
**

.508
**

.316
**

.249
**

1

행복감 초8. ( 6) .333
**

.450
**

.254
**

.352
**

.496
**

.280
**

.501
**

1

행복감 중9. ( 1) .213
**

.275
**

.359
**

.285
**

.281
**

.483
**

.383
**

.431
**

1

** p<.01

동일성 검증2.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동일성 검증을 위해 그림 의 모형을 기반으로 개의 경[ 1] 12

쟁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은 기저 모형 모형 는 측정동일성 모형 모형 는. 1 , 2~4 , 5~9

경로 동일성 모형 모형 는 오차공분산 동일성모형이며 각 모형에 대한 구체적, 10~12

인 설명은 표 과 같다< 6> .

표 연구 모형 설명6〈 〉

모형 설명

기
저 모형1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

측
정
동
일
성

모형2 모형 에서1 신체적 자아상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3 모형 에서 친구지지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2

모형4 모형 에서 행복감의 요인부하량을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3

경
로
동
일
성

모형5 모형 에서 신체적 자아성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4

모형6 모형 에서 친구지지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5

모형7 모형 에서 행복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6

모형8 모형 에서 신체적 자아상이 친구지지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7

모형9 모형 에서 친구지지가 전반적 행복감에 미치는 교차지연효과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8

오
차
공
분
산

모형10 모형 에서9 신체적 자아상과 친구지지의 오차공분산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1 모형 에서10 친구지지와 행복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모형12 모형 에서11 신체적 자아상과 행복감의 오차공분산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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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의 자유도 및 적합도 지수 결과는 표 과 같다 먼저 기저모형의 적합2, < 7> .χ

도 지수가 적합하므로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순서로 검증하였, ,

고 모형 간의 검증은 검정을 하되 모형의 복잡성과 사례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 2Δχ

하여 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CFI, TLI, RMSEA .Δ Δ Δ

먼저 측정 동일성 검정은 모형 의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모형 과 모형 간1~4 . 1 2

의 검정에서 두 모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2 . CFI, TLI,Δχ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모형 를 채택하였RMSEA 2

다 모형 와 모형 간의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 을 채택. 2 3 2 3Δχ

하였다 모형 과 모형 간의 검정에서 두 모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3 4 2Δχ

다 그러나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CFI, TLI, RMSEA

보고 모형 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점의 변화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성4 .

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경로 동일성 검정은 모형 의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모형 와 모형5~9 . 4 5,

모형 와 모형 모형 과 모형 은 검정에서 두 모형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5 6, 6 7 2Δχ

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각각 모형 간의 비교에서 값의 변화가 거의. CFI, TLI, RMSEA

없어 모형 을 채택하였다 모형 과 모형 간의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7 . 7 8 2Δχ

지 않아 모형 을 채택하였다 모형 과 모형 간의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8 . 8 9 2Δχ

미하지 않아 모형 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전 시점의 변수가 다음 시점9 .

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 경로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정은 모형 의 비교를 통해 수행하였다 모10~12 .

형 와 모형 간의9 10 Δχ2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 을 채택하였10

다 모형 과 모형 간의. 10 11 Δχ2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모형 을 채11

택하였다 모형 과 모형 간의. 11 12 Δχ2검정에서 두 모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러나 값의 변화가 크지 않아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 CFI, TLI, RMSEA

되는 것으로 보고 모형 를 채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시점의 변화에 따른 오12 .

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 는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므로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12 ·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전반적 행복감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은 수용, .

가능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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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모형별 적합도 검증 결과7〈 〉

구분 χ2 df CFI TLI RMSEA Δχ2

모형1 1862.638 643 .926 .936 .039 -

모형2 1933.872 651 .923 .933 .040 71.234(p<.05)

모형3 1939.172 655 .924 .933 .040 5.3(p>.05)

모형4 1986.593 663 .922 .930 .040 47.421(p<.05)

모형5 1995.221 664 .922 .930 .040 8.628(p<.05)

모형6 2004.856 665 .922 .930 .041 9.635(p<.05)

모형7 2013.728 666 .921 .929 .041 8.872(p<.05)

모형8 2015.014 667 .921 .929 .041 1.286(p>.05)

모형9 2017.914 668 .921 .929 .041 2.9(p>.05)

모형10 2020.082 669 .921 .929 .041 2.168(p>.05)

모형11 2020.269 670 .922 .929 .041 .187(p>.05)

모형12 2027.950 671 .921 .929 .041 7.681(p<.05)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효과 분석3.

가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효과 분석.

최종 모형모형 의 분석 결과는 표 과 같다 선행시점의 신체적 자아상과 후행( 12) < 8> .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 시점 신체적 자아상에, 5

서 초 시점 신체적 자아상 간의 자기회귀 계수 초 시점 신체적6 ( =.547, p<.000), 6β
자아상에서 중 시점 신체적 자아상 간의 자기회귀 계수 는 모두 유1 ( =.559, p<.000)β
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시점에서 신체적 자아상 인식 수준이 높은 학생은 후행.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선행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은 후행 시점의 자아상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선행시점의 친구지지와 후행 시점의 친구지지에 대한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 시점 친구지지에서 초 시점 친구지지 간의 자기회귀 계수, 5 6 ( =.425,β
초 시점 친구지지에서 중 시점 친구지지 간의 자기회귀 계수p<.000), 6 1 ( =.463,β

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시점에서 친구지지 인식 수준이 높은p<.000) .

학생은 후행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선행.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은 후행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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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시점의 행복감과 후행 시점의 행복감에 대한 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 5

시점 행복감에서 초 시점 행복감 간의 자기회귀 계수 초 시점6 ( =.434, p<.000), 6β
행복감에서 중 시점 행복감 간의 자기회귀 계수 는 모두 유의하게1 ( =.435, p<.000)β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시점에서 행복감 수준이 높은 학생은 후행 시점의 행복감 수준.

이 높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선행 시점의 전반적 행복감은 후행 시점의 전.

반적 행복감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시점의 신제적 자아상과 후행시점의 친구지지에 대한 교차지연회귀계수를 살펴

본 결과 초 시점 신체적 자아상에서 초 차 시점 친구지지 간의 교차지연회귀계수, 5 6 (β

초 시점 신체적 자아상에서 중 시점 친구지지 간의 교차지연회귀=.077, p<.000), 6 1
계수 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시점에서 신체적 자아( =.080, p<.000) .β
상 인식 수준이 높은 학생은 후행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로써 이전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은 다음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에 정적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시점의 친구지지 인식과 후행시점의 행복감에 대한 교차지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 시점 친구지지 인식에서 초 시점 행복감 간의 교차지연회귀계수, 5 6 (β
초 시점 친구지지 인식에서 중 시점 행복감 간의 교차지연회귀계=.118, p<.000), 5 1

수 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시점에서 친구지지 인( =.118, p<.000) .β
식 수준이 높은 학생은 후행 시점의 행복감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이로써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 인식은 다음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이 후행시점의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직접적

인 교차지연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초 시점 신체적 자아상에서 중 시점 행복감 간, 5 1

의 교차지연회귀계수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 시점의 신( =.074, p<.000) . 5β
체적 자아상은 중 시점의 전반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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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8〈 〉

경로 Β β S.E C.R p

자기회귀

신체자아초( 6) ⇦ 신체자아초( 5) .536 .547 .019 28.02 .000

신체자아중( 1) ⇦ 신체자아초( 6) .536 .559 .019 28.02 .000

친구지지초( 6) ⇦ 친구지지초( 5) .433 .425 .022 19.437 .000

친구지지중( 1) ⇦ 친구지지초( 6) .433 .463 .022 19.437 .000

행복감 초( 6) ⇦ 행복감초( 5) .444 .434 .032 14.086 .000

행복감 중( 1) ⇦ 행복감초( 6) .444 .435 .032 14.086 .000

교차지연

친구지지초( 6) ⇦ 신체자아초( 5) .092 .077 .026 3.617 .000

친구지지중( 1) ⇦ 신체자아초( 6) .092 .080 .026 3.617 .000

행복감 초( 6) ⇦ 친구지지초( 5) .076 .118 .019 4.049 .000

행복감 중( 1) ⇦ 친구지지초( 6) .076 .118 .019 4.049 .000

직접 행복감중( 1) ⇦ 신체자아초( 5) .058 .074 .022 2.561 .010

**p<.01, ***p<.001

그림 최종 모형 경로도[ 2]

나 종단매개효과 검증.

신체적 자아상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종단 매개효과를 검

중하기 위하여 와 가 제안한 부트스트랩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Shrout Bolg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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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 와 같다 먼저 간접 효과의 신뢰 구간은 으로 해당 구간에서< 9> . .003 ~ .013 0

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모형의 종단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9〈 〉

매개효과경로
Β β S.E 95% C.I

신체적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초5 -> 초6 -> 중1 .007** .009** .003 .003~.013

**p<.01

논의 및 결론.Ⅳ

본 연구는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의 종단적 관계· , ,

를 분석하고 신체적 자아상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종단적 매

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은 학교급, · , ,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신체적 자아상의 안정적인 유지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의 안정적인 유

지를 확인한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와 김영미 의 연구와 일치하면서 그, , (2021) (2020)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친구지지의 안정적인 유지 역시 다.

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미 와 조연 손은령 의 연구와 일치하면서 그(2020) , (2021)

대상을 일반 학생으로 확장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행복감의 안정적 유지는 초등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도희 안다혜 와 고등학교 학년 대상으로 연구4~6 , (2023) 1~3

한 민지연 박수원 신종호 의 연구와 일치하되 초 중학교 전환기에도 행복감이, , (2018) ·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이 단지 초 중학교 전환기만이 아닌 초등학, , ·

교 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4 ,

다 이는 각 변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의 노력이 있지 않다면 한번 낮아진 수준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이로인한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발

달 초기에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둘째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은 친구지지에 종단적으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이 이후 시.

점의 친구지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다문화 학생의 신체 만족도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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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영미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일반(2020)

학생들에게도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횡단연구를 통해 신체적 자아상이 친.

구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채지연 과 배은진 및 두 변인 간(2014) (2015)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김정옥 의 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종단 연구를 통(2014)

해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채지연 은 낮아. (2014)

진 신체적 자아상이 개인의 자아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외모에 대한 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친구의 지지를 낮게 인식할 수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설명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친구지지는 행복감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 ·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시점의 친구지지가 이후 시점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친구 및 대인관계

를 제시한 전경숙 정태연 의 연구와 대인관계 및 타인의 인정을 제시한 전기숙, (2009)

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횡단 연구로서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영향을(2016) .

미침을 확인한 박희수 문승연 김청송 김예리 여종일 의 연구를, (2014), (2018), , (2020)

지지함과 동시에 종단 연구를 통해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확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넷째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은 이후의 행복감에 정적인, ·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친구지지가 신체적 자아상과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기의 신체적 자아상이 이후의 친구지지를 높이면서 최종적.

으로는 행복감을 직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초 중학교 전환기 초기에· ·

신체적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신체적.

자아상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친구지지의 역할을 새롭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발달 초기에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을 형성하기 위, , ,

한 교육적 개입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 , ,

복감은 아동의 발달 초기에 형성이 되어 중학교 이후 시기까지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에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

시기에 성적이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해당 시기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

지 행복감 등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성인기 이후로 발달을 유예하는 모습들이 많았다,

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그러나 이렇게 유예된 주요 변인들은 점차 누적되어( , ,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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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막상 이후에 개선하고자 하여도 이미,

관련 변인들의 부정적인 영향들로 인해 변화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에 아동이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초기에 가정 및 학교 등에서 긍정적인 특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

록 다양한 개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이 초기에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년 시기의 신체적 자아상. 5

이 중학교 시기의 행복감에 친구지지를 매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의 신체적 자아상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염두에 두.

어야 할 점은 신체적 자아상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개인,

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청소년의 사용. SNS

이 타인의 이상화된 외모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

으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이민선 이현화 따라서 적절한 사용 방법( , , 2017). SNS

을 안내하고 그 안에서 보이는 외모 중심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알려주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미경 는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형. (2009)

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육적 개입을 통해 초중학교 전환기의 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겪는 여러 어

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 중학교 전환기 학생들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의 중요함을· , ,

인식하고 이들의 종단적인 관계 및 친구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친구지지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설정된. ,

문항이 아닌 창의적 학급환경 변인 중 친구의 지지 및 즐거운 반 분위기라는 문항을‘ ’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는 사전에 설정된 설문 문항을 활용해야.

하는 패널 연구의 한계로 친구지지 변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된 문항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

다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식하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

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와 다른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종단적 매개.

관계를 제한한 와 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러Selig Preacher(2009) .

나 홍유정 의 제안에 따르면 다양한 경로를 추가하여 분석 자료의 종단적 관계를(2018)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을 반영하.

여 다양한 종단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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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Body-Esteem,

Friend’s Support and Happines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Jung, Jinw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Body-esteem, friend’s support, and happiness in students in the

transition period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f friend’s support

between Body-esteem and happiness. For this purpose, The autoregressive

cross-lag model was applied, using the 12th to 14th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Surve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tudents' Body-esteem, friend’s support, and happiness

remained stabl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Second, Body-esteem was found to have a longitudinal effect on

friend’s support. Third, friend support was found to have a longitudinal

effect on happiness.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friend’s support had a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esteem and

happin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Keyword: Autoregressive cross-lag model, School transition period, Body-esteem,

Friend’s support,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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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초중학교 전환기 학생의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 ,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의 적용:

임정하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

인간의 발달에서 빠르고 급격한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이에 대응하거나 적응하,

는 과정은 이후 단계의 발달결과를 조형하게 됩니다 생애발달단계에서 발달맥락의 변화.

는 미미하나 개인 자체의 성장변화가 현격히 나타나는 시기가 있고 개인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맥락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초중학교 전환기의 경우 개인. ,

자체의 성장과 주된 환경맥락의 특성이 짧은 기간에 모두 변하는 상당히 특별한 전환기,

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초중학교 전환기 발달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 연구자의 노력과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신체.

적 성장과 변화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연구자의 관심이 주로 학업수행과 같,

은 인지적 특성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흥미롭고 유용한 주제를 다루,

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점을 몇 가지 정

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초기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이 급등하는 시점과 초등학교에서 중학. ,

교로 맥락이 전환되는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는 방안입니다 신체적 자아상의 경우 맥락. ,

인 학교급의 전환보다는 개인의 사춘기 진입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는 구인으로 볼 수 있

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신체 및 정서 변화는 개인이 스스로 인. ,

식하는 자아상에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에 보다

신경이 쓰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춘기 진입시기와 진행속도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

고려할 때 학교급이 동일한 중학교 학년생이라도 차성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학생, 1 2

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학교맥락의 특성은 크게 바뀌었지만 개인의 신. , ,

체적 특성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으므로 두 가지 측면 모두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개,

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의 전환인지 사춘기 진입으. ,

로 인한 전환인지를 구분해 신체적 자아상 변화와 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발달맥락인 학교급의 전환은 남아건 여아건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는,

데 반해 사춘기의 진입 시점에는 성차가 있습니다 사춘기 변화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 .

해 평균적으로 약 년 정도 먼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년 출1~2 (Steinberg, 20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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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아동패널 자료의 경우 초 초 중 시기의 자료는 연령으로, 5, 6, 1

어림잡아 세 기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한국 여아들의 초경 평균연령은 약11~13 . 12.6

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여아들은 대부분 사춘기 진(Seo et al., 2020),

입이 시작된 상태이고 남아들의 경우 아직 사춘기 변화가 본격화되지 않은 대상들이 상,

당수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로 여아들은 체중이 증가하고.

체지방 비율이 높아져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일시적으로 보다 불만족할 수도 있을 것입

니다 따라서 남아와 여아 표본을 분리해 살펴본다면 신체적 자아상과 친구지지 행복감. , ,

과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종단적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적,

절한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패널데이터에서 어떤 자료로 어떤 통계분석을 적용했. ,

는지와 관계없이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구인을 적절하고 타당하게 평가한 측정치

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것은 연구의 타당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절차가 될 것입

니다 이를 위해 개념적인 측면에서 서론에 제시한 주요 구인의 일반적 정의에 준해 본. ,

연구의 측정치가 그와 잘 부합하는지 혹은 해당 구인의 일부 하위 측면만을 평가한 것인,

지 등을 측정 문항을 바탕으로 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측정된 내용이. ,

신체적 자아상인지 외모에 대한 만족도인지 혹은 이들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는지 등,

에 대한 판단과 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 수집된 패널데이터 항목의 내용에 준.

해 연구변인 각각의 조작적 정의를 잘 제시한다면 독자들이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이나,

그 기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이나 연구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동시에 방법론적인 측면에. ,

서 본 연구의 표본으로 추정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뿐 아니라 타당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과의 해석과 관련해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의, . ,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수치를 해석할 때 통계적 유의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실질

적 유의성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 초 중 의 기간을 거. , 5, 6, 1

치는 동안 학생들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아상 친구지지 행복감이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 ,

된다는 연구자의 해석에 수긍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

준거나 상대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계수를 누군가는 상당히 변화가능성이 높다.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종단연구결과는 횡단연구결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발달연구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종단연구결과를. ,

해석할 때 횡단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취약성과 복잡성이 있음을 간과, ,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과적 추론에 있어 시간적으로 후에 발생한 사건이 먼. ,

저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간적으로 먼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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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사건이 후에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료가 수집된 시간적 차이만으로는 원인이라는 점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시점의 신체적 자아상이 이후 시점의 친구지지에 영향을. ,

미친다는 결과는 이들 변인 간 관련성의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증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인이나 특성 간 인과관계는 진형실험설계의 결과를 바.

탕으로 주장할 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단자료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

를 해석할 때 인과관계의 확증을 주장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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